




모시는 글

한국복식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를 맞이하며

존경하는 한국복식학회 회원 여러분,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우리 학회의 역사 위에 또 하나의 깊은 이정표를 세우는, 참으로 기념비적인 자

리입니다.

학회의 탄생 이후 반세기에 이르는 시간 동안, 우리 학회는 한국 복식과 패션, 의류섬유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의 지평을 넓히며, 학문적 깊이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축적해 왔습니다. 학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시선과 문제의식을 가진 연구자들을 연결하여, 지식을 축적하고 검증하며, 토론과 

성찰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축적된 시간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또 다른 50년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함께 다짐하고, 창립의 정신과 우

리가 지향해 온 비전을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학회의 출발이 한국 전통복식 연구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떠올릴 때, 

지금이야말로 그 고유성과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그 가치를 시대 속에서 새롭게 되살려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련된 오늘의 기조 강연, “한국복식학회 미래 50년을 위한 

전통 복식의 창조적 재해석”은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성찰하는 동시에, 전통복식이 지닌 현대적 의미

와 미래 가능성을 새롭게 조망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이 연결의 순간

이, 우리의 다음 50년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복식사, 패션 마케팅, 디자인 및 구성 설계 분야를 아우르는 특별 학술세션을 통해, 그간의 

연구 성과를 입체적으로 돌아보고, K-패션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학문과 산업,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새로운 융합 연구의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주년의 기억을 간직한 이곳, 세계인의 시선이 머무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50주년 행사를 개최하

게 된 것 또한 각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의 자리가 있기까지 헌신해 주신 조직위원장 최미영 

교수님과 모든 조직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바쁜 가운데에도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5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 넓은 세계와 더 깊은 학문을 향해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한국복식학회 제23대 회장 이 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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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간
(소요시간)

내용 장소
사회/진행

9:30-10:00
(30m)

등록

10:00-10:20
(20m)

정기총회-개회 및 보고
국민의례
개회사
전 회의록 낭독
2025 사업/결산 보고
감사 보고
2026 사업/예산 안보고

사회: 최윤정 총무이사 (국립목포대 교수) 
개회사: 이유리 회장 (서울대 교수)
사업/결산/예산 보고: 이미영 재무이사 (인하대 교수)
감사 보고: 추호정 감사 (서울대 교수)

10:20-10:50
(30m)

정기총회-시상
제 17회 정정완한복상
제 10회 손경자학술상(복식미학·디자인 분야)
제 10회 유송옥학술상(복식사 분야)
제 14회 KOSCO상
제 5회 한국복식학회 학술지 『服飾』 
우수심사위원상
제 3회 한국복식학회 학술지 『IJCF』 
우수심사위원상
공로상

사회: 최윤정 총무이사 (국립목포대 교수)
정정완한복상 시상: 이상규 (할머니갑사 대표)
손경자학술상 시상: 서영임 (가온 대표)
유송옥학술상 시상: 오선희 (한양대 강사)
KOSCO상 보고: 이경은 (한국방송통신대 대학원생)
우수심사위원상 시상
공로상: 김영삼 전회장 (중앙대 교수)

10:50-11:50
(60m)

기조강연
강연자: Kyunghee Pyun (Professor, FIT)
강연주제: “세계화 시대의 한국 복식: 역사적 기억, 

문화적 수용, 그리고 동시대적 해석”
Globalizing Korean Dress: Historical Memory, 
Cultural Reception, and Contemporary 
Interpretation

사회 및 토론: 이경미 (한경국립대 교수)

12:00-13:10
(1h10m)

점심

13:10-13:30
(30m)

포스터발표

13:30-14:00
(30m)

한국복식학회 발전 공로 기념 세션 사회: 최미영 (덕성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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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발표논문 시상 시간은 전체 행사 진행 상황에 따라 생략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수 있음.

시간
(소요시간)

내용 장소
사회/진행

14:00-15:00
(60m)

50주년 기념 특별 학술 세션 사회: 박민정 부회장 (이화여대 교수)

학술 분과별 발표 복식사 발표자: 이경미 (한경국립대학교)
발표주제: 복식 전문 큐레이터 교육프로그램의 

개설과 성장

패션디자인・구성 발표자: 구수민*, 김동은, 임지영, 정지원, 김승현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연세대학교, 국민대학교)

발표주제: 한국복식학회 전시작품 10년의 궤적 
-2016년부터 2025년 작품을 중심으로-

패션마케팅 발표자: 김하연*, 양희순, 심영호
(국립군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대학교)

발표주제: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통한 2000년대 이후 
복식 학술지 연구동향 고찰

15:10-16:20
(70m)

구두발표 복식사 분과별 토론장 좌장: 강서영 (이화여대 교수)

패션디자인·구성 분과별 토론장 좌장: 김승현 (국민대 교수)

패션마케팅 분과별 토론장 좌장: 이미영 (인하대 교수)

16:20-16:30
(10m)

휴식

16:30-17:00
(30m)

우수 발표 논문 시상
구두 발표/포스터 발표 부문/학부생 발표 부문

폐회

사회: 김하연 학술위원장 (국립군산대 교수)
시상: 권유진 부회장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폐회사: 이유리 회장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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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50주년 기념 특별 학술 세션

사회: 박민정(이화여자대학교)

학술 분과 발표자 주제

복식사
이경미

(한경국립대학교)
복식 전문 큐레이터 교육프로그램의 개설과 성장

패션디자인・구성

구수민*, 김동은, 임지영, 
정지원, 김승현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연세대학교, 

국민대학교)

한국복식학회 전시작품 10년의 궤적 -2016년부터 2025년 작품을 
중심으로-

패션마케팅
김하연*, 양희순, 심영호

(국립군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대학교)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통한 2000년대 이후 【복식】 학술지 연구동향 
고찰

복식미학・패션디자인・의복 구성ㆍ텍스타일
좌장: 김승현(국민대학교)

NO. 발표자 제목 토론자

O-D-001
강규연, 박선희⁺
(이화여자대학교)

전통복식 사료의 AI 기반 패션디자인 활용 -조선시대 관복을 
중심으로-

최수아 
(단국대학교)

O-D-002
유희정, 심수인⁺ 

(전북대학교)
패션 관광기념품에서 지역성의 표현 방식에 관한 연구 -교토 

기요미즈데라 인근 상권을 중심으로-
주나안 

(동아대학교)

O-D-003
이현종, 이영재⁺

(한양대학교)
규합총서(閨閣叢書)의 전통미용법을 적용한 K-뷰티 브랜드 

사례 연구 -Beauty of Joseon·한율·설화수 중심으로-
김동은 

(이화여자대학교)

복식사ㆍ전통복식ㆍ한국복식
좌장: 강서영(이화여자대학교)

NO. 발표자 제목 토론자

O-H-001
노무라 미치요
(장안대학교)

재화(財貨)로서의 기모노 -근세에서 근대에 이르는 시장화와 
경제적 기능의 변용-

이경미 
(한경국립대학교)

O-H-002
이보영+, 채정민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한국 전통복식 담론 국제화의 구조적 과제 -인식론적 기반, 영문 
번역 범주 오류, 로마자 표기 표준화를 중심으로-

이승해
(이화여자대학교)

O-H-003

O.Onon, 안보연⁺
(몽골 

국립문화유산센터, 
전남대학교/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몽골 붐바다이(Bumbadai) 암벽 매장지 출토 델(Deel) 일습의 
보존처리 및 복식사적 고찰

최정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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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마케팅ㆍ의상심리
좌장: 이미영(인하대학교)

NO. 발표자 제목 토론자

O-M-001
유수경, 유수진, 

이유리⁺
(서울대학교)

가짜 감정과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연극적 관점에서 살펴본 AI 
미디어의 감정에 대한 사용자 반응-

백은수 
(한양대학교)

O-M-002
나은, 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패션 버티컬 플랫폼에서 AI 추천의 설득 요인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권기용 

(인천대학교)

O-M-003
김용임, 백은수⁺

(한양대학교)
듀프 소비에서 자아일치성과 가치지각 -실제적 자아일치성과 

이상적 자아일치성의 차별적 영향-
장세윤 

(국립군산대학교)

O-M-004
김혜선, 이연정, 

장재임⁺
(서울대학교)

온라인 콘텐츠 관련 활동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플루언서와의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신은정 
(한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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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복식 사료의 AI 기반 패션디자인 활용

- 조선시대 관복을 중심으로 -

강규연*ㆍ박선희⁺
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전통복식을 현대 패션에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시각적 인상에 기반한 영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디자이너가 색채·문양·구조의 사료적 근거를 확보하려 하여도, 관련 1차 사료가 여러 디

지털 아카이브에 흩어져 있는 가운데 관복의 문헌 사료는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에, 유물 자료는 박물

관 소장품을 통합한 e뮤지엄(emuseum.go.kr)에 가장 폭넓게 집적되어 있다. 두 아카이브는 서로 연계되지 않

은 채 각기 운영되며, 1차 사료의 양과 한문 표기의 복잡성도 적지 않아 직접 탐색이 쉽지 않다. 본 연구는 검

색증강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이하 RAG)(Lewis et al., 2020) 기술로 두 아카이브를 잇는 시스

템을 구축하고, 흉배(胸背)를 사례로 본 시스템의 사료 기반 응답 양태와 사실 정합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연구 범위는 조선시대 백관 관복 가운데 흉배 문양과 공복 색상 규정으로 한정한다. 연구 대상은 한

국고전종합DB의 법전·예서 1차 사료와 e뮤지엄 관복 유물 사료이며, 사전 색인된 부분집합과 실시간 검색의 

결합으로 다룬다. 연구 방법은 RAG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축과 RAG 적용 여부에 따른 응답의 사료 정합성 비

교·검증이며, 절차는 자료 수집·색인, 질의 처리, 답변 생성, 디자인 카드 변환의 단계를 따른다. 흉배를 중심 

사례로 택한 것은 법전 규정의 명시성과 품계 위계의 시각적 식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2. 이론적 배경

Park(2024)은 대등적 크로스컬쳐 패션에 대한 탐색적 논의에서, 글로벌 브랜드의 아시아 전통문화 차용이 문

화 전유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 방향의 구체적 설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이 문제의식과 

접속하되, 그 범위를 디자이너의 1차 사료 접근을 보조하는 도구의 설계에 한정한다. 관복은 조복(朝服)·제복

(祭服)·공복(公服)·상복(常服)·시복(時服) 등으로 분화되며, 후기로 갈수록 시복이 상복으로 흡수되는 등 시기

적 위상 변동이 있다(Lee, 2005). 경국대전(1485)은 공복의 1∼3품 홍포·서대(犀帶), 4∼6품 청포·여지금대

(荔枝金帶), 7∼9품 녹포·오각대(烏角帶)를 규정하였고, 흉배는 문관 1·2품 공작(孔雀)·3품 운안(雲雁), 무관 

1·2품 호표(虎豹)·3품 웅비(熊羆)로 명시되었다. 쌍학(雙鶴)·단학(單鶴) 체계는 조선 후기 정형화를 거쳐 대

전회통(1865)에서 확정된 것으로, 본 연구는 사례 분석에서 시기를 구분한다. 금사·은사 자수와 운문·파도문 

등 배경 장식은 속대전(1746) 이후 조항에서 확인된다. 한편 중국 남경운금(南京雲錦) 지식그래프-RAG 시스

템(Xu et al., 2024) 등이 시도된 바 있으나, 한국 법전·예서 1차 사료와 유물 데이터를 연계해 패션디자인에 

활용하는 통합 접근은 본 연구가 제안하는 형태로는 보고된 사례가 드물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RAG 시스템은 디자이너의 질의를 받으면 한국고전종합DB(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 등 포

함)와 e뮤지엄의 사료를 그 자리에서 검색해 답변의 근거로 활용한다. 시스템은 ① 사료 유형별 질의 분류, ② 

다중 자료 검색과 맥락 구성, ③ 출처를 명시한 답변 생성의 3단계로 작동한다. 이러한 실시간 직접 검색 방식

은 외부 사료 DB를 자체 복제·재가공해 정적 덤프로 보유하는 방식과 달리, 원소스에 직접 질의함으로써 인

용의 권위를 원천 DB에 귀속시키고, 신규 수록과 주석 갱신을 즉시 반영하는 동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흉

배 사례에는 '당상관 흉배의 시기별 규정' 등의 질의를 적용하였으며, 시기를 명시한 비교 질의에서 경국대전 
원문(공작·운안·호표·웅비)과 대전회통 정형(쌍학·단학·쌍호·단호)이 동일 컨텍스트 윈도우 안에 출처

와 함께 인용되는 양태가 관찰되었다. 동일 절차를 공복 색상 위계, 그리고 조선왕조 약 500년에 걸친 주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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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서 비교에 적용해 시기별 변주 양상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4. 연구 결과 및 결론

RAG로 e뮤지엄과 한국고전종합DB를 두 사료 DB로 활용한 결과, 디자이너의 흉배·공복·관복 식별 질의에

서 정답을 사료 근거와 함께 맞힌 비율(answer correctness)이 RAG 적용 시 90.0%로 미적용 시(10.0%) 대비 9

배 가까이 높아졌고, 답변 한 편에 함께 인용되는 사료의 양(citation density)도 평균 55.2건으로 미적용 시

(20.1건)의 약 2.7배에 이르렀다. 또한 RAG 적용 시에는 시기를 혼동하거나 문양을 잘못 짚는 등 사료와 어긋

나는 오답(환각, hallucination)이 한 건도 관찰되지 않았다. 즉 정답성·인용 풍부도·환각 방지의 세 측면 모

두에서 RAG의 효과가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전통문화 차용 방향의 구체화 문제와 관련하여, 디자이

너의 사료 접근성을 높이는 하나의 실천적 단서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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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graphs and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technology. Heritage Science, 12, 118. https://doi. 

org/10.1186/s40494-024-01231-3

https://doi.or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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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관광기념품에서 지역성의 표현 방식에 관한 연구1)

- 교토 기요미즈데라 인근 상권을 중심으로 -

유희정*ㆍ심수인⁺
전북대학교

1. 연구배경 및 목적

관광지에서 판매되는 기념품은 지역 이미지를 전달하고 관광 경험을 물질화하는 매개체로 기능하며, 이러한 

기능은 상품에 내재된 상징성과 지역성에 의해 강화된다(Wilkins, 2010). 교토는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도시로, 

기요미즈데라 인근 상점가는 공예 기반 상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실제 상업적 구성에서는 패션 잡화 

중심의 기념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간이다(Brumann, 2009; Sedita & Ozeki, 2021; 유홍준, 2023).

그러나 기존 연구는 지역성의 형성 과정이나 특성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 관광기념품으로서 패션 상품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요미즈데라 인근 산넨자카와 니넨

자카 일대 상점을 대상으로 패션 관광기념품의 상품 유형과 지역성 표현 방식을 현장 관찰을 통해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이론적 배경

교토의 지역성은 문화적 상징과 도시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이러한 요소는 다양한 상품과 시각적 표현을 통

해 드러난다(Gerlini, 2022; Sedita & Ozeki, 2021). 이러한 구성은 도자기, 부채, 염색 비단, 인형과 같은 공예

품뿐 아니라, 사계절, 마이코, 샤미센 연주, 축제, 사찰 등 문화적 상징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Sedita & 

Ozeki, 2021; 유홍준, 2023). 

이와 같은 지역성은 관광기념품에서 소재, 형태, 시각적 기호 등의 요소로 표현되며, 상품의 형태와 기능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동일한 지역성이라도 상품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될 가

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지역성은 특정 지역의 문화적 상징과 전통적 요소가 상품의 소재, 형태, 시각적 기호를 통해 구

현되는 방식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패션 상품은 신체에 착용되거나 일상적으로 휴대되는 텍스타일 기반 제

품으로 한정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6년 1월 13일 기요미즈데라 인근 산넨자카와 니넨자카 일대 기념품 상점을 대상으로 현장 관

찰 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일정 기준(중복 제거 및 식별 가능한 상품 단위)을 적용하여 128개로 정

제하였다. 분석 기준은 지역성이 물질적·시각적 요소를 통해 표현된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소재, 형태, 

시각적 기호의 세 가지 분석 요소로 재구성하였다. 상품을 관찰 단위로 하여 각 항목을 기준에 따라 범주화 코

딩한 후, 반복적 비교 과정을 통해 범주를 도출하였다.

4. 연구결과

기요미즈데라 인근 상권에서는 소형 패션잡화 중심의 상품 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티셔츠, 양말, 가방, 

파우치, 손수건, 부채 등 유사한 상품군이 다수의 매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유형의 상품이 디자

인 변형을 통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는 상권 전반에 유사한 상품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과제(결과물)은 2026년도 교육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원으로 전북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결과입니다. (2026-RISE-13-JBU)



- 8 -

 이러한 상품은 기능적 특성에 따라 착용형 패션 관광기념품(티셔츠, 양말), 휴대형 텍스타일 기념품(손수건, 

파우치, 동전지갑, 에코백), 그리고 전통성과 패션성이 결합한 경계형 상품(부채 등 전통 공예와 사용성을 동시

에 갖는 제품)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휴대형 텍스타일 상품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며, 구매와 휴대가 용이한 

상품군을 중심으로 상권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상품 유형에 따라 지역성 표현 방식에서 일정한 구분 패턴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상품의 기능적 

특성과 표현 요소 간 결합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경계형 상품에서는 지역성이 소재와 구조를 통해 구현되

는 반면, 착용형 상품에서는 그래픽과 텍스트를 통해 기호적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휴대형 텍스타일 

상품에서는 교토의 색채와 전통 문양이 활용되며, 전통적 양식과 현대적 변형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사찰 인접이라는 입지적 특성에 따라 불교 관련 상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요소는 주로 

텍스타일 기반 상품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기요미즈데라 인근 상권에서 관광기념품이 전통 공예 중심이 아닌 패션 잡화 중심의 상품 구조로 

재편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관광기념품이 단순한 지역 상징의 재현을 넘어, 일상적 사용을 전제로 한 상

품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성은 상품 유형에 따라 고정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

품과의 결합을 통해 구성되는 관계적 속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관광기념품은 전통 공예품 중심의 범주

를 넘어, 패션 상품으로서 일상과 관광 경험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

정 관광지 상권에 한정된 분석이지만, 패션 관광기념품을 유형과 표현 방식의 관계 속에서 분석할 수 있는 탐

색적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향후 관광기념품 연구에서 패션 상품을 포함한 분석 확장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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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합총서(閨閤叢書)의 전통미용법을 적용한 K-뷰티 브랜드 사례 연구

- Beauty of Joseon·한율·설화수 중심으로 -

이현종*·이영재⁺
한양대학교

1. 서론

빙허각 이씨(憑虛閣 李氏)가 1809년에 저술한 규합총서는 조선 여성의 생활 전반을 담은 실용 문헌으로, 

쌀뜨물 세안·인삼·녹두 피부 관리·꿀·동백기름 보습 등 자연 유래 성분에 기반한 미용 처방을 적용 방법·

계절별 사용 지침·피부 유형별 변형법과 함께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Lee, 2004). 한류의 확산과 함께 K-뷰

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문화적 경쟁력을 높여가는 가운데, 전통 문헌에서 유래한 성분과 스토리를 브랜드 정체

성의 근거로 삼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는 전통 성분의 효능 분석이나 K-뷰티의 글로벌 

수용에 집중해 왔으며(Kim, 2011), 규합총서의 처방이 개별 브랜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이되는지, 그리고 

전이 방식 간에 어떤 구조적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RQ1. 규합총서의 미용 처방은 어떤 범주로 체계화될 수 있으며 현대 화장품 성분 언

어와 어떻게 대응되는가? RQ2. K-뷰티 브랜드는 처방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품에 전이하고 있는가? RQ3. 브랜

드별 전이 방식에는 어떤 구조적 차이가 있으며 이를 유형화할 수 있는가?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규합총서 원문의 미용 관련 기록에 대한 문헌 분석이며, 2단계는 

Beauty of Joseon·한율·설화수 세 브랜드에 대한 공개 텍스트 분석이다. 분석 자료는 ① 브랜드 공식 홈페이

지 및 제품 성분표, ② 창업자·R&D 담당자의 공개 언론 인터뷰(뷰티한국, WWD Korea 등), ③ 제품 출시 보

도자료 및 공식 캠페인 텍스트, ④ 관련 학술 연구 및 산업 보고서로 설정하였다. 이 방식은 공개된 브랜드 텍

스트를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어 재현 가능성을 확보하나, 브랜드 내부의 개발 의도 및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방법론적 한계를 지닌다.

3. 결과 및 고찰 

1) 규합총서 미용 처방의 범주화

원문 검토 결과, 미용 처방은 ① 세정·각질 관리(쌀뜨물 세안, 녹두팩), ② 피부 활성·안티에이징(인삼 달인 

물, 율무 가루), ③ 보습·유분 공급(꿀, 동백기름, 참기름), ④ 색조·마무리(홍화 추출 연지, 쌀가루 기반 백

분)의 네 범주로 체계화된다. 이 처방들은 재료 나열에 그치지 않고 적용 방법·계절별 사용 지침·피부 유형

별 변형법을 포함하고 있어, 현대 뷰티 브랜드의 제품 라인업 설계와 구조적으로 대응된다. 

2) 브랜드별 전이 방식

공개 자료 분석 결과, 전이 방식은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성분·시각 직접 노출형(Beauty of Joseon)

은 쌀·인삼이라는 핵심 원재료를 제품명 및 주성분에 직접 노출하고 청화백자 시각 언어와 결합하는 방식이

다. 브랜드 공개 자료에 따르면 창업 초기부터 '조선 시대 여성이 사용하던 재료를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검증'

하는 방향을 개발 원칙으로 삼았으며, 이는 MZ세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D2C·디지털 채널 중심 전략과 결

합되어 있다(Ko, Chun, & Lee, 2011). 둘째, 절기 원리 의미 변환형(한율)은 쑥·율무·복분자 등 절기 약초를 

전면화하여 규합총서의 계절 맞춤 피부 관리 사상을 현대의 절기 스킨케어 루틴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제

품 기획의 단위로서 '절기'라는 전통적 시간 개념이 전용됨으로써, 자연 생태 스토리를 통해 전통의 일상성이 

현대 소비자 경험 속에 구현된다. 셋째, 궁중 스토리 내면화형(설화수)는 궁중 한방 처방 스토리를 프리미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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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셔닝의 핵심 자원으로 삼아, 성분 노출보다 의례적 권위와 장인 정신을 브랜드 가치로 내면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역사성을 제품의 외적 언어가 아닌 브랜드 스토리의 본질로 위치시키는 전략으로, 브랜드 헤리티지 이론

과 정합한다(Urde, Greyser, & Balmer, 2007). 

3) 전이 방식의 비교

세 브랜드는 전통 처방 성분을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검증함으로써 역사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공통 

전략을 공유한다. 그러나 전이의 구조는 세 차원에서 상이하다. 첫째, 전이 경로: Beauty of Joseon은 원재료 

명칭을 직접 노출하는 반면, 한율은 절기 개념을, 설화수는 궁중 스토리를 경유한다. 둘째, 표현 층위: Beauty 

of Joseon은 성분 층위, 한율은 사용 방식 층위, 설화수는 브랜드 스토리 층위에서 전통 미용법을 재구성한다. 

셋째, 소비자 접점: 각 전이 유형은 타깃 세대 및 가격대와 정합적으로 연결되며, 이는 전이 방식의 원인이 아

닌 브랜드가 선택한 전이 유형이 구성한 결과로 해석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규합총서의 전통 미용법이 현대 K-뷰티 브랜드에서 단순한 성분 차용을 넘어 브랜드 철학과 소

비자 경험을 구성하는 핵심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혔다. 세 브랜드는 동일한 전통 원천에서 출발하면서

도 '성분·시각 직접 노출형', '절기 원리 의미 변환형', '궁중 스토리 내면화형'이라는 상이한 전이 방식을 구성

하며, 이는 전통 처방의 형태가 아닌 원리를 각자의 브랜드 문법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이처럼 전통 미용 지식

은 단일한 방식으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 주체에 따라 다양한 현대적 가치로 확장되는 개방형 자원으로 

작동한다.본 연구는 공개 텍스트 분석이라는 방법론적 한계—브랜드 내부의 개발 의도 및 의사결정 과정 확인 

불가—를 인정하며, 향후 브랜드 관계자 인터뷰 및 소비자 인식 조사를 통해 전이 구조의 내적 근거를 보완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타 문화권 전통 문헌의 브랜드 전이 사례와 비교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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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財貨)로서의 기모노

- 근세에서 근대에 이르는 시장화와 경제적 기능의 변용 -

노무라 미치요

장안대학교

1. 서론

의복은 통상적으로 특정 개인의 신체에 속하며, 착용에 의해 가치가 점차 소멸하는 '1회성 소비재'로 인식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본의 전통 복식인 '기모노(着物)'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경제적 관점에서 관찰해 

보면, 기존의 접근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극히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근세(에도시대)에서 근대에 이르

기까지 일본의 기모노를 취급해 온 '포목점(고후쿠야, 吳服屋)'은 단순한 소매업을 넘어 막대한 상업 자본을 축

적하였고, 이는 훗날 근대 자본주의의 상징인 '백화점'으로의 자율적인 업태 전환을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되었다. 

단순한 의복 판매업이 어떻게 거대 유통 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본고는 문헌 연구 및 비교 경제사적 분석 방법을 채택하여, 일본 근세 포목점의 경영 기록 및 전후 식량난 시

기의 관련 사료를 검토하고, 이를 한국의 경제 체제 및 복식 유통 관련 문헌들과 대조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

모노가 소비재의 틀을 넘어 '유동자산(재화)'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구조적 조건들을 생산 규격화, 노동 가치의 

투입, 그리고 거시적 유통 생태계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본론

1) 상품의 본질: 절대적 규격에 의한 '유동자산'화

포목점이 거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었던 일차적 요인은 그들이 판매한 상품이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현금화

가 용이한 자산'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이다. 근세 이후 보급된 구지라쟈쿠(鯨尺)를 통한 엄격한 도량형의 통일

은 기모노를 '탄모노(反物)'라는 표준 규격 단위로 고착시켰다. 직선 재단을 기반으로 한 기모노는 해체 시 언제

든 일정한 면적의 직사각형 직물로 환원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상회복과 절대적 규격성은 전당포나 헌옷 시장

에서 즉각적이고 객관적인 가격 산정을 가능하게 하여 기모노에 높은 '유동성'을 부여하였다. 즉, 의복이 개인의 

신체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인 교환 가치를 지닌 '유동자산'으로 기능하는 물리적 조건이 바로 여기서 완성된 

것이다.

2) 노동 가치의 투입과 거시적 유통 생태계

두 번째 조건은 노동 가치의 외부화와 이를 수용하는 거대한 2차 유통 시장의 존재이다. 포목점에서 취급한 

고급 기모노는 남성 장인들에 의한 '유상의 상업 노동'을 거쳐 생산된 고부가가치 상품이었다. 도시 부유층이 

소비한 기모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헌옷 행상인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촌 지역까

지 파급되었으며, 이는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헌옷을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다"라는 인식을 확산

시켰다. 이러한 계층을 횡단하는 거대한 재활용(2차 유통) 생태계의 정점에서 포목점은 끊임없는 자본 회전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축적할 수 있었다.

3) 자본화의 증명: 극한 상황에서의 '물품화폐'로서의 기능

기모노가 사회 시스템 내에서 확고한 실물 자산으로 인식되었음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극한 상황에서 명

확히 증명된다. 국가 통제 경제로 인해 공식적인 자본 시장이 동결되고 화폐 가치가 급락한 상황 속에서, 도시 

거주자들은 장롱 속에 보관해 온 기모노를 농촌으로 가져가 생존을 위한 식량과 직접 교환하는 '다케노코(죽순) 

생활'을 영위하였다. 기모노가 사실상의 '물품화폐'로서 기능하며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이 된 이 현상은, 기모노

가 지닌 재화로서의 가치가 단순한 유행이나 기호를 넘어선 경제적 실체였음을 보여주는 최대의 방증이다.



- 14 -

3. 결론

본 연구는 일본 포목점이 백화점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을 상품의 경제적 성격 변화에서 찾았다. 

그들은 단순한 '1회성 소비재'가 아닌, 규격화된 플랫폼과 강력한 2차 유통망을 배경으로 한 '유동자산(금융 자

본)'을 공급하고 있었다. 이처럼 의복의 경제적 기능과 자본 창출력은 표면적인 디자인이나 단순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 규격화', '노동 가치의 시장화', 그리고 '유통 생태계의 존재'라는 거시적 사회·경제 구조에 의

해 결정된다. 본고는 복식 경제의 시각을 통해 동아시아 물질문화사에 새로운 분석적 틀을 제시하고, 의복의 가

치를 재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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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복식 담론 국제화의 구조적 과제

- 인식론적 기반, 영문 번역 범주 오류, 로마자 표기 표준화를 중심으로 -

이보영*⁺·채정민

고려대학교*⁺·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1. 서론

근래 한국 전통복식은 국제 문화 담론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주요 국제 박물관들의 한국 복식 전시와 소

장품 공개의 증가,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한 한국 미디어의 유통, 대중음악을 통한 한복의 노출은 한복 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이 가시성의 확대가 곧 한국 복식 담론의 학문적 국제화를 의미하지

는 않는다. 담론의 국제화는 단순한 노출의 증가가 아니라, 한국 복식의 물질문화적 속성, 사회적 위계, 제작 

원리가 비한국어 학술 맥락에서도 정확하게 표현되고 검색되며 인용될 수 있는 학문적 인프라의 구축을 전제한

다. 본 연구는 해외 박물관의 한국 문화재 관련 번역과 고려대학교 영어 교양 강좌(HEED131)의 운영 경험에서 

도출된 실천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인프라의 구조적 결함을 세 가지 층위에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의 제

언을 목적으로 한다. 

2. 본론

Layer 1, 교육 내용의 인식론적 기반 문제를 다룬다. 현재 영어권에서 유통되는 한국 복식 관련 교육·전시 

자료는 대부분 문헌 기록·도상학 중심의 복식사(服飾史)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으며, 출토 복식의 섬유 조성·

염색 분석, 물자 이동 경로 규명 등 최근 20~30년간 축적된 고고학적 성과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교육 내용의 사실적 정확성 문제를 넘어, 무엇을 한국 복식의 지식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론적 

편향의 문제이다.

Layer 2, 용어 번역의 범주 오류 문제를 분석한다. 저고리(jeogori)를 'jacket'으로, 단(緞)·사(紗)·나(羅) 등 

조직 구조가 상이한 견직물을 'silk'로 통칭하는 번역 관행은 서구 복식 분류 체계를 한복에 강제 적용하고 전문

가의 검수를 거치지 않은 결과로, 구조적·사회적 의미의 소실을 초래한다. 본 연구는 이를 서구 중심 분류 체

계의 언어적 강제 적용으로 이론화하고, 국가유산청 영문 DB 검토를 통해 기존 번역 사례의 체계적 오류 유형

을 분류한다.

Layer 3, 로마자 표기 표준화 부재 문제를 검토한다. 국립국어원 로마자 표기법, McCune-Reischauer 표기법, 

학습자 발음 친화적 표기 사이의 혼용은 국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검색 불일치를 초래하며, 외국인 학습

자의 인지 부담을 가중한다. 이는 한국 복식 용어의 국제 학술 접근성을 구조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다. 

3. 결론

세 층위의 문제는 표면적으로 독립적이나 공통된 구조적 원인을 공유한다. Layer 1(인식론적 기반)의 문제는 

한국 복식학의 국제 소통 인프라 부재에서, Layer 2(용어 번역)의 문제는 전문성을 갖춘 번역 인력의 부재와 용

례집 편찬 과정에서의 전문가 참여 배제에서, Layer 3(로마자 표기)의 문제는 국제 학술 공동체와의 표준 합의 

경로 부재에서 비롯된다.

세 문제의 공통분모는 한국 복식 연구자 공동체가 국제 표준 형성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적 경로

의 부재이다. 

Layer 2의 물질 속성 소멸 오류(단, 사, 나의 'silk' 통일)는 Layer 1의 고고학적 직물 분석 성과의 배제와 직

접 연결된다. 직물 조직에 관한 체계적 지식이 교육 자료에서 배제될수록, 번역자가 조직 구조를 반영한 용어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아지며, 이는 다시 학습자의 물질문화 이해를 제한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문제는 한국 복식 담론의 국제화 인프라 전반의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결함이며, 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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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방안으로 광의의 물질문명 연구 결과가 반영된 영문 교재 개발, 복식 용어 영문 번역 지침 표준화, 로마자 

표기 단일화 원칙 수립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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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붐바다이(Bumbadai) 암벽 매장지 출토 델(Deel) 일습의 

보존처리 및 복식사적 고찰

O. Onon*·안보연⁺
몽골 국립문화유산센터*·전남대학교/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 유적 개요

‘붐바다이(Bumbadai)’는 몽골 바양홍고르(Bayankhongr) 아이막 신진스트(Shinejinst) 솜 중심지에서 남동쪽으

로 약 45㎞ 떨어진 곳으로 붐바다이라고 불리는 바위산의 명칭이다. 2023년 몽골과학기술대학교(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UST) 고고학팀의 긴급 구제 발굴조사 시 원대 델(Deel) 일습 3점이 

확인되었으며, 수습된 델은 국립문화유산센터 직물보존처리팀에서 긴급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델이 확인된 유

적은 붐바디아의 겨울철 목축지로부터 약 0.9㎞ 떨어진 암벽의 북쪽 골짜기로 암벽 매장지로, 유적은 이미 도

굴이 의해 훼손되어 동굴 입구를 막았던 석재들이 흩어져 있었으며, 피장자의 두개골이 동굴 밖으로 꺼내어 버

려진 채로 발견되었다. 암벽 매장지의 규모는 동서 방향 길이 4.4m, 하단 폭 2.1m, 상단 폭 0.9m, 높이 60cm

로 비교적 소형 동굴로 판단되며, 피장자는 동쪽을 향해 앉은 자세[座葬]로 대퇴부 이상의 상반신 인골은 해부

학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두개골의 봉합선(suture) 결합 및 치아 상태를 고려해 보았을 때 고령의 

남성으로 추정되며, 잔존 인골의 상반신은 길이 72cm이며, 골반 폭은 30cm로 확인되었다.

2. 복식유물의 수습과 긴급 보존처리

붐바다이 암벽 매장지에서 도굴된 흔적이 확인되었지만 피장자의 상반신에 해당하는 대퇴부 이상의 인골은 

해부학적 구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열화되었으나 상반신에는 복식 유물의 착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

다. 복식 유물은 서로 다른 종류의 견직물로 된 델(Deel) 3점이며, 세 겹의 상태로 겹쳐져 겉옷[表衣], 중간 받

침옷[中單], 속옷[內衣]로 사용된 델의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피장자의 미라로부터 분리하여 수습한 

델 3점은 직물 표면의 각종 미생물, 흙 먼지 등의 오염이 심하고, 오염물 등과 섞여 직물이 압착된 상태로, 직

물의 열화 정도를 확인 한 후 본격적인 습식 세척 전에 직물 표면에 있는 다량의 오염물을 건식 세척으로 제거

하였다. 델1의 경우 선명한 붉은색이 확인되지만 직물표면의 오염이 심하므로 습식 세척이 불가피하였다. 습식

세척은 증류수 1ℓ 당 중성세제 3㎖를 희석한 비율로, 1회 세척은 침지 15~20분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120~180분 내에 진행하였다. 1회당 습식 세척에 사용된 물의 양은 세제를 포함하여 약 6ℓ이다. 세척 시 델1의 

홍색 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이염되지 않도록 세척에 주의를 기울이고, 직물 표면에 남아있는 바느질 흔적 및 

봉제실 등이 유실되지 기계적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가습 과정을 통해 유연성이 회복된 재질은 

본래의 섬유 결 방향에 맞춰 수작업으로 전개 및 형태 보정을 실시하였다. 이후 흡수지(blotting paper)를 사용

하여 잔여 수분을 서서히 제거하며 건조시킴으로써 긴급보존처리를 마무리하였다. 

3. 복식유물의 구성 및 제직 특성

보존처리 완료 후에 확인된 3점의 델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습은 피장자의 가장 바깥쪽부터 수

습된 순서로 유물 번호를 부여하였으나, 피장자는 내의에 해당하는 델3, 중간 받침옷에 해당하는 델2, 겉옷에 

해당하는 델1의 순서대로 착용하였다. 델1의 잔존크기는 길이 65㎝, 너비 58㎝이며, 복원한 크기는 총길이 112

㎝, 화장 107㎝, 고대 16㎝, 깃 길이 115㎝,, 이중깃의 너비 8.5㎝, 동정 길이 61㎝,, 동정 너비 5㎝, 품 67㎝, 

진동 34㎝ 정도된다. 또한 겉고름 20㎝이며, 안고름은 12㎝정도만 남아있다. 깃은 깊게 여밀 수 있게 제작된 

이중의 사선형 직령[Mooroljin collar]으로 원(元, 1271~1368)대 전형적인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델1의 가장 큰 

특징은 양쪽 진동에 25㎝정도 되어 팔을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트임[Sugaldraga]과 양옆 무의 주름으로, 이는 

원대 해청의(海靑衣)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깃감 안쪽에는 펠트(felt)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깃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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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잡아주는 구조적 보강재인 동시에 보온을 위한 충전재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전체적으로 황색의 봉제실

을 사용하였는데, 깃감을 얹어 바느질한 실은 쪽색으로 확인된다. 델1은 황색의 동정과 홍색의 깃·길로 구성되

었는데, 동정감은 능직으로 제직한 소형의 능문(菱紋)이 확인된다. 깃과 길은 홍색단직물이며, 안감은 면을 사용

하였다. 델2는 연한 황색을 띠고 있는 철릭[Terlig]형의 포로, 평견과 면을 겉감과 안감으로 사용하였다. 델2의 

잔존크기는 길이 50㎝, 너비 58㎝이며, 복원한 크기는 총길이 102㎝, 화장 74㎝, 고대 14㎝, 깃 길이 112㎝,, 이

중깃의 너비 8.5㎝, 품 63㎝, 진동 28㎝ 정도이고, 겉고름 두 개가 남아 있으며 그 크기는 각각 19㎝, 23㎝이

다. 하의에 해당하는 주름은 약 1.2~1.5㎝ 간격으로 제작되었다. 한편 가장 안쪽에서 확인된 델3은 평견의 홑

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중깃이 확인되지만 하의 및 양옆의 무에 주름이 확인되지 않아 완전한 원형의 치수를 파

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델3의 잔존크기는 길이 95㎝, 너비 75㎝이며, 복원한 크기는 총길이 112㎝, 화장 

95㎝, 고대 16㎝, 이중깃의 너비 7.5㎝, 품 67㎝, 진동 30㎝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4. 결론

붐바다이 암벽 매장지는 좌장상태로 피장자가 착용한 채로 발견된 원대 델 3점이확인되었다. 안쪽에서부터 

주름이 없이 이중사선깃으로 된 포, 철릭형의 포, 팔을 뺐다 겼다 할 수 있는 트임과 양 옆의 무에 주름이 있

는 해청의 등 델 3작(作)을 일습으로 구성하여 착용함을 알 수 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델(델3)은 중간 받침옷

으로 착용한 델(델2)보다 약간 크지만, 홑으로 제작하여 델을 중첩하여 착용하더라도 불편함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팔을 빼어 내어 입는 해청의(델1)는 문헌기록과 원대 회화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현전하는 유

물이 많지 않다. 붐바다이 유적의 복식 유물은 해청의의 실물과 원대 델 일습을 확인할 수 있어 연구의 가치와 

의미가 크다. 참고로 몽골에서는 원대 암벽 매장지 유구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고려장(高麗葬)의 

설화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는 실증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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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감정과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

- 연극적 관점에서 살펴본 AI 미디어의 감정에 대한 사용자 반응 -

유수경*·유수진·이유리⁺
서울대학교

1. 서론 및 이론적 배경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는 업무나 학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최근 이용자들에 따라 친구이자 조언

자로, 나아가 심리 상담자로도 활용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rving Goffman(1959)은 "인간은 사회라

는 무대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연출하는 배우다."라고 말하며, 일상 생활을 연극적 상호작용(self-presentation)으

로 설명했다. 연극은 실제가 아님에도 관객에게 몰입을 유도하고 스토리상의 감정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AI

와 인간의 상호 작용도 AI와 인간이 일종의 배역을 나눠서 대화를 나눈다는 점에서 연극적인 요소를 가진다. 

실제로 생성형 AI의 프롬프트는 AI에게 명확한 역할을 제안했을 때 더 맥락에 적합한 반응을 한다. 

따라서 연극에서 사용되는 ‘연극적 몰입도’와 ‘감정적 거리’라는 개념을 AI와의 상호 작용에도 적용해볼 수 있

다. 여기서 연극적 몰입도란 관객이 공연의 서사와 인물, 상황에 심리적으로 깊이 빠져들어 현실과 극의 경계를 

일시적으로 잊는 경험을 의미한다. 감정적 거리는 관객이 작품이나 인물에 대해 얼마나 가깝게, 또는 멀게 느끼

느냐를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AI와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는 인간과의 교류 감소, AI에 대한 의존성 강화, 자율성 침해와 판

단 왜곡 등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사례들에 따르면, AI를 통한 학습, 교육적인 

부문의 연구에서는 외로움의 극복, 심리적 안정, 신뢰감 증가 등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연극적 관점을 도입하여 감정의 방향(긍정적, 중립적, 부정적)을 살펴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AI 미디어의 인지된 감정의 강도, 방향에 따라 사용자의 감정적 방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둘째, 연극적인 역할 거리에 따라 사용자의 감정적 방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문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출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23명으로, 연구 주제와 관련된 경험 또는 관심을 지닌 개인들로 구성되었다. 인터뷰는 일반적인 AI 사용 상황

과 패션 구매 상담 상황 2가지에 대해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2025년 12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5일

간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체계적인 질적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되었으며, 먼저 개방코딩(open coding)을 

통해 의미 있는 개념을 도출하고, 이후 축코딩(axial coding)을 통해 범주 간 관계를 구조화하였다.

3. 연구내용 및 결과

응답자들의 답변을 감정적 거리와 상호 작용에 따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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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연극적 역할

AI 활용
역할

감정적 거리 상호 작용

Type 1
무대 위 주연

친구 매우 가까움 
친화적이며 맥락에 몰입함.
강한 감정 교류가 이루어짐.

Type 2
즐거운 관객

친구 가깝고도 멂
즐거움을 경험하지만

의존하거나 몰입하지는 않음.

Type 3
냉철한 연출가

에이전트 가깝고도 멂
관계자처럼 잘 파악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자신이 변형하고 운영하지만 
감정적인 교류는 하지 않음.

Type 4
관조적 관객

에이전트 매우 멂
필요에 따라 활용하지만 

감정적인 교류는 하지 않음.

<Table 1> 정서적 거리에 따른 AI와 사용자의 역할 분류

인지된 감정의 방향은 감정적 거리가 가까워서 연극적 몰입도가 높을수록 영향력이 높았다. Type 1이 감정

적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감정적 방향의 일치도가 가장 높았다. 다만, Type 2는 거리감을 약간 가지고 있

어도 함께 즐겁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 감정적 방향에 반대하기보다는 일치도를 높이는 경향을 

보였다. 감정 거리가 멀어서 몰입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감정적 반응의 강도가 긍정과 부정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약했다. 즉 Type 3이 가장 몰입도가 낮기 때문에 감정 강도의 영향을 가장 덜 받았다. 그러나 Type 4

의 경우에는 몰입도는 낮지만 명확한 주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결과를 보였다. 

4. 결론

일반적인 AI와의 대화와 패션 구매 상황상의 대화는 감정적으로 몰입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강한 감정의 

교류는 후자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한편, 패션 구매 상황의 경우, 구매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

황을 이야기할 경우 높은 몰입도가 나타났다. 

AI 미디어의 인지된 감정 강도가 강할수록 연극적 몰입도는 높아지고, 연극적 몰입도가 높아질수록 AI 미디어

의 인지된 감정의 방향과 사용자의 감정적 방향은 일치했다. 연극에서 몰입도가 높을수록 연극의 주연에게 감정 

방향을 일치하게 되는데, AI 미디어의 주장이 사용자에게는 주연의 감정 방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AI와 인간의 상호 작용을 감정의 강도, 방향 등으로 좀 더 세분화하여 사용자의 반응에 대한 해석

을 높였다. 실무적으로는 사용자의 특성이나 목적에 따라 AI의 감정적 상호 작용을 조절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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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버티컬 플랫폼에서 AI 추천의 설득 요인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2)

나은*·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패션 버티컬 플랫폼에서도 소비자의 개인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AI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자의 76%가 AI 기술 중 쇼핑 도우미 기능인 AI 상품 추천 서비스, 맞춤형 

스타일링 제안, 가격비교 및 대체 상품 제시 등을 원했으며(DHL Group, 2025), 소비자의 63%는 쇼핑을 경험하

면서 기업이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화된 상품 추천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dyen, 2025).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자상거래 맥락에서 AI 추천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기술 수용이나 시스템 특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AI 추천이 어떻게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설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LM)을 이

론적 근거로 삼아 패션 버티컬 플랫폼에서 AI 추천의 설득요인을 분석하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자 한다.

2. 본론

본 연구는 설득 메시지가 사람들의 태도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지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인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이론적 근거로 연구를 설계하였다(Petty & Cacioppo, 1981). 따라서 패션 

버티컬 플랫폼에서 AI 추천의 설득요인을 중심경로인 AI 추천의 정보 완전성, AI 추천의 정보 정확성, AI 추천

의 정보 최신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주변경로로 AI 추천 상품 모델 이미지의 시각적 매력, AI 추천 상품의 인기

도, AI 추천 상품 모델의 신체적 특성 유사성으로 설정하고 AI 추천에 대한 만족 및 신뢰를 매개로 AI 추천을 

통한 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가 AI 추천 서비스의 설득요인들

과 AI 추천에 대한 만족 및 신뢰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패션 버티컬 플랫폼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으며 플랫폼 내에서 AI 추천 서비스를 경험해 본 적 있

는 만 20세에서 65세 미만의 국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진행 결과 

최종 유효응답인 163명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분석 도구는 SPSS 26.0을 활용하여 인구통계학적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진행한 후 AMOS 24.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한 모형 적

합성 및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가설 검증,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AI 추천의 정보 완전성, AI 추천 상품의 인기도, AI 추천 상품 모델의 신체적 특성 유사성은 AI 추천에 

대한 만족 및 신뢰 모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I 추천의 정보 정확성은 AI 

추천에 대한 만족에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AI 추천에 대한 신뢰에는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I 추천의 정보 최신성과 AI 추천 상품 모델 이미지의 시각적 매력은 AI 추천에 대한 만족 

및 신뢰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AI 추천에 대한 만족 및 신뢰는 AI 추천을 통한 상

품 구매의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패션 관여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AI 추천의 정보 완전성과 정보 정확성이 AI 추천에 대한 만족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d/df(1)≥3.841). 구체적으로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AI 추천

의 정보 완전성이 만족과 신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만족: 저관여집단=0.39, 고관여집단=1.83, 

d(1)=10.60; 신뢰: 저관여집단=0.46, 고관여집단=1.97, d(1)=4.80). 또한 정보 정확성이 만족과 신뢰에 미치는 영

이 논문은 2026년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P0020460, 

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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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서 저관여 집단과 고관여 집단에서의 경로계수는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만족: 저관여집단=0.32, 고관여집단

=-1.06, d(1)=10.67; 신뢰: 저관여집단=0.03, 고관여집단=-1.19, d(1)=5.26). 

 

3. 결론

본 연구는 정교화 가능성 이론을 패션 버티컬 플랫폼의 AI 추천 맥락에 적용하여 이론의 적용 범위를 넓히

고 AI 추천의 중앙 경로와 주변 경로인 이중 경로의 설득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가진다. 또한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에 따라 AI 추천의 정보 완전성과 정보 정확성이 만족과 신뢰에 미

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패션 버티컬 플랫폼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은 

AI 추천 제시 영역에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상품의 구매 수, 리뷰 수, 찜 등의 

사회적 증거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상품 판매자에게는 다양한 체

형의 모델을 활용해 쇼핑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이 소비자의 구매의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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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프 소비에서 자아일치성과 가치지각

- 실제적 자아일치성과 이상적 자아일치성의 차별적 영향 -

김용임*·백은수⁺
한양대학교

1. 서론

듀프는 최근 소비시장에서 하나의 뚜렷한 소비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듀프는 고가 브랜드 제품의 디자인

과 분위기, 사용 맥락을 연상시키면서도 상표나 로고를 직접 복제하지 않는 제품으로,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플

랫폼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와 추천이 활발히 공유되며 폭넓게 소비되고 있다. 이러한 듀프는 단순한 저가 대체

재를 넘어, 소비자가 제한된 자원 안에서도 원본 브랜드가 지닌 상징적 이미지와 미적 코드를 부분적으로 향유

할 수 있게 하는 소비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듀프 소비 상황에서 소비자의 자아일

치성이 어떠한 가치지각을 형성하는지 살펴보고, 그 가치지각이 태도와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본론

듀프와 위조품은 모두 오리지널 제품을 전제로 형성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위조품은 원본의 상표, 로

고, 식별 요소를 직접 복제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물이다. 반면, 듀프는 원본의 분위기와 디

자인 코드를 참조하더라도 브랜드 식별 표지를 직접 복제하지 않은 채 유통되며, 합법적인 시장 영역 안에서 

소비되는 제품이다 (Ahn, 2026). 듀프는 낮은 가격과 접근성이라는 실용적 이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오리지널 

제품이 지닌 이미지와 상징성을 부분적으로 향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능적 대체재이자 상징적 대리재의 성격

을 함께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듀프 소비가 소비자에게 현재의 자기와 잘 맞는 현실적 선택으로 인식될 수 있

을 뿐 아니라, 자신이 지향하는 이미지에 가까워지게 하는 수단으로도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듀프

의 이중적 특성은 실제 자아일치성과 이상적 자아일치성이 서로 다른 가치지각을 형성할 가능성을 높인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듀프 소비를 이해하기 위해 자아일치성(self-congruity) 이론에 기반하여, 현재 자기와의 적

합성을 의미하는 실제 자아일치성과, 지향하는 자기 이미지와의 적합성을 의미하는 이상적 자아일치성에 주목하

고, 두 일치성의 차이가 듀프 소비에서 상이한 소비자 가치지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연구는 소비자가 왜 듀프 제품에 매력을 느끼는지를 주로 질적 관점에서 탐색해 왔다 (Ahn, 2026). 

그러나 현재까지 듀프 소비를 자아일치성의 틀 안에서 체계적이고 양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기존 

연구는 듀프 소비를 주로 가격 절감, 접근성, 유사성 추구와 같은 기능적 또는 실용적 동기로 설명해 왔으나, 

소비자가 이를 통해 어떤 자기이미지를 확인하거나 지향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

는 듀프 소비가 실용적 판단과 상징적 자기표현을 함께 포함한다는 점에서 실제 자아일치성과 이상적 자아일치

성을 선행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듀프 제품 평가는 경제적 효용, 정서적 만족, 사회적 이미지, 품질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적 가치,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 품질 가치를 주요 가치 차원으로 포함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치지각이 제품 태도 형성 및 구매의도와 연결된다고 판단하여 태도와 구매의도를 

결과변수로 설정하였다.

3. 결론

듀프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여성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앞서 듀프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제품 이미지를 가격 비교와 함께 제시하였다. 참

가자는 듀프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제품태도, 지각된 가치, 실제와 이상적 자아일치성을 평가하게 했다. 측정

은 모두 7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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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df(377)=2.10, CFI= 

.959, NFI=.925, TLI=.953, IFI=.959, RMSEA=.061, SRMR=.052). 또한 모든 요인적재량이 유의했고, AVE는 모두 

.50 이상, CR과 Cronbach’s α는 모두 .70 이상이어서 수렴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각 구성개념의 AVE

와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 제곱값을 비교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AVE가 다른 구성개념과의 상관계수 제곱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구조모형 적합도 또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df(391)=2.78, CFI=.932, NFI=.898, TLI=.924, IFI=.932, 

RMSEA=.077). 경로분석 결과, 실제 자아일치성은 품질가치(β=.25, p=.001), 감정가치(β=.41, p<.001), 경제가치

(β=.55,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사회가치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상적 자아일치성은 품질가치(β

=.36, p<.001), 감정가치(β=.37, p<.001), 사회가치(β=.74,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경제가치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다음으로 태도에 대해서는 품질가치(β=.27, p<.001), 감정가치(β=.54, p<.001), 경제가치(β=.23, 

p<.001)가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사회가치는 유의하지 않았다. 영향력 비교 결과, 감정가치는 품

질가치보다 더 강한 영향을 보였고(Δχ²=3.8, p=.050), 경제가치보다도 더 강했다(Δχ²=6.2, p=.013). 품질가치와 

경제가치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태도는 구매의도에 매우 강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817, 

p<.001).

이러한 결과는 듀프 소비가 단일한 실용적 동기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현재 자기와 이상적 자기라는 서

로 다른 자기기준에 따라 상이한 가치지각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자아일치성은 경제적 가치와 강

하게 연결되었는데, 이는 소비자가 듀프를 현재의 자기와 맞는 현실적 소비방식으로 받아들일 때, 합리적 가격

과 효율적 선택의 의미를 크게 지각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상적 자아일치성은 사회적 가치와 강하게 

연결되었는데, 이는 듀프가 오리지널 제품의 미적 코드와 상징성을 참조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통해 지향

하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감정가치

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듀프 소비의 핵심이 경제성에만 있지 않고, 소비자가 느끼는 긍정적 

감정경험에 크게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즉, 듀프는 단지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소비자가 자신과 어울리는 방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수용하는 상징적 소비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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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콘텐츠 관련 활동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인플루언서와의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

김혜선*·이연정*·장재임⁺
서울대학교

1. 서론

소셜미디어 기반 상거래(Social Commerce)는 소비자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내에서 제품을 탐색하고, 브랜드와 

상호작용하며, 직접 구매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거래 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플루언서 마

케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인플루언서의 전문성, 신뢰성, 매력성과 같은 

정보원의 신뢰성(Source Credibility)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소비자가 인플루언서와 형성하는 지각된 관계 

또한 구매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준사회적 상호작용(Parasocial Interaction, 이하 PSI)은 소비자가 일방향적 상호작용을 통해 인플루언서와 친

밀감 및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계는 인플루언서 추천의 설득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PSI의 형성에 있어 소비자 주도의 행동적 선행요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의 온라인 브랜드 관련 활동(Consumers’ Online Brand-Related Activities, 이하 COBRAs)

을 PSI의 행동적 선행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COBRAs 연구가 소비, 기여, 창조를 병렬적이고 독

립적인 참여 수준으로 간주해온 한계를 지적하며, 본 연구는 이들이 소비 → 기여 → 창조로 이어지는 순차적, 

위계적 행동 구조를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PROCESS Model 6을 적용하여 순차적 매개모형을 검증하고, PSI가 

소비자 참여를 구매의도로 연결하는 핵심 관계 메커니즘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COBRAs와 PSI는 본 연구의 핵심 이론적 개념이다. COBRAs 프레임워크는 인플루언서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참여를 소비(Consumption), 기여(Contribution), 창조(Creation)의 세 수준으로 구분한다(Muntinga et al., 2011). 

이러한 활동은 수동적 노출에서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콘텐츠 생산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참여 수

준을 반영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이 세 수준을 단순 병렬 차원이 아닌,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참여 구조를 형성

한다고 본다. 

PSI는 소비자가 반복적인 매개된 상호작용을 통해 인플루언서와 형성하는 지각된 대인관계를 의미한다

(Horton & Wohl, 1956). 소비자 참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인플루언서에 대한 신뢰와 정서적 친밀감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구매의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PSI를 결과 

변수의 선행요인이 아닌, 행동적 참여를 구매의도로 연결하는 핵심 관계 메커니즘으로 재개념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 기여, 창조 행동의 구매의도에 대한 직접효과(H1-H3), 소비 행동이 PSI를 통해 구매의도

에 미치는 매개효과(H4), 그리고 소비→기여→PSI→구매의도(H5), 소비→기여→창조→PSI→구매의도(H6)의 순차

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3. 연구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한국의 인스타그램 이용자 2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결과, 

타당성과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KMO=.914; Cronbach’s α=.652–.944). 

PROCESS Model 6 분석 결과, 소비는 기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β=.49, p<.001), 기여는 창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4, p<.001). 또한 소비(β=.32, p<.001), 기여(β=.16, p< 

.05), 창조(β=.33, p<.001)는 모두 PSI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구매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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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소비(β=.21, p<.001), 기여(β=.23, p<.001), 그리고 PSI(β=.35, p<.001)가 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반면, 

창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01, p=.902). 한편, 소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 역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Effect=.2872, 95% CI [.1880, .3883]), 이는 PSI와 관련 순차적 경로의 매개효과를 지지하

는 결과이다.

4. 결론 

본 연구 결과는 소셜미디어 기반 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참여가 단순한 행동적 반응이 아니라, COBRAs의 

심화 과정과 PSI를 거치는 순차적, 관계적 과정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특히 소비와 기여 행동은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창조 행동은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창조 행동의 비

유의 결과는 높은 수준의 참여가 반드시 즉각적인 구매 반응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Dolan et 

al.(2019)의 논의처럼 창조 행동은 단기적 구매보다는 콘텐츠 생산, 관계 형성, 구전 및 옹호와 같은 고차원적 

참여 행동에 가까우며, 구매의도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PSI라는 관계적 매개 메커니즘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COBRAs를 PSI의 선행요인으로 재조명하고, 세 참여 수준 간 순차적 관계를 모형화함으로써 소비

자 참여가 구매의도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즉, 소비자 참여 수준 자체가 

구매의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루언서와의 심리적 친밀감과 신뢰가 형성될 때 구매의도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무적으로도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략은 단순한 참여 유도보다 소비자와 인플루언

서 간 관계 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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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민화 문자도(文字圖)의 모티브를 활용한 

액티브 시니어 대상의 스카프 디자인 개발3)

이유진·염혜정⁺
전북대학교

1. 서론

최근 고령화의 경향 속에서 시니어 계층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

다. ‘액티브 시니어’란 경제적 안정성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기반으로 자기실현과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50~69세의 중᭼고령층을 의미한다. 액티브 시니어는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디지털 활용 능력

이 뛰어나며,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등 기존 노인 집단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Jeon, 2026). 선행연구

에 의하면 이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Kim, 2017), 현재 시장에서 제공되는 시니

어 패션은 특정 디자인에 고착되어 있어 그들의 니즈에 맞는 패션 제품 공급은 부족한 실정으로 액티브 시니어

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Yoon, 2020). 한국섬유신문 기사에 의하면, 액티브 시니어 층은 경제

활동을 통해 축적된 자산과 안정적인 소비 여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 여행 및 문화 소비까지 폭넓은 소비 

활동을 보이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최근 ‘k’ 이미지 상품에 대한 글로벌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액

티브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하여 전통문화에서 이미지를 얻은 패션문화상품을 개발하고자 함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다 차별화된 한국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사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및 방법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액티브 시니어’ 층의 패션 및 소비문화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디자

인 모티브가 되는 전통 민화 ‘문자도’의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스카프의 디자인 요소는 무엇인가. 넷째, 이상

의 결과를 토대로 ‘액티브 시니어’층의 스카프 디자인을 어떻게 기획, 개발될 수 있는가. 이상의 연구 문제를 위

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로 선행연구에서 ‘액티브 시니어’의 개

념 및 특성, 전통 민화 ‘문자도’, 그리고 ‘스카프’의 디자인 요소를 고찰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액티브 시니

어’층을 위한 스카프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첫째, 전주학 총서 김철순선생 기증 민화에 수록된 

‘문자도’ 중 세 개 작품을 선정하고, 각 작품을 분석하여 디자인 모티브를 추출하였다. 둘째, Adobe Color CC

를 활용하여 세 개 작품의 색채를 5도 배색으로 각각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티브의 형태를 단순화 및 재

구성하여 패턴화하였다. 셋째, 완성된 패턴을 적용하여 액티브 시니어의 감성과 미적 요구를 반영한 스카프 디

자인 2종을 개발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고찰

첫째, 액티브 시니어는 실제 연령에 비해 인지 연령이 낮고, 보다 활동적인 삶을 지향하는 시니어 집단으로 

이들은 기존 시니어층과 달리 비교적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기 계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며, 자기표현에 

대한 관심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특히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을 추구하며, 스카프와 같은 악센트 아

이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패션을 시도한다. 또한 자연 모티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Kim 

& Kwon, 2015), 문자도에 나타난 자연 모티브를 활용하여 액티브 시니어의 스카프 디자인에 활용하였다. 

둘째, ‘문자도’란 ‘효(孝, 부모에 대한 효도)’, ‘제(悌, 형제간 우애)’, ‘충(忠, 나라의 충성)’, ‘신(信, 신의)’, ‘예

본 과제(결과물)은 2026년도 교육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원으로 전북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결과입니다. (2026-RISE-13-J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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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 예절)’, ‘의(義, 바른 도리)’, ‘염(廉, 청렴)’, ‘치(恥,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의 유교적 덕목을 글자와 상징 이

미지로 형상화한 회화 양식으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문자의 구성

과 색채 외에도 대칭적이고 상징적인 패턴 등이 특성이다. 

셋째, 스카프는 목에 두르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장식과 실용성을 가진 목도리를 말한다. 

스카프의 모양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모양이 일반적이나 그 외에는 삼각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형태 등의 

다양한 색상과 소재로 만들어진다(Lee, 2019).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문자도’ 모티브를 활용하

여 전통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스카프 디자인을 기획하였다.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의 특성과 전통 민화 문자도의 조형적 특성을 반영한 스카프 디자인 개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 기반 패션상품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다만 제한된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에는 다양한 전통 모티브를 활용한 액티브 시니어 맞춤형 

디자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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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 패션 표현 방법을 적용한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

- 발레극 ‘언노운(unknown)’을 중심으로 -

유진영*

한성대학교

1. 서론 

본 연구는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동시대의 흐름 속에서 공연예술에서 배출하는 무대의상 폐기물을 줄이

기 위해서 폐의류를 수집하여 지속가능성 표현 기법을 적용하고 실제 무대의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무대의상은 대부분 섬유, 천 등이 사용되므로 환경이슈와 사회적 이슈가 연결되어 있고, 면 재

배와 표백문제, 제조과정의 탄소 발생과 물 소비, 섬유 노동자의 윤리적 노동문제, 버려지는 의류 쓰레기 등의 

패션의 전반적인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분야이다. 더욱이 무대의상은 극의 특성상 수명이 짧아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2024년 수원발레축제의 참가작인 발레극 “언노운(unknown) : 알려

지지 않은, 미지의”를 통해 지속가능성 패션을 적용하여 공연을 통한 환경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특히 

작품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우주에서 인간이 여기저기서 버려진 미지의 것을 착장한다” 라는 스토리텔링으로 

해석함으로써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콘셉트와 작품 주제를 조화시켰다. 작품의 디자인 및 제작을 위해서 선행연

구를 통해서 도출한 지속가능성 패션에서 사용되는 표현 방법들 중 업사이클링, 해체와 재구성, 가변형 모듈러 

시스템, 제로 웨이스트 등을 사용하였다. 

2. 작품 제작 및 디자인 분석

발레극 ‘언노운’은 우주 속에서 작은 행성에 살고 있는 인간의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그래도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주제로 한 모던 발레극이다. 10명의 무용수가 출연하며, 무용수 개인

마다 다른 의상을 디자인 및 제작하였다.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이 인간의 미래를 불안하고 모호하게 한다는 논

의 끝에 기존의 폐 의류제품을 재활용하기로 의상 콘셉트를 정하였다. 버려진 의류와 스카프 등을 지인들에게 

구하거나 구제 시장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총 80여 개를 확보하였으며, 10명의 무용수 각각에게 선호하는 색

상을 문의하여 이를 무작위로 수집된 아이템을 분류하는 근거로 삼았다. 다만, 발레의상의 경우 원단이 두껍거

나, 부피가 크면 움직임에 저해되므로, 무용수들의 동작 용이성을 위해서 면, 실크, 스판덱스, 시폰 등의 가벼운 

중량의 원단으로 된 블라우스, 스카프, 셔츠 등을 스커트용으로 사용하였고, 색상이 선명하거나, 무늬가 화려한 

니트웨어 등은 실루엣이 밀착되는 상의에 적용하였다. 

언노운의 무대의상에 적용한 지속가능성 디자인의 표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사이클링 방법으로 폐

기되거나 구제시장에 나온 버려진 의류 제품 (스카프, 의류 등)을 구매하여 세탁 후 재활용하였다. 둘째, 해체

와 재구성의 방법으로 니트웨어, 신축성 원단 티셔츠 등을 구매하여, 입체재단의 방법으로 원단의 결 방향 비틀

기, 단추와 구멍의 배치 다르게 하기, 네크라인 및 슬리브 변형 및 재구성 등 니트 원단의 문양과 색상을 활용

하면서도 피트되는 상의를 디자인하였다. 셋째, 가변형 모듈러 시스템 방법으로 신축성 원단을 구매하여 쇼트 

팬츠를 일괄 제작하면서 여러 가지의 벨트 고리와 스냅을 부착하였다. 이는 스카프와 천을 잘라서 플레어 및 

프릴을 만들어 끼우거나 묶거나, 벨트처럼 활용하고, 상의가 동작에 의해 뒤집어 지거나 틀어지지 않도록 연결

용 고무밴드 등을 스냅으로 탈부착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또한 무용수들이 의상이 벗겨지거나 틀어지는 것

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넷째, 제로 웨이스트 – 드레이핑 방법으로 대형 스카프를 커팅을 하지 

않고 목에서 교차시켜 묶는 스타일에서 출발하였다. 뒤중심에 스모킹 기법으로 주름을 잡아서 목에 연결된 어

깨 밴드로 자리를 잡게 한 다음에 앞에 늘어진 원단을 드레이핑으로 상체에 맞게 주름을 봉제하여 고정한 후 

하의 쇼트 팬츠에 스냅 탈부착으로 고정하여 움직이는 동안 돌아가지 않게 하였다. 

상기 4가지의 방법론은 제작 과정에서 상호 연관적으로 작용하면서도 한계를 드러내었다. 업사이클링은 재료 

준비 과정으로서 다양한 색상과 질감의 아이템을 구비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체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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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창의적인 디자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의상이 무대 위에서 움직이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가변형 

모듈러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가벼운 아이템들을 변형하여 스냅이나 묶기 등으로 고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다. 반면 제로 웨이스트 방법은 넓은 면적의 원단을 드레이핑하기 위해 주로 대형 

스카프에 의존해야 하는 등 재료 선택의 한계가 명확히 존재했다.

3. 결론

지속가능성 표현 방법으로 제작한 무대의상은 첫째, 비용 절감의 효과, 둘째, 재단 등을 통해 발생하는 폐기

물 감소, 셋째, 제작 시간 및 공정 단축을 통한 에너지 절약 등의 실효성을 입증하였다. 넷째, 작품 제작 과정

을 공연 의도에 명시함으로써 지속가능성 패션에 대한 메시지를 관객 및 공연 홍보를 통해 대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무용 공연 의상에 국한되어 지속가능성 표현 방법을 제한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다. 향후 연극이나 뮤지컬 등 타 공연 예술 장르로 사례 연구를 확장한다면, 지속가능성 무대의상의 미래 방향

성 제시에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Center for Cultural Society (2023). A Guide to the Creation of Sustainable Performing Arts. Art Council Korea. 

Eum, Y. & Oh, K. (2023), A study of upcycling fashion design from a sustainable perspective – focusing on marine 

serre-.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25(4).

Fletcher, K. (2011), Sustainable Fashion & Textiles, (Lee, J. & Kim, S. Trans.), Kyomunsa, (Original work published 

2008).

Jeong, H. & Huh, J., (2024), Development of upcycling fashion design through demolition and recombinataion of 

waste clothing.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10(3).

Oh, Y., Yoon, J., & Lee, Y. (2016), Expression method and technique of upcycling design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7(66).



- 37 -

머렛웨어(Mullet Wear)의 확산 배경과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도스트메토바 사이다*·김성은⁺
덕성여자대학교

1. 서론

본 연구는 1970~1980년대 록 뮤지션과 대중문화에서 강한 개성을 상징하던 머렛 스타일이 현대패션에서 머

렛웨어(Mullet wear)라는 확장된 개념으로 재부상 현상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패션 연구에서 논의된 

믹스매치(mix-match) 스타일은 이질적 요소의 병치에 초점을 두었으나, 머렛웨어는 단일 착장 내에서 구조적으

로 분할된 대비를 통해 상황 대응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구현한다는 점과 머렛 웨어가 아닌 헤어를 중심으로 분

석하였다는 데 차별성을 갖는다. 즉, 단순한 스타일 혼합이 아닌 ‘구조적 이중성(structural duality)’을 기반으로 

한 복식 전략이라는 점에서 기존 개념과 구별된다. 머렛웨어는 단순한 헤어스타일을 넘어 의상 전반에 적용되

는 스타일링 전략으로, 현대인의 삶의 구조 변화, Z세대의 효율성과 전환의 미학, 그리고 레트로 감성의 재해석

과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5년 주요 패션 키워드로 언급되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2. 연구방법 및 본론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와 함께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패션 매체, Instagram, TikTok 등 SNS, 

패션 컬렉션, K-pop아이돌 스타일링 사례를 수집하고, 실루엣, 길이 대비, 아이템 조합 등 시각적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디자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머렛 웨어의 개념, 확산 배경, 디자인적 특성을 체

계적으로 고찰였다. 머렛 웨어는 앞머리는 짧게 다듬고, 뒷머리를 길게 남기는 구조적 헤어스타일에서 출발하여 

“앞은 비즈니스, 뒤는 파티”라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Mickey,202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머렛 웨어는 

단일 착장 내에서 상반된 복식 코드를 분할·배치함으로써 대비 효과와 상황 대응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복식 

전략으로 정의다. 이는 기존 단순한 믹스매치 개념을 넘어 구조적 대비를 통해 복합적 기능성과 상징성을 동시

에 확보하는 현대적 스타일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머렛웨어의 확산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팬데믹 이후 근무 환경의 변화로 전문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요구하는 하이브리드 패션이 확산되면서, 단일 복장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적 스타

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둘째, 화상회의와 숏폼 콘텐츠 중심의 디지털 환경은 상반신 중심의 시각성과 즉

각적 대비효과를 강조하며, 상하의 간 대비를 극대화하는 머렛웨어 스타일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조건을 형

성하였다( Imran, A, & Achim, B). 셋째, 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된 젠더 뉴트럴 및 젠더 플루이드 패션은 성

별 경계를 해체하는 표현방식을 통해 머렛 웨어의 이중적 스타일 구조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기반이 되었다. 

넷째 레트로 리바이벌 트렌드는 과거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머렛 스타일을 문화적 코드로 

재소환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섯째, K-pop 아이돌의 글로벌 영향력은 대비적 스타일링을 시각적으로 확산시키

며 머렛 웨어 대중화를 촉진하였다. 

머렛 웨어의 디자인적 특징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롱코트와 쇼츠 등 상하의 간 기장 대비를 

통해 시각적 긴장감을 형성하는 스타일이다. 둘째, 오버사이즈 상의와 슬림 하의의 결합과 같이 실루엣의 극적 

대비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셋째, 포멀 재킷과 캐주얼 팬츠, 수트와 스니커즈의 조합 등 상이한 복식 코드의 혼

합을 통해 이중적 상황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넷째, 여성성과 남성성을 결합한 젠더의 혼합 스타일

로, 고정된 성별 규범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특징은 머렛 웨어가 단순한 스타일 혼합을 

넘어, 구조적 대비를 통해 사회문화적 조건을 반영하는 전략적 패션 유형임을 보여준다.

3. 결론

본 연구는 머렛 웨어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현대인의 복합적인 삶의 방식과 가치관 변화를 반영하는 패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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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구조적 대비를 기반으로 기능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새

로운 스타일 전략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님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환경, 젠더 담론, 레트로 감성과의 결합

을 통해 지속적인 확장이 예상되며, 이는 현대 패션 연구에서 머렛 웨어가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머렛 웨어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체계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현대 패션 담론에 대한 이

론적 기반을 확장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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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순환경제(CE)를 위한 기술 인프라 연구 분석4)

이미숙*·정경희⁺
전남대학교

1. 서론

패션 산업은 생산, 사용,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 구조로 인해 막대한 섬유 폐기물과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

어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이하 CE)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복잡한 공급망 구조

를 지니는 패션 산업의 CE 모델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 추적성, 관리 체계를 지원하는 기술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CE 관련 기술 인프라 연구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해 연구 

동향, 키워드, 키워드 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패션 산업의 지속가능한 CE 전환을 위한 기술 인프라의 연구 

흐름과 주요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2000년에서 2025년까지 게재된 CE 기술 인프라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2025년 9월 1일부터 30

일까지 SCOPUS, Web of Science, IEEE Xplore, ScienceDirect, SpringerLink, Google Scholar, Taylor & 

Francis Online 등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된 영문 논문 729편 중 섬유·패션 분야 논문 266편의 제

목과 초록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하였다. 텍스톰(Textom)의 Core NLP를 활용하여 형태소 분석, 단어 정

규화, 불용어 제거 등 데이터 정제를 거쳐 최종적으로 추출된 3,299건의 단어에 대해 빈도, TF-IDF, N-gram, 

감성 분석을 실시한 다음, 상위 75개 키워드에 대해 네트워크 매트릭스를 생성하여 키워드 간 연결 구조를 시

각화하고, CONCOR 분석을 하였다.

3. 결과

첫째, 패션 CE 기술 인프라 연구는 단계적으로 발전했는데 2009~2014년에는 RFID, 수요 예측, 품질 관리 등 

공급망 운영 효율성을 위한 정보기술 연구, 2015~2017년에는 CE 개념이 본격적으로 연구되면서 3D 프린팅, 제

로 웨이스트, PSS 기반 대여․공유 모델 등 순환형 생산·소비 전략이 논의되었다. 2018~2021년에는 IoT, 스마트 

의류, 블록체인, AI, 가상 프로토타이핑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연구와 폐의류 자동 분류나 재활용 공정과 같

은 기술적 접근이 증가하였다. 2022~2023년에는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DPP, 고도화된 재활용 기술, 소비자 

참여 플랫폼, 2024~2025년에는 AI 기반 자동화,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투명성, 친환경 소재, 탄소 중립 전략 등 

기술·환경·정책 통합 연구가 많이 증가했다.

둘째, 패션의 CE 기술 인프라 연구의 키워드는 ‘textile’, ‘fashion’, ‘sustainability’, ‘technology’, ‘waste’, 

‘blockchain’, ‘digital’, ‘SC(supply chain)’ 등으로 섬유·패션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폐기물 문제, 디지털 

기술 활용, 공급망 관리, 자원 순환과 같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TF-IDF 분석에서도 ‘blockchain’, 

‘RFID’, ‘traceability’, ‘recycling’, ‘digital’, ‘consumer’ 등이 중요 키워드로 나타나 CE를 위한 데이터 기반 관리 

시스템과 추적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N-gram 분석에서는 ‘fashion industry’, ‘textile waste’, 

‘blockchain technology’, ‘business model’, ‘3D printing’, ‘post consumer textile’, ‘consumer textile wast’ 등의 

조합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 연구들이 폐기 이후 관리, 환경 영향, 공급망 관리, 순환형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감성 분석에서는 긍정 어휘가 62.2%로 기술 발전과 CE 전환에 대한 낙관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지만, ‘waste’, ‘challenge’, ‘barrier’, ‘risk’ 등의 부정 어휘는 제도적·기술적 한계와 산업 적용의 어

려움이 함께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패션 CE 기술 인프라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에는 ‘textile’, ‘fashion’, ‘technology’, ‘sustainability’,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A2A0102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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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product’, ‘environment’ 등의 중요 키워드들이 다양한 개념들과 높은 연결성을 보였다. 특히 ‘textile’

은 재활용, 소재, 제조 공정, 폐기물 관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자원 순환 논의의 핵심 매개 개념, ‘fashion’은 

산업, 소비자, 디자인, 혁신 등 여러 분야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echnology’는 플랫

폼, RFID, 블록체인, 혁신, 공정 등의 기술 관련 개념들과 연결되어 CE 연구에서 기술이 핵심 매개 요소로 작

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술 인프라 연구는 네 개의 클러스터로 구조화되었는데, 클러스터 1은 자원·공

정 기반 기술 혁신 영역으로 재활용 기술과 친환경 생산 공정을 중심으로 CE 구현을 위한 기술적 기반, 클러스

터 2는 산업·시장 중심 영역으로 기술 인프라가 실제 산업 운영과 소비자 참여, 비즈니스 모델 혁신, 클러스

터 3은 디지털 신뢰 인프라 영역으로 공급망 투명성과 제품 이력 추적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 클러스터 

4는 스마트 섬유 및 하드웨어 기반 기술 영역으로 스마트 텍스타일과 웨어러블 기술이 CE 구현을 위한 미래 

기술과 연결되어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패션 CE를 위한 기술 인프라 연구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

워크 분석을 하였다. 패션 CE를 위한 기술 인프라 관련 연구들은 공급망 효율화와 정보기술 도입 논의에서 출

발하여 자원 순환, 재활용 기술, 디지털 데이터 기반 관리, 추적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연구 주제는 기술, 산업, 환경, 소비 요소들이 상호 연계된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자원·공정 기반 기술, 산

업·시장 연계, 디지털 신뢰 인프라, 스마트 섬유·하드웨어 기술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 CE 기술 인프라 연구가 개별 기술이나 단일 영역에 국한되기보다 자원·기술·산업 구조가 결합한 

다차원적 연구 영역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영문 학술 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진행 중인 최신 기술 상용화 사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산

업 보고서, 기업 사례, 정책 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포함하여 분석 범위를 확장하고, 정성적·정량적 방

법을 통합한 연구를 통해 기술 인프라의 실제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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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대중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과 매체의 발달로 오트 쿠튀르(haute couture) 패션 이미지가 대중화되

었으며 예술 작품과 유사한 감동과 경험을 제공하는 패션 작품 전시를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25년 루브르 박물관은 230년 역사상 처음으로 쿠튀르(couture) 전시를 열었으며 서울공예박물관에

서는 한국 패션아트의 선구자인 금기숙 작가 전시회를 개최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패션이 순수

예술을 상징하는 미술관과의 장소 결합은 문화 예술 산업의 확장이며 문화적인 흐름에 조우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장인의 손끝에서 시작된 공예의 미학이 현대 패션의 서사로 이어지고 패션디자이너들은 개념미술의 

방식으로 하나의 사유적 매체로서 옷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나라마다의 특색을 보이기도 하는데, 

특히 중국 문화의 영향력이 주목된다. 대표적인 예로 2025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Pritzker 

Architecture Prize)을 중국 건축가 Liu Jiakun이 수상한 바 있다. 또한, 패션 분야에서도 2015년 멧 갈라(Met 

Gala)에서 중국 패션디자이너인 Guo Pei의 작품 황후(The Yellow Queen) 드레스를 세계적인 팝스타 Rihanna

가 착용하여 국제적 인지도가 상승한 바 있다. Guo Pei는 2016년 미국 타임지(Times)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포브스(Forbes)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젠더와 나이에 관한 

관습에 도전해 성과를 이뤄낸 50세 이상 여성 50인에도 선정되었다. 또한, 2022년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중

국 출신 디자이너에게 수여하는 DFA(Design For Asia) World’s Outstanding Chinese Designer로도 선정되었다. 

Guo Pei는 미술관과 박물관에서의 작품 전시로 중국의 문화정체성을 드러내고 중국 문화를 담은 패션을 선보

인 중국 출신 최초의 오트 쿠튀르 패션디자이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uo Pei 패션 작품의 디자인 철학과 중국의 문화정체성 요소를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

으며 Guo Pei 패션의 미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사회·정치학 분야의 단행본과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정체성의 개념을 고찰하고 중국 관련 기사와 국내·외에서 발행하는 잡지 및 전시회 

비평 자료, 디자이너 인터뷰를 중심으로 중국의 문화정체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적 연구로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 8개국 13곳의 미술관 및 박물관에서 전시된 Guo Pei 패션 작품 399점 중 중

복된 작품을 제외한 149점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각의 전시 컨셉과 패션 작품에 나타난 문화정체성 요소를 분석

하고 미적 특성을 도출한다. 

2. 이론적 배경

문화란 본래 시대성과 민족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문화연구 창시자인 Raymond Williams는 문화를 기존의 보

편적 가치와 문서화된 기록들로 보았다. 이를 표현하는 가시적인 양식 중에서 패션은 외부 세계와의 문화 접촉

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역사적 맥락으로 재창조되어 왔고 정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

었다. 패션은 국가의 기존 문화 범주와 문화적으로 구성된 소비재의 의미로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형성

된 것과 현존하는 문화적 의미와 복합적으로 형성된다. 영국의 사회학자 Stuart Hall은 문화정체성이 고정된 실

체가 아닌 역사, 문화, 권력의 교차점에서 끊임없이 형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단순히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존재가 아닌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생성의 과정에 있다고 하였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비평가인 

Roland Barthes도 문화정체성은 지리적 환경과 장기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는 지속의 산물로 보았으

며, 독일 사회학자 Georg Simmel은 문화정체성을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제국주의적 성향이 강한 중국은 드넓은 영토와 유구한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

를 세계 속의 중심으로 간주해 왔으며 끊임없이 전 세계에 자국의 문화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일례로, 중국 죽공예 브랜드 ‘소젠(素生, SOZEN)’은 중국에서 제일 오래된 죽공예 기술로 제작한 제품을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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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항저우의 전통 죽세공 기술을 현대 디자인과 융합한 가구 브랜드 ‘핀우(品物流形, PINWU)’도 중국의 옛것을 

고수하고 현대적인 감성과 결합해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문화정체성을 전달하였다. Guo Pei는 “발견된 동양의 

배움, 구현을 위한 서양의 배움”이라는 개념을 고수한 동·서양 미학의 혼종성과 기존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감성이 결합된 상호작용성, 중국의 서사적 상징 요소와 서양의 문화적 요소를 차용한 상징성과 다원성, 중국 고

대 수공예 기술을 오트쿠튀르 작품으로 구현한 지속가능성과 미래지향성을 문화정체성 요소로 표현하였다. 

3. 결론

오늘날 융·복합이 강조되는 시대에 미술관과 박물관이라는 공간에서의 패션 전시는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어 패션의 가치를 제고하고, 대중에게 새로운 미적 경험을 제공한다. Guo Pei의 오트 쿠튀르 도입 시도는 

중국의 문화정체성을 표현하고 하나의 작품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수작업을 중국만이 가능하다는 것

을 보여주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다. Guo Pei 패션에 표현된 문화정체성은 첫째, 황실의 전유물로 여겼던 황금

색과 전통 자수 기법을 서양의 입체적인 실루엣과 혼합하고 차용한 동·서양 미학의 혼종성을 들 수 있다. 둘

째, 용과 봉황, 꽃 등 중국 신화와 상징적 모티프 사용과 바로크·고딕 양식의 서양 건축물 및 기독교적 천사 

모티프 등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사용한 서사적 상징성과 다원성을 들 수 있다. 셋째, 바로크 양식의 곡선

이나 서양의 꽃문양을 전통적인 비단 공예와 비딩 기법으로 섬세하게 표현해 글로벌 모티프를 결합한 상호작용

성을 들 수 있다. 넷째, 중국 전통 자수와 세밀한 수공예 기술을 서양의 오트 쿠튀르로 승화시킨 지속가능성과 

미래지향성을 들 수 있다. Guo Pei 패션 작품 분석을 통해 나타난 미적 특성은 정교한 고대 자수와 비단 공예 

등의 중국적 요소와 서양식 패턴의 조화, 시각적인 화려함과 웅장함이 있는 장인 정신, 신분에 따른 문양과 색

상이 달랐던 제국주의 시대 의상 예법 차용과 서양의 유럽 왕실 패션 및 서양 건축에 영감을 받은 융합적 사고

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Guo Pei가 다양한 미학적 코드와 문화적 기호, 역사적 참조점을 선별하고 결

합하여 중국의 문화정체성을 표현하는 오트 쿠튀르 패션디자이너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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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패션 디자인 플랫폼을 활용한 로컬 아이덴티티 시각화 연구5)

- 전북 지역의 시대별 문화요소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

전세미*·염혜정⁺
전북대학교

1. 서론

최근 글로벌 패션 산업에서는 지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로컬 브랜딩 전략이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 문화 자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이를 시장 경

쟁력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패션 분야에서는 공간, 건축, 전통 문화, 

자연 환경 등 지역의 상징적 요소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하여 디자인에 반영하는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전통 재현을 넘어 지역 정체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내에

서도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 및 패션 디자인 개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고윤정, 임은혁, 

2023; 나현숙, 배수정, 2020; 이경재, 김일, 2019).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사례 분석이나 전략적 접근에 머무

르고 있으며, 특정 지역 문화유산의 시각 요소를 체계화하고 이를 디지털·AI 기반 디자인 플랫폼을 통해 패션 

이미지로 구현한 실증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 정체성을 분석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AI 기반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시각화 및 브랜드 이미지로 전환하는 방법론적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북 지역의 시대별 문화유산 요소를 시각 코드로 도출하고, AI 기반 통합 패션 디자인 플랫폼

(AIDA)을 활용하여 로컬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패션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백

제의 익산, 조선의 전주, 근대의 군산이라는 시간적 구분을 설정하고, 각 문화유산을 감성 키워드와 브랜딩 타

이틀로 구조화하여 ‘Modern Heritage’, ‘Courtly Elegance’, ‘Industrial Romantic’이라는 이미지 전략을 제안했다.

2. 연구 문제 및 방법

본 연구는 전북 지역의 문화적 층위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백제(익산), 조선(전주), 근대 (군산)의 세 가지 테

마를 설정하였다. 각 테마에서 건축 및 장식 요소를 선정하고, 반복 구조와 문양을 분석하여 색채, 패턴, 실루

엣 등의 시각 코드로 구조화하였다. AIDA는 디자이너의 무드보드, 색상 선택, 스케치, 패턴 이미지 등의 입력

을 통합하여 일관된 디자인 결과를 생성하는 AI 기반 패션 디자인 플랫폼으로, 사용자 제어 중심의 설계 구조

를 특징으로 한다. 즉, AI가 자율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설정한 시각 코드와 무

드 방향성이 결과 이미지에 반영되는 제어형 디자인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AIDA를 활용하여 테마별 무드

보드 구성, 컬러 시스템 설정, 건축 문양의 패턴화, 디지털 마네킹 적용의 단계적 디자인 프로세스를 설계하였

다. 이를 통해 도출된 시각 코드가 실제 패션 이미지로 구현되는 과정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세 테마

에 동일한 프로세스를 반복 적용함으로써, 시대별 문화유산이 패션 디자인으로 전환되는 방식과 시각적 아이덴

티티 형성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연구 결과, 전북 지역의 시대별 문화유산은 건축 구조와 장식 요소의 결합을 통해 상이한 시각적 특성을 형

성하고 있으며, 이는 패션 디자인의 시각 코드로 전환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백제 테마에서는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의 층위 구조를 중심으로 곡선성과 반복성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Modern Heritage’ 이미지 전략으로 설정

하여 고대적 구축성과 현대적 재해석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조선 테마에서는 전주 경기전의 대칭 구조

와 단청 문양에서 구조적 안정성과 색채 대비의 특성이 나타났으며, ‘Courtly Elegance’ 라는 타이틀 아래 전주

본 과제(결과물)은 2026년도 교육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원으로 전북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결과입니다. (2026-RISE-13-J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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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닌 왕실 도시 이미지를 클래식하고 엘레강스한 패션 이미지로 전환하였다. 근대 테마에서는 군산 근대 건

축의 격자 및 반복 구조를 통해 기하학적 리듬감이 형성되었으며, ‘Industrial Romantic’ 라는 타이틀로 근대 도

시의 빈티지 감성과 모던 이미지를 결합하였다. AIDA 플랫폼을 활용한 시각화 과정에서는 도출된 시각 코드가 

무드보드, 컬러 체계, 패턴 구성 단계에서 통합적으로 반영되었으며, 각 테마는 서로 다른 조형 언어를 유지하

면서도 현대적 패션 이미지로 재구성될 가능성을 보였다. 특히 동일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세 테마에 적용함으

로써, 지역 문화유산이 시대별로 서로 다른 시각 체계로 전환되는 경향을 비교할 수 있었다. 이는 문화유산 분

석을 넘어, 지역 정체성을 감성 키워드 기반의 이미지 전략으로 구조화하고 AI 기반 디자인 플랫폼을 통해 시

각화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생성된 패션 이미지는 시각 코드 반영도, 조형적 완

성도, 테마 일관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AI 기반 디자인 결과의 평가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지역 문화유산 기

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과 상품화 이미지 개발 등 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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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아비투스 관점에서 본 K-패션의 세대별 형성과 실천 구조 분석

-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와 Gen Z 세대 비교 -

유현서*·이윤경⁺
부산대학교

1. 서론

아비투스(habitus)는 개인이 속한 사회 집단의 역사적·구조적 조건이 신체와 감각에 내면화된 성향 체계로, 

문화적 실천의 차이를 개인의 취향이 아닌 사회 구조의 산물로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다(Elias, 2009). 이러한 아

비투스는 특정 사회가 형성해 온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조건을 일상적 실천과 감각 양식 속에 축적하며, 집합

적 문화 표현의 기반을 이룬다. 따라서 한 사회의 문화 콘텐츠와 미적 양식은 개별 창작의 결과를 넘어, 그 사

회의 아비투스가 외부로 표출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K-Culture 확산은 단순한 문

화 산업의 성장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아비투스가 글로벌 차원에서 가시화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특히 K-패

션은 이러한 문화적 표현 가운데에서도 신체를 매개로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되는 실천 영역으로, 한국적 정체

성과 감각 체계가 응축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처럼 K-패션은 대중성, 상업성, 디지털 문화가 결합된 글로벌 문

화 실체이자 라이프스타일로 확장되며, 동시에 한국 사회 내부의 세대별 아비투스 차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핵심적 문화 장으로 기능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 소비자들의 K-패션 수용 및 실천 방식은 세대에 따라 

구조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한국 사회는 현대화 과정에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디지털 전환을 압축적으

로 경험해 왔으며, 이러한 중층적 변동은 동일한 사회 공간 안에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체화한 세대들이 공

존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형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K-패션 연구는 특정 세대의 소비 성향을 기

술하는 데 집중되어, 세대 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이론적 해석 틀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

에 본 연구는 엘리아스와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이론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와 

Gen Z 세대(1995~2012년생)의 K-패션 형성과 실천 구조가 상이한 역사적 형성 조건 속에서 어떻게 구조화되는

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차이가 아비투스의 차별적 형성 메커니즘에서 비롯됨을 이론적·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엘리아스(Elias)는 아비투스를 장기적 문명화 과정(civilizing process)이 개인의 심리 구조에 침전된 결과로 이

해하며, 외부에서 부과된 행동 규범이 세대 간 사회화를 거쳐 신체 규율과 자기 통제로 내면화되는 과정을 강

조한다(Elias, 2009).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는 엘리아스의 ‘심리화(psychologization)’ 개념이 중요한 분석 틀로 

작용한다. 심리화는 타인의 내면 상태에 대한 민감성이 자동화된 심리 능력으로 내면화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 ‘눈치’라는 사회화된 감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눈치는 복식 실천에서 집단 동조 성향과 

타인 시선 의식으로 작동하며, 개인의 복식 선택을 규율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제로 기능한다(Elias, 2009). 또한 

엘리아스의 결합태(figuration) 개념에 따르면, 상이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집단은 서로 다른 아비투스를 

구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세대를 관통하며 공유하는 정서적 토

대인 ‘기층 아비투스’를 상정한다. 기층 아비투스란 장기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한국인에게 내면화된 공통의 

감각 체계로, 특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관계의 적절성을 살피는 ‘눈치’와 ‘관계 중심성’을 핵심 기제로 한다. 

이러한 기층 아비투스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처한 사회·구조적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의 복식 

아비투스로 분화 및 실천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 동원 체제, 위계적 교육, 아날로그 공동체라는 형

성 조건 속에서 성장한 베이비붐 세대는 집단 적합성과 체면 중심의 복식 아비투스를 형성하였으며, 디지털 플

랫폼, 수평적 네트워크, 글로벌 문화 환경 속에서 성장한 Gen Z 세대는 개인 취향, 자기표현, 윤리적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복식 아비투스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분석 가능한 변수 체계

로 전환하기 위해, 복식에서의 아비투스는 인식, 가치, 실천의 세 차원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인식 차원은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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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이해와 의미화 방식을, 가치 차원은 사회적 적합성, 심미적 개성, 윤리적 소비 중 어떤 

기준이 우선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실천 차원은 집단 동조형과 개인 표현형의 복식 실천 양식을 각각 포착한다. 

3.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혼합연구(Mixed Methods) 설계를 적용하였다. 1단계 질적 연구에서는 각 세대별 3명으로 90분 심

층 인터뷰 및 표적집단 면담을 통해 세대별 사회화 경험, 가치 체계, 복식 인식을 탐색하고, 아비투스 형성과 

복식 실천에 대한 주요 개념 범주를 도출하였다. 2단계 양적 연구에서는 각 세대별 30명으로 Likert 5점 척도의 

설문조사를 통해 패션 인식과 실천 특성을 측정하고 세대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베이비

붐 세대는 격식, TPO, 사회적 적합성을 중시하는 인식 구조를 바탕으로 집단 동조형 및 위계 표현형 복식 실

천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Gen Z 세대는 개인 취향, 자기표현,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인식 구조를 

기반으로 정체성 중심의 개인 표현형 복식 실천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세대 간 상호작용 분석에서는 K-패션이

라는 문화적 장(field) 안에서 집단 규범 중심 취향과 개인 정체성 중심 취향이 충돌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으

며, 동시에 두 세대 모두 관계 중심성과 타인 인식이라는 ‘기층 아비투스’를 공유하되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재구

성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K-패션을 세대 간 취향 차이가 아닌 아비투스의 구조적 차이와 그 재구성 과정으로 해석함으로써, 

K-패션 연구를 소비 트렌드 중심 접근에서 사회적 성향 체계 분석으로 확장하는 이론적 전환을 제시하였다. K-

패션은 단순한 스타일이나 소비 현상을 넘어, 한국 사회가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집합적 정서와 세대별 사회적 

경험, 그리고 개인의 자기표현 방식이 결합된 복합적 아비투스의 실천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세대 간 

차이는 패션 선택의 표면적 차이를 넘어, 패션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인식하고 조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나타나

며, 이는 아비투스의 차별적 형성 메커니즘이 현재의 문화 실천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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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oist Philosophy and Knitting Design

- From Fiber Art to Sustainable Fashion Applications -

Chi-An Lee*·Yi-Ci Lin⁺·Shan-Ying Shih

Fu JenCatholic University

1. Introduction

This research explores the Daoist concept ofinterdependence between "being" and "non-being,"translating 

philosophical principles into sustainable fashion strategies.Addressing the fashion industry’s environmental 

burden, the study utilizes"defective yarns"—materials typically excluded from mainstreammarkets—as the pri-

mary medium. By bestowing aesthetic value upon these"useless" materials, the work resonates with Daoist 

values of"following nature" and "minimal intervention" whilepromoting resource reuse.

2. Methodology: Practice-based Research

Exploration Stage: Systematically categorizing"defective yarns" (e.g., slub, broken, or uneven yarns) and-

conducting swatch experiments to map their stochastic visual patterns. Thesephysical irregularities are docu-

mented as a database for "natural"aesthetic textures. Transformation Stage: Translating Daoistink-wash tech-

niques (e.g., Xieyi) into technical knitting parameters. Byutilizing "dropped stitches" to represent "ethereal 

voids"and "color skipping" to simulate ink gradients, the researchestablishes a direct technical link between 

philosophical concepts andmachine-knitting logic. Validation Stage: Testing the structural integrity and aes-

thetic delivery through the production of a full collection. This stage verifies how the material constraints 

of industrial waste can be re-engineered into high-value fashion, fulfilling both cultural expression and cir-

cular economy standards.

3. Theoretical Background and VisualTranslation

The study analyzes works by Wang Wei and ZhangDaqian, translating ethereal voids into structural knit-

ting density andsplashed-ink techniques into blended yarn arrangements. Techniques such as"dropped 

stitches" and "color skipping" effectivelysimulate ink gradients, proving that "flawed materials" can berede-

fined as high-value fashion language.

4. Conclusion and Discussion

Integrating Daoist aesthetics with sustainablefashion fosters design models that are both culturally pro-

found andenvironmentally responsible.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e feasibility oftransforming industrial 

waste into poetic fiber art, offering a concretereference for the sustainable fash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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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2000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자기 실천(Pratiques de soi)｣적 특성 분석6)

- 미셸 푸코의 ｢자기 배려(Souci de soi)｣ 담론을 중심으로 -

김수연*·박신미⁺
국립경국대학교 

1. 서론

문화 상업주의가 세계 경제를 능동적으로 지배한 1980년대 패션은 일차원적 사회적 · 미적 표현을 넘어 지

위, 권력, 그리고 욕망을 가시화하는 자기표현의 필연적 도구가 된다. 이를 필두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확산한 섹슈얼리티 패션은 인간 내면의 자아, 주체성, 정체성을 해석하는 자기 실천과정의 매개가 된다. 또한, 

이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가 1981년부터 1982년까지 강의한 ｢주체의 해석학(L’herméneutique 

de sujet)｣의 핵심 담론인 자기 배려(Souci de soi) 이론과 접점이 있다. 푸코는 개인 주체성 정립을 위한 방

법적 계기로 ‘자기 배려-자기 실천-주체 형성-자기표현’의 단계로 설명하면서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20세기에 이

르는 자기 배려의 역사를 탐구하여 인간의 쾌락과 주체의 관계를 논한다(Foucalt, 2007). 더불어, 푸코는 자기를 

발견하는 미적·윤리적 자유의 실험으로 개인의 삶 자체를 예술로 읽어낸다(Foucalt, 2007). 곧, 푸코의 자기 

배려 이론은 주체적 연극성을 필두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실천적 수단으로써 자아의 욕망과 정체성을 읽어내는 

1980년대 이후 섹슈얼리티 패션의 본질과 맞닿아있다.

패션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관련 선행 연구는 젠더 규범의 해체 혹은 시각적 표현 요소 분석을 통해 사회문

화적 맥락 관점에서 섹슈얼리티를 외적 표현이나 상징적 기호로 해석한다. 또한,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atwood, 1941-1922),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er, b. 1952), 도나텔라 베르사체(Donatella Versace, b. 

1955) 등 개별 디자이너의 작품 속 섹슈얼리티의 특징 고찰이 주를 이루며, 주체자의 자기 실천적 관점에서 섹

슈얼리티를 분석한 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본질이 주체자가 몸을 

도구로 내면의 욕망과 자기 미학을 세워 욕망을 능동적으로 표출하는 자기 실천적 과정의 해석임을 미셸 푸코

의 자기 배려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패션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자기 실천적 특징을 미셸 푸코의 

자기 배려 이론을 근거로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20세

기 패션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개념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이다. 둘째는 미셸 푸코의 ｢주체의 해석학｣과 ｢성

의 역사(L’Histoire de la sexualité)｣에 제시된 자기 배려의 개념과 속성은 무엇인가이다. 셋째는 자기 배려의 

속성과 패션의 섹슈얼리티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이다. 넷째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패션에 드러난 자

기 실천적 섹슈얼리티는 무엇이며, 이는 이전 시대와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가이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특성은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내용 

분석이다. 본고는 미셸 푸코의 ｢주체의 해석학｣과 ｢성의 역사｣를 통해 자기 배려 이론의 개념과 속성을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의 자기 실천적 섹슈얼리티의 특성을 밝혀낸다. 본 연구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까지의 ｢VOGUE｣ 오트 쿠튀르 및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 자료를 대상으로 자기 실천적 특성이 있는 작품 375

점을 추출하고 이를 특성별로 목록화하여 심층 분석한다.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내용 일부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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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의 결과, 1980년대부터 2000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섹슈얼리티는 주체자가 삶의 예술적, 미적 실

천 대상으로 내면의 자아를 외면으로 표출하는 자기 통치, 실험적 유희, 자아 변형을 몸을 통해 재해석하는 연

극성이 본질이었다. 이는 미셸 푸코의 자기 배려 이론의 핵심 개념인 주체자가 스스로를 성찰하며 삶의 정체

성을 정립하고 능동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윤리적 주체 형성의 과정’과 같은 맥락 선상에 있었다. 또한, 이를 통

해 추출된 자기 실천의 속성은 자기성찰적 쾌락 훈련, 자기 현존적 반복, 금욕과 뇌쇄의 이중적 규율, 자기변형

의 가변적 실험으로 밝혀졌다. 곧, 자기 실천적 속성을 기반으로 한 섹슈얼리티 패션디자인은 몸을 생물학적으

로 규정된 신체가 아닌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변형되는 가변적 대상으로 삼아 ‘해석된 몸’을 표상시켰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패션디자인의 섹슈얼리티는 ‘자기 관계적 실천’과 ‘자기 표현적 실천’의 주체 형성 

과정이 핵심논제이었다. ‘자기 관계적 실천’은 현존 된 몸의 감각과 경험을 정교하게 조율하는 내면화된 인식과 

절제의 방법이었으며, 반면 ‘자기 표현적 실천’은 정체성이 혼돈된 몸을 본질적 이데아의 표현 도구로 표상시킨 

것이었다. 이를 근거로 추출된 섹슈얼리티 패션디자인의 자기 실천적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금욕적 에

로티시즘’은 절제미를 통해 성적 긴장을 끌어내며 억제와 욕망이라는 이중적 담론을 함께 담아내는 것이었다. 

둘째, ‘자기 실체의 현존’은 몸 자체의 물질성과 감각을 강조하여 인위적 몸의 재현이 아닌 몸의 본질을 읽어내

는 것이었다. 셋째, ‘자기 규율적 뇌쇄’는 주체자가 성적 취향을 가공하여 인위 미를 연출하는 자기 규율을 통해 

유혹과 긴장의 상태를 표출해내는 것이었다. 넷째, ‘가변적 정체성’은 규정된 성별이나 성적 취향이 아닌 변화를 

통해 정립된 유동적 정체성을 해석해 내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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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감성을 활용한 캐주얼 웨어 디자인 개발

신미기*·최윤미·이하경⁺
충남대학교

1. 서론

현대 패션은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기능적 역할을 넘어, 감정과 분위기를 표현하는 감성적 매체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날씨는 누구나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환경 요소로서, 감정 상태와 심리적 분위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

친다. 그러나 기존의 날씨 기반 스타일링은 주로 정보 제공과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날씨가 지닌 감성적 이

미지와 상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날씨를 감정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아, 의복 디

자인을 통해 날씨와 감정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2. 본론

Marc Jacobs의 2014 F/W 컬렉션은 약 500개의 구름 쿠션으로 쇼 공간을 연출하여, 구름을 부드러움과 몽환

성을 상징하는 감성적 요소로 시각화한 사례이다. 이는 날씨 요소가 패션 공간과 분위기를 형성하는 감성적 장

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RAINS의 2024 S/S 컬렉션 <DRENCHED>는 비를 피해야 할 환경이 아

닌 ‘즐기는 경험’으로 재해석하여, 기능성과 감성을 결합한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날씨가 의복 

디자인에서 기능적 대응을 넘어 감성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20~30대 여성을 타깃으

로 일상 착용이 가능한 캐주얼 의류 6 착장을 개발하였다. 날씨 요소는 구름, 비, 흐림, 바람, 서리, 운무의 여

섯 가지로 설정하였으며, 각 날씨의 시각적 특징과 색채, 감성 이미지를 분석한 후 이를 실루엣, 소재, 색채, 디

테일에 반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색채는 날씨의 시각적 인상을 반영하고, 소재는 촉각적·물리적 특성을, 실루

엣과 디테일은 움직임과 형태적 이미지를 기반으로 설정하여 각 날씨의 감성을 구체화하였다. 구름 디자인은 

맑은 하늘에 나타나는 구름의 색채와 형태, 부드럽고 볼륨감 있는 질감을 중심으로 구현하였다. 비는 젖은 듯한 

질감과 우산의 윤곽, 빗방울이 떨어지는 이미지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였다. 흐림은 블랙을 중심으로 한 침잠

된 색채를 사용하되, 피부가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디테일을 통해 답답함에서 벗어나는 감정 변화를 표현하였다. 

바람은 가볍고 회전하며 흩날리는 실루엣을 통해 움직임과 리듬감을 강조하였다. 서리는 신체 위에 직접 얼음

이 맺힌 듯한 이미지를 통해 신체 곡선을 드러내고, 퍼 소재를 사용하여 서리의 차가움과 대비를 시각화하였다. 

운무는 구름에 가려진 산의 높낮이에서 착안하여, 어깨선의 비대칭적 높낮이로 표현하고 허리선을 흐릿하게 처

리하여 안개 낀 풍경의 모호성을 형상화하였다.

3. 결론

본 연구는 날씨를 감성적으로 해석하여 의복 디자인에 적용함으로써, 날씨와 감정, 신체 인식이 결합된 새로

운 패션 표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능 중심의 날씨 대응 의복을 넘어, 감성을 매개로 한 디자인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날씨를 감성 인식의 매개로 삼아, 착용자가 의복을 통해 자

신의 감정 상태를 자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패션 디자인이 감성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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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철학과 오토마톤 모더니즘 패션 연구7)

- 고대 그리스 대이론(The Great Theory)과 비오테크네(Bio-techne) 를 중심으로 -

김이슬*·박신미⁺
국립경국대학교

1. 서론

개별성, 주관성, 실험성을 필두로 출현한 모더니즘(Modernism)은 역설적으로 형이상학적 본질 회복을 위해 

고대 그리스 아르카이즘(Archaism) 질서로의 회귀를 갈망한다. 이러한 현상은 아카데미즘의 관습화된 고전주의 

양식에서 탈피한 개인 내면 탐구의 방법으로 고전적 사유의 원류인 수학적·과학적 형이상학이 재조명된 결과

이다. 고대 그리스 사유의 현대적 변주인 모더니즘은 추상적 논리와 비례의 형이상학인 대이론 그리고 인간

과 기계의 공생을 다루는 비오테크네 개념을 내포한다. BC 5세기부터 BC 1세기까지 그리스 보편미의 잣대였

던 대이론은 피타고라스학파의 수학철학(theological mathematics)을 기반으로 수(number)의 하르모니아

(harmonia)와 심메트리아(symmétrĭa)를 주창한다(Tatarkiewicz, 1999). 또한, 고대 그리스 신화 속 휴머노이드

(Humanoid), 인공지능, 인간 증강 기계 등을 내포한 비오테크네는 과학적 사유와 상상을 매개로 자연과 인

공의 철학적 경계를 탐구한다(Mayer, 2020). 이처럼, 대이론과 비오테크네는 자연 과학적 담론을 시작으로 

자연과 인공, 현상과 실재, 필연적 존재와 우연적 존재를 사유하는 철학·미학·조형의 아이디어이다. 그리고 

이는 자기 탐구, 인간 내면의 본질 해석, 근미래적 유토피아 실천을 목적으로 한 모더니즘의 모럴리스트

(moralist)적 태도와 아방가르드의 출현 그리고 추상의 형식으로 표상된다.

고대 그리스 대이론과 비오테크네의 특성은 20세기 이후 패션디자인에서도 보인다. 디자이너들은 모더니

스트들과 같이 수학과 과학의 형이상학적 고찰을 통해 인체 조형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분석하며 아르카이즘 질

서로의 회귀를 시도한다. 이들은 대이론의 수학적 조화와 비례미를 중심으로 전체론적 질서와 비오테크네
의 인간과 인공의 초현실적 하이브리드가 만들어낸 특수성이 구축한 가변적 질서를 패션으로 그려낸다. 대이

론과 비오테크네의 개념을 차용한 모더니즘 패션은 수의 질서에 내재한 본성적 아름다움을 순수 형식으로 

표현하는 수학철학과 인간과 알고리즘의 의식적 경계를 초현실적 존재론으로 표출하는 오토마톤 모더니즘 패션

으로 분류된다. 또한, 이는 패션에서 영웅적 현대성, 독창적 동시대성, 자기 응시적 개인성이라는 모더니즘의 

속성으로 나타난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고대 그리스 대이론과 비오테크네 개념을 중심으로 수학철학과 오토마톤 모더니즘 패

션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고대 그리스 대이론과 비

오테크네의 개념 및 특성은 무엇인가이다. 둘째는 대이론과 비오테크네의 특성은 모더니즘과 어떠한 관계

성이 있는가이다. 셋째는 20세기 이후 패션에 나타난 대이론과 비오테크네의 특성은 무엇인가이다. 넷째는 

수학철학과 오토마톤 모더니즘 패션은 어떻게 정의되는가이다. 다섯째는 수학철학과 오토마톤 모더니즘 패션의 

미적 속성은 무엇인가이다. 

본고의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내용분석이다. 본 연구는 블라디슬로프 타타르키비츠의 단행본과 ｢The 

Pythagorean Sourcebook and Library｣을 고찰하여 대이론의 개념과 특성 찾아낸다. 또한, 호메로스 시대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까지의 ｢Ilias｣, ｢Theogonía｣ 등 고대 그리스 신화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비오테크네 개

념과 특성을 추출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1920년대부터 2025년까지 Vogue, New York에 발표된 오트 쿠

튀르 및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으로 연구 대상 작품 중 고전기 그리스 대이론과 비오테크네의 특성을 내재

한 작품 908점을 심층 분석하여 수학철학과 오토마톤 모더니즘 패션의 개념을 정립하고 미적 속성을 밝혀낸다.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 내용의 일부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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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의 결과, 대이론은 1부터 10까지의 완전한 본질을 상징하는 테트라크티스의 형이상학적 수를 기반

으로 미적 정조의 비례미와 기하학적 대수학의 로고스를 연구한 담론이었다. 반면, 비오테크네는 우주와 자연

의 수학적 언어를 통해 신의 완전성을 갈망하는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과 고차원의 과학적 존재인 ‘비인간’의 

형이상학적 유토피아를 그려낸 아이디어였다. 본고에서 확인된 대이론과 비오테크네의 공통된 특성은 다음

과 같았다. 첫째는 오르페우스적 신비주의와 아폴론적 이성주의의 조화이었으며, 둘째는 무한의 아페이론

(apeiron)과 경계의 페라스(peras) 간의 대립적 질서가 구축한 고차원성이었다. 셋째는 가변적 시공간에서 표상

된 완전성과 불완전성이었으며, 넷째는 인간다움의 형이상학을 향한 이상향적 순수 관조 정신의 테오리아

(theoria)이었다. 다섯째 특성은 인간과 비인간, 가시성과 비가시성, 내적 로고스(logos)와 우주의 전체론적 탐구

였다. 또한, 이를 근거로 분석한 모더니즘 패션은 정신과 물질세계의 모듈화를 통해 자아의식의 수학적 완전성

을 구축하는 수학철학 모더니즘 패션 그리고 수학적 알고리즘과 추상성의 경계가 만들어낸 인간 의식과 기계 

의식의 초현실적 하이브리드인 오토마톤 모더니즘 패션으로 분류되었다. 

1920년대부터 2025년까지의 수학철학과 오토마톤 모더니즘 패션을 분석한 결과, 미적 속성은 다음과 같이 추

출되었다. 첫째는 수와 정신의 대립이 구축한 인체의 형이상학적·초월적 해방이었으며, 둘째는 판타지아적 완

전성과 그로테스크적 불완전성이 투영된 조형의 순수성 회귀였다. 셋째는 인간과 기계의 자유의지가 반영된 내

적 운동성이었으며, 넷째는 수론, 기하학, 알고리즘의 비례가 만들어낸 시공간적 동시성이었다. 마지막으로는 절

대적 필연성과 사이버네틱스 우연성의 모듈화로 표상된 창조적 원형과 유토피아의 실현이었다.

참고문헌

Mayer, A. (2020). Gods and Robots: myths, machines, and ancient drams of technology. (I. H. Ahn, Trans.). Eulyoo. 

(Original work published 2018)

Tatarkiewicz, W. (1999). A History of Six Ideas: An Essay in Aesthetics (H. J. Son Trans.). Culture of Art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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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모시짜기의 문화지속성 연구8)

서영임*·박혜원⁺
가온 대표*·국립창원대학교⁺

1. 서론

최근 전통직물은 인류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문화적 산물이자 창작의 영감을 제공하는 자원으로서, 문화적·

환경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Pandey et al., 2022). 이에 관련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기능적·산업적 측면을 중시하여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문화

의 본질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지속성(continuity)’과 전통직물이 지닌 무형적·상징적 가치를 포괄하는 논의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적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전통직물의 전승 논의 한계를 보완하고, 문화원형에 기

반한 ‘문화지속성’ 관점에서 한산모시짜기의 전승 방안을 하는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병행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문화지속성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

하여 개념적 틀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한산모시짜기의 문화적 가치를 도출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한 실천적 방

안을 모색하였다.

2. 본론

문화원형은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특정 유산을 그 유산답게 만드는 내용과 형식의 

근간을 의미한다(Kim, 2005). ‘문화지속성(continuity)’은 이러한 문화원형을 기반으로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며, 

단순한 시간적 연속성을 넘어 공동체가 반복적인 문화 실천을 수행함으로써 정체성을 유지하는 의미를 지닌다

(Smith & Akagawa, 2008). 따라서 문화적 지속가능성이 활용과 재생산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를 

논한다면, 문화지속성은 보존의 기준이 되는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5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한산모시짜기는 정교한 직조 기술을 통해 고품질 직물을 생산해 왔으며, 교역과 

외교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였다(Park, 2015). 공정별 분업과 두레·품앗이의 협업 문화는 기술 전승의 사회

적 기반이 되었고, 특히 여성 중심의 전승 구조, 현대화로 인한 소멸 위기라는 조건 속에서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양식을 토대로 고유한 직물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이는 기능과 기술의 존속을 넘어, 공동체가 생활 실천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 온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기술적 독창성을 기반으로 한산모시짜기

는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고, 지역의 전통문화에서 인류 공동의 문화 자산으

로 인정받았다(ChungNam Institute, 2022). 

이에 한산모시짜기의 문화적 정체성은 기술적 원형–사회적 전승 구조–지역성 기반이 결합된 복합적 문화체계

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뛰어난 수공 기반의 기술적 원형성이다. ‘모시 삼기’를 중심으로 한 실의 생산 과정과 

전통 베틀 제직은 고도의 숙련과 경험을 요구하는 기술 체계이다. 특히 균일하고 가는 단사(單絲)를 생산하는 

모시 삼기 과정은 한산모시 특유의 고르고 투명한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한산모시의 가장 본질적인 기

술적 정체성이다. 둘째, 여성 중심 공동체 협업에 기반한 전승 구조이다. 공정별 분업 체계와 두레·품앗이의 

협업 방식은 단순한 생산 조직이 아니라 기술과 문화를 동시에 전승하는 사회적 장치이다. 특히 여성을 중심으

로 한 전승 구조는 노동, 생활, 문화 실천이 통합된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한산모시짜기가 개인 기술이 아닌 

공동체 실천으로 유지되는 정체성을 형성한다.

셋째, 지역 생태환경과 결합된 생활문화적 가치이다. 모시 재배 환경, 기후, 표백(바래기) 과정 등 자연조건과 

생산 방식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이는 한산 지역의 자연환경과 직물 생산이 통합된 구조를 보여준다. 즉 

본 연구는 2026년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산모시짜기의 문화적 가치와 문화지속에 관한 연구 - 유네

스코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의 직물·직조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의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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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모시는 단순한 직물이 아니라 지역의 자연·생활·문화가 응축된 생태적 문화유산이라는 가치를 가진다.

3. 결론

연구 결과, 전통직물과 직조 유산은 생활재 생산의 목적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의 문화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자산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산모시짜기의 문화지속성을 구성하는 구조적 요소를 원형 보존, 문화생태계 재구축, 창의적 

재해석의 세 가지 틀을 제안하였다. 첫째, 원형 보존을 위해 토종 모시 재배 환경 유지와 공정별 기술 인증 체

계를 구축한다. 둘째, 공동체 기반 전승 강화를 위해 두레·품앗이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고 지역 참여형 

문화생태계를 조성한다. 셋째, 문화 확장을 위해 전통 미학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재해석과 국제적 홍보 및 체

험 콘텐츠를 개발한다. 이러한 구조는 기술·공동체·문화 자본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한산모시짜기가 

현대 사회에서 산업, 관광, 국가 브랜드 형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문화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전통직물 전승을 문화원형과 정체성의 연속이라는 문화지속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문화유

산 연구의 이론적 확장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ChungNam Institute. (2022). Inheriting the Agricultural Heritage Value of Hansan Mosi Traditional Agriculture [한산모시 
전통농업의 농업 유산적 가치 계승]. https://www.cni.re.kr/main/board/view.do?boNo=3087&page=13&no=34&baNo=5

Kim, K.-B. (2005). The concept and its application of the culture archetype. Hu manities Contents, (6), 7-22.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 d=NODE00699167

Pandey, R., Gupta, V., Pandit, P., Rohit, K., & Pandey, S. (2022). Textil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world. In 

S. Jose, S. Thomas, P. Pandit, R. Pandey, & V. Gupta (Eds.). Handbook of museum textiles. https://onlinelibr

ary.wiley.com/doi/abs/10.1002/9781119983903.ch2 

Park, Y.-M. (2015). Comparative study on the ramie weave of Korea, China and Japan.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8(1), 35-47. http://dx.doi.org/10.16885/jktc.2015.2.18.1.35

Smith, L. & Akagawa, N. (2008). Introduction. In L. Smith & N. Akagawa (Eds.). I ntangible heritage. (pp. 1–10).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0203884973



- 55 -

패션 디자인 특화 Gen AI의 유형화 연구9)

정경희*·이미숙⁺
전남대학교

1. 서론

AI 생성 기술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구상과 시각적 표현을 지원하며 창의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

다. 특히 패션 디자인에 특화된 Gen AI는 자연어, 스케치, 이미지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각 결과를 생성함으

로써 디자이너가 접근하기 어려운 형태와 조합을 탐색하도록 돕고 디자인 과정에서 협력 주체로서 창의적 사고

와 아이디어 구체화를 지원한다. 따라서 패션 디자인 특화 Gen AI 에이전트의 특징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

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인 특화 Gen AI를 대상으로 입력 구조, 산출물 유형, 디자이너의 

개입, 워크플로 연계 등을 분석하고, 그 특성에 따라 유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패션 디자인 특화 Gen AI 분석을 위한 대상은 선행 연구와 TopAI.tools와 Futurepedia에서 소개된 AI와 

Google 검색 엔진 및 ChatGPT 검색(AI fashion generator, AI garment design, fashion AI design tool, fash-

ion design AI, generative AI fashion)을 통해 147개 Gen AI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2026년 1월 10일 실제 사

용이 가능한 AI 중 가상 착장, 비디오 생성 등 시각화 기능만을 지원하거나 스타일 추천·유통, 협업 서비스만

을 제공하는 Gen AI는 디자인 발상 지원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외하고, 패션 디자인 아이디어의 

생성·변형·탐색 기능 등 디자인 발상을 지원하는 18종의 패션 디자인 특화 Gen AI를 분석 대상으로 최종 선

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2026년 1월 한 달 동안 박사급 패션 디자인 전공자 2인이 직접 사용 및 관찰, 공식 웹

사이트, 관련 문서, 유튜브 콘텐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력 방식, 산출물 유형, 디자이너 개입 방식, 워

크플로 연계 수준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상호 교차 검토함으로써 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3. 결과

패션 디자인 특화 Gen AI를 분석한 결과, 입력 방식에서는 전체 18개 중 83.3% 에이전트가 멀티 모달 입력

을 지원하고 산출물은 모든 Gen AI가 사실적인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고, 가상 착장은 77.8%, 2D는 

55.6%, 테크 팩 및 패턴은 50.0%, 3D는 27.8% 순으로 디자인 발상부터 생산 연계까지 단계별 활용이 가능한 

생성물을 제공하고 있었다. 디자이너 개입 방식은 66.7%가 HAIC를 기반으로 반복적 선택과 수정 과정을 통해 

결과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특징이 있었다. Human-led 방식은 5개 에이전트에서 나타나 사용자가 방향을 

제시하고 AI가 시각화하는 재현 중심 구조를 보였으며, AI-led 방식은 2개 에이전트에서만 확인되었다. 워크플

로 연계 수준에서는 99.4% 에이전트가 브랜드 이미지, 룩북, 마케팅 콘텐츠 등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가지며, 

44.4% 에이전트는 제품 개발 단계, 16.7%는 제품 수명 주기 관리 수준까지 확장될 수 있는 연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패션 디자인 특화 Gen AI 특성과 디자인 지원 범위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한 결과, 디자인 공동 창의형 

44.4%, 패션 콘텐츠 생성형 33.3%, 3D 디지털 제품 개발 인프라 유형 11.1%, 데이터 통합형 패션 AI 플랫폼 

11.1%로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패션 디자인 특화 Gen AI 에이전트는 모두 디자인 발상 단계에 기여할 

수 있으나 각 유형은 활용되는 워크플로 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강점을 지녔다. 패션 디자인 공동 창의형은 텍

스트, 스케치, 이미지 등 멀티 모달 입력을 기반으로 2D와 실제 패션 이미지, 디자인 변형 결과를 생성하며, 디

자이너의 선택·수정·재입력이 반복되는 HAIC를 특징으로 한다. 워크플로 연계 수준은 아이디어 발산과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는 발상 및 콘셉트 개발 단계에서 활용되며, 빠른 시각화를 통해 탐색 범위 확장에 기여한다.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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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콘텐츠 생성형 AI는 이미지 중심 입력을 기반으로 패션 이미지, 가상 착장, 캠페인 비주얼 등 사실적이고 

완성도 높은 표현에 중점을 둔 결과를 생성하며, 인간 지시에 따른 AI 실행 구조로 작동한다. 이는 디자인 생

성보다는 결과의 전달과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마케팅 및 이커머스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있고, 시각화 및 

커뮤니케이션 단계에서 활용도가 높다. 3D 디지털 제품 개발 인프라 유형 AI는 패턴, 치수, 소재와 같은 정형

화된 데이터 입력을 토대로 3D 시뮬레이션, 디지털 패턴, 생산 연계 정보를 생성하며, 인간의 검증과 조정을 

전제로 하는 상호작용 구조를 가진다. 높은 워크플로 통합성을 바탕으로 설계 검증과 생산 준비 단계에서 기능

하며, 시제품 제작 이전에 제품 완성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활용성이 높다. 데이터 통합형 패션 

AI 플랫폼은 텍스트, 이미지, 브랜드 및 시장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해 디자인 방향성을 도출하며, AI 주도 

및 인간 검토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업의 데이터 인프라와 결합해 제품 기획, 디자인 전략 

수립, 협업 관리 등 의사결정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고 디자인 과정 전반의 흐름을 조율하고 의사결정을 지원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4. 결론

이상으로 패션 디자인 특화 Gen AI를 대상으로 입력 방식, 산출물, 디자이너 개입 방식, 워크플로 연계 수준

과 디자인 지원 범위를 기반으로 유형을 도출한 결과, 대부분의 Gen AI는 멀티 모달 입력과 반복적 상호작용

을 기반으로 디자인 발상과 시각화 단계에 활용되며, 일부는 설계 및 생산 단계로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en AI는 발상, 시각화, 제품 개발, 운영 관리에 이르는 패션 디자인 개발의 주요 단계와 대응하며 디자인 생

성, 표현, 검증, 의사결정 지원까지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패션 디자인 특화 

AI를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실무 및 교육 환경에서 적절한 도구 선택과 활용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18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급변하는 Gen AI 환경의 특성상 표본의 대표성과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

의 범위 확대와 평가 체계의 정교화를 통해 심층적인 분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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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란 도추(花魁道中)를 소재로 한 우키요에 분석

- 복식과 행위, 공간에 나타난 '이키(粋)' 美를 중심으로 -

추혜진*·이예영·이민정⁺
고려대학교

1. 서론

오이란 도추(花魁道中)는 일본 에도 시대 최고 계층 유녀(遊女)인 오이란(花魁)의 의례적 행렬로, 화려한 복식

과 양식화된 보행법인 하치몬지(八文字)가 결합된 복합적 미적 현상이다(Lee, 2012). 오이란의 복식과 머리 모

양은 유행을 선도할 만큼 강한 파급력을 지녔으며(Tanida & Murata, 2015), 이는 에도 사회의 미적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복식사적 연구 대상이다. 선행 연구는 오이란 도추를 주로 우키요에 분석이나 복식의 

시각적 요소에 국한하였으나, 복식·행위·공간이 상호작용하며 형성하는 총체적 미적 구조를 통합적으로 분석

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에도 후기 우키요에 최대 유파인 우타가와파(歌川派)의 작품을 중심으로, 18

세기 후반 이후 오이란 도추를 묘사한 회화 중 의복의 구성 요소가 식별 가능한 작품 6점을 선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8세기 후반 이후 에도 문화의 미의식을 대변하는 핵심 개념인 '이키(粋)'를 중심으로 오이란 복식의 

조형성과 행위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론적 단계는 첫째, 분석 대상 회화에 나타난 의복의 색채 

대비, 문양의 구조, 그리고 착장 방식을 시각적 데이터로 추출한다. 둘째, 추출된 요소를 ‘이키’의 내포적·외연

적 구조에 대입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생성하는 미학적 특성과 긴장감을 규

명함으로써, 오이란 도추의 가치를 분석한다.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분석 틀인 '이키'는 Kuki(1930)가 체계화한 도시 미학의 핵심 개념이다. Kuki는 이키의 구조를 내

포적 구조와 외연적 구조로 구분한다. 내포적 구조는 요염한 유혹인 비타이(媚態), 무사도적 기개인 이쿠지(意

気地), 운명에 대한 달관인 아키라메(諦め)의 세 요소로 이루어지며, 특히 이성을 '당기는' 비타이와 '밀어내는' 

이쿠지의 대립은, 완전한 합일에 이르지 않으면서 이원적 관계를 지속시키는 이키 특유의 미적 긴장감을 발생

시킨다. 외연적 구조에서 이키는 하데(派手, 화려함)와 지미(地味, 수수함) 사이, 조힌(上品, 고상함)과 게힌(下

品, 천함) 사이의 균형점으로 정의된다. 즉 과도한 화려함도 지나진 소박함도 아닌 절제된 세련미를 핵심으로 

하는 것이다. 

오이란 도추는 요시와라(吉原) 유곽 내에서 오이란이 중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격식을 갖추어 이동하는 의

례적 행렬이다. 여기서 오이란은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유행을 선도해 나갔으며, 오이란을 피두로 하는 유곽에

서는 음주가무와 예술 향유 등이 이루어졌다. 오이란 도추에서는 화려한 다테효고마게(伊達兵庫髷)와 겹쳐 입은 

복식, 나막신인 게타의 일종인 산마이바게타(三枚歯下駄)를 신고 행하는 하치몬지 보행이 그 핵심 구성 요소를 

이룬다.

3. 연구 결과

분석 결과, 오이란 도추의 복식과 행위에서 이키의 구조가 세 층위로 구현됨을 확인하였다. 복식의 층위에서 

다홍빛 쥬방(襦袢) 등 화려한 내의 위에 회색·청색·검은색 계열의 우치카케(打掛)를 겹쳐 화려함을 억제하는 

동시에 내부의 세련됨을 드러내는 이키적 대비를 구현하였다. 문양에서는 세로 스트라이프, 기하학적 패턴, 멀

리서 단색으로 보이는 고몬(小紋) 패턴이 이키의 이원적 속성, 즉 '겉의 절제와 안의 섬세함'이라는 역설적 구조

를 시각화하였다. 착의 방식에서는 깃을 뒤로 젖혀 목덜미를 드러내거나 치맛자락 사이로 다리가 보이도록 하

는 방식이 비타이의 실천으로 분석되었다. 행위의 층위에서 하치몬지는 비타이와 이쿠지의 긴장 구조를 신체적

으로 구현하는 핵심 장치였다.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 습득되는 이 보행은, 지위와 기개를 과시하는 이쿠지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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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나타낸다. 동시에 갈 듯 말 듯한 긴장감을 조성하는 비타이적 측면이 하나의 보행 안에 공존한다. 나아가 

방대한 훈련을 요하면서도 결과는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점에서, 하치몬지는 '무심한 듯한 완성미'라는 이키의 역

설적 미학을 행위로 완결한다. 또한 다수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진행되는 행렬의 구조가 오이란의 이쿠지를 가

시화하는 공간적 장치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부와 물리적으로 차단된 요시와라 유곽의 폐쇄적 공간 

구조는 일상의 신분 질서가 유예되는 비일상의 무대를 형성하였으며, 공간 자체가 이키의 미적 긴장감이 발생

하고 증폭되는 토대로 기능하였다.

4. 결론

본고는 오이란 도추가 단순한 시각적 현상이 아닌, 복식과 행위 및 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절제미·세

련미·미적 긴장감을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미학적 실천임을 논증하였다. 비타이와 이쿠지의 대립적 긴장이 색

채·문양·착장·보행을 통해 동시적으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오이란 도추는 이키의 내포적 구조를 총체적으로 

구현하는 문화적 퍼포먼스로 재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정적 시각 요소 분석에 머물러 있던 오이란 

도추의 연구를, 복식·행위·공간을 아우르는 통합적 미학 분석으로 심화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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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aming Bohemian and Hippie Fashion

- Divergent Origins and Intersecting Aesthetics -

Anshika Shukla*·Hyewon Park⁺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1. Introduction

Bohemian and Hippie fashion are often conflated in contemporary discourse, particularly under the gen-

eralized category of ‘boho’, resulting in conceptual ambiguity. However, they originate from distinct so-

cio-cultural contexts and reflect different ideological orientations. Bohemian fashion emerged in 19th-century 

European artistic communities as an unconventional mode of dress emphasizing creativity, individual ex-

pression, and resistance to bourgeois nor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n.d.), whereas Hippie fashion de-

veloped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1960s as a countercultural style shaped by anti-war activism, com-

munal values, and critiques of consumerism (Davis, 2015). Despite these differences, Hippie fashion re-

interprets key Bohemian values—such as anti-conformity and artisanal sensibility—resulting in notable visual 

and conceptual overlap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Bohemian and Hippie fashion through difference 

and continuity to propose a more nuanced conceptual framework. Methodologically, it adopts a qualitative 

approach combining literature review and visual analysis, of 25 purposively selected runway images (2023–
2025) from Vogue Runway and WWD. The sample comprises collections reflecting Bohemian and Hippie 

aesthetics, identified through design markers such as silhouette, materiality, color, and symbolic motifs. The 

timeframe captures the post-pandemic resurgence of these styles, marked by renewed emphasis on free-

dom, self-expression, and craft.

2. Theoretical Background and Findings

Bohemian fashion developed as a cultural and aesthetic practice grounded in aesthetic individualism, em-

phasizing artistic expression, eclectic styling, and a romantic engagement with craft (Murger, 1851/2004; 

Wilson, 2003). It reflects resistance to dominant norms and prioritizes creative autonomy. In contrast, 

Hippie fashion emerged in the 1960s as part of a broader countercultural movement embodying ideals of 

peace, equality, and communal living (Kaiser, 2012). While both styles reject dominant norms, their moti-

vations differ. Bohemian fashion emphasizes aesthetic and lifestyle-oriented expression, whereas Hippie 

fashion operates as a collective and socio-political statement. At the same time, Hippie fashion inherited 

and transformed Bohemian sensibilities, resulting in both continuity and divergence.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runway images indicate that Bohemian and Hippie aesthetics frequently 

converge in contemporary fashion, particularly within the commercial category of ‘boho’. Shared features—
such as loose silhouettes, layering, handcrafted details, natural materials, and folk-inspired patterns—reflect 

their continuity and contribute to their conflation. Despite these overlaps, key distinctions remain. Bohemian 

fashion emphasizes curated eclecticism, fluid silhouettes, and artisanal detailing, reflecting an individualized 

identity and a form of ‘constructed freedom’. In contrast, Hippie fashion retains a more explicit anti-estab-

lishment ethos, expressed through unisex forms, natural dyes, handcrafted elements, and symbolic motifs 

such as tie-dye and peace imagery—functioning as ‘ideology made visible’. Thus, the distinction lies not 

only in appearance but in meaning construction: Bohemian fashion prioritizes aesthetic autonomy and in-

dividual identity, whereas Hippie fashion foregrounds collective identity and political symbolism. Their con-

vergence reflects not only visual overlap but a broader process of cultural reinterpretation. However,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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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blur as both styles are commodified into visual codes, raising concerns about authenticity and 

cultural appropriation.

3. Conclusion

This study reframes Bohemian and Hippie fashion as enduring cultural expressions with distinct yet in-

terconnected ideological trajectories, rather than as recurring trends. By clarifying both their differences and 

continuities, it contributes to greater conceptual precision within fashion studies and supports more in-

formed design practices and trend forecasting. It also highlights the relevance of these styles within con-

temporary shifts toward sustainability, slow fashion, and identity-driven consumption. However, the study is 

limited by its reliance on visual and secondary data within a defined temporal scope. Future research 

should incorporate ethnographic methods, consumer perception studies, and designer interviews, as well as 

examine the role of digital media in shaping and disseminating these aesthetics in contemporary fash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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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자체 굿즈 디자인 개발 연구10)

– 충북 보은군 사례를 중심으로 –

군진람*·김현정·우명진·김지영⁺
충북대학교

1. 서론

최근 지역소멸 및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이 중

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 굿즈는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소비자 경험

을 확장하는 매개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유입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

나 많은 지자체에서 굿즈 개발은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며, 실제 소비와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상품 체계로 확장

되지 못하고 있다. 충북 보은군 또한 공식 캐릭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활용도와 인지도가 낮고, 굿즈 판매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보은군의 지역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굿즈 디자

인 개발을 통해 지역 활성화 가능성을 탐색하고,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을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와 스토리텔링 중심 디자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지자체 굿즈는 지역의 역사·문화·상징을 반영하여 제작된 상품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전달하고 지역 브랜

드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한 물리적 매개체를 말한다. 지자체 굿즈는 지역 브랜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현대 

소비자의 감성에 부합하는 캐릭터화와 스토리텔링 전략이 필수적이다. 일본의 ‘쿠마몬’과 국내 대전시의 ‘꿈돌

이’, 김천시의 '오삼이' 등의 리뉴얼 사례는 친근한 캐릭터 디자인이 세대를 초월한 공감과 호감 형성을 유도하

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충북 보은군은 ‘속리산, 법주사, 대추’ 등 풍부한 자

연·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굿즈와 홍보물에서의 활용도 및 콘텐츠 확장성은 낮은 수준이며, 

일부 지자체 굿즈 제작 사례가 존재함에도 체계적인 브랜딩과 상품화 전략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공급자 중심의 캐릭터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선호와 지역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디자인 접근을 이론적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3.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보은군 정체성을 반영한 굿즈 개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단계별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1

단계에서는 충북 보은군의 기존 캐릭터 및 굿즈 현황을 분석하고, 보은군청의 관계자 심층 인터뷰와 보은군민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캐릭터 인지도 및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및 일본 등 해외 지자체의 우

수 굿즈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보은군의 지역문화와 역사를 기반으로 한 문

화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콘셉트를 설정하였다. 캐릭터 시안을 개발하고 선호도 조사를 

통해 디자인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3단계에서는 최종 캐릭터 시안을 결정하고, 이를 활용한 굿즈 상품을 개발하

였다. 또한 패키지에 적용할 메시지 카드를 포함한 디자인 가이드를 제안하여 지역 브랜드 일관성을 강화하고

자 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고찰

첫째, 보은군 관계자 심층 인터뷰 결과, 대추, 속리산, 정이품송 등 지역 자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본 결과물은 2025년도 교육부 및 충청북도의 재원으로 충북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의 결과입니다.(2025-RISE-11-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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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을 수행할 전문 인력과 운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었고, 본 연구를 통해 지역 문

화상품에 대한 상품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를 희망하였다. 둘째, 현장조사 결과, 보은군 공식 캐릭터인 ‘정이송

이’, ‘대추씨대추양’, ‘깨비프렌즈’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은군의 축제 현장에서도 캐릭터 

노출과 굿즈 판매 인프라가 거의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은군의 지역 정체성과 

문화적 자산을 반영하여 ‘정이품송’과 ‘대추’를 주요 모티브로 설정하고, 자연·농업 문화의 서사적 의미를 기반

으로 친근하고 현대적인 캐릭터 디자인을 통해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셋째, 이와 같은 사전조사를 토대

로 1차 캐릭터 시안 총 8종을 개발하고, 스토리텔링 중심의 디자인 콘셉트를 설정하였다. 개발된 캐릭터에 대

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 정이품송 캐릭터는 ‘정이루트’(29%)’와 ‘정이솔’(28%), 대추 캐릭터는 ‘대추깨

비’(33%)’와 ‘대추가족’(29%)이 최종 선정되었고, 최종 캐릭터를 사용하여 의류 및 패션소품, 생활용품, 대추 관

련 상품 등 다양한 굿즈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류 및 패션소품 분야에서는 티셔츠, 후드티, 캡 모

자, 에코백 등 총 27종을,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머그컵, 텀블러, 핸드폰 케이스, 키링 등 총 30종, 대추관련 상

품으로는 대추 박스(포장용), 대추사탕 및 대추차 청 패키지, 스틱형 대추차 청 등의 상품 4종을 제안하였다. 

전체 굿즈는 일상생활에서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상품을 구성하였으며, 메시지 카드 2종 및 패키지 디자인을 활

용하여 지역 스토리를 감성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지자체 수요조사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 요구와 정책적 방향성을 반영하고, 대학의 디자

인 전문성과 지자체의 행정 자산을 결합하여 지역 맞춤형 굿즈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 다른 

차별성을 지닌다. 연구 결과, 지역 자원을 스토리텔링과 결합하여 감성적 경험으로 확장하는 것이 효과적인 디

자인 전략임을 확인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굿즈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과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은군 고유의 정체성 강화와 지역 경쟁력 확보,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청년층의 지역 정주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시장 반응 및 유통 전략을 포함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브랜드 구축을 위한 장기적 운영 모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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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리티의 상품화와 패션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화 탐색11)

- 태국 북부 전통공예 기반 로컬브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

박혜원⁺·박문수

국립창원대학교⁺·청주대학교

1. 서론

현재 전통 수공예, 예술, 생활문화는 로컬 브랜드와 결합되어 관광·문화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

다(OECD, 2018; Kim, 2023). 팬데믹 이후 지역 전통과 예술을 기반으로 한 로컬리티가 새로운 문화 소비 트렌

드로 부상하면서, 로컬 브랜드와 관광 산업의 결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논의 역

시 주거 공간을 넘어 문화·관광 영역으로 확장되었으며, 최근에는 패션·공예·디자인 분야에서도 문화적 젠트

리피케이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로컬 문화의 미적 가치와 상징성이 소비·관광·자본 논리에 의해 전유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패션 젠트리피케이션(fashion gentrification)’ 개념의 정립이 요구된다. 패션과 스타일은 

장소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문화 요소로, Zukin(2010)은 이를 도시의 ‘상징 경제(symbolic econo-

my)’를 구성하는 자원으로 설명하였다. 이 관점에서 로컬 패션과 전통 공예는 지역의 상징 가치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을 진행하는 촉매로 작동할 가능성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치앙마이를 사례로 전통 

공예·아트 기반 로컬 패션 브랜드의 형성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1차 2025년과 2차 2026년 2회에 걸쳐 

전통 수공예 문화 공간인 Baan Kang Wat(บา้นขา้งวดั)과 Kalm Village 현장을 방문,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관찰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두 차례의 현장 방문을 통해 동일 공간을 반복 

관찰하였다. 분석은 공간 구성, 콘텐츠 성격, 공간 이용 방식, 상업화 정도를 중심으로 현장 기록과 사진 자료

를 기반으로 두 시점 간 변화를 비교 해석하였다.

2. 본론

로컬리티와 패션 젠트리피케이션 개념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노동계급 거주 지역에 중산층 이상 

인구와 자본이 유입되면서 임대료 상승과 원주민 퇴거가 발생하는 도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2000년대 

이후 이 논의는 주거 공간을 넘어 상업·문화·관광 영역으로 확장되었으며, 문화 젠트리피케이션은 예술·공

예·디자인 등 상징적 문화 요소가 지역 브랜딩과 관광 자원으로 소비되며 공간적·사회적 변화를 초래하는 과

정을 의미한다. 최근 이러한 현상은 패션과 공예 영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패션 젠트리피케이션’ 개

념의 정립이 요구된다. 패션 젠트리피케이션은 전통 공예와 패션 문화가 로컬 브랜드 및 관광 산업과 결합하여 

문화적 가치가 상승하는 동시에, 이를 생산해 온 장인·예술가·지역 공동체가 구조적으로 주변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퇴거보다는 창작 주체의 비가시화와 상업 콘텐츠 중심으로 재편되어 나

타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한편 로컬리티(locality)는 특정 장소에 축적된 역사, 기억, 생활 방식, 전통미

가 결합된 문화적 장소성을 의미하며, 로컬 브랜드는 이를 기반으로 문화 전승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과 플랫폼이 생산·유통을 독점할 경우 문화자본의 전유와 불균등 분배 문제가 발생할 가

능성도 내포한다. 치앙마이는 1296–1775년까지 존속한 란나(Lanna) 왕국의 수도로서, 태국 중남부 수코타이 문

화권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미의식과 공예 전통을 형성해 왔다. 남방 불교를 기반으로 한 장식성, 자연 소재 활

용, 수공 중심 제작 방식은 오늘날까지 지역 예술과 공예 전반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통 공예는 로컬리

티를 패션 문화자본으로 기능한다. Baan Kang Wat은 2014년 예술가 주도의 자생적 공동체로 출발하여 창작과 

생활이 결합된 예술 마을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2025년과 2026년 현장 조사 결과, SNS 확산과 단체 관광 유입

으로 체험형 콘텐츠와 상업 공간이 확대되면서 전통 수공예 창작 공간은 축소되었고, 관광 소비 중심의 젠트리

피케이션 초기 양상이 관찰되었다. 반면 Kalm Village는 2019년 개관한 재단 중심의 기획형 문화 복합 단지로, 

본 연구는 2025–2026 국립창원대힉교 발전기금 목적기탁사업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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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공예를 전시·아카이빙·교육·워크숍과 결합한 큐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수익의 일부를 장인 교

육과 보존에 환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전문가 중심의 기획으로 인해 장인의 자율성이 제한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3. 결론

패션 젠트리피케이션은 물리적 퇴거보다는 창작과 생산 주체의 비가시화, 공간의 소비 중심 전환, 문화적 가

치의 상업적 전유라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는 문화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

다는 점을 치앙마이의 Baan Kang Wat과 Kalm Village 사례를 통해 탐색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로컬 브랜드

가 지역 공동체, 장인, 교육, 거버넌스 구조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상대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향후 K-컬쳐와 K-패션의 확산 속에서 창작 주체와 상업성의 균

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연구애서는 다지역 비교와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패션 

젠트리피케이션 개념의 설명력과 일반화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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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융합시대 패션전공 대학생을 위한 DX 프로젝트 기반 현장실습교육 제안

박문수*·박혜원⁺
청주대학교*·국립창원대학교⁺

1. 서론

1990년대 이후 OEM·ODM 중심 생산 체계로 성장해온 한국 패션산업은 2010년대 들어 플랫폼 유통, D2C 

전략, 디지털 마케팅, 리셀 시장, 3D 패션 디자인 기술 확산 등에 힘입어 급격히 재편되었다. 특히 디지털 기

술의 도입은 세계 패션을 단순 제조 산업이 아닌 콘텐츠·문화 산업과 결합된 복합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섬유패션 산업과 미래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강조하며 디지털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

부 지원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3).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조형 

능력뿐 아니라 이제는 시장 분석, 데이터 해석, 디지털 콘텐츠 제작, 브랜드 스토리텔링 역량이 통합적으로 요

구된다. 그러나 대학의 교육은 각 대학과 학과의 교육 목표에 따라 진행되지만, 이러한 DX(디지털 전환) 기반

의 전환을 반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이제 각 대학에서는 교육 개편과 함께 현장실습에 대한 비중의 확

대를 비롯한 기업과의 충분한 조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패션산업의 디지털 전

환기에 대응하는 현장실습 교육 모델을 제안하고, 특히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을 계획–체계–내용의 단계적 구

조로 재정립하여 그 전략적 방향성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본론

국내 최대 규모의 섬유·패션 전시회인 ｢프리뷰 인 서울 2026｣은 2025년에 이어 친환경, 리사이클, 기능성 

제품을 중심으로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패션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융합과 지속가능성이 핵심 의

제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맥킨지 보고서 역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기반 전략이 향후 패션 기업 경쟁

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임을 강조하며(McKinsey & Company, 2023), 한국섬유산업연합회(KOFOTI)는 향후 3년

간 800명의 AI 인재를 양성하여 산업 내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Kang, 2023). 이러한 

흐름은 ‘디지털 융합’과 ‘AI 패션테크’가 산업 구조 재편의 중심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대학 교육에서도 패션 DX와 AI 리터러시는 선택이 아닌 핵심 역량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저작

권·초상권, 데이터 출처 표기, 개인정보 보호 등 윤리 및 데이터 거버넌스 교육을 병행하여 기술 활용의 책임

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은 패션학과 현장실습 교육의 재구조화

를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현장실습은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이지만, 급변하는 산업 환

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 기업 매칭과 학생 파견 중심의 운영 방식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

라서 DX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환경에 부합하는 문제 해결형 교육 모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기업의 실제 과제를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프로젝트 기반 현장실습(Project-Based 

Internship Model)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20대 신규 고객 유입 저조’라는 과제가 주어질 경우, 학생은 브랜드 

포지셔닝, 판매 데이터, SNS 반응 등을 분석하여 문제를 재정의하고, 데이터 기반 진단을 수행한다. 이후 디자

인, 마케팅, 유통 전략을 통합한 해결안을 도출하며, KPI 설정을 통해 성과를 평가한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경

험 중심 실습을 넘어 분석 능력과 전략 기획 역량을 통합적으로 강화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모델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은 단순한 연계 기능을 넘어, 계획–체계–내용

의 단계적 구조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계획(Planning) 단계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 동향과 기업 수요를 분석하여 교육 목표를 설정하

고, 디지털 전환 환경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둘째, 체계(System) 단계에서는 기업 과제를 교육용 프로젝트로 구조화하고, 학생–기업–대학 간 협업 체계를 

설계하며, 현장실습 운영 기준과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내용(Implementation) 단계에서는 실제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문제 정의, 분석, 전략 도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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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학습의 질을 관리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단계적 구조를 통해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단순 행정적 매개자를 넘어, 교육과 산업을 연결하는 전

략적 설계자이자 학습 품질 관리자로 기능할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는 산업의 혁신과 DX 전환기에 패션 전공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새롭게 시스템화하여 단순 기업 매칭

과 단순 보조 업무 수행의 실습 관행, 학점 취득 목적의 틀을 탈피하여 보다 전문적인 프로젝트 기반형 현장실

습교육의 모델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는 단기 취업 중심 구조를 넘어 미래 지향적인 전문성 중심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를 말한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실습 모델과 평가 체계, 그리고 그 동안 단순 기업 연계의 차원이 

아닌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각 지역과 대학의 인재양성 목표에 따라 세부

적인 전략은 다양하게 진행되더라도 전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체계적인 실증적 현장실습의 교육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에 대한 학회차원의 논의와 사례 연구 효과 분석, 정책적 가이드라인 개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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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생태계에서의 패션을 통한 포스트-디바이스 상호작용

- 미학과 지능의 융합적 관점을 중심으로 -

김여경*·이윤경⁺
부산대학교

1. 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재구성하며, 웨어러블 기술(wearable technology)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신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는 액세서리, 의류, 혹은 신체에 직접 착용되거나 통합

되는 소형 전자기기로 정의되며, 스마트 문신이나 마이크로칩과 같은 내재형 장치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기술 

범주를 형성한다(Ometov et al., 2021). Mann(1997)은 기술의 소형화가 진행될수록 컴퓨팅 장치가 의복이나 안

경과 같은 일상 사물에 통합되며 점차 불가시화될 것이라 예견하였다. 이러한 전망은 최근 AI 기반 웨어러블과 

바이오메트릭 센서 소재의 발전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Chuah et al.(2016)은 ‘패셔놀로지(fashionology)’ 개념

을 통해 웨어러블 기기가 패션과 기술의 융합체로서 사용자 정체성과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공학적 성능, 헬스케어 기능, HCI 설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웨어러블 

기술의 발전을 문화적·미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학(aesthetics)

과 지능(intelligence)의 융합 관점에서 웨어러블 기술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패셔놀로지의 부상과 함께 형성

되는 새로운 웨어러블 생태계와 포스트-디바이스 상호작용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웨어러블 기술은 인간의 신체 및 인지 능력을 확장하는 인터페이스로 이해된다. Mann(1997)은 웨어러블 컴

퓨팅을 신체와 인지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 패러다임으로 정의하였다. Seymour(2008)는 패셔너블 

웨어러블을 미학적 가치와 기술적 기능이 결합된 디자인 산물로 설명하며, 기술이 패션을 통해 표현적 차원을 

획득한다고 보았다. 또한 Tomico et al.(2017)은 웨어러블 인터랙션이 신체 위(on-body), 신체 내부(in-body), 

그리고 그 너머(beyond-body)에서 작동하는 다층적 인터페이스로 확장된다고 설명하였다. Rapp(2023)은 웨어러

블 기술을 ‘확장된 신체 경험’으로 개념화하며, 기술이 신체와 인지 수준에서 통합되는 과정을 이론화하였다. 이

러한 논의는 웨어러블 기술이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신체 경험을 재구성하는 인터페이스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

사한다.

3.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웨어러블 기술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그 진화 구조를 네 단계의 

개념적 발전 프레임워크로 도출하였다. 프레임워크는 ‘신체 통합도(X축: 기술의 위치변화- 신체 외부 부착→신체 

내재)’와 ‘인터랙션 지능(Y축: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 명시적·도구적→불가시적·지능적)’의 두 축을 기준으로 

한 2×2 매트릭스 위에 각 단계를 배치하였다. 

1단계는 기기 중심 단계(2000–2012)로, 웨어러블 기기가 신체 외부에 부착되는 기능 중심 장치로 인식되던 

시기이다. Fitbit(2009)은 이 단계의 대표적 사례로, 기술은 계산 및 정보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패션과는 분리

된 독립적 디바이스로 존재하였다. 2단계는 스마트 액세서리 단계(2013–2018)로, 스마트워치의 확산과 함께 기

술과 패션의 초기 융합이 이루어지며 웨어러블 기기가 일상적 착용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는 기술이 기능적 장치를 넘어 사용자 정체성과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는 매개로 확장되었으며, Apple 

Watch(2015)와 패션 브랜드인 Hermès·Nike의 협업이 대표적 사례이다. 3단계는 체화된 웨어러블 단계(2019–
2024)로, 바이오메트릭 센서와 전도성 섬유가 의복 소재에 통합되며 기술이 신체 기능을 직접적으로 확장하는 

형태로 발전한 시기이다. Google Jacquard(2019)는 전도성 원사를 데님 소재에 통합하여 의복 자체가 터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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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페이스로 기능하게 한 대표 사례이다. 4단계는 임베디드 시스템 단계(2025–현재)로, AI 기반 데이터 학습 시

스템이 의복 및 신체 환경에 통합되며 기술의 존재가 점차 불가시화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이 외부 

장치로 인식되지 않고 신체와 환경 속에 자연스럽게 내재된 인터페이스로 작동한다. Oura Ring과 Ray-Ban 

Meta는 3-4단계 전환기적 사례로, 바이오메트릭 기능의 주얼리 내재화와 패션 브랜드 디자인 언어를 통한 AI 

기술의 문화적 수용 촉진을 통해 포스트-디바이스 상호작용의 방향을 실증한다. 

각 사례는 기능적 특성, 신체 통합 수준, 인터랙션 방식, 정체성 표현 요소의 4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단계 

간 비교 분석되었으며, 이는 웨어러블 기술이 단순한 ‘기기’를 넘어 개인의 신체 경험과 정체성을 확장하는 ‘문

화적·환경적 인터페이스’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결론 

본 연구는 미학과 지능의 융합 관점에서 웨어러블 기술의 발전 구조를 분석하고, 기기 중심 단계에서 임베디

드 시스템 단계에 이르는 네 단계 발전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웨어러블 기술의 진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문화적·미학적 전환 과정이며, 패셔놀로지는 기술이 패션 시스템을 통해 일상 경험에 통

합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웨어러블 기술의 진화를 패션 시스템 내의 인터페

이스 확장 과정으로 규명함으로써, 기술 중심 담론을 신체 경험과 미학적 정체성 표현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예정된 사용자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신체 자율성 등 포

스트-디바이스 환경에서의 사회적·윤리적 함의에 대한 논의를 심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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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ng the Imagery of Taiwanese Divination Poem Culture into 

Textile and Apparel Creation 

- A Study on the Aesthetics of Destruction and Ritualistic Dissolution -

Chi-An Lee*·Yi-Ci Lin⁺·Shan-Ying Shih

Fu JenCatholic University

1. Introduction

This research explores the visual translationof the Taiwanese "Divination Poem" (Qian-shi) culture in-

tocontemporary apparel design. By analyzing the "Sixty Jiazhi DivinationPoems," the study extracts symbolic 

elements such as the linear structureof bamboo slips and the ephemeral texture of incense ash. This proc-

essredefines traditional folk beliefs not merely as decorative motifs, but as amodern fashion language that 

manifests the philosophical tension betweenspiritual fate and material impermanence.

2. Methodology: Practice-based Research

The study employs a Practice-based Research methodology, anchored inTanizaki Jun’ichirō’s "In Praise of 

Shadows" to construct the"Aesthetics of Destruction". By synthesizing Gaston Bachelard’s"The Poetics of 

Space," the research treats the garment as a vesselfor ritualistic memory. The creative process involves 

"controlled burningexperiments" on silk and wool, simulating the carbonization and shrinkingedges caused 

by ritual incense to bridge the gap between abstract belief andtactile reality.Validation Stage: Testing the 

structural integrity and aesthetic delivery through the production of a full collection. This stage verifies 

how the material constraints of industrial waste can be re-engineered into high-value fashion, fulfilling both 

cultural expression and circular economy standards.

3. Theoretical Background and VisualTranslation

For visual transformation, the ethereal nature of "incensesmoke" is reinterpreted through layered knit 

structures andsemi-transparent yarns. The physical "divination slips" aretranslated into vertical stitch arrange-

ments, representing the textual rhythmof the poems. Combined with a palette of "incense ash gray" 

and"temple vermilion," the collection maps the emotional journey fromanxiety to spiritual relief. These ma-

terial choices serve as a physicalmanifestation of "ritualistic dissolution," where the destruction ofthe fabric 

mirrors the release of the seeker's burdens.

4. Conclusion and Discussion

The research concludes that transformingritualistic elements into tactile textile structures offers a novel 

perspectivefor cultural storytelling. The results demonstrate that"imperfection" and "destruction" can bridge 

the gap betweentraditional folk culture and contemporary aesthetic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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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Fabrication of Maedeup: Structural and Material Analysis for 

3D Printability of Traditional Korean Knots Using PLA and T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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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raditional Korean knots (maedeup) are decorative elements in Korean costume, valued for symbolism, 

aesthetics, and interwoven structures, commonly used in accessories such as norigae (Kim & Geum, 2010). 

These knots exhibit interlacing patterns characterized by symmetry and repetition (Baek & Chung, 2024). 

While prior studies focus on cultural and morphological aspects, their application in digital fabrication re-

mains limited. With advances in additive manufacturing, 3D printing enables the reproduction of complex 

geometries and customization in fashion and jewelry design (Yap & Yeong, 2014). However, knot struc-

tures present fabrication challenges due to overlapping geometries and continuous loops. This study inves-

tigates the translation of knot structures into 3D printable forms and examines how material and structural 

variations affect printability (Pasricha & Greeninger, 2018).

2. Methodology

This study adopts a digital design and fabrication workflow integrating structural classification, modeling, 

and material-based experimentation. First, knot design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structural types: 

loop-based, grid-based, and hybrid forms. Loop-based structures represent traditional curved knot forms, 

grid-based structures consist of simplified geometric patterns, and hybrid forms combine both characteristics. 

This classification enabled a systematic comparison of structural differences. Next, the design process fol-

lowed an AI-assisted workflow. Initial concepts were generated using AI-supported tools (e.g., ChatGPT 

5.3 for concept ideation and digital sketching tools) and refined through digital sketching. The finalized 

designs were converted into 3D models using an image-to-3D platform (Tencent 3D Global) and further 

modified in 3D modeling software (Blender 5.0) to adjust thickness and improve structural stability. The 

models were fabricated using FDM-based 3D printing (Cubicreator4) with two materials: PLA (rigid) and 

TPU (flexible). Variations in size and thickness were applied to evaluate their influence on printability. 

This workflow demonstrates a hybrid design approach combining generative AI, digital modeling, and addi-

tive manufacturing.

3. Results

The results indicate that both material properties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influence 

printability. TPU demonstrated flexibility and better represented the curved and continuous forms of tradi-

tional knots, making it suitable for wearable applications. However, it showed minor issues such as string-

ing and reduced surface precision. PLA provided higher structural stability and produced cleaner geometric 

outputs, particularly for grid-based designs. However, its rigidity limited its ability to replicate the softness 

of traditional knots. Structurally, grid-based designs were the most stable for printing, while loop-based de-

signs better preserved traditional aesthetics. Hybrid structures required simplification due to their 

complexit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flexible materials and loop-based geometries are more effective for 

aesthetic translation, while simplified structures improve fabrication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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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raditional Korean knot structures can be adapted into 3D printable forms 

through structural simplification and material selection. Loop-based TPU designs better preserved traditional 

aesthetics and supported wearable applications, while grid-based PLA designs offered greater structural 

stability.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to balance structural feasibility with cultural representation.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integrating traditional craft with digital fabrication, enabling scalable design systems. 

Future work should explore advanced materials and higher-resolution printing to improve performance and 

visual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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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기반 럭셔리 브랜드 미학과 한복 조형 간 융합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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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상 패션 페이크 콜라보레이션(fake collaboration)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고유한 미학과 한복의 조형미를 결합한 숏폼 콘텐츠는 

국내외 이용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확산 과정에서 AI 학습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한복의 원형에 

대한 문화적 왜곡 우려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미학 체계로의 긍정적인 편입이라는 이중적 담론 또한 제기되

고 있다. 기존의 AI 기반 한복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AI 학습을 위한 한복의 데이터 구축 방안을 모색하거

나, 전통 문양을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등 부분적인 접근에 머물러 왔다. 일부 AI 기반의 한국적 패션 

이미지 생성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미학 체계와 한복의 조형적 융합을 실증적

으로 구현하고 최적화한 연구는 미비하였다(Chung & Lee, 2024). 따라서 본 연구는 생성형 AI의 프롬프트 최

적화 과정을 통해 한복의 조형적 특성을 단계별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럭셔리 브랜드의 고급화 전략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조형 융합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통 한복 조형과 럭셔리 브랜드 미학에 대한 문헌 연구 및 AI 한복 숏폼 사례 분석을 

통해 노출 빈도가 높고 브랜드 미학적 특성이 확고한 디올, 샤넬, 루이비통을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하

였다. 각 브랜드의 2026 F/W 컬렉션 콘셉트를 기반으로 생성형 AI 도구인 미드저니(Midjourney)와 제미나이

(Gemini)를 활용하여 프롬프트를 고도화하였다. 한복 관련 생성형 AI 숏폼 20개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브랜드 

미학적 특성 키워드 3개, 2026 F/W 콘셉트 키워드 5개, 한복의 조형 특성을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패션쇼 공

식 영상, 패션 매거진과 한복 조형 연관 전문서 등을 참고해 도출 후 프롬프트에 적용하였다. 연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을 수차례 반복 수행하였으며, 초기, 중기, 최종 도출된 

3단계의 가상 컬렉션 이미지에 대하여 패션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5점 리커트 척도 기반의 평가와 심층 인터

뷰를 병행하였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단계별 이미지의 변화, 럭셔리 브랜드와 한복의 콜라보레이션 측면에서 각

각의 요소에 대한 평가, AI 패션 이미지의 실무적 활용성 등을 질의하였다.

3. 연구결과

초기 생성 단계에서는 브랜드 미학과 콘셉트에 과도하게 편향되어 한복의 조형적 특성이 소외되는 한계가 발

생하였고, 핵심 구성 요소의 프롬프트 재정의 과정을 거친 최종 단계에서는 세 브랜드 모두 저고리·치마의 구

성요소가 브랜드별 스타일과 조화롭게 융합되었으며, 전통 복식이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미학 체계 안에서 

재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럭셔리 브랜드의 미학 체계와 한복 조형 요소 간의 상호융합 과정을 분석한 결과, 디올의 경우, 뉴 룩

(New Look)의 바 재킷(Bar Jacket)에서 비롯된 구조적 허리선이 저고리의 형태와 상응하였으며, 허리의 리본 

매듭에서 현대적 재해석이 나타났다. 깃과 동정은 원형이 보존되었고, 치마의 외주름과 풍성한 하부 실루엣 역

시 한복의 구조를 유지한 채 융합되었다. 샤넬의 경우, 트위드 소재와 카멜리아 모티프, 니트 소재의 도입을 통

해 브랜드 고유의 조형성이 소재 층위에서 가시화되었고 니트 소재가 적용된 저고리와, 깃·고름에서 한복의 

조형적 요소가 유지되었다. 샤넬 특유의 절제 미학과 한복의 단아한 조형선이 심미적으로 공명하며 전체 실루

엣의 원형은 기존 한복의 구조와 근접한 수준으로 구현되었다. 루이비통의 경우, 2026 F/W의 핵심 컨셉인 

'Cultural Hybridity'를 중심으로 모노그램과 LV로고가 의복 전반에 통합되었으며, 소재 층위에서는 이질적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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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저고리에서 깃·동정·고름 등의 한복 조형 요소가 구현되었고, 치마의 외주름

이 플리츠 형태로 변용되거나 재킷의 형태로 재구조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럭셔리 브랜드의 미학적 정체성 

및 시즌 콘셉트에 따라 한복 요소의 보존과 변용 양상이 상이하게 전개됨을 시사한다. 특히 동정·고름·저고

리, 치마와 같이 한복의 조형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이질적 미학 체계와의 융합 과정에서도 문화적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전문가 평가 결과, 프롬프트 고도화 단계가 진행될수록 세 브랜드의 미학과 한복 조형의 융합 완성도 및 상

호 보완적 가치가 점진적으로 제고되었다. 심층 인터뷰 결과, 첫째, 브랜드 미학과 한복 조형 간의 융합이 점진

적으로 명확해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으며, 디올(Dior)과 샤넬(Chanel)의 최종 이미지에서 융합 완성도

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럭셔리 브랜드와 한복의 결합은 한복의 현대적 고급화·브랜드화와 

브랜드 컬렉션의 창의성 확장이라는 상호 보완적 가치 상승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생성형 AI

는 디자인 기획 및 개발 단계의 시각적 영감(Inspiration)을 제공하는 도구로서 높은 잠재력을 지니나, 현재 이

미지는 가상성이 강조되어 디지털 기반의 캡슐 가상 컬렉션 전개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반복 생성 

시 유사한 이미지가 도출되는 특성은 독창적 재해석에 일정 부분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생성형 AI가 전통 복식의 디지털 자산화와 글로벌 가상 컬렉션 개발을 위한 전략적 창작 매체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다만 특정 AI 모델 및 브랜드의 제한으로 결과의 일

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전통 한복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융합 디자인 완성도 평가와 실제 이용자 대상 정

량적 검증을 통해 콜라보레이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실무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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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헤리티지와 AI를 활용한 국가대표 유니폼 개발 연구 I: 양궁

이경림

경성대학교

1. 서론

글로벌 스포츠 환경에서 국가대표 유니폼은 단순한 경기복을 넘어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과 이미지를 시각적

으로 표상하는 상징적 매체로 기능한다. 특히 한국은 K-컬처 확산과 함께 전통문화 기반 디자인의 국제적 영향

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웨어 분야에서는 기능 중심 설계에 집중되어 한국적 헤리티지를 체계

적으로 반영한 디자인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양궁은 한국 전통 궁술 문화와 현대 스포츠 성과가 결합된 대표적인 종목으로, 국가 정체성을 반영한 유니폼 

디자인 연구의 출발점으로 적합하다. 한국 궁술은 조선시대 군사 훈련과 무과 시험을 통해 발전하였으며 활과 

화살, 장비 구조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조형 문화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조형적 특성은 선(line) 중심 구조와 

긴장과 균형의 미학으로 나타나며, 한국 복식 미학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한편 생성형 AI는 디자인 과정

에서 다양한 형태 변형과 구조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는 방법론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헤리티지 조형 요소를 구조적 디자인 언어로 재해석하고, 생성형 AI 기반 디자인 프

로세스를 활용하여 국가대표 양궁 유니폼 개발 가능성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향후 다양한 스포츠 종목으

로 확장 가능한 유니폼 디자인 프레임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가진다.

2. 이론적 배경

한국 전통 복식은 직선과 곡선의 조화, 비대칭 구조, 여백의 미학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창호문, 단청, 금관 

모티브 등의 한국 전통 문양은 단순한 장식 요소를 넘어 반복 구조와 선형 질서를 기반으로 한 조형 시스템으

로 작용함으로써 기하학적 구조와 상징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이러한 요소는 현대 디자인에서 구조적 디자인 

언어로 재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선과 패턴 구조는 스포츠웨어 설계와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스포

츠웨어는 인체 움직임과 수행 능력을 고려한 기능 중심 설계를 기반으로 한다. 특히 양궁은 상체 안정성과 자

세 유지가 중요한 종목으로, 어깨 회전의 자유도와 균형 확보가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양궁 유니폼은 

인체공학적 패턴과 절개선 구조를 통해 움직임의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생성형 AI는 

다양한 디자인 변형과 시각적 실험을 가능하게 하며, 반복적 이미지 생성과 비교 분석을 통해 구조적 디자인 

탐색을 확장하는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조형 요소 간의 다양한 조합과 변형을 효율적

으로 실험할 수 있게 하여 디자인 탐색의 범위와 깊이를 동시에 확장시키는 데 기여한다.

3. 연구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한국 헤리티지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국가대표 양궁 유니폼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문헌 

분석, 디자인 개발, 전문가 평가의 절차로 진행하였다. 문헌 분석을 통해 한국 전통 복식과 궁술 문화의 조형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궁의 동작 특성과 스포츠웨어의 기능적 요구를 반영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디자인은 기능성, 심미성, 헤리티지 반영성의 세 가지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기능성 측면에서는 상체 안정성과 

어깨 회전을 고려한 패턴 구조를 적용하였고, 심미성 측면에서는 선 중심 구조에 유기적 곡선을 도입하여 시각

적 완성도를 향상시켰다. 헤리티지 반영성 측면에서는 금관 문양을 중심으로 전면은 미니멀하게, 후면에 상징 

요소를 배치하였다. 또한, 기존 양궁 유니폼에는 없었던 시즌 개념을 도입하여 디자인과 모자 및 패딩을 포함한 

확장된 유니폼 체계를 제안하였다. 개발된 디자인은 패션디자인, 스포츠웨어, 양궁 분야 전문가 10명을 대상으

로 기능성, 심미성, 헤리티지 반영성의 세 영역에서 평가되었으며, Jamovi 2.7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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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4. 결론

연구 결과 전문가 평가에서 기능성(4.34), 심미성(4.19), 헤리티지 반영성(4.48)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α 

= 0.89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특히 헤리티지 반영성이 가장 높은 평가를 보여 한국적 조형 요소의 적용 

가능성이 나타났다. 양궁 유니폼 디자인은 기능성, 심미성, 헤리티지 반영성의 통합적 설계를 통해 구현 가능함

을 보여주었다. 기존 유니폼이 기능 중심의 단순 설계에 머물러 있었다면, 본 연구는 구조 설계, 시각 구성, 헤

리티지 적용, 시즌 체계 측면에서 차별화된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 양궁 유니폼에 부재했던 시즌 개

념을 도입하여 디자인 체계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헤리티지를 구조적 디자인 언어로 재해석하고 생성형 AI 기반 디자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 종목별 신체 움직임 분석과 소재 개발을 결합한 스포츠웨어 디자인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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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 기호학에 기반한 룰루레몬(Lululemon) 요가복 브랜드 디자인 체계 분석

황여천*·이영재⁺
한양대학교

1. 서론

본 연구는 퍼스 기호학의 관점에서 Lululemon 요가복 브랜드 디자인에 나타나는 시각적 기호 체계와 의미 

생성 과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의 요가복은 기능성 운동복을 넘어 라이프스타일과 브랜드 정체성

을 표현하는 시각적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으나, 기존 연구는 주로 기능성, 소재, 착용감, 디자인 특성 등 물리

적·조형적 측면에 집중되어 브랜드 디자인의 상징 작용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Im, 2014; Jang et al., 

2022). 또한 이미지 기반 SNS와 애슬레저 문화의 확산은 요가복을 단순한 운동복이 아니라 일상복, 라이프스타

일웨어,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재맥락화하고 있으며(Kwon & Park, 2021), 소비자 역시 요가복을 기능성뿐 아니

라 브랜드 이미지와 상징성을 통해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Cha, 2024). 이에 본 연구는 Lululemon 브랜

드의 로고, 색채, 이미지, 소재, 실루엣 및 패턴을 중심으로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의 관계와 도상, 지표, 상징

의 작용 방식을 고찰하고자 하였다(Park, 2020).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퍼스 기호학을 이론적 틀로 삼아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Lululemon 요가복 브랜드 디자인으로, 로고, 색채, 이미지, 소재, 실루엣 및 패턴을 핵심 시각 요

소로 설정하였다. 분석 기준은 퍼스의 삼항 구조와 기호 유형론에 따라 마련하였다. 즉, 각 요소를 표상체로 보

고, 그 요소가 지시하는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소비자에게 형성되는 해석 가능성을 대상체와 해석체의 차원에

서 파악하였다. 또한 각 요소가 유사성에 기반한 도상, 실제적 연관성에 기반한 지표, 사회적 관습에 기반한 상

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분석 결과, Lululemon의 브랜드 디자인은 단순한 제품 외형이 아니라 체계적인 기호 의미망을 형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로고, 색채, 이미지, 소재, 실루엣 및 패턴은 표상체로 작용하며, 이들이 지시하는 균형, 건강성, 

전문성, 미니멀한 라이프스타일과 같은 브랜드 가치는 대상체를 구성하고, 소비자에게는 고급스러움, 편안함, 신

뢰감,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동일시와 같은 해석체를 형성하였다.

첫째, 도상적 측면에서 Lululemon의 디자인은 요가 문화와 신체 움직임을 닮은 시각 형식을 통해 의미를 전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형 실루엣과 요가 동작을 활용한 광고 이미지는 유연성, 흐름, 심신의 균형을 직

관적으로 연상하게 하였으며, 절제된 뉴트럴 톤과 블루, 블랙, 플럼 계열 색채는 차분함, 집중, 안정감, 세련된 

운동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하여 요가와 웰니스 문화의 정서적 분위기를 강화하였다. 

둘째, 지표적 측면에서 Lululemon은 기능성과 전문성을 암시하는 디자인 요소를 두드러지게 활용하였다. 특

히 Nulu™, Everlux™, Luon™, Nulux™등 기능성 원단은 신축성, 밀착감, 통기성, 땀 배출 기능, 부드러운 촉

감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지지력을 고려한 구조, 인체공학적 절개선, 하이라이즈 설

계와 같은 세부 디자인은 제품의 운동 적합성, 전문성, 품질감을 추론하게 하는 지표로 기능하였다. 

셋째, 상징적 측면에서 Lululemon의 브랜드 비주얼은 분명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멀한 원형 기반 로고는 절제된 고급감, 현대성, 자기관리, 웰니스 지향성을 상징하는 브랜드 기호로 작용하

였다. 또한 절제된 중성 색채와 간결하고 정제된 시각 스타일은 브랜드를 단순한 요가복이 아니라 건강한 삶, 

심미적 취향, 자기돌봄과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하는 문화적 코드로 인식하게 하였다.

또한 도상, 지표, 상징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기보다 하나의 디자인 요소 안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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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층적 의미의 중첩은 브랜드 디자인이 제품 인식, 기능 인지, 감성적 동일시를 동시에 형

성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라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퍼스 기호학에 기반하여 Lululemon 요가복 브랜드 디자인을 분석함으로써, 브랜드 디자인 요소가 

의미를 형성하고 전달하는 구조를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Lululemon은 로고, 색채, 이미지, 소재, 실루엣 및 

패턴을 통해 기능성, 심미성, 라이프스타일 가치와 브랜드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전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의

미 작용은 도상, 지표, 상징의 복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Lululemon의 브랜드 디자인이 단

순한 제품 외형의 차별화에 머무르지 않고, 기능적 신뢰와 감성적 동일시, 나아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상징적 

가치를 동시에 형성하는 시각적 기호 체계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는 현대 요가복 브랜드가 

운동복 브랜드를 넘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시각 디자인이 핵심적인 의미 생산 장치로 기

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는 퍼스 기호학의 적용 범위를 요가

복 브랜드 디자인 연구로 확장하였으며, 실무적으로는 브랜드 시각 정체성 구축과 차별화 전략 수립을 위한 기

초 자료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Im, M. J. (2014). Design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functional yoga wear according to yoga types and 

movements. Journal of Digital Design, 14(4), 459–469.

Kim, H. S. (1995). A semiotic interpretation of costume: Analysis of costume meaning through sign structure. Journal 
of Costume Culture, 3(1), 5–18.

Park, Y. W. & Kim, S. H. (2017). A study on Korean images in brand logo design: Focusing on brand logo analysis 

based on Charles Sanders Peirce’s sign types. Journal of Image and Film Studies, 31, 5–27.

Park, Y. W. (2016). A study on brand logo design analysis through a Peircean semiotic approach. Semiotic Inquiry, 
47, 39–64.

Park, Y. W. (2020). Brand logo and semiotics. Communication Books.



- 78 -

AIGC를 이용한 시각적 착시 효과의 벽지 디자인 연구

도야*·이영재⁺
한양대학교

1. 서론 

시각적 착시는 형태, 색채, 배열 등 시각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며, 벽지 디자인에서 공간 인식과 지

각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Wade, 2022). 최근 AIGC 기반 이미지 생성은 디자인 과정에서 시각 요소를 조절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Zhang et al., 2023), 이에 따라 주거 공간의 벽면 환경에서 

착시 효과를 활용한 벽지 디자인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AIGC를 활용하여 시각적 착시 효과를 갖는 벽지 디자인의 표현 방식을 탐색하고, 주거 공

간에서의 공간 지각을 조절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을 제안하는 데 있다. 특히 원근감, 깊이감, 시선 유도, 패턴 

반복, 명도 대비 등의 조형 요소를 중심으로 착시 효과의 표현 가능성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가 주로 시지각 원리 해석이나 벽지 디자인 사례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착시 효과를 갖는 벽지 디자인 이미지를 직접 생성하고 그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

을 갖는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시지각 이론에 관한 전문서적과 생성형 AI 기반 디자인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문헌연구와 사례

분석, 그리고 실천기반 디자인 검증을 병행하였다. 시각적 착시는 게슈탈트 이론과 대비 및 반복에 기반한 시지

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조형 요소 간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고 이를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문헌 및 선행연

구 분석을 통해 시각적 착시를 구성 착시, 색채 착시, 패턴 및 지각 착시로 구분하고, 형태, 색채, 패턴 및 배

열 요소가 착시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근 5년간 AIGC 관련 연구와 5개국 벽지 브랜드 사

례를 대상으로 조형 요소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후 Stable Diffusion과 Midjourney를 활용한 디자인 실험을 

수행하고, 형태(기하학·방향성), 색채(대비·색온도), 패턴(반복·밀도), 배열(방향·리듬) 요소를 변수로 설정한 

프롬프트 구조를 설계하여, 조형 요소 조합이 착시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분석 결과, 시각적 착시는 형태, 색채, 패턴 및 배열 요소의 결합을 통해 형성되며, 각 요소는 서로 다른 방

식으로 지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 요소는 공간 왜곡과 시선 이동을 유도하고, 색채 요

소는 대비를 통해 강조와 거리 지각을 형성하며, 패턴 및 배열 요소는 반복과 밀도 변화로 운동감과 리듬을 생

성하였다. 특히 고대비와 방향 변화가 결합된 반복 구조는 시각적 간섭과 진동 착시를 강화하는 주요 조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형-배경 관계, 대비, 반복 등 시지각 원리가 조형 요소 간 상호작용을 통해 구현된 것으로 해

석된다. 즉, 시각적 착시는 개별 요소가 아닌 요소 간 관계 설정에 의해 형성되는 조형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AI 실험 결과, 문헌 및 사례 분석에서 도출된 조형 구조가 생성 이미지에서도 일관되게 재현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형 요소 간 관계를 명시적으로 설정할수록 착시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프롬프트 설계가 시각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4. 결론

본 연구는 시각적 착시를 조형 요소 간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구조로 체계화하고, AIGC 환경에서 적용 가

능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프롬프트 기반 조형 요소 제어가 시각 효과 형성에 핵심적으로 작용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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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생성형 AI 기반 디자인을 과정 설계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도형-배

경, 유사성, 대비, 반복 등 시지각 원리가 조형 요소 간 관계 속에서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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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형 반려견 외출복의 디자인 요소와 소비자 불만 요인 분석

- 소비자 평가를 중심으로 -

왕호윤*·이영재⁺
한양대학교

1. 서론

최근 한국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과 함께 소형 반려견 의류는 기능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요구받는 중요한 소

비 품목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 과정에서는 사이즈 불일치, 착용 불편, 활동성 저하, 기능성 부

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반려견 의류 디자인의 실질적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는 주로 반려동물 패션 제품의 디자인 특성이나 소비자 선호를 다루는 데 그쳤으며, 실제 소비자 평가 데

이터를 바탕으로 브랜드별 디자인 요소와 불만 요인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소형 반려견 외출복 브랜드인 퍼피아(Puppia), 퍼피엔젤(PUPPY ANGEL), 루이독

(LOUISDOG)을 대상으로 디자인 요소와 소비자 불만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브랜드별 디자인 방향 차이

가 소비자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힘으로써 향후 반려견 의류 설계 방향에 대한 실질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사례 분석과 소비자 평가 내용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 대상 브랜드는 기능 중심의 퍼피아

(Puppia), 패션 중심의 퍼피엔젤(PUPPY ANGEL), 장식 중심의 루이독(LOUISDOG)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브

랜드는 서로 다른 디자인 지향을 대표하고 국내 소비자 인지도가 높다는 점에서 비교 분석에 적합하다.

분석 범위는 소형 반려견 외출복으로 한정하였고, 외투, 베스트, 후드 등 주요 아이템을 포함하였다. 디자인 

요소는 사이즈 및 패턴, 소재, 구조, 기능성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데이터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브랜드 공식 리뷰, 인스타그램, 네이버 쇼핑, 블로그 및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집하였으며, 중복 자료와 

정보성이 낮은 자료를 제외한 후 약 50개의 유효 소비자 평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디자

인 요소별 불만 유형에 따라 분류·코딩하여 브랜드별 특성과 공통 문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제품의 물리적 성능을 실험적으로 측정한 연구가 아니라, 소비자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

자인 요소와 불만 요인을 해석한 내용 분석 연구라는 점에서 그 범위를 한정한다.

3. 결과 및 고찰

분석 결과, 브랜드의 디자인 방향에 따라 소비자 불만의 유형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퍼피아는 구조와 

소재 설계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착용성과 기능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퍼피엔젤은 시각적 표현

이 강조되는 대신 사이즈 및 구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루이독은 장식성과 심미성이 두드러

졌으나 활동성과 기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이는 브랜드별 디자인 방향 차이가 소비자 평가에 직접적으

로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비자 평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주요 불만 요인은 착용성 및 활동성 문제(26%), 사이즈 및 핏 문제

(22%), 구조 및 착탈 문제(18%)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관절 움직임 제한, 착탈 불편, 통기성 부족, 무게 부

담, 가격 대비 품질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 불만이 단순한 선호 차원이 아니

라 패턴, 소재, 구조, 기능 설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디자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소비자들은 기능성과 착용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브랜드는 여전히 시각

적 표현과 장식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소비자 요구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사이즈 체계와 제품 일

관성의 문제는 반려견 의류 산업 전반에서 표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반려견 의류 디자인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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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설계가 필요하며, 체형 적합성, 소재 선택, 구조 설

계 및 기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능성과 심미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소형 반려견 외출복 브랜드를 대상으로 디자인 요소와 소비자 불만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

하고, 브랜드별 디자인 방향 차이가 소비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소비자 불만은 주로 

사이즈 및 패턴, 소재, 구조, 기능성의 네 가지 디자인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특히 패턴과 구조 

설계가 핵심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패턴 설계는 체형 적합성과 관절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구조 설

계는 착탈 편의성과 활동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향후 반려견 의류 디자인이 시각적 표현 중심에서 벗어나 체형 적합성, 착용 편의성, 활동성, 기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반려견 외출복 설계 시 

패턴과 구조 설계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실제 소비자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려견 의류 디자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향후 반려견 의류 설계의 실무적 기준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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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확장이론을 기반으로 한 현대복식의 매체적 특성 연구

전여선*·김영삼⁺
중앙대학교

1. 서론

본 연구는 Marshall McLuhan의 미디어 확장 이론을 기반으로 현대 복식의 매체적 특성을 재해석하고, 디지

털 기술과 결합된 패션의 새로운 존재론적 지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복식 연구가 기호학적·

사회문화적 접근에 집중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복식을 ‘감각 확장 매체’로 정의하고 미디어 이론적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을 확장 유형(신체·감각·인지·정체성), 감각 구조(시각·촉각·다감각), 상호작용성(일

방향·반응형·참여형), 미디어 유형(Hot/Cool), 기술 통합 수준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연

구 대상은 디지털 기술과 인터랙션 기반 패션의 급속한 발전이 나타난 최근 5년(2021–2026)의 사례를 중심으

로, 매체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인터랙티브 패션, 웨어러블 테크, 아방가르드 패션으로 구분하였다. 최근 5년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복식의 감각 확장 및 상호작용성이 심화된 시기로, McLuhan의 매체 확장 개념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 범위로 설정하였다. 사례는 기술 활용도, 감각 확장 

표현, 상호작용성 구현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사례에 동일한 분석 틀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을 수행

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의 분석 틀에 의한 확장 유형은 신체·감각·인지·정체성 차원으로 구분되며, 감각 구조는 시각·촉

각·다감각으로 세분화된다. 상호작용성은 일방향·반응형·참여형으로 나뉘고, 미디어 유형은 Hot과 Cool로 

구분된다. 이는 Marshall McLuhan의 개념에 따라 정보 밀도와 수용자의 참여 정도에 기반한 구분으로, Hot 미

디어는 고해상도의 정보를 제공하며 낮은 참여를 요구하는 반면, Cool 미디어는 저해상도 정보와 높은 참여를 

통해 의미 형성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닌다. 기술 통합 수준은 비기술적 단계에서 디지털 단계까지의 연속선

상에서 파악된다. 이러한 틀은 복식을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복합적 매체로 이해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사례 분석 결과, 현대 복식은 신체 보호 장치를 넘어 정보 인터페이스이자 감각 증폭 장치로 기능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첫째, 인터랙티브 패션은 사용자 또는 관람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태와 의미가 변화하는 복식 

유형이다. Ying Gao의 작품은 시선, 소리, 움직임 등의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의상이 변형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감각 및 인지의 확장을 중심으로 다감각 구조를 형성하며, 높은 참여형 상호작용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

은 인터랙티브 패션이 대표적인 ‘쿨 미디어’로서 사용자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공동 생성되는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형성함을 보여준다. 둘째, 웨어러블 테크는 전자 기술과 기계 장치가 결합된 복식으로, 기능성과 정보 

전달 능력을 동시에 갖는다. 최근 사례로 Anouk Wipprecht의 2020년 작품 Spider Dress 2.0이 있으며, 이는 

센서를 통해 착용자 주변의 움직임과 거리를 감지하여 의복 구조가 반응적으로 변화하는 인터랙티브 시스템으

로 작동한다. 또한 CuteCircuit은 2021년 컬렉션 Hug Shirt 및 LED 기반 스마트 드레스 시연을 통해, 의복에 

내장된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센서 기술을 활용하여 메시지와 시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함으로써 복식이 커

뮤니케이션 미디어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Hot과 Cool의 특성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며, 복식이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사이버네틱 신체로 확장됨을 시사한다. 셋째, 아방가르드 패션은 실험적 조형성

과 강한 개념성을 통해 복식을 예술적 표현 매체로 확장한다. Iris van Herpen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유

기적이고 비정형적인 형태를 구현하며 새로운 미적 경험을 제시한다. 이 유형은 정체성과 감각의 확장을 중심

으로 하며, 시각 중심의 감각 구조와 높은 정보 밀도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강렬한 시각적 자극을 통해 메시

지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핫 미디어’의 성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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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는 21세기 패션이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전통적 복식 개념을 확장하고 매체적 존재로 전환되는 과정

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현대 복식은 더 이상 신체를 보호하거나 장식하는 물질적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감

각과 정보를 매개하는 복합적 인터페이스로 기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인터랙티브 패션은 참여 기반의 의미 생성 구조를 통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형성하며, 

웨어러블 테크는 기술과 신체의 결합을 통해 정보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사이버네틱 확장을 보여준다. 또한 아

방가르드 패션은 고밀도의 시각 정보를 기반으로 복식을 예술적·개념적 매체로 강화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패션이 감각을 재구성하고 경험을 생성하는 ‘미디어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특히 복식의 매체화는 사용자 참여, 기술 통합, 감각 확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이는 향후 패션 연구의 중

요한 분석 틀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제한된 사례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며,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문화적·기술적 맥락을 포함한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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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유니폼의 상징성 연구

-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단복을 중심으로 -

김신혜

전남대학교

1. 서론

올림픽은 기원전 776년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의 종교적 경기에서 비롯되어 1896년 그리스 아테네 대회를 시

작으로 현대의 국제 스포츠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나라는 1947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가입하여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최초로 참가한 이래로 꾸준히 참여해 왔다. 오늘날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개최국

의 문화와 국가 이미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문화적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특히 개·폐회식에서 착용되는 국

가대표 선수단의 단복은 국기, 색채, 전통적 요소 등을 반영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유니폼에 나타난 국가의 고유성과 상징성을 분석하고 그 안에 내

재된 전통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와 국제올림픽위원

회 및 대한체육회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범위는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각 종목의 특수한 기능성이 요구되는 경기용 유니폼을 제외한 개·폐회식에서 착용되는 대한민국 선수단 단복

으로 한정하였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두 개의 주요 개최 도시를 중심으로 한 다지역 분산 

개최 방식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회로서, 개·폐회식이 국가 이미지를 집약적으로 표출하는 상징적 무

대로서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 대회는 동시대 디자인 경향이 반영된 가장 최근의 사례라는 

점에서 연구의 시의성을 지니며, 관련 기관 및 브랜드를 통해 단복 디자인에 관한 공식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유니폼은 착용자가 소속된 집단을 상징하는 의복으로, 조직의 정체성과 개성을 표현하고 타 집단과 구별되게 

한다. 또한 구성원 간의 일체감과 동료의식을 형성하며 조직의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러

한 특성으로 인해 유니폼은 사회적 신분과 집단 이미지를 나타내는 동시에 조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

된 의복이라 할 수 있다.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경기대회 유니폼은 선수단복, 경기용 유니폼, 조직위원회 유니폼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선수단복은 대중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높고 올림픽의 가치와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매체로써 20

세기 이후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21세기에는 패션성이 강조

되면서 각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와 브랜드의 참여로 문화적·상업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 대상으로 확대되었

다. 따라서 국가대표 선수단복은 국가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환경에 알맞은 기능성과 활동성, 

심미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3. 본론

대한민국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선수단 단복에 나타난 국가 상징 요소를 분석한 결과, 공식적 상

징과 비공식적 상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상징 요소로는 국기에서 파생된 적·청·

백·흑의 색채와 태극 문양을 주로 활용하여 국가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대

한민국 대표팀 단복을 제작한 영원아웃도어의 노스페이스에 따르면, 순백색 바탕의 개·폐회식 단복에 아래에서 

위로 뻗어나가는 푸른색과 붉은색의 수채화풍 이미지를 적용하여 태극기의 색상을 현대적이고 예술적으로 재해

석한 것이라 하였다. 비공식적 상징 요소로는 한국적 전통 이미지와 문화적 정서를 현대적인 디자인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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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하여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표현하였다. 국가 상징의 표현 방식은 요소를 그대로 적용하여 명확한 상

징 전달에 효과적인 직접적 반영과 전통 요소를 재해석하거나 추상화한 간접적 반영으로 구분된다. 분석 결과, 

최근 유니폼 디자인에서는 직접적 표현보다 간접적이고 상징적인 표현 방식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국가 이미지를 보다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인 요소를 형태와 

색채, 소재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태는 기존의 남녀정장 구성에서 벗어나 캐주얼 재킷과 바지로 구성되었

는데, 이는 착용자의 활동성과 심미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젠더리스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색

채는 국가 상징을 전달하는 가장 직관적인 요소로, 대한민국 국기에서 추출된 전통 색상이 중심적으로 활용되

었다. 특히 색채의 조화와 대비를 통해 시각적 주목성과 국가 이미지를 동시에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소

재는 동계 환경에 적합한 보온 기능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르 등

의 소재를 사용하였다. 이는 소재의 기능성과 착용자의 관리 편리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이미지를 동시에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대한민국 선수단 단복은 국가 상징을 바탕으로 전통성과 현

대성을 결합하고, 간접적이고 추상화된 표현 방식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특징을 보인다.

4. 결론

본 연구는 대한민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단복에 나타난 상징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

다. 첫째, 선수단복에는 국기 색채 및 전통적 요소 등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반영하였으며, 젠더리스 의복을 

통해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였다. 둘째, 상징 표현 방식은 직접적 표현에서 간접적이고 재해석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적 디자인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나타났다. 셋째, 형태, 색채, 소재 등 디자인 요소에서 기능성

과 심미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복이 단순한 의복을 넘어 국가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시각적 매체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국제무대에

서 국가 이미지를 차별화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전통 요소 등을 활용한 유니폼 디자인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특정 시점의 단복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

한 올림픽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보다 확장된 관점에서 국가 상징 표현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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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 중국 지역 여성 독립운동가 및 구성원의 복식 연구12)

이호정

성균관대학교

1. 서언

본 연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에 활동했던 여성 독립운동가와 임시정부 요인(要人)들의 가족과 같은 구

성원을 동일한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여성 집단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생활사 중 ‘의생활’에 주목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시기를 크게 3기로 나누어 시기별 여성 활동을 파악하였다. 구분된 세 시기

별로 착용된 복식의 종류와 착용 양상을 분석하고, 복식이 가지는 시대적 역할과 의미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

구의 범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부터 광복이 이루어진 1945년까지로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

고, 공간적 범위는 중국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자료는 문헌과 시각 자료를 함께 활용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론

적 접근과 실증적 고찰을 병행하여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시기별 여성 활동 및 특징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에 정착했던 지역과 시기에 따라 상하이 시기(1919-1932), 이동 시기(1932-1940), 

충칭 시기(1940-1945)의 3개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세 시기별 여성 활동과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상하이 임시

정부 수립 직후의 요인들은 현지 삶의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 그들의 부인과 가족들을 다양한 형태로 이주시켰

다. 요인들의 여성 가족들은 집안 부양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임시정부나 공동체 차원의 활동에 있어서는 개별

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근대교육과 민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적극적인 공적 활동을 진행하기

도 하였다. 이동 시기에는,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의 결성이 임시정부의 조직적 기반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역

할과 구성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에는 이전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꾸려나가야 했으며, 끈질긴 

일제의 감시와 중․일전쟁의 발발로 여성들은 피난민 신분으로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다. 마지막 충칭 시기 여성들

은 더욱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정치적․사회적 주체로 부상하였다. 또한 1942년 좌․우 독립운동 진영 간

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여성들의 활동 영역과 가치에 따라 좌․우 독립운동 진영으로 나누어지는 양상을 보였

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에 태어나 중국 내에서 생활하고 교육받는 여성들은 한국광복군에 소속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3. 여자 복식의 종류와 착용양상

여성 독립운동가와 구성원의 복식 종류와 착용양상을 중국복, 서양복, 한복, 군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

저 중국식 복식은 당시 중국 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구성원들에게 있어 전 시기에 걸쳐 필수적인 의복이었다. 

여성들은 주로 오군(襖裙) 양식, 치파오, 장포를 입었으며, 장포는 임시정부 시기 전반에 걸쳐 착용되었으리라

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의복은 그 편리성, 활동성,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쉽게 입수할 수 있었을 것이

며, 한국 두루마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 거부감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양식 의복은 결혼식과 같은 

의례나 졸업식과 같은 행사를 치를 때 착용되었으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실용적인 외출복으로 발전하였다. 

한복은 장례식과 같이 의례 시에 착용하였고, 상하이 시기의 자료에서만 착용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족 

정체성을 상징하는 복식이었던 한복은 상하이 시기에는 국내 잠입 시에 신분 위장 등을 위해 착용하기도 하였

지만, 이동 시기 이후부터는 신분 노출의 위험이 커 일상에서의 착용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으로 군복은 중국 국민정부군의 중산복 복제를 기반으로 하여 상하의 제복, 피대, 장고, 각반, 군화, 개리슨 캡 

등 남성과 거의 같은 구조를 갖추었고, 초기의 치마와 쪽배모자 차림에서 남성의 것과 유사하게 변화하였다. 

이 논문은 2025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연구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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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 독립운동가 및 구성원 복식의 의미와 제언

중국복은 중국과의 협력과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친근감의 표현 수단이자 일본과 숨어있는 감시자들을 피해 

신분을 숨길 수 있는 도구였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편리성 및 실용성에 의해 큰 저항심 없이 착용 가능했

던 의복이었다. 또한 중국식 복식과 서양식 양장이 혼합된 양상은 중국이라는 공간에서 형성된 근대적 여성상

을 반영한다고 판단하였다. 한복은 민족 정체성과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복식이자, 한국 잠입 시에 신분 위장을 

위해 활용되기도 하였다. 군복은 점차 남성과 같은 복식 체계로 발전하였는데, 이는 여성의 군사적 주체성과 평

등한 독립운동 참여를 시각적으로 드러낸 복식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볼 때, 임시정부 여

성들의 복식은 단순한 ‘옷차림’이 아니라, 망명·피난·전시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생존 전략이자 정치적·문

화적 의사 표현의 수단이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일본과 미국 등지에 산재한 사진과 기록물을 발굴·축적하여, 

세부적인 독립운동 활동과 배경을 바탕으로 발달한 복식문화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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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 해청의(海靑衣)의 구성적 특성 분석13)

김선옥*·안보연⁺
전남대학교

1. 서론

대만국립고궁박물원의 ｢원 세조 출렵도｣는 쿠빌라이칸과 황후, 수행원들이 말과 매를 이용하여 사냥하는 장

면을 담은 그림으로, 칸의 수행원 중 일부가 양쪽 겨드랑이에 긴 트임이 있는 포를 착용하고 있다. 원대 이중

깃으로 된 직령포(直領袍)를 델(deel)로 일원화하여 기술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처럼 양쪽 겨드랑이에 긴 트임이 

있는 원대 델을 해청의(海靑衣)로 설명하였다(Zhao & Jin; 2005). 해청의는 ｢원 세조 출렵도｣와 같이 사냥이나 

군사 훈련시 착용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중국항주실크박물관과 몽골국립박물관 소장품 등 약 3점의 

해청의만 전해져, 해청의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청의에 관한 문헌기록을 검

토하고, 원대 회화자료 및 현전하는 3건의 해청의의 유물에 대한 사진 분석 및 도식화 제작을 통해 원대 해청

의의 구성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2. 본론

남송의 시인이자 화가였던 정사초(鄭思肖, 1241~1318)가 쓴 시 중에 몽골인이 입은 ‘해청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정사초가 묘사한 해청의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몽골족[韃]은 머리를 깎고 세 가닥으로 변

발을 하며 립(笠)을 쓰고 화(靴)를 신으며, 옷은 소매를 뺀 해청을 입는 것을 예의로 삼는데, 옷의 앞쪽 팔과 

어깨 사이가 터져 있고, 터진 사이에 팔을 꺼내는데 비어있는 해청의 소매자락을 꺾어서 등 뒤쪽 중간에 있는 

단추에 매달아 마치 팔이 네 개 있는 것 같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옷을 해청의라고 지칭하는 것은 ‘해동청

이라고 하는 새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며, 새의 신속함을 취한 것’으로 보았다(Chen, 1991). 현전하는 해청의 중

에서 매듭단추나 색상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유물은 항주실크박물관의 해청의이다. 이것은 원래 로시앤로시

(Rossi & Rossi) 컬렉션으로 ‘robe with all-weather sleeves'로 번역하기도 하였다(Truong, 2013). 일교차가 큰 

북방 기후의 특성상 해청의의 독특한 소매 구성은 추울 때는 긴팔로 착용하고 더울 때는 소매 트임으로 팔을 

빼어 북방 유목민이 착용하기에 적합한 복식이라 할 수 있다. 팔을 뺀 해청의의 착용 모습은 미국의 스미스소니

언 국립아시아미술관의 프리어 컬렉션의 몽골제국의 분파인 일칸왕조의 통치자 아부 사이드(Abu Sa‘id)의 의뢰로 

그린 1330년경의 ｢샤나마(Shahnama, Book of king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는 긴소매의 겨드랑이 사

이에서 팔을 빼고 착용하였는데, 안감에는 고급의 털을 대었다. 이처럼 몽골 사람들은 해청의를 입는 것을 예로 

삼았으며, 진동 부근에 트임을 두어 말을 타거나 활을 쏠 때 활동이 편하게 만들어진 옷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전하는 중국과 몽골의 3점의 해청의에 대한 세부 사진과 도식화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겨드랑이에 

팔을 뺄 수 있는 약 25cm의 긴 트임이 있는 것이 해청의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트임의 위·아래에

는 매듭단추와 단추구멍이 있고, 트임으로 팔을 뺄 때 긴 소매를 뒷 중심에 고정할 수 있도록 수구(袖口)에서 

대략 16cm 안쪽으로 매듭고리가 달려있고, 뒷깃 중앙에서 약 14㎝ 아래에는 매듭단추가 있다. 현전 해청의의 

모든 겉감은 문양이 있는 견을 사용하였으나, 몽골국립박물관 소장 해청의는 ｢샤나마｣의 그림과 같이 안감을 

산양의 부드러운 속털[cashmere]로 덧대어 보온과 장식효과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식물문양 등 일부 화려한 

금사 자수가 추가되거나, ｢원 세조 출렵도｣와 같이 소매의 긴 트임구 사이로 선명한 색상의 안감이 노출되도록 

해청의의 겉·안감을 배색함으로써, 장식적 요소를 추가하여 예의를 갖추기 위한 복식으로 활용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해청의는 철릭[Terlig]과 달리 상의와 하의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양쪽 겨드랑이 아래에는 

무에 주름을 두어 밑단이 넓어지게 한다. 소매의 긴 트임을 제외하면 해청의는 조선의 액주름과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유물 수량이 적어 단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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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해청의는 이중깃으로 된 원대 전형적인 포의 한 종류로 남성과 여성 모두 착용했으며, 진동 부근의 소매에 

세로의 긴 트임이 있고, 상·하의의 구분이 없으며 겨드랑이 아래 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매의 트임과 무

의 주름은 기마시 의복의 기능성과 초원의 기후환경 적응에 용이하며, 장식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예의를 갖출 

수 있다. 상하의의 구분 없이 겨드랑이 아래 무에 주름을 잡는 해청의의 구성적 요소를 고려해볼 때, 조선 전

기의 액주름은 원대 철릭보다는 해청의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특히 팔을 뺄 

수 있는 소매의 긴 트임구는 철릭의 탈부착이 가능한 소매와 같은 요소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를 

통해 원대 해청의에 대한 새로운 연구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원 간섭기 및 조선 초기의 남성 포의 출현 배경과 

전개 양상을 밝히는 데에 새로운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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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교차조직다회(上下交叉組織多繪) 짜임 방식에 관한 연구

- 남바위, 풍차, 아얌을 중심으로 -

한주연*·고현진⁺
건국대학교

1. 서론

다회(多繪)는 여러 가닥의 명주실을 합사하여 엮은 끈목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다회를 제작하는 다회장(多繪

匠)은 중앙관청인 경공장(京工匠)에 속해 있었으며, 다회를 짜는 기술과 매듭 등 고도의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

고 있었다. 다회장(多繪匠)의 제작 품목으로는 왕실의 예복, 예악, 의례, 장신구 등이 있다. 가례도감의궤(嘉禮

都監儀軌)나 국장도감의궤(國葬都監儀軌)의 기록에 따르면 매듭장보다 다회장의 인원이 더 많았다. 이를 통

해 조선시대 국가 의례와 복식문화에서 다회장의 비중과 역할이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대화에 접어들면

서 복식과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다회장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현재 다회 제작 기법을 고찰할 수 

있는 유물은 존재하나, 실제로 제작 기술 전승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전통 다회 제작 기술을 모두 

재현할 수 있는 전승자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다회 제작 기법 중, 유물로는 다수 남아있으나 그 제작 기법에 관한 학술 연구가 미비

한 상하교차조직다회(上下交叉組織多繪) 기법에 주목하였다. 현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 중 상하교차조직

다회 기법이 많이 나타나는 쓰개류를 중심으로 전국 국립, 공립, 사립 및 학교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남바

위, 풍차, 아얌 등 쓰개류 장식물의 상하교차조직다회의 형태와 무늬 제작 기법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회 제작 기법에 대한 학문적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결과

현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남바위, 풍차, 아얌 등 대부분의 쓰개류는 19세기~20세기 초 개화기에 제작된 

유물이다. 이 시기는 복식의 간편화와 여성들의 활동이 보편화됨에 따라 장옷이나 쓰개치마가 점차 사라지고, 

예장용(禮裝用) 아얌 및 예모의 기능을 겸비한 방한모인 남바위, 풍차 등을 활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

시 매일신보와 동아일보등의 광고 자료와 근대 사진 자료를 살펴보면, 남바위, 풍차는 남녀 모두 착용하였

던 것을 알 수 있으나 술이나 다회, 구슬 같은 장식물들은 대부분 여성용 유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앞, 뒤 술과 이를 연결하는 장식줄이 보존된 남바위, 풍차, 아얌 유물을 중심으로 전국 박물관의 소장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국립박물관 5곳, 공립박물관 13곳, 사립박물관 4곳, 학교 박물관 5곳 등 총 27

개 기관에서 확인되었다. 장식줄의 소재는 크게 구슬과 다회로 구분된다. 이중 구슬로만 구성된 장식줄 32점을 

제외하고, 다회가 들어간 남바위 31점, 풍차 9점, 아얌 36점 총76점의 소장 유물에 나타난 장식줄 다회의 소재, 

형태적 특성을 분류하였다. 

다회 제작 기법의 종류로는 동다회(童多繪)와 편조다회(匾絛多繪), 광다회(廣多繪). 상하교차조직다회(上下交

叉組織多繪)로 분류된다. 유물 분석 결과, 남바위는 동다회 4점, 상하교차조직다회 27점으로 나타났으며, 풍차는 

동다회 3점, 상하교차조직다회 6점으로 조사되었다. 아얌은 동다회 10점, 상하교차조직다회 26점으로 분석되었

다. 즉 쓰개류 장식줄의 다회 유형은 상하교차조직다회와 동다회가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상하교차조직다회가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대상인 상하교차조직다회 장식줄 중에는 색상을 활용한 무늬가 있는 것과 무늬가 없는 것으로 나누

어졌다. 상하교차조직다회의 특징은 특유의 V자형의 편물(編物)조직으로 시각적으로도 뚜렷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상하교차조직다회는 단과 열이 나타나는 기기를 사용하여 제작하며, 제작 과정은 단과 열에 경사를 걸고 

경사가 걸린 단이 상하로 한번 교차 후, 그 사이에 위사를 교차하면서 짜는 구조를 가진다. 또한 단과 열의 개

수, 토짝(추)의 개수, 실의 합사 수에 따라 끈목 즉 다회의 두께와 너비가 달라지며 색의 배치에 따라 무늬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상하교차조직다회를 제작해 본 결과, 단(段) 방향에서 실의 색을 달리하는 경우와 행(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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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서 실의 색을 달리하는 경우에 따라 무늬의 표현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토짝의 

개수와 실의 합사수에 따라 다회의 너비와 두께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결론

전국의 국·공·사립·학교박물관 중 남바위, 풍차, 아얌의 장식줄을 소장하고 있는 27곳의 유물을 조사한 

결과, 구슬 32점, 동다회 17점, 상하교차조직다회 59점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장식줄 중 상하교차조직다회

가 가장 많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상하교차조직다회가 19세기~20세기 초반에 보편적으로 활용되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하교차조직다회를 제작한 결과, 상하교차조직의 특징인 V자형의 편물조직의 형태는 

재현이 가능하였으나, 유물에 나타난 무늬들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유물 자료를 바탕으로 상하교차조직다회의 색상 변화에 따라 형성되는 무늬 

연구 및 재현 작업을 통해, 그동안 연구가 미비했던 상하교차조직다회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적 기초 자료를 마

련함으로써 전통 다회 제작 기법을 알리고 그 제작 기술을 전승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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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복 기능교육의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조남희*·강서영⁺
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한복 기능교육은 한복 제작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한복이 일상 생활에서 자주 

입혀졌을 때까지만 해도, 한복 제작 교육은 가정 내에서나 학교 교육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생활이 변화

하며, 한국 사회에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복 기능 교육 역시 직업교육의 한 영역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

였다. 지금까지 한복 교육 관련 연구는 주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 커리큘럼이나(Kim, 2020) 한복 브랜

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제작 기술(Lee & Yoon, 2023), 그리고 한복 전문교육 기관의 한복 교육 프

로그램 현황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Yoon et al., 202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한복 기능 교육 양상의 변

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복 기능이 가정교육에서 직업교육으로 재편

되기 시작한 시점을 1960년대로 보고, 이로부터 의류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한복 기능 양성 체계에 전환이 

나타난 1990년대까지를 시대적 범위로 하여 신문 자료를 중심으로, 한복 기능 교육의 시설과 대상, 교육 내용

의 시대별 변화 과정에 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신문 자료를 통해 한복 기능교육의 변화 양상을 10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

이 살펴볼 수 있었다. 1960년대에는 한복 제작 전반에 대한 교육보다는 한복의 자수, 레이스, 편물, 색채 등의 

장식 및 디자인 요소에 한정된 교육이 사설 학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학원을 통한 

취업 알선이나 편물점 개업 지원 등 생계와 연계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70년대에는 여성의 부업 및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서울시립 직업훈련원, 주부교실 중앙회, 한복 학원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한복 기능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시립 직업 훈련원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

로 한복 직업훈련이 실시되었으며, 수강료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등 공공 직업교육의 성격을 띠었다. 주부교

실 중앙회에서는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있었으며, 한복 학원에서는 남녀평상복 바느질법을 

중심으로 한복 기능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실용성을 중심으로 여성의 부업과 사회참여에 초점

을 맞춘 것이었다. 이처럼 이 시기에는 한복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수가 이전보다는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사

설 한복학원은 서울에 1곳 뿐이었으며, 학원 교육을 받더라도 상당수는 취업 후 보조적 역할부터 시작하여 숙

련을 쌓는 방식으로 기술을 습득하였다.

1980년대에는 한복의 활용 범위가 일상 영역으로 확장되었으며,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바느질을 

부업으로 선택하는 주부가 증가했다. 이는 당시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한복 분야의 취

업 교육과 지원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복 학원, 종합사회복지관, 여성 단체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한복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1988년을 전후로는 한복 학원의 수강생이 약 150

명까지 증가하여 한복 학원의 분점이 설치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앙부인회와 부녀복지관 등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한 한복 기능 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형태의 한복 기능 교육

의 범위는 평상복 중심이었던 이전 시기에 비해 남자저고리부터 궁중복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는 한복 기능교육의 주체가 학원, 복지관, 여성 단체 중심에서 더 나아가 직업훈련원과 기능대학 

등 다양한 기관으로 확장되었다. 한복 학원에서는 이전보다 세분화된 기능 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되었고, 사회복

지관에서는 개량한복을 주제로 한 교양강좌와 한복 기능훈련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부녀복지관에서는 남자 바

지, 저고리, 버선, 두루마기 등의 제작 교육이 실기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문화체육부에서는 기존 한복 제

조기법을 넘어 시대적 감각을 반영한 창작 중심의 교육강좌를 운영하였으며, 한국문화재 보호협회에서는 무형문

화재 보유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원삼과 관복 제작 등 전통 한복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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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1990년대 한복 교육이 단순한 기능 습득을 넘어 전통 복식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다양한 목적을 포괄하

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3. 결론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복 기능교육의 주체와 대상, 내용의 변화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한

복 기능 교육은 1960년대 사설학원에서부터 시작하여, 1970-1980년대에 공공 직업 훈련 체계 속으로 편입되었

다. 1980년대에는 한복 산업이 활성화되고 기능 자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학원과 복지관, 부인회 등

에서 한복 기능교육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기존의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한복 교육 주체가 

기능대학, 문화재 관련 기관 등으로 확대되면서 한복의 기능 훈련이 현대적 변용과 보존․전승의 영역까지 확장

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한복 기능교육이 산업 구조와 여성 노동시장, 전통문화 정책의 맥락 

속에서 시대마다 성격과 목적을 달리해왔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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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왕실 의례용 체발(髢髮)의 수급과 운용

김지연

이화여자대학교

1. 머리말

고대부터 체발(髢髮)은 여성의 머리모양을 더욱 크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주요 재료였다. 조선 시대 왕실

에서는 가례나 책례를 치를 때 예복과 함께 큰머리를 하였기 때문에, 체발은 미적 표현 뿐만 아니라 신분적 위

엄을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도구였다. 근래까지 체발과 관련된 왕실 여성 수식(首飾)에 대한 연구는 주로 조선 

후기 국속(國俗)의 적의(翟衣) 제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집중적 성과가 있었으며, 그밖에 각종 왕실 행사와 관

련된 풍부한 문헌 자료 및 유물을 토대로 다양한 궁중 머리모양에 대한 연구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본 연

구는 양란 이후 체발의 조달 과정과 운용 방식을 면밀하게 살핌으로써, 당시 왕실 의례용 물품에 대한 수급과 

운용 체계를 밝히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이에 경국대전· 속대전 등의 법전과 실록 및 승정원일기, 
의궤 등 문헌 사료를 바탕으로, 왕실 행사를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피고, 그 안에서 여성의 의례용 머리

모양을 완성하는 중요한 재료였던 체발이 어떻게 마련되고, 제조되고, 관리되었는지 살펴본다. 

2. 체발의 수급과 운용

체발은 대외적으로는 명·청과의 조공 체제 안에서 사신에게 증정되거나 황제에게 바쳐지는 중요 진헌물(進

獻物)이었으며, 동시에 왕실 여성들이 대례(大禮)에서 장엄한 머리모양인 수식(首飾)을 갖추는데 필수적인 재료

였다. 의례용 수식은 책례도감의궤 등의 기록에서 확인되듯 대수(大首)와 거두미(擧頭美)로 체계화되었으며, 

신분의 격에 따라 체발 소요량이 엄격히 관리되었다. 체발의 수급은 농경에 부적합한 척박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곡물 상납이 어려웠던 함경도(북관)와 제주도를 주요 공급처로 삼아 이루어졌다. 이는 각 지역의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게 하는 임토작공(任土作貢)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대례가 결정되면 임시 관청인 도감(都監)이 

소요량을 산출하고, 호조(戶曹)를 통해 각 지방에 할당량을 내리거나 미두(米豆)를 투입해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물자를 조달하였다. 체발 1단의 길이는 2자 3치(포백척 기준으로 약 107.6cm)를 표준으로 삼았으나, 

상황에 따라 물자 부족과 백성들의 고통을 고려하여 2자 이하의 것도 상납된 사례가 있었다. 확보된 체발은 전

문 장인인 체발장(髢髮匠)에 의해 깨끗하게 손질된 후 녹반(碌磻)·소목(燒木)·풍목(楓木) 등을 사용하여 다시 

염색되었고, 수모(首母)에 의해 실제적인 머리모양으로 완성되었다. 수모는 쌀겨[糠]를 사용하여 색을 고르게 잡

는 작업도 수행하였는데, 체발의 머리 부분에 주사(朱砂)를 바르거나 홍사(紅絲)로 엮어 마감하였다. 머리모양을 

만들 때는 4치에서 1자 3치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흑각잠(黑角簪)을 지지대로 사용하여 수식의 구조를 유지

하였다. 희빈중궁전책례도감의궤(1690)에 따르면, 수치상으로는 체발 단(丹)수가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

발에 윤기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진유(眞油)의 양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는 낱개 묶음의 크기와 길이를 키워 

실질적인 소용량은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체발량의 기록에서 단순히 '단(丹)' 수치만으로는 실제 사용된 체발

의 부피나 사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체발은 여러 사람의 머리카락을 모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불결성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대두되었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출처가 불분

명한 머리카락을 모아 제조되는 체발의 특성상 이를 '불결한 사치품'으로 규정하는 신료들의 논의가 지속되었으

며, 이는 영·정조대 가체 금지령 시행의 중요한 명분이 되었다. 체발은 기름 성분으로 인한 오염과 습기를 방

지하기 위해 유지(油紙)와 홍주보(紅紬袱)로 감싸 주홍칠 또는 흑칠을 한 함(函)에 담아 보관되었다.

3.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왕실 물품에 대한 행정 및 실무적인 측면에 주목하였고, 조선 후기 왕실 의례의 주요 물품인 

체발의 수급 체계와 기술적 운용을 고찰하였다. 체발은 함경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공납 체계와 시장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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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병행된 물품으로, 왕실 의례 준비 과정에서 국가의 물자 동원 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확보된 

체발은 체발장과 수모의 전문적인 분업을 통해 염색, 가공, 성형 과정을 거쳐 의례용 수식으로 완성되었다. 사

치와 불결성에 대한 비판 속에서 제도적 규제의 대상이 되었으나, 왕실 의례의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축소화되어 국말까지 운용되었다. 본 연구가 왕실 수식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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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앤 아마존카(Michel & Amazonka) 작품에 나타난 몽골 전통 복식 요소와 활용 방식

에르데네바트 뭉흐 온다랄*·이은진⁺
경상국립대학교

1. 서론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몽골의 단체복이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으면서, 몽골의 단체복을 디자인한 몽골 패

션 브랜드 미셸 앤 아마존카(Michel & Amazonka)도 주목을 받았다. 미셸 앤 아마존카는 2013년에 활동을 시

작하여 2015년부터는 법인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기업의 형태를 갖추게 된 몽골의 대표적인 럭셔리 패션 브랜드

이다. 미셸 앤 아마존카는 델(Deel)을 비롯하여 참츠(Tsamts), 한타즈(Hantaaz) 등과 같은 몽골 전통 복식을 현

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컬렉션에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는 미셸 앤 아마존카의 최근 3년간의 컬렉션을 

분석하여, 몽골 전통 복식의 요소가 어떻게 재해석되어 활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미셸 앤 아마존카의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에 게재된 2024년 S/S 시즌부터 2026년 

F/W 시즌까지의 컬렉션이다. 이 시기는 해당 브랜드가 파리 올림픽 단복 디자인을 통해 글로벌 대중의 주목을 

받은 후 국제 패션 위크에서의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확장한 때이며, 전통 복식 요소의 활용이 가장 정교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전체 컬렉션 의상 중에서 몽골의 전통 복식 요소가 사용된 80건의 의상을 선별하였고, 이

에 활용된 몽골 전통 복식 요소와 활용 방식을 분석하였다. 몽골 전통 복식 요소의 분석을 위해서 Hong et 

al.(2010), Anawalt(2013)와 몽골국립박물관의 공식 홈페이지의 유물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식의 종류와 형태, 구

조, 색상, 무늬와 상징성, 소재, 표현기법 등을 고찰하였다.

몽골 패션과 연관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Ganzorig Tamir(2023)는 몽골의 전통 문양을 활용한 장신구 디자

인 방안을 모색하였고, Hulan(2021)은 현대 패션디자인에 투영된 몽골 전통 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 요소의 현대적 변용 방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Hulan의 연구는 외국 패션디자이너와 

몽골 패션디자이너를 비교, 분석하면서 미셸 앤 아마존카의 작품을 극히 일부 다루고는 있으나 2021년 이전의 

것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셸 앤 아마존카가 세계 패션계에서 이목을 끌기 시작한 이후인 

2024년부터 지금까지의 최근의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디자인 전개 방식과 독창적인 재해석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2. 본론

미셸 앤 아마존카 디자인의 핵심은 몽골 전통 포(袍)인 델에서 찾을 수 있다. 델은 대개 밴드칼라에 소매 끝 

노달르가(Nudarga)는 말발굽형이며, 앞단을 오른쪽으로 여며 입는 우임(右衽)에 허리띠를 두르는 것이 특징이

다. 미셸 앤 아마존카는 델의 이러한 조형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을 선보이는데, 옷길이를 길

게 하여 직선적이면서 절제된 분위기를 주며, 허리선을 곡선으로 강조하였다. 

색상의 경우 몽골 전통에서 빨강은 불, 초록은 대지, 흰색은 구름, 파랑은 하늘과 세계, 노랑은 태양을 상징

하였다. 미셸 앤 아마존카는 이러한 전통색을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전통 문양을 자수나 직조로 넣어 

장식적 요소로 활용하였다. 

미셸 앤 아마존카는 몽골의 전통 문양에서 영원함과 장수를 상징하는 ‘올지 헤(Olzii hee)’, 칭기즈칸(Chingis 

khaan)의 말 낙인에서 유래한 ‘하스 테메덱(Has temdeg)’, 견고함과 영원함을 의미하는 ‘알항 헤(Alhan hee)’, 몽

골에서 전통적으로 존경과 축복의 의미를 담아 선물하거나 의식에서 사용하는 천인 하닥 형태로 예의와 화합을 

상징하는 ‘하닥강 헤(Khadgan hee)’, 자유와 소통을 의미하는 새인 ‘슈붕 헤(Shuvuun hee)’ 등을 활용하였다. 

몽골은 은, 구리, 금, 산호, 진주 같은 재료를 전통 의상과 장신구에 많이 사용하였는데, 미셸 앤 아마존카도 

이러한 전통 공예 재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여러 겹의 산호를 겹쳐 만든 줄트(Zvvlt)를 목에 장식하거나 진

주와 금을 조합해 만든 단추에 정교한 문양을 새겨 넣었다. 또한 매듭단추인 실베(Shilbe)와 텁츠(Towch)를 다

양하게 변형시켜 사용하였다. 전통적인 실베의 크기는 대개 남성용은 7cm, 여성용은 5∼6cm 정도였는데, 미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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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 아마존카는 실베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크기를 다양하게 조절했다. 실베의 위치도 기존의 목, 겨드랑이뿐만 

아니라 허리선이나 소매 등에도 배치함으로써 전통적인 느낌을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변형하였다. 허리띠(Bvs)는 

전통적으로 가죽이나 문양이 있는 비단으로 제작되었으나, 미셸 앤 아마존카는 현대적 벨트 위에 전통 문양을 

자수로 넣어 전통성을 더하였다.

3. 결론

미셸 아마존카 브랜드는 전통 복식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루엣의 변화, 색채의 선별적 활

용, 문양의 현대적 재배치, 전통 공예 기법의 창의적 변형을 통해 '몽골다움'을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의 활용 가

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실베의 위치 및 길이 변형, 산호와 금속 장신구의 의상 일체화, 허리띠의 자수 기법 

등은 전통 공예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전통 요소의 현대적 재해석 방식은 단순한 

문화적 소비를 넘어, 몽골 패션디자인의 정체성을 국제적으로 확립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본 연구가 몽골 패션디자인의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다른 문화권의 전통 복식 현대화 연구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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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시장 내 한복업계 구조 변화와 지속가능성 모색에 관한 연구

김미진*·조우현·조경숙⁺
성균관대학교*·(사)한국궁중복식연구원·성균관대학교⁺

1. 서론

부산진시장은 조선 후기 부산장을 기원으로 형성되어 근대 이후 상설시장으로, 오랜 기간 한복과 혼수용품을 

중심으로 발전·기능해 온 대표적인 특화 전문시장이다. 그러나 최근 유통환경의 변화와 소비패턴의 전환 속에

서 전통시장 기반의 한복산업은 구조적 전환과 함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대표적인 한복 특화 

전문시장인 부산진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기반 한복업체의 구조적 변화와 산업적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고, 기

초자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선행연구 등의 문헌자료 및 한복 전통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자료 및 부산진시장 번영회와 부녀회의 협조를 통해 확인된 업체자료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방법

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고, 설문조사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3월 초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하였다. 설

문조사대상은 부산진시장 1층에 있는 127개 한복업체 사업자대표였는데, 이 중 76명(59.8%)이 응답하였다. 

2. 본론

1) 부산진시장 내 한복업체 규모와 현황

2026년 현재 부산진시장의 전체 업체 수는 지하층 및 지상 1·2·3층을 포함하여 약 1,420개이며, 이 중 한

복 관련 업체는 183개(12.9%)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7개 업체가 지상 1층에, 34개 업체가 지층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복업체 수는 2006년과 비교하여 약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원단을 취

급하는 업체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① 사업체 일반현황: 부산진시장 내 한복업체는 여성 대표자 비율이 82.3%로 높게 나타났으며, 30년 이상 장

기 운영된 영세 개인사업체가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사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70대가 

37명(48.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60대 이상이 전체의 약 80% 이상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2022 한복산업 실태조사｣에서 제시된 평균 연령보다 약 10년 이상 높은 수준으로, 종사자의 고령화

가 심화된 상태임을 보여준다. 사업장의 소유 형태는 자가 점포가 54개, 임차 점포가 17개로 자가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장기 영업에 따른 자산 축적 또는 가족 소유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종 유형은 제조·판매·대여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한복 맞춤복 

제작·판매’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② 한복제품 구성·제조 현황: 부산진시장 내 한복업체는 맞춤한복(88%)을 중심으로 한복제품을 판매하는 비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의·조상복, 무복·신복 등 종교복식 및 무대의상과 기성한복 등 특수 수요 기반 

제품의 비중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제품 생산 방식은 대부분 국내 자체 제작(약 80%)이 중심을 이루고 있

으며, 일부 업체는 국내 외주 제작, 국내·해외 병행 생산, 외부 완제품 매입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국내 생산 기반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 판매·유통 현황: 판매, 유통의 방식은 ‘전화·단골고객 주문(45)’, ‘오프라인 매장 판매만(38)’가 전체 응답

의 86.7%를 차지하여 이 두 방식이 부산진시장 내 한복업체의 주요 판매, 유통방식이며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

폼 및 SNS 판매 등 온라인을 통한 판매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판매 관련 가장 큰 어려움은 ‘온라인 

판매 경험 없음(59.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기술·콘텐츠 제작 역량과 비용·운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④ 매출·경영 현황: 전체의 약 58%의 업체가 연 매출 ‘3천만 원 미만’으로 응답하였고 전체 응답 업체의 약 

86.8%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매출액과 관련해서 ‘응답하기 어려움’과 ‘무응답’으로 집계된 

업체도 전체의 34.2%로 나타나 향후 한복업체의 정확한 매출액과 규모파악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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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문에 응답한 업체 모두 현재의 경영상황을 ‘매우 어려움’과 ‘다소 어려움’으로 응답하였고 ‘양호’, ‘보통’의 

응답은 전무하여 사실상 전체 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정부 지원 경험 및 정책 수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지원 경험이 없거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업체가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정보 부족과 복잡한 신청 절차가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향후 필요한 

지원으로는 한복문화 확산을 통한 수요 창출, 자금 및 융자 지원, 판로 확대와 마케팅 강화, 전담 지원체계 구

축, 전통기술 보존 및 장인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3. 결론

과거 우리나라의 3대 혼수시장으로 불렸던 부산진시장은 본 연구조사의 결과 ‘도매 중심 전문시장’에서 ‘소규

모 복합형 생존시장’으로 그 구조가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산진시장 한복업체는 단순한 소상공

인 집합을 넘어 전통기술과 지역문화가 결합된 산업 생태계임과 동시에, 수요 감소, 고령화, 디지털 전환지체, 

정책 접근성 부족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근한 부산 남문시장, 

과거 부산지역의 한복생산과 유통의 중심지였던 국제시장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부산 내 한복 전통시장의 

공간적 분화, 업종 구성, 경영 방식 및 정책 수요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기반 한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도출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Busan Development Institute (2006). Development Strategy for Specialized Traditional Markets.
Hanbok Promotion Bureau (2018). Report on the Survey of the Hanbok Market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2022). Report on the Survey of the Hanbok Industr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7). Baseline Survey for the Promotion of Hanbok



- 103 -

어진관련 도감의궤와 복식사적 의의

구선경·강서영⁺
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조선시대 어진은 국왕의 용모를 재현한 회화이자 왕권의 표상으로 정치적 권위와 의례적 질서, 국가적 기억

을 구현하는 매체이다.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어진은 미술사적 해석과 도상 분석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

고 정치사·의례사·왕실문화사·복식사와 연동되는 복합적 사료로 이해되어야 한다. 어진의 제작(制作), 모사

(模寫), 봉안(奉安), 이봉(移奉), 개채(改彩), 작헌례(酌獻禮)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국가 예제의 운영 질서 속

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절차와 실무는 의궤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어진관련 도감의궤는 어진 제작

의 경위를 서술한 문서로서 국왕의 표상이 어떠한 예학적 판단과 제도적 검토를 거쳐 성립하였는지를 밝히는 

근거 자료로 기능한다. 조선시대 왕실 복식 연구는 전례서와 법제 자료, 현존 유물, 회화 자료를 상호 검토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전례서의 규정은 실제 운용 과정에서 변용되며, 회화 자료 또한 제작 시점과 

이모의 경위, 화원의 관습, 후대의 개입 등에 따라 일정한 변형을 내포한다. 이에 따라 어진 도상에 나타난 복

식을 곧바로 실제 복식의 반영으로 간주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며 복식 도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 제도와 현실, 

규범과 실천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어진 제작과 관련된 의궤 자료는 그 

기록의 상세성과 정밀성으로 인해 조선시대 궁중 예술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해왔으며, 의궤는 주로 회화 

제작 과정, 화원 조직, 도상 구성 등 미술사적 관점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경향은 혼

례와 상·장례 관련 의궤와는 달리 어진관련 도감의궤에 수록된 복식 관련 정보―복종, 구성 요소, 착장 방식, 

색상과 문양, 그리고 의례적 맥락 속에서의 운용 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으로까지 충분히 확장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어진 도상에 나타난 복식을 정밀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미술사적 성과와 복식사적 

분석 및 해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연구 방법론이 요구된다.

2. 어용도사도감의궤(御容圖寫都監儀軌)를 통해 본 숙종 어진 도사 복식 양상

1713년(숙종 39년) 간행된 어용도사도감의궤는 숙종 어진 도사와 관련된 논의와 절차를 수록한 사료로서 

어진에 표현될 국왕 복식이 어떠한 기준과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는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어 복식사

적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숙종어진 도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양본(兩本)의 복식 구성을 

둘러싼 논의이다. 애초 두 본 모두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衰龍砲)로 도사하기로 하였으나, 옛 제왕의 화상 가

운데 면복(冕服)이나 원유관(遠游冠)·강사포(絳紗袍)를 착용한 사례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면서 두 본 가운데 한 

본은 법복(法服)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 한 본은 상복인 익선관과 곤룡포로, 다

른 한 본은 원유관 강사포에 대대(大帶)를 띠는 형식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어용관복(御容冠服)의 절차와 세부 

형식에 관한 검토도 확인된다. 예컨대 대대의 표리(表裏) 색상과 착장 방식이 예전도식(禮典圖式)과 부합하는지

의 여부와 원유관 제도가 미비한 점 등이 예관에 의해 재검토되었으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대명회전

(大明會典)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에는 대명회전을 따르도록 하였다. 나아가 숙종대에는 응사가가 전신(傳神)

을 위해 복식을 잘 알아야 한다는 논의도 보이는데 이는 어진에서 복식이 부차적 요소가 아닌 국왕의 표상을 

성립시키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어용도사도감의궤』는 어진 복식이 예제와 전거를 

바탕으로 형성된 규범적 표상이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어진관련 도감의궤는 국왕 복식의 위계와 복제 운용 및 질서를 구체적으로 전하는 

제도사적 사료이자 도상학적 근거이며 나아가 복식의 제작과 조달, 장인 조직과 물목 체계 양상을 드러내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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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화사적 기록으로도 이해된다. 이에 따라 왕실 복식은 외형의 재현만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예제에 따라 

선정되고 고증을 거쳐 제작된 종합적 체계로 인식되어야 한다. 어진관련 도감의궤 또한 조선 왕실 복식을 규명

하는 데 있어 중심적 사료로 자리하며 각종 사료와 유물 등 상호 연계된 체계 속에서 고찰할 때 그 실상을 보

다 정밀하게 밝힐 수 있다. 본 고는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한계를 지니며, 향후에는 어진관련 

도감의궤 전반에 대한 통시적 비교와 더불어 실제 유물 및 재현 복식과의 정밀한 대조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왕실 복식의 운용 원리와 변화 양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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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 시대 한복 유산의 AI 활용과 IP 응용 모색

구선경 ․ 지수현⁺
이화여자대학교·원광디지털대학교⁺

1. 한복 유산의 데이터화와 AI 학습 자원화

인공지능(AI)은 동시대 창의적 생산의 인프라를 재편하는 핵심 매개로 기능하고 있다.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오늘날의 창의성은 인간 고유성의 약화가 아닌 인간–AI 에이전트 간 협업을 통해 인지적·미학적·철학적 역량

이 확장되는 과정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 영역에서도 AI는 아카이브의 재구조화, 의미망의 재맥락

화, 데이터 기반 해석의 고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토대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복 유산 

또한 생성형 AI 환경에서 고도 성장할 수 있는 한국적 문화 IP로 급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복 유

산의 AI 활용 가능성에 대한 추론에 앞서, 한복이 생성형 AI 환경에서 학습 가능한 문화 자산으로 전환되기 위

한 환경적 조건을 제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인에게 한복은 의복으로서의 기능성과 조형적, 미적 아름다

움만으로 환원할 수 없는 복합적 문화 기호체계이다. 시대성, 의례적 맥락, 소재와 물성, 고유의 색감이 구현하

는 다층적 미학이 중첩된 한복은 한국 문화의 기저를 가시화하는 상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복을 대상으로 한 비전-언어 모델(VLM) 연구는 서구 중심 데이터 셋에 기반한 AI가 동아시아 전통복식의 맥

락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하여 문화적 혼동과 할루시네이션을 빈번히 발생시킨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식 속에서 추진된「2025년 문화분야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활용서비스 발굴」 사업은 전통복식과 전통문양

을 대상으로 고증 기반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한복유산의 AI 학습 자원화를 체계적으로 시도한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전통복식 분야에서는 총57착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360도 촬영, 비식별화, 세그멘테이션 고도화, 

캡션 및 어노테이션 구축, LoRA 미세조정 기반 검증 등이 시행되었으며 원시데이터 10,574건, 정제데이터 

10,479건, 가공데이터 10,163건이 구축되었고, 전통문양 분야에서도 원시데이터 407건을 기초로 220,000건 규모

의 정제·가공 데이터와 20,350건의 증강 데이터가 축적되었다. 

2. 글로벌 AI 프로젝트와 문화 형태/형식의 데이터화

글로벌 AI 문화예술 프로젝트는 문화 형태와 형식이 생성형 AI 환경에서 학습 가능한 구조로 전환될 수 있

음을 보여주는 비교 준거를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넥스트 램브란트(The Next Rembrandt)’ 프로젝트1)와 

Obvious의 ｢에드몽 드 벨라미(Edmond de Belamy)｣2)는 회화적 특성과 양식이 AI 데이터 기반 체계로 환원되

어 재생산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문화 형태와 형식이 서로 학습·호환될 때 생성형 AI를 통한 확장도 가

능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회화 중심의 조형에 기반하고 있어 복식과 같이 착장 구조, 의례적이고 

사회적 맥락이 결합된 문화 데이터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한복 유산의 AI 학습 자원화

를 위한 요건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데이터셋명, 분류코드, 식별자, 언어, 생성일 등 표준 메타데이터의 

정합성 확보이다. 둘째, 구성품, 착장 순서, 재질, 색상, 문양, 장식, 출처와 설명 정보를 포함하는 복합적 기술 

체계의 구축이다. 셋째, 이미지 정보, 어노테이션, 캡션을 구조화한 멀티모달 데이터 설계이다. 넷째, 복식사 정

보를 속성·관계 중심의 온톨로지 구조화이다. 다섯째, 캡션에는 구조와 형태뿐만이 아닌 소재, 물성, 질감, 색

상 등에 한국적 미를 반영한 감성 어휘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

1) Microsoft. (2016, April 13). The next Rembrandt [Web page]. Microsoft News Center Europe. https://news.microsoft.

com/europe/features/next-rembrandt/

2) Kottasová, I. (2018, October 25). AI art sells for $432,500 at Christie’s auction [Web article]. CNN Style. https://

edition.cnn.com/style/article/obvious-ai-art-christies-auction-smart-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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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 영화화 활용 가능성과 피지컬 AI의 응용

한복 유산의 AI 학습 자원화는 복식의 구조와 맥락을 반영한 섬세한 데이터 설계와 정제를 전제로 하며 이

러한 기반이 마련될 때 한복 유산은 생성형 AI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산업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특히 새로

이 각광 받고 있는 AI 기반 영상 제작 분야에서 그 활용 가능성은 두드러진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영화화 

기술은 텍스트-이미지 변환, 이미지-영상 생성, 3차원 합성, 디지털 휴먼 및 아바타 생성, 실사와 가상 요소의 

융합 등을 통해 영상 제작의 전 과정을 재편하고 있다. 전통복식 데이터는 디지털 휴먼 의상 설계와 스타일링, 

역사적 고증과 재현, XR 기반 문화 서사 구현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원으로 기능한다. 한복 유산은 영상 매

체에서 시대적 분위기과 특수성을 전달하는 주요한 수단이며 나아가 피지컬 AI의 관점에서도 로봇공학, 센서 

인터페이스, 실시간 반응형 시스템과의 융합을 통해 감성적, 감응적 문화 객체로 재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점

에서 한복 유산과 AI의 결합은 AGI 시대 한국적 콘텐츠와 디지털 헤리티지 연구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Lee, H., Song, J., Jang, G., & Yoo, Y. (2025). Lost in translation: A position paper on probing cultural bias in vi-

sion-language models via Hanbok VQA. Proceedings of the IEEE/CV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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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의 생명력을 활용한 내면적 꿈의 표출 디자인 연구

류지연*·최윤미·이하경⁺
충남대학교

1. 서론

꽃은 생명과 재생, 부귀와 아름다움 등 풍부한 상징성을 지니며 예술과 디자인의 모티프로 서 핵심적으로 자

리 잡아 왔다.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도 꽃은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선호하는 소재 중 하나로 활용되어 왔으나, 

기존의 접근 방식은 대개 두 가지 범주에 머물러 있다. 첫째는 직물 표면에 꽃의 형상을 인쇄하거나 자수로 새

겨 넣는 평면적 문양의 활용이며, 둘째는 바디 플라워와 같이 꽃을 인체 표면에 부착하여 심미적 장식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들은 꽃을 아름다운 객체로 표현하는 데에는 적합하나, 꽃이 지닌 근원적인 

생명력, 즉 스스로 피어나는 유기적 존재로서의 역동성을 표현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해 왔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자연과 본능적으로 연결되고자 하는 '바이오필릭 소비(Biophilic Consumption)' 경

향이 나타나고, 이는 꽃을 단순한 장식이 아닌 인체 및 공간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살아있는 예술'로 인식하

며 현대 사회의 첨단화에 따른 디지털 피로도를 극복하고 자연을 통해 정서적 치유와 생명력을 회복하려 하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대 패션계는 평면적 장식을 넘어 꽃의 물성을 입체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

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로에베(Loewe)는 2023 S/S 컬렉션에서 안스리움(Anthurium)을 거대한 조

형물로 제작하여 의복의 구조와 결합해 초현실적인 생명력을 표현했으며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2024 S/S 컬렉션에서 꽃잎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꽃을 연약한 장식이 아닌 인체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분출하

는 강인한 생명체로 묘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현대 디자인은 꽃을 정형화된 패턴에서 해방시켜 의복의 구조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 시도들 속에서도, 꽃이 인체의 표면을 덮는 

장식적 단계를 넘어 신체 내부로부터 시작하여 외부로 개화하는 주체적 서사를 시각화한 사례는 여전히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꽃을 의복 외부를 꾸미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체와 의복 사이의 은밀한 공간에서 스스로

의 생명력을 발현하는 주체적 존재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자연물을 복제하는 행위를 넘어, 인간이 

자신의 내면적 잠재력을 깨닫고 꿈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 마침내 피어오르는 주체적 삶의 태도를 조형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이다. 연구의 목적은 꽃이 몸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듯한 연출을 통해 정적인 의복에 역동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패션디자인 모델을 제안하는 데 있다. 작품은 S/S 컬렉션 기준으로 타깃은 20대이며, 

아이템은 바디수트, 스커트, 코르셋으로 선정하였으며 디자인 스케치를 6개 진행 후 1점 실물 제작하였다.

2. 이론적 배경

꽃은 형태와 색채의 조화를 통해 시각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조형 요소이다. Kim(2010)은 패션디자인에서 꽃 

이미지가 단순한 장식을 넘어 인간의 내면 정서를 정화하고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는 매개체임을 강조하였다. 

Park and Yang (2002)은 이러한 작업을 자연의 본질과 작가의 내면세계를 결합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는 인

간의 자아실현을 이루는 정신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았다. 즉, 꽃의 조형성을 의복에 도입하는 것은 대상을 생

략, 강조, 해체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디자인적 가치를 재창조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꽃이 생장하며 보여주는 

형태 변화와 생명력은 미래의 성취를 바라는 인간의 의지를 투영하는 근거가 된다. 꽃을 의복의 구조적 틈새에

서 피어나게 연출하는 시도는 Kim(2010)이 언급한 꽃의 잠재적 표현 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코르셋으로 상징

되는 억압을 뚫고 자신의 본질적인 꿈을 펼치려는 주체적인 움직임을 시각화한 것이다. 이는 Park and Yang 

(2002)이 제시한 것처럼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내면을 결합하여, 의복을 개인의 서사와 생명력을 담아내는 예술

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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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실험적 패션디자인은 S/S 시즌을 기준으로 제작하였으며, 20대를 타깃으로 6개의 스

케치로 디자인하고 1 작품을 실물 제작하였다. 제작 작품은 검정 벨벳 바디수트와 코르셋이 형성하는 견고한 

실루엣 위에, 블루 샤 스커트의 투명한 레이어와 꽃 본연의 줄기 라인이 겹쳐지며 독특한 조형미를 나타낸다. 

특히 조화를 의복 표면에 부착하는 기존의 장식 방식에서 벗어나 바디수트와 코르셋 사이의 물리적 틈새에 직

접 삽입함으로써, 꽃이 인체 내부로부터 스스로 성장하여 외부로 개화하는 듯한 시각 효과를 구현하였다. 이는 

코르셋이 상징하는 인위적 억압과 통제의 이미지를 생명력이 분출되는 통로로 전환하며, 몸의 중심부에서 상부

로 뻗어 나가는 꽃의 볼륨을 통해 꿈을 향한 역동적 에너지를 조형적으로 극대화한 결과이다. 소재 구성은 벨

벳의 폐쇄적인 무게감과 샤 소재의 유연한 확장성이 꽃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결합하면서, 정적 실루엣과 동적

인 꽃의 형태가 공존하는 입체 효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김선영(2010)이 제시한 부조형 및 입체형 표현이 지닌 

시각적·촉각적 특성을 활용하여, 꽃을 단순 장식이 아니라 사용자의 내면이나 의지를 표현하는 핵심 매개체로 

활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정적 의복 구조에 꽃의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인간의 주체적 삶의 태도

와 꿈을 펼치는 찰나의 순간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실험적 디자인 모델은 꽃을 신체와 감정의 직접적인 확장으로 해석하여 패션의 예술적 가능성을 탐구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현대 패션디자인에 있어 자연물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독창적인 조형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꽃을 활용한 새로운 디자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학

술적, 예술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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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 마음챙김

- 뜨개질 관련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한 자기 치유와 실천의 탐색 -

주나안

동아대학교

1. 서론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가속화된 발전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현대인들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아날로그적 감

성과 손의 감각을 통해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손뜨개’ 및 ‘뜨개질’은 단순

한 전통 수공예를 넘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새로운 형태의 자기표현 수단이자 커뮤니티 형성의 매개체

로 재조명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인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다음 티스토리와 카페에서 ‘손뜨개’와 ‘뜨개질’을 키워드로 사용한 게시글 데이터를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

법을 활용하여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 실천으로서 뜨개질이 갖는 심리적·문화적 함의를 그 핵심 가치, 주

요 담론, 감성적 특성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2. 본론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SNS는 개인이 이상적 자아를 연출하는 Goffman(1959)의 ‘무대’로 기능하며, 이용자들은 해시태그 

등을 활용해 디지털 자기표현(Page, 2012)과 브랜딩을 시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온라인 뜨개 커뮤니티는 지식 

공유와 유대 강화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Lave와 Wenger(1991)의 ‘실천 공동체(CoP)’ 특성을 보인다. 

또한, 뜨개질의 반복적 행위는 Csikszentmihalyi(1990)의 ‘몰입(Flow)’ 경험을 통해 ‘마음 챙김(Mindfulness)’과 유

사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뜨개질 관련 온라인 텍스트에 나타

난 이용자들의 언어를 분석하여 디지털 자기표현의 양상과 실천 공동체의 특성, 그리고 아날로그 취미를 통한 

힐링의 심리적 기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3. 결론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Textom을 통해 국내 주요 포털의 블로그 및 카페에서 ‘#손뜨개’, ‘#뜨개

질’ 키워드를 포함한 게시글 3,181건을 수집한 후, Textom의 중복 게시글 제거 기능을 활용하여 동일·반복 게

시글을 정제하고, 연구자가 원문을 직접 검토하여 단순 판매·홍보성 게시글, 스팸성 게시글, 뜨개질과 직접 관

련성이 낮은 게시글 73건을 제외한 총 3,108건의 게시글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URL, 특수문자 

등 불용어를 제거하고, 명사, 동사, 형용사 키워드를 추출하는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쳤다. 이후, TF-IDF 기반 

키워드 분석,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 모델링, 감성 분석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TF-IDF 가중치를 기반으로 핵심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코바늘'(526), '손뜨개'(486), '가방'(445), '바늘' 

(355), '수업'(327), '만들기'(315)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이용자들이 '코바늘'이라는 특정 도구를 사용

하여 '가방'과 같은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목표 지향적 활동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

업', '배우기', '초보', '공방', '유튜브', '도안' 등 학습 관련 키워드들이 상위권에 다수 분포하여, 기술 습득과 정

보 공유가 커뮤니티의 중요한 기능임을 명확히 했다.

다음으로 LDA 토픽 모델링 결과, ①정서적 힐링의 취미, ②코바늘 소품 제작, ③온·오프라인 학습, ④대바

늘 의류 제작, ⑤부업 및 창업 등 5개의 뚜렷한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는 손뜨개가 단순 취미를 넘어 학습, 관

계 형성, 경제 활동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활동임을 보여준다.

감성 분석에서는 긍정 감성이 78.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뿌듯하다", "예쁘다", "힐링된다" 등 작

품 완성에 따른 성취감과 미적 만족감이 주된 긍정 요인이었다. 반면, 부정 감성(12.5%)은 "어렵다", "손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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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 "실수" 등 제작 과정에서의 기술적 어려움에 집중되어, 활동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성장을 위한 과

정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손뜨개는 정서적 치유, 학습, 관계 형성, 경제 활동까지 포괄하는 복합 문화 활동으로 기능하며, 

디지털 플랫폼은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핵심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향후 이러한 아날로그 기반의 실

천 공동체가 현대인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연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연구가 이어진다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웰빙(Well-being)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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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Style Similarity and its Impact on Consumer Exploration and 

Purchase Intentions in online Fashion Retail

- The Moderating Roles of Emotion and Pr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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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Online fashion retail has created a largely visual shopping environment where consumers cannot physi-

cally interact with products before purchasing. In this context, whether displayed products feel stylistically 

consistent with a consumer's personal taste referred to here as perceived style similarity (PSS) has become 

an important but understudied driver of consumer behavior. Prior research on similarity has focused mainly 

on algorithmic recommendation systems using behavioral data, while PSS as a subjective psychological con-

struct remains underexplored. A related gap concerns exploration intention, understood as the consumer's 

internal motivation to seek out further product information before committing to a purchase. This inter-

mediate stage, linking initial style perception to final purchase response, has received limited attention in 

online fashion retail research.

Emotional state is another key contextual factor. Positive emotions broaden attentional scope and reduce 

reliance on any single cue, while negative emotions narrow attention and increase sensitivity to specific 

stimuli (Fredrickson & Branigan, 2005), suggesting that emotional state may shape how strongly PSS influ-

ences exploration. Notably, advances in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technology now allow real-time de-

tection of consumer emotional reactions to visual stimuli (Yu & Ko, 2017), highlighting its growing rele-

vance in online shopping environments. Drawing on the Stimulus-Organism-Response (S-O-R) framework 

(Mehrabian & Russell, 1974), this study examines how PSS influences exploration and purchase intention, 

and whether emotional state and price condition act as moderators.

2. Results

A 2×2 between-subjects experiment manipulated emotional state (positive vs. negative) and price con-

dition (full price vs. 30% discount) across four groups of 50 participants (N=200 females, recruited via 

CloudResearch). PSS (α=.99), exploration intention (α=.98), and purchase intention (α=.99) were measured 

using Likert-scale items. Positive emotion was induced using a compilation of babies interacting with pa-

rents in playful situations, negative emotion was induced using a scene from the British TV drama 

Waterloo Road depicting a student's emotional breakdown. Following video exposure, participants rated 

their emotional state using a SAM item (1=extremely negative, 10=extremely positive; Bradley & Lang, 

1994). A post-exposure manipulation check confirmed successful induction: negative condition M=−0.85, 

SD=0.52, positive condition M=0.85, SD=0.52, t(198)=−23.06, p<.001. Price was manipulated at either 

$99.00 or $69.30. Data were analyzed using CFA in AMOS, multiple regression in SPSS, and the PROCESS 

macro with bootstrapped confidence intervals.

The measurement model demonstrated good fit (/df=1.997; CFI=.992; RMSEA=.071). PSS significantly 

predicted exploration intention (β=.851, p<.001), which in turn significantly predicted purchase intention (β 

=.854, p<.001). Bootstrapped mediation confirmed that exploration intention partially mediates the PSS–pur-

chase intention relationship (indirect effect=.42, 95% CI [.30, .55]), with PSS also showing a significant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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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t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b=0.42, p<.001). Neither moderation hypothesis was supported; however, 

emotional state showe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exploration intention (β=.136, p<.001) and purchase in-

tention (β=.087, p=.023). A supplementary split-sample analysis revealed that emotional state influenced 

purchase intention only under full-price conditions (β=.149, p=.008), not under discounted conditions (β= 

.028, p=.596).

3. Conclusion

This study extends the S-O-R framework by establishing exploration intention as the central mechanism 

through which PSS drives purchase motivation in online fashion retail. Emotional state emerged as an in-

dependent driver of consumer engagement rather than a moderating condition, and its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was present only under full-price conditions, suggesting price promotions may override emotional 

influences in purchase decisions. Retailers should prioritize stylistic coherence in product presentation, and 

deploy emotionally engaging content strategically in full-price contexts. Limitations include the focus on fe-

male consumers from predominantly Western markets using self-reported intentions; future research should 

use diverse samples and real behavior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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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기술의 경험 속성과 소비자 행동의도3)

- 메타분석을 통한 통합적 고찰 -

이새은*·이조은·원유정⁺
부산대학교*·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1. 서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대 산업 환경에서 몰입기술(AR, VR 등)은 소비자 경험 혁신의 핵심 동인으로 

부상하고 있다(Enyejo et al., 2024). 소매업체들은 몰입 기능 도입을 통해 전환율이 평균 25% 이상 증가하고 

반품률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를 보고하고 있어 소비자 경험을 혁신하고자 하는 기업 전략과 정

책 차원에서 AR/VR 기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Mattan, 2025). 이처럼 몰입기술의 산업적 중요성과 소비

자 접점의 확대가 뚜렷해짐에 따라, 최근 관련 메타분석 연구도 등장하고 있으나(Barari et al., 2026; Fan et 

al., 2025) 주로 기술 수준의 비교, 전반적 고객 반응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제 소비자의 경험 평가시 중요

하게 지각하는 경험적 속성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충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즉 다양한 맥락적 차

이는 AR/VR 기술의 실증적 적용과 최적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험 속성을 동일한 분석 틀에서 비교·종합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 공백을 해소

하기 위해 본 연구는 메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AR/VR 경험 속성들의 소비자 반응에 대한 전반적 효과 크기를 

정량적으로 통합 및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AR/VR 기반 소비자 경험 연구의 이론적·실증적 기반을 강화

하고, 기술 적용 맥락에 따른 차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해 축적된 다수의 개별 연구 결과를 통

합·분석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정량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하는 통계적 기법이다(Borenstein et al., 

2021). 분석 선행연구는 ‘Web of Science’, ‘Scopus’, ‘Google scholar’를 활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설정된 검색어 

기반 총 102,700편의 학술 논문을 PRISMA 가이드라인에 따라 78편이 수집되었다. 이중 전체 내용을 면밀히 검

토한 결과, 몰입기술의 경험 속성과 소비자 반응의 관계를 다루는 동시에 양적 효과 크기를 보고한 38편의 연

구가 메타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각 연구에서 보고된 효과크기는 피어슨 상관계수(r)로 통일하여 분석하였다. 

이어서 연구 간 이질성을 고려하여, 모든 분석은 랜덤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을 기반으로 수행하였다. 

3. 결과

랜덤효과모형으로 산출한 몰입기술의 경험 속성들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ES=0.569 

(95% CI=[0.529, 0.607]), 행동의도에 미치는 평균 효과크기는 ES = 0.444 (95% CI = [0.398, 0.489])로 나타나, 

중간에서 비교적 강한 수준 범위의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시사한다(Cohen, 1988). 이어서 개별 경험 속성별 효

과별로 소비자 태도와의 상관효과크기를 분석하였고, 각 속성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QM(df=4)=6.689, p=0.153). 이는 몰입기술 경험 속성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평균 효과크

기가 유의미하게 다름을 의미한다. 행동의도를 종속변수로 한 상관효과크기 분석 결과, 경험 속성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QM(df=5)=32.909, p<.001). 메타분석에서 이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τ²는 소비자 태도 0.096(SE=0.017), 행동의도 0.085(SE=0.012)로 나타났으며, I² 역시 각각 97.14%, 

96.91%로 높게 나타나 연구 간 이질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Funnel Plot과 Egger’s Test 결과 유의한 

비대칭성이 나타나지 않아(z=-1.525, p=0.127) 출판 편향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효과크기의 

limit estimate는 b=0.624(95% CI [0.428, 0.821])로 비교적 안정적인 범위를 보였다.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607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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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통해 몰입기술의 경험 속성이 소비자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검

토하였다. 분석 결과, 몰입기술 경험 속성은 전반적으로 소비자 반응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몰입기술 기반 소비자 경험 연구에서 경험적 요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들이 

개별 경험 속성의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다양한 경험 속성의 효과를 통합적으로 검

토함으로써 몰입기술 경험이 소비자 반응 형성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연구 간 높은 이질성은 몰입기술 경험의 효과가 기술 적용 맥락이나 소비자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실무적으로는 기업이 몰입기술을 단순한 기술 도입 차원이 아니라 소비자 경험을 강화하는 전

략적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몰입감, 상호작용성, 현실감과 같은 경험 속성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경우 소비자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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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AI의 역할 지각이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4)

- 몰입과 AI 의존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및 AI 유형의 조절효과 -

최우진·김하연⁺
군산대학교

1. 서론

최근 대화형 AI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정보 탐색, 문제 해결, 일상적 의사결정 등 다양한 상황

에서 AI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 과거에는 AI가 검색이나 정보 제공을 위한 기능

적 도구로 인식되었다면, 오늘날 생성형 AI 기술에 기반한 대화형 AI는 대화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일상 속 대화 상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AI와의 상호작용이 인간 간 

상호작용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대화형 AI와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대화형 AI와 인간 간 상호작용이 점차 인간 간 상

호작용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대화형 AI 사용 증가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은 기술의 유용성이나 효율

성과 같은 기능적 가치만으로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AI를 관계적 존재로 지각하고 

상호작용 과정에서 거치는 심리적 매커니즘이 AI 사용의 지속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아직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AI를 친구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과정이 사용자의 몰입(flow)과 AI 

의존성(AI dependency)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속 사용 의도로 이어지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AI의 유형(텍스트 기반 AI vs. 음성 기반 AI)이 이러한 심리적 과정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

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CASA (Computers Are Social Actors)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사람들은 컴퓨터나 AI와 같은 기술적 대상이라 하

더라도 사회적 단서를 인식할 경우 이를 인간과 유사한 사회적 행위자로 인식하며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생성

형 AI 기반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에게 인간과 유사한 상호작용 경험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특히 AI가 친구와 같은 존재로 인식될 때, 사용자와 AI 간 상호작용

은 기능적 정보 교환을 넘어 관계적 상호작용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러한 CASA 관점을 기반

으로, 대화형 AI의 역할을 ‘친구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심리적 과정에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본다. 

미디어 의존 이론(Media Dependency Theory)은 개인이 특정 미디어를 통해 심리적 욕구를 충족할수록 해당 

미디어에 대한 의존성이 형성되며, 이러한 의존성은 개인의 인지, 태도, 행동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

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화형 AI와의 상호작용에서 관계적 욕구 충족과 같은 심리적 만족이 형성될 때, 사용

자는 상호작용 과정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이는 AI에 대한 의존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즉, AI와의 상

호작용에서 경험되는 몰입은 AI 의존성을 강화하며, 이러한 의존성은 궁극적으로 AI의 지속적 사용 의도를 높

이는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대화형 AI와의 상호작용 경험은 AI가 전달되는 인터페이스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텍스트 기반 AI와 음성 기반 AI는 정보 전달 방식과 상호작용 특성에서 차이를 

가지며, 이러한 차이는 사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H1 (Direct effect): AI를 친구와 같은 역할로 인식할수록 사용자의 지속 사용 의도는 증가할 것이다.

‣ H2 (Serial mediation effect): AI를 친구와 같은 역할로 인식할수록 사용자의 몰입이 증가하며, 이러한 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5S1A5B5A1600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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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AI 의존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지속 사용 의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 H3 (Moderated mediation effect): 대화형 AI의 유형(텍스트 기반 AI vs. 음성 기반 AI)은 AI 역할 인식이 

몰입과 AI 의존도를 거쳐 지속 사용 의도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를 조절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및 결론

본 연구는 리서치 전문 기관 Embrain을 통해 텍스트 기반 대화형 AI를 주로 사용하는 소비자 100명과 음성 

기반 대화형 AI를 주로 사용하는 소비자 100명을 모집하였으며, 주요 변수인 AI 역할 지각(friend-like percep-

tion), 몰입, AI 의존도, 지속 사용 의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먼저, PROCESS Macro Model 6을 

활용하여 AI 역할 지각이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몰입 및 의존도의 순차적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AI 역할 지각의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effect=0.151, 95% CI [-0.002, 0.304]), 몰입과 의존

도를 통한 순차적 매개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effect=0.130, 95% CI [0.073, 0.194]). 이는 대화형 AI를 친구

와 같은 존재로 인식할수록 사용자의 몰입이 증가하고, 이러한 몰입이 AI 의존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지속 사용 

의도를 강화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대화형 AI 유형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83

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조절된 순차적 매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moderated mediation index= 

0.035, 95% CI [0.001, 0.082]), 특히 음성 기반 AI를 사용하는 경우(effect=0.149, 95% CI [0.085, 0.226]), 텍스

트 기반 AI에 비해(effect=0.114, 95% CI [0.065, 0.171]), AI를 친구와 같은 존재로 인식할수록 몰입을 거쳐 의

존도와 지속 사용 의도로 이어지는 경로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대화형 AI를 친구와 같은 역할로 인식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속 사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기보다, 몰입과 AI 의존성을 거치는 심리적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

정은 AI의 인터페이스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음성 기반 AI 환경에서 해당 경로가 더욱 강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AI에 대한 역할 인식과 심리적 의존 형성 과정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

적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본 연구는 향후 리테일 환경에서 대화형 AI를 도입할 때, 단순한 정보 제공 기능을 

넘어 사용자 몰입과 관계적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상호작용 방식 및 인터페이스 설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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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인플루언서 유튜브에서의 소비자 상호작용 이해

- 유튜브 댓글을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접근 -

박신영*·김송미⁺
서울여자대학교*·영남대학교⁺

1. 서론

최근 패션 인플루언서 콘텐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을 중심

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 댓글은 소비자들이 인플루언서 콘텐츠에 반응하고 서로 소통하는 주요 공간

으로 기능하며,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반응과 상호작용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접점이다. 댓글 공간에서

는 정보 탐색, 의견 교환, 참여 행동뿐 아니라 감정 표현과 공감 반응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댓글은 소

비자 간 상호작용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데이터로서, 소비자의 인지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이 동시에 표현되는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Tirunillai & Tellis, 2014).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인플루언서의 콘텐츠 특성이나 

플랫폼 효과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댓글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반응과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은 단순

한 정보 교환을 넘어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반응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온라인 소비자 행동에 대한 소비자 참여 및 사회적 상호작용 관

점을 바탕으로, 유튜브 댓글을 하나의 소비자 담론 공간으로 보고 그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패션 인플루언서 유튜브 댓글에서 나타나는 주요 소비자 

반응의 담론은 무엇인가? 둘째, 댓글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반응과 상호작용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가? 셋

째, 이러한 반응과 상호작용은 어떠한 의미적 구조를 형성하는가?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유튜브 댓글을 중심으

로 패션 인플루언서 콘텐츠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반응 및 상호작용의 양상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2. 본론

본 연구는 2026년 2월 패션 인플루언서의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댓글 데이터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

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일상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인플루언서를 중심으

로 구독자 수 기준 상위 30명을 1차 선정한 후, 팔로워의 댓글 참여 수준(댓글 수 및 상호작용 정도)을 기준으

로 질적 검토를 거쳐 최종 15명을 선정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Python 기반 크롤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채널 

및 콘텐츠 수준의 메타데이터(총 영상 수, 조회 수, 구독자 수 등)와 함께 각 인플루언서의 최근 게시 영상에 대

한 모든 댓글 및 후속 댓글을 수집하였다. 또한 댓글별 좋아요 수와 후속 댓글의 수 등 상호작용 지표를 포함하

였다. 최종 분석 데이터는 15개 채널의 영상 중 적시성을 고려하여 최근 게시된 50개 영상을 기준으로 수집된 

댓글 및 답글 총 452,292건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는 

TEXTOM을 활용하였으며, 단어빈도 분석, TF-IDF 분석, 감성분석, 그리고 LDA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단어빈도의 경우, ‘패션’, ‘룩’, ‘영상’, ‘엄마’, ‘행복’ 등이 상위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이는 소

비자 반응이 단순한 패션 정보뿐 아니라 인플루언서의 일상과 가족 관련 콘텐츠 맥락에서 형성된 감정적 공감

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로, TF-IDF 분석에서도 ‘패션’(130,018.279), ‘룩’(122,154.799), ‘영상’(116, 

123.505), ‘가방’(89,024.170), ‘엄마’(88,909.300), ‘행복’(83,550.151) 등의 키워드가 주요하게 나타나, 기능적 정보

와 감정적 요소가 동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로, 감성분석 결과 긍정적 분석결과가 

381,706건으로 85.94%, 중립이 62,408건으로 14.05%에 해당하였다. 부정적인 글의 경우 48건으로 매우 적었다. 

마지막으로, LDA 토픽모델링 결과, 총 4개의 주요 토픽이 도출되었다. 첫째, ‘패션 제품 관련 정보’는 제품 탐

색 및 구매 관련 관심을 반영하며, 둘째, ‘패션 스타일’은 스타일링과 코디네이션 중심 논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비자 참여’는 이벤트, 당첨 경험 등 참여 기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넷째, ‘소비자 감정’은 

사랑, 만족 등 인플루언서와의 정서적 유대 및 공감 반응을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튜브 댓글이 단순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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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표현을 넘어 정보 탐색, 참여 행동, 그리고 감정적 교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적 상호작용 공간임을 보

여준다.

3. 결론

본 연구는 패션 인플루언서 유튜브 댓글을 중심으로 소비자 참여와 감정적 유대 형성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

명하였다. 특히 댓글에서 나타난 ‘엄마’, ‘행복’과 같은 키워드는 인플루언서의 라이프스타일 및 가족 관련 콘텐

츠 맥락에서 소비자의 감정적 몰입과 관계 형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보 탐색, 참여 행동, 감

정적 공감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는 패션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관계 기반 커뮤니케

이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댓글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인플루언서 관계 형성 메커니

즘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지며, 실무적으로는 감정 기반 콘텐츠 전략과 참여 유도형 커뮤니

케이션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인플루언서의 인구통계적 특성(연령, 결혼 여부 등) 및 콘텐

츠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유형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를 통해 보다 정

교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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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캐릭터 키링 특성이 굿즈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유행성, 희소성, 금전적 가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박연희*·윤초롱⁺
부산대학교

1. 서론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캐릭터 키링을 패션 액세서리로 활용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소비 현상이 두

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캐릭터가 적용된 제품 디자인이나 시각적 요소에 치중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소비자가 

캐릭터를 어떻게 인지하고 이것이 실제 제품 소비로 전이되는지에 대한 통합적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Liu, 

2023).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캐릭터 특성이 굿즈 태도를 거쳐 구매의도로 이어지는 구조적 관계

를 규명하고자 한다. 제품의 기능적 속성보다 외형적매력, 서사에 대한 몰입, 그리고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노

스탤지아와 같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캐릭터 특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요인이 소비자의 굿즈 태도 형성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형성된 태도가 실제 행동 의도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하여, 소

비자가 지각하는 캐릭터 특성 → 굿즈 태도 → 구매의도로 이어지는 구조적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구성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캐릭터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외형적 매력과 같은 시각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외형적 매력은 캐릭터의 외

형에서 비롯되는 긍정적 평가로, 소비자의 인지적·정서적 반응을 유도하는 핵심 요인이다(Dion, Berscheid, & 

Walster, 1972). 서사몰입은 소비자가 이야기 세계에 심리적으로 몰입하여 등장인물과 상황에 공감하고, 마치 

직접 경험하는 듯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며, 해당 요인이 호의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Green 

& Brock, 2000). 또한, 노스탤지아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의미하며, 익숙한 캐릭터나 어린 시절 경험

과 연결될 때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정서적 요인이다(Wildschut et al., 2006). 반면 소비 상황에 따라 그 영

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유행성은 타인의 소비를 모방하며 확산되는 특성을 의미하고, 희소성은 공급 제한으로 

인해 제품 가치와 소유 욕구를 높이는 개념이다. 금전적 가치는 지불 가격 대비 효용에 대한 평가로, 구매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형적 매력, 서사몰입, 노스탤지아가 굿즈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유행성·희소성·금전적 가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결과

소비자가 지각하는 캐릭터 특성을 독립변수로, 굿즈태도를 매개변수로, 구매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연구 

모형을 구축하고 총 8개의 가설을 수립했다. Z세대 남녀 289명의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짱구' 캐릭터를 자극물

로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PROCESS Macro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외형적매력과 서사몰입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노스탤지아는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굿즈 태도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매개효과 분석 결과 

외형적매력은 굿즈 태도를 통해서만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 효과를 보인 반면, 서사 몰입은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가 동시에 유의한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노스탤지아는 태도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구매의

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조절효과 분석 결과, 유행성은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캐릭터 키링 소비가 

단순한 사회적 모방이 아닌 개인의 감성적·인지적 평가에 기반한 자율적 소비임을 시사한다. 반면, 희소성은 

외형적 매력과 구매의도 간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조절효과를 보였는데, 희소성이 높게 지각될수록 외형적 매력

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금전적 가치는 굿즈 태도와 구매의도 간 관계



- 122 -

를 유의하게 강화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가격 대비 가치에 대한 판단이 실제 구매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함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캐릭터 키링 소비는 단순한 유행 소비가 아니라 서사 몰입을 기반으로 형성된 태도

가 구매로 이어지는 감성 중심 소비 구조를 가지며, 실제 구매 단계에서는 금전적 가치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캐릭터 키링이 단순한 장식물을 넘어 Z세대의 취향과 정체성을 대변하는 상징적 패션 아이템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캐릭터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스토리와 과거의 향수가 제품에 대한 긍정

적 태도를 형성하는 핵심 동인임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패션 및 캐릭터 업계에서 굿즈 마케팅 시 단순 

디자인 차별화를 넘어 캐릭터의 서사 구축과 감성적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캐릭터 키링 소비를 패션 소비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캐릭터 소비 연구를 기존의 캐릭

터 수용성 및 제품 선호 중심 접근에서 확장하여, 소비자가 지각하는 캐릭터 특성이 실제 제품 소비로 전이되

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Dion, K., Berscheid, E., &Walster, E. (1972). What is beautiful is g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3), 285–290.

Green, M. C. & Brock, T. C. (2000). The role of transportation in the persuasiveness of public narra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01.

Liu, M. (2023). Parasocial interaction. BCP Business & Management, 38, 1634–1643.

Wildschut, T., Sedikides, C., Arndt, J., & Routledge, C. (2006). Nostalgi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5), 975.



- 123 -

생성형 AI에 대한 태도적 양가감정이 패션 구매의사결정 혜택과 

AI 의존 의도에 미치는 영향

최미영⁺
덕성여자대학교

1. 서론

최근 생성형 AI는 초개인화 추천, 대화형 탐색 및 비교와 요약 기능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쇼핑 조력자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패션 소비는 제품의 기능적 속성뿐 아니라 취향, 심미성, 자기표현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생성형 AI는 정보처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선택에 대한 확신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활용은 효율성과 편의에 대한 기대와 함께 환각(hallucination), 오류, 

프라이버시 침해와 통제권 약화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수반하며, 이러한 상반된 평가의 공존은 태도적 양가감

정(attitudinal ambivalence)으로 이어질 수 있다. Zhang et al.(2025)은 생성형 AI 사용 맥락에서 기술적 효익과 

윤리적 우려가 동시에 존재할 때 양가감정이 형성되고, 그것이 사후 사용행동을 설명하는 핵심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양가감정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지적 혜택(인지부하 감소)과 정서적 혜택(의사결정 만족)

을 저해하기도 하고, 반대로 보다 신중한 정보처리를 유도하는 이중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AI 

기반 리테일 챗봇 연구는 생성형 AI 도입이 유용성과 친숙성을 높여 수용의도를 강화하는 반면, 프라이버시 우

려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패션 구매의사결정 맥락에서도 소비자는 AI가 개입된 패션 상품

이나 서비스에 대해 진정성, 품질, 통제감의 문제를 민감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태도적 양

가감정을 긍정과 부정 평가가 동시에 공존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패션 쇼핑 상황에서 지각되는 구매의사결정 

혜택과 AI 의존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며, 이러한 관계가 패션관여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생성형 AI와의 상호작용에서 유발된 태도적 양가감정이 인지적 혜택인 의사결정 용이성과 정서적 

혜택인 의사결정 만족을 매개로 AI 의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병렬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은 최근 6

개월 이내에 생성형 AI를 패션 쇼핑 또는 스타일 추천 목적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는 만 20~30대 소비자를 대

상으로 수행하였다. 응답자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방 구매 상황’ 시나리오를 읽고 온라인 설문 문항에 응

답하였다. SPSS 26.0과 AMOS 26.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 

151.97(df=48), CFI=.971, TLI=.960, NFI=.959, RMSEA=.085로 수용 가능한 수준을 보였다. 각 측정문항의 표준

화 요인부하량은 .660~.936 범위에서 모두 유의하였으며, CR(.833~.948)값과 AVE(.629~.859)값은 집중타당성을 

지지하였다. 다만 의사결정 용이성과 의사결정 만족 간 높은 상관이 나타나 두 변수 간 판별타당도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인지적 혜택과 정서적 혜택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3. 연구결과

AMOS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한 결과, 구조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

다(=151.97, df=48, CFI=.971, TLI=.960, NFI=.959, GFI=.959, AGFI=.943, RMSEA=.085). 구조경로를 검증한 

결과, 생성형 AI에 대한 태도적 양가감정은 의사결정 용이성(β=.139, p=.019)과 의사결정 만족(β=.150, p=.010)

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의사결정 용이성(β=.234, p=.002)과 의사결정 만족(β=.521, 

p<.001)은 모두 AI 사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상대적으로 의사결정 만족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태도적 양가감정이 AI 사용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β=.064, 

p=.031), 완전매개보다 부분매개 구조로 해석할 수 있었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95% 신뢰구간에서 부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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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핑을 실시한 결과, 태도적 양가감정이 의사결정 만족을 매개로 AI 사용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결정 용이성을 통한 간접효과는 정(+)의 방향성을 보였으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통계적으로는 경계적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두 매개변수를 포함한 총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생성형 AI에 대한 태도적 양가감정이 직접적으로 AI 의존 의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주로 패션 구

매과정에서 경험하는 의사결정 혜택, 특히 의사결정 만족을 통해 AI 의존 의도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패션관여

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에서 패션관여도는 태도적 양가감정이 의사결정 용이성과 의사결정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유의하게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패션관여도가 높은 고관여 소비자일수록 생성형 AI에 대

한 양가적 태도가 구매의사결정 과정의 용이성과 결과에 대한 만족으로 더 강하게 전환되었으며, 이를 통해 AI 

의존 의도 역시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생성형 AI 수용을 단순한 긍정, 부정 평가가 아닌 태도적 양가감정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효과

가 패션 구매의사결정 혜택을 통해 AI 의존 의도로 연결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구매의사결정 혜택을 의사결정 용이성과 의사결정 만족의 두 차원으로 구분함으로써, 생성형 AI의 

가치를 인지적 효율성과 정서적 평가로 구성된 이원적 구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두 변수 간 

높은 상관은 개념적 연계성을 시사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구분이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측정

변수의 정교화와 상위요인 구조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또한 패션관여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양가감정의 긍

정적 전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패션테크 서비스 설계에서 고관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수록 

AI의 탐색 지원, 비교 설명, 스타일 정교화, 선택 이유 제시 등 설명가능성과 상호작용성을 강화하는 UX 설계

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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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Consumers Resist Sustainable Fashion

- Evidence from Qualitative Inquiry, AHP Analysis, and Scenario-Based Experimen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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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Despite widespread agreement that the fashion industry needs to become more sustainable, consumer re-

sistance toward sustainable fashion continues to prove persistent. Existing research has identified various 

antecedents of resistance; however, it has been less successful in clarifying the major trade-offs that con-

sumers perceive when choosing sustainable fashion over conventional fashion. Furthermore, it remains un-

clear which trade-offs trigger consumer resistance when they encounter sustainable fashion in a concrete 

purchase context. The present research addressed this gap through a three-stage mixed-method design 

grounded in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particularly the role of response cost in coping appraisal (Floyd 

et al., 2000; Rogers, 1983). In addition, we applied the concept of perceived trade-off in consumer behav-

ior drawing on the broader literature. Across the three studies, we pursued two overarching goals: (1) 

identifying the core trade-offs consumers face when purchasing sustainable fashion; and (2) testing whether 

these trade-offs amplify resistance, including disengagement (mild resistance) and rejection (strong resist-

ance), through perceived cost. The logic of the program was sequential; Study 1 qualitatively explored the 

range of trade-offs consumers associate with sustainable fashion, Study 2 quantified the relative priority of 

those trade-off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Study 3 moved from descriptive prioritiza-

tion to causal testing by examining which trade-offs most strongly increased perceived cost and, in turn, 

resistance toward sustainable fashion through a scenario-based experiment.

2. Methods and Results

In Study 1, open-ended questions were employed to explore perceived trade-offs among 29 participants, 

and thematic analysis identified five major trade-off categories: (1) Financial (price/affordability, few dis-

counts/sales, unfairness of price premium), (2) Aesthetic (unappealing style/limited variety, sizing/fit issues), 

(3) Functional (quality/durability/comfort concerns), (4) Convenience (time/effort burden, availability/access 

issues, shipping/return inconvenience, low awareness/insufficient marketing), and (5) Social (social stigma, 

fear of negative judgment) trade-offs. In Study 2, the five categories were translated into a quantitative pri-

ority structure using the AHP method. Participants (N=93) completed 10 pairwise comparisons across five 

trade-off dimensions within an online jeans purchasing scenario. The aggregated priority weights were 

ranked as follows: Financial (w=.324) > Aesthetic (w=.200) > Functional (w=.188) > Convenience (w=.165) 

> Social (w=.123). In Study 3, a between-subjects mediation design with six conditions (control, financial, 

aesthetic, functional, convenience, and social trade-off) was employed among 453 participants recruited via 

CloudResearch. In the five trade-off conditions, the sustainable jeans were superior in sustainable perform-

ance, whereas the conventional option was presented as superior on one focal trade-off dimension. The 

study tested a mediation model in which experimental condition predicted perceived cost, which in turn 

predicted disengagement and rejection, with fashion involvement serving as a covariate. ANCOVAs revealed 

that the trade-offs significantly affected both disengagement (F(5, 446)=3.01, p=.011) and rejection (F(5, 

446)=3.46, p=.004). Regarding the indirect effects (trade-offs → perceived cost → resistance), the functional 

trade-off yielded the strongest effect among the five (disengagement: b=.467, 95% CI [.300, .646]; rejection: 



- 126 -

b=.459, 95% CI [.295, .627]). Moreover, all indirect effec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the exception 

of the social trade-off.

3. Conclusions

A key theoretical contribution lies in the divergence across the three studies. Studies 1 and 2 captured 

the salience of trade-offs, what consumers reported sacrificing most, whereas Study 3 revealed the behav-

ioral impact of which trade-off frames most strongly activate perceived cost and resistance. The financial 

trade-off was the most consciously salient, yet the functional trade-off exerted the strongest causal 

influe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unctional barriers, including apprehensions regarding quality, com-

fort, durability, and fit, operate as non-compensatory thresholds that directly threaten consumer acceptance 

of sustainable fashion. These results carry important managerial implications. Sustainable fashion firms 

should not focus exclusively on reducing price premiums. Adoption may be more effectively facilitated by 

enhancing functional credibility—emphasizing durability, comfort, and fit—while also mitigating convenience 

burdens and maintaining appealing design. Sustainable fashion should be positioned not only as ethically 

desirable, but as fully competitive on core consumer value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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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소비자의 소비자 효과성이 지속가능 패션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5)

- 차이연령의 조절효과 검증 -

김윤정

중앙대학교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ageing)가 진행되고 있으며, 패션 산업에서도 시니어 소비자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

다. 또한, 패션 산업에서 지속가능성이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으며, 시니어 소비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젊음

을 유지하려는 외모 관련 소비를 추구함과 동시에 지속가능 패션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 효과성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은 자신의 소비 행동이 환경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 정도를 의미하며, 친환경 행동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Lee et al. 2013). 선행연구에

서는 소비자 효과성이 개인의 능력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서 소비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지속가능

한 소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You & Park, 2018). 따라서, 시니어 소비자의 소비자 

효과성은 지속가능 패션 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연령을 실제 연령보다 더 낮게 혹은 높게 인식하며, 자신이 인식하는 연령에 따라 소비하

는 경향이 있다. 마케팅 및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는 인지연령(cognitive age)이나 차이연령(age differential)의 

개념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실제로 인지연령이 높은 소비자와 낮은 소비자 간에 정보 탐색 및 처리과정, 구매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며(Barak & Gould 1985), 차이연령은 자신의 연령을 실제보다 젊게 지각하고 있

는 정도로 실제연령과 인지연령의 차이로 나타낸다(Hong et al., 2007). 선행연구는 실제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차이연령이 증가하며, 나이가 많을 때보다 젊다고 느낄 때 지속가능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

혔다(Lee & Kim, 2024). 이에 본 연구는 차이연령에 따라 소비자 효과성,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태도, 구매

의도의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을 알아보고자 했다. 첫째, 시니어 소비자들의 소비자 효과성이 지속가능 패션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둘째, 소비자 효과성과 구매의도와의 관계에서 지속가능 패션

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차이연령에 따른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이를 통해, 시

니어 소비자들의 지속가능한 패션 소비행동을 심도있게 이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여성 시니어 소비자(55세~74세)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

종 296개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를 활용하여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ROCESS Macro

를 사용하여 매개효과(model 4), 조절된 매개효과(model 7, 14)를 분석하여 다음 가설을 검증하였다. 

3. 결과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 효과성은 지속가능 패션에 대한 태도(β=.510, t=10.108***) 및 

구매의도(β=.494, t=9.748***)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니어 소비자들이 자신이 환경

을 위해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태도가 높아지며 구매

할 의도 또한 높아짐을 의미한다. 둘째, 소비자 효과성은 지속가능 패션에 대한 태도를 통해 지속가능 패션에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23S1A5B5A1608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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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364, 95% CI[.233, .511]). 셋째, PROCESS 

Macro의 model 7과 14를 활용하여 차이연령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소비자 효과성이 지속가능 패

션에 대한 태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차이연령의 매개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B=.166, 95% CI[.002, .337]). 구

체적으로, 자신이 나이보다 더 젊다고 느끼는 정도가 큰 차이연령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소비자 효

과성이 지속가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며, 태도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쳐 유의미한 매개된 

조절효과를 지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주요 소비자층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니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패션 소비행동을 이해하

는 데 실증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시니어 소비자들의 연령 인지와 지속가능 소비와의 관

계를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패션 기업은 시니어 소비자들의 연령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

를 바탕으로 향후 브랜딩, 마케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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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기능성 의류 상의 설계 특성 분석6)

- 시판 제품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

정민주*·박순지⁺
영남대학교

1. 서론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근감소증 예방 및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성 의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

으며, 전기근육자극(Electrical Muscle Stimulation, EMS) 기술을 적용한 웨어러블 의류가 주목받고 있다. EMS 

기능성 의류는 근육 활성화 및 재활 보조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 시판 제품은 일반 성인 체형을 기

준으로 설계되어 다양한 체형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상의의 경우 체간부 형태 변

화와 연부 조직 분포 차이로 인해 전극과 피부 간 접촉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극 전달 효

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EMS 기능성 의류 상의의 설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판 제품

의 구조적 특성을 기반으로 주요 설계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EMS 기능성 의류 상의를 대상으로 국내외 시판 제품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네이버

(https://www.naver.com/) 및 구글(https://www.google.com/) 검색포털을 활용하여 “EMS clothing”, “Electrical 

Muscle Stimulation suit”, “EMS wearable garment”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국내 브랜드(Wave 

Company, Coremovement) 2개와 국외 브랜드(Visionbody, Miha Bodytec, XBody, Katalyst, Wiemspro, 

Eaglefit) 6개를 포함한 총 8개의 브랜드 제품이 검색되었고, 브랜드별 공식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제품 구조 및 

기능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품 분석 결과, 시판 EMS 기능성 의류는 전극 전달 방식과 의복 구조에 따라 다양한 설계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전극 방식에 따라 건식 전극 기반 구조와 습식 전극 기반 구조로 구분되었으며, 건식 전극 기반 제품

은 신축성 소재를 활용한 밀착형 의복 구조를 통해 전극과 피부 간 접촉을 유지하는 특성을 보였다. 반면 습식 

전극 기반 제품은 수분을 활용하여 전도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극 접촉 안정성을 보완하는 구조적 접근을 

보였다. 또한 의복 구조 측면에서는 스트랩 및 밴드와 같은 보조 압박 구조를 활용하여 전극 위치를 고정하는 

방식과, 전도성 섬유를 적용하여 전극과 의복을 일체화한 구조, 그리고 경량화된 소프트 슈트 형태를 통해 착용 

편의성을 강조한 구조 등으로 구분되었다. 일부 제품은 무선 제어 및 애플리케이션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

용자 편의성을 강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 같이 시판 EMS 의류는 다양한 구조적 설계 전략을 적용하고 있

으나, 대부분 전극과 피부 간 안정적인 접촉 유지를 위해 밀착형 구조와 압박 설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은 범용 사이즈 기반으로 설계되어 체형 차이에 따른 밀착 및 압박 분포의 불균

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체간부 형태 및 연부 조직 분포에 따라 전극 위치의 변위 및 접촉 불안정

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용자 체형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설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따라서 EMS 기능성 의류 상의 설계 시에는 전극의 자극 전달 효율을 고려한 밀착 구조와 압박 설계가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전극 위치의 안정적 유지와 균일한 압박 분포를 확보할 수 있는 패턴 설계 접근이 요구

된다. 또한 체형 특성을 고려한 설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설계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의류·패션 및 의류 설계 관련 전공자 3인을 대

상으로 동료 평가를 실시하였다. 도출된 분석 결과와 설계 요소에 대해 구조적 합리성, 기능적 반영 적절성, 의

복 설계 적용 가능성의 측면에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전극 접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밀착 구조 및 압박 설계

의 중요성과 체형 기반 설계 필요성에 대한 해석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은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RS-2021-NR0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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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는 EMS 기능성 의류의 시판 제품 구조 분석을 통해, 전극의 안정적 접촉과 자극 전달 효율 확보를 

위해서는 의복의 밀착 구조와 압박 설계가 핵심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균일한 압박 분포와 전극 위치 유

지를 고려한 패턴 설계가 기능성 의류 설계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시판 제품의 구조

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사용자 체형 특성을 반영한 설계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는 향후 기능성 의류 설

계의 주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MS 기능성 의류는 일상생활 및 재활 환경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설계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판 제품의 공개 정보 및 외형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실제 착용 환경에서 기능

적 성능을 직접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제한된 브랜드를 대상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결과 일반화에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체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 방법을 적용하고, 실제 

착용 실험을 통해 의복 압박과 전극 접촉 안정성 간 관계 및 근전도 반응을 정량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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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남성 아웃터 패턴변화와 구성법 연구

박상희*·박진희⁺
배화여자대학교*·숭실대학교⁺

1. 서론

19세기는 산업혁명과 사회적 계층 구조의 변화, 그리고 남성성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이 동시에 이루어진 시

기로, 남성복은 기능적 의복을 넘어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였다. 특히 기술 발

전과 대량 생산 체계의 도입은 원단 생산과 재단 기술의 향상을 가져왔으며, 이는 다양한 스타일의 확산과 함

께 남성복 실루엣과 구조의 변화를 촉진하였다. 따라서 19세기 남성복 패턴의 변천과 제작 방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대 남성복 재킷 구조의 형성과정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19세기(1801~1900) 남성복 아웃터로 구분된 전체를 대상으로 실제 사이즈가 제시된 패턴 자

료 총 48개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중 소매 패턴이 결여된 14점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자료 35건, 독일

자료 7건, 미국자료 6건이 포함되었다. 각각의 패턴들은 제시된 사이즈를 기반으로 패턴의 경향을 비교·분석하

였다. 형태적 측면과 구성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패턴 분절 방식, 절개선 구조, 입체 구성 방

식, 그리고 제작 기술의 변화를 주요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고찰

19세기 남성 코트는 형태와 구성의 상호작용 속에서 단계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세기 초반 드레

스코트는 18세기 후반 테일코트의 연장선상에서 형성된 의복으로, 앞판이 허리선에서 절개되어 뒤쪽으로 긴 꼬

리를 형성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시기의 실루엣은 상체에 밀착되고 허리선이 강조되는 형태를 가지지만, 패턴 

구성은 앞판과 스커트가 연결된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입체적 패턴 설계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

은 과도기적 특징을 보인다. 

1820년대에서 184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는 남성복 구조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핵심 

변화는 허리 절개선(waist seam)의 도입으로, 이는 상체와 하체를 분리된 패턴으로 구성하게 하여 의복의 입체

적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동시에 사이드 바디(side body)패널과 앞판 패널(front panel)이 추가되면서 패턴은 

다중 분절 구조로 발전하였고, 이는 신체 곡선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는 구조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변

화는 평면적 재단에서 입체적 재단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근대 테일러링 기술의 핵심적 발전 단계로 평가된

다. 형태적 측면에서도 이 시기에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다. 드레스코트는 점차 의례적 복식으로 제한되고, 실

용성과 도시적 특성을 반영한 프록코트가 등장한다. 프록코트는 무릎길이의 안정된 실루엣과 허리 중심의 피팅 

구조를 가지며, 이전보다 절제되고 균형 잡힌 형태를 보인다. 이는 형태의 단순화와 구조의 정교화가 동시에 이

루어지는 특징을 나타낸다.

1840년대에서 186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프록코트가 전성기를 이루는 시기로, 패턴 구성의 완성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코트는 등판, 사이드 바디, 앞판, 스커트 등으로 명확히 분리된 패턴 구조를 가지며, 각 패

널은 신체 곡률에 맞추어 정교하게 설계된다. 특히 사이드 바디의 도입은 입체적 형태 구현의 핵심 요소로 작

용하며, 허리선에서의 강한 피팅과 하단으로의 자연스러운 확장을 통해 이상적인 남성 실루엣을 형성한다.

1860년대 이후에는 패턴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착용감과 기능성의 향상이 주요 변화로 나타난다. 여유

분(ease)의 증가, 소매 구조의 변화, 암홀의 조정 등이 이루어지며, 실루엣은 점차 완화된다. 특히 소매는 팔꿈

치 부분이 확장되며 활동성을 고려한 형태로 변화한다. 이는 남성복이 점차 실용성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방향

으로 전환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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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에 이르면 모닝코트와 라운지 코트가 등장하면서 남성 코트는 현대적 형태로 수렴하게 된다. 모

닝코트는 앞판이 곡선으로 절개된 컷 어웨이 구조를 가지며, 라운지 코트는 현대 수트의 직접적인 전신으로서 

간결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시기에는 장식적 요소가 감소하고, 구조적 완성도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 디자인이 강조된다.

소매의 형태는 18세기 중후반부터 팔의 자연스러운 굴곡 형태를 유지하는데 19세기에는 이러한 경향이 강해

지고 현대의 소매와 달리 탑 슬립브와 언더 슬리브의 폭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또한 진동둘레 비해 큰 소매의 

둘레가 크고 경우에 따라서 주름이 잡힌 형태도 나타났다. 19세기 후반에 오면서 탑 슬리브와 언더 슬리브 간

의 폭의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면 소매산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19세기 남성복은 평면적 패턴 구조에서 출발하여 절개선과 패널 분할을 통해 입체적 구조를 확립

하고, 이후 형태의 단순화와 기능성 강화를 통해 현대 남성복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패턴 구성의 분절화와 입체

화는 근대 남성복 형성의 핵심적 전환점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4. 결론

결론적으로 19세기 남성복은 구조적 분절화와 입체화 과정을 통해 현대 남성복의 기본 패턴 체계를 확립하였

으며, 이는 이후 남성복 디자인과 제작 방식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역사적 패턴 자료를 

기반으로 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남성복 구조 발전의 체계적 이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 

현대 패션 디자인 및 복식사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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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인플루언서의 콘텐츠가 화장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최영림*·김명희·추수영·박성미⁺
대구대학교

1. 서론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매체의 발전과 확산에 따라,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방대해졌으며 이러한 

정보의 홍수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도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인플루언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

으로 준거집단을 구성하여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이며 맞춤형 마케팅으로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인플루언서는 

브랜드가 다루지 않는, 소비자 측면의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팬덤은 작지만 밀도가 높으며 신뢰도

가 높다. 또한, 후기, 리뷰, 추천 등은 구매로 직결되므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루언서가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플루언서에 대한 신뢰는 점차 낮아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은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으나 그 신뢰 수준은 하락세를 보

이고 있으며, 주요 요인은 인플루언서의 진실성과 투명성 부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뷰티 인플루언서의 화장품 광고, PPL 등의 콘텐츠가 소비자의 화장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뷰티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의 신뢰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

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뷰티 인플루언서의 콘텐츠가 화장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뷰티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설문지의 문항은 

이인영(2021), 이지희(2026)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구성되었다.

3.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뷰티 인플루언서 콘텐츠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투브의 접촉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뷰티 인플루언서의 마케팅을 통한 화장품 구매경험에 있어, 협찬 제품의 리뷰 및 홍보 제품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인플루언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소비자의 제품 구매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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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기능성 방한복 내피 하의의 인간공학적 패턴 설계 및 착용성 평가7)

김연주*·유혜원·김선영⁺
전북대학교*·전북대학교·(주) 이레솔루션⁺

1. 서론

기능성 방한복 내피는 최외곽에 착용하는 방한용 피복류로서, 겨울 혹한기 야외 작전환경에서 군 장병의 전

투력 유지와 생존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방한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Han & Han, 2018). 이처럼 다양한 작

전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피복 성능 향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현용 기능성방한복 

내피 하의는 전투복 등 여러 겹 착장 시 두께로 인한 활동성 저하, 무릎 및 허벅지 부위의 여유분 부족에 따른 

동작 제한, 착탈의 불편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Kim & Kim, 2022). 따라서, 본 연구는 기능성 방한복 

내피 하의를 대상으로 3D 인체 형상 분석을 통한 인간공학적 패턴 설계와 착용성 평가를 수행하여 기능성방한

복 내피 하의의 동작기능성 및 착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인간공학적 패턴 설계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자 한다.

2. 본론

본 연구는 선행 착용 실태 조사(Kim & Kim, 2022)에서 도출된 불만족 요인을 토대로 개선 디자인 요소를 

결정하고, 인간공학적 분석에 기반한 패턴 개발과 착용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패턴 여유분 조정의 객관

적 근거 마련을 위해 피험자 5명(키 172.5~177.4 cm, 가슴둘레 92.5~97.4 cm, 허리둘레 72.5~77.5 cm)을 대상

으로 MediCube 3D 스캐너 및 Body section analyzer(서울대학교)를 활용하여 착의 상태 3D 형상 분석을 실시

하였다. 허리둘레선, 엉덩이둘레선, 무릎둘레선 수준에서 단면적, 단면둘레, 공극길이를 단면 중심으로부터 30도 

간격으로 정량 추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엉덩이둘레 수준의 공극길이가 타 부위에 비해 현저히 크

게 나타나 여유분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무릎둘레 수준은 공극길이가 부족하여 앉는 동작 시 

전·후 부위에서 눌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여유분 확장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정량적 분석 결과

를 부위별 패턴 수정의 객관적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출된 개선 패턴의 주요 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시 체표 신장

률을 반영하여 무릎 절개선 부위에 액션 플리츠(좌우 각 3개, 총 6개)를 삽입하여 무릎 굴곡 동작의 기능성을 

강화하였다. 둘째, 하의 옆선 지퍼 길이를 현용 대비 16cm 연장(M75대 기준)하여 전투화 착용 상태에서의 착

탈의 편의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뒤중심선 각도를 약 20도로 설정하고 요크-등판 연결선을 다트 이동 형태의 

입체적 형상으로 설계하여 앉는 동작 시 허리 처짐 현상을 방지하고 형태적합성을 향상시켰다. 넷째, 불필요한 

여유분을 제거하여 슬림한 실루엣을 구현하면서도 겹착장 시 적정 층간 공극을 확보함으로써 동작 제한을 최소

화하였다.

착용성 평가는 육군 70명, 해군 30명, 공군 30명, 해병대 40명, 총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운용시험평

가 결과, 개선 내피 하의의 동작적합성은 바르게 선 자세, 다리 최대 앞·옆 벌림, 허리 굽힘, 쪼그려 앉기 등 

전 자세에서 평균 6점 이상(편함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치수적합성은 밑위길이,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무릎둘

레 등 전 항목에서 4점(적당하다)에 근접하게 나타났다. 현용 내피 대비 개선 내피의 전반적 디자인 만족도

(M=4.38 → M=5.46), 착용감(M=4.39 → M=5.53), 사이드 지퍼 만족도(M=4.31 → M=5.46) 모두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향상이 확인되었다(p≤.001).

3. 결론

본 과제(결과물)은 2026년도 교육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원으로 전북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결과입니다. (2026-RISE-13-J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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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3D 인체 형상 분석에 기반한 공극길이 정량화를 패턴 여유분 조정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하고, 

액션 플리츠 적용 및 입체적 형상 설계를 통해 기능성방한복 내피 하의의 동작기능성과 착용 만족도를 체계적으

로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학술적·실용적 의의를 지닌다. 기존의 주관적 관능평가 중심의 패턴 설계 방식에 공극

길이 분석이라는 정량적 접근을 도입함으로써 부위별 여유분 조정의 근거를 객관화하였으며, 이는 특수목적 기

능성 의류의 패턴 설계에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계적 방법론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다단계 부대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통해 개선 내피가 현용 내피 대비 동작기능성과 착용 만족도 측면에서 유의하게 우수함이 실증

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동계 전투력 보존 및 장병 근무 여건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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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외반증과 족궁 저하 완화를 위한 교정 제품 설계 방안 개발

Chen Jinzhi*·신주연*·구수민⁺
연세대학교

1. 서론

무지외반증과 족궁 저하는 비교적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대표적 족부 변형으로, 통증과 보행 기능 저하를 유

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제1중족지관절에서 외측으로 편위되는 변형으

로, 전족부 내측 통증, 관절 돌출, 신발 착용 불편, 보행 변화 등을 유발한다 (Nix et al., 2012). 족궁 저하는 

주로 편평발의 형태로 나타나며, 족궁의 지지 및 하중 분산 기능이 약화되어 중족부 압력을 증가시키고 통증과 

피로를 초래한다 (Huang et al., 2020). 기존 보조 제품은 대부분 특정 부위에 대한 단독 보조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복합 족부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범용 치수 기반으로 제작되어 족부 변형에 따른 형태 차이

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조사, 기존 제품 분석 및 족부 인체측정학적 분석을 바탕으

로 무지외반증과 족궁 저하가 동반된 사용자를 위한 일체형 교정 보조 착용제품의 설계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제품 구조, 소재 특성, 착용 적합성 및 평가 항목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에 따르면 무지외반증은 연령, 성별, 족궁 높이 등의 인체측정학적 요인과 관련되며, 특히 낮은 족궁 

높이는 무지외반증과 연관되는 경향이 있다 (Jung et al., 2023). 관련 보조 제품은 주로 경도 및 중등도 변형

에 적용되며, 무지외반증의 경우 발가락 분리기, 교정기, 야간 스플린트 등이 사용되며, 족궁 저하의 경우 교정

용 인솔, 교정화, 지지 구조 등이 대표적으로 개발되었다.

무지외반증과 족궁 저하가 동반된 복합 족부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은 현재 대부분 진정한 의미의 일체

형 전용 제품이라기보다 조합형 방식에 가깝다. 대표적으로 신발, 족궁 지지 인솔, 엄지발가락 교정기 등을 함

께 사용하는 형태가 많으며, 필요 시 키네시오 테이핑과 병행되기도 한다 (Chen et al., 2022). 이러한 조합형 

방식은 단일 장치보다 통증 완화, 압력 분포 최적화 및 진행 지연 측면에서 더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Zhu et al., 2025). 

그러나 현재 시판 제품은 대부분 무지외반증과 족궁 저하를 각각 분리하여 다루는 ‘조합식 중재’에 머물러 있

으며, 전족부 정렬, 제1중족지관절 감압, 족궁 지지 및 일상 착용 요구를 하나의 착용 시스템 안에 통합한 제품

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시장 및 선행연구의 제품들은 일정 부분 증상 완화와 국소적 역학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족부 전체 정렬, 일체형 구조 설계, 개별 적합성 및 일상 착용 편의성 측

면에서는 여전히 뚜렷한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족부 전체 역학과 인체측정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무지외

반증과 족궁 저하가 동반된 사용자를 위한 엄지발가락 유도, 전족부 안정화, 족궁 지지 및 장기 착용 편의성을 

모두 갖춘 일체형 보조 착용제품의 개발은 충분한 연구 및 설계 필요성을 가진다.

3. 연구 내용

문헌조사와 기존 제품 분석을 통해 무지외반증과 족궁 저하가 동반된 족부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

영한 일체형 교정 보조 제품의 설계 방향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제품은 무지외반 교정 또는 족궁지지 

등 단일 기능 중심으로 복합 족부 문제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복부 감싸기 

및 족지 유도 구조, 내측 종아치지지 구조, 단계적 압박 구조를 주요 설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전족부 

너비, 무지외반 각도, 족궁 높이 등의 인체측정지표는 제품 구조와 치수 설계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향후 

경도 및 중등도 무지외반과 족궁 저하 여자 대상자 20~30명를 중심으로 착용 평가와 족저압 분석을 통해 제품

의 착용감, 안정성 및 압력 분포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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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무지외반증과 족궁 저하가 동반된 복합 족부 문제를 대상으로 족부 인체측정학에 기반한 일체형 

교정 보조 착용제품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분절적 보조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향후 

프로토타입 개발과 실험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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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형 웨어러블 로봇의 구조 설계8)

- 기계적 인장특성 분석에 기반한 부위별 신축 구조 및 착용 조절 구조 -

오주현*·조유민·신주연·이재연·정유나·구수민⁺
연세대학교

1. 서론

웨어러블 로봇은 고령자 및 보행 능력이 저하된 개인의 보행을 지원하는 기술로도 활용되고 있으나, 착용성 

부족, 사용 편의성 저하, 사회적 인식 등으로 수용이 제한적이다 (Shore et al., 2022).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의 

성능은 장치–인체 간 물리적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관절 움직임과 착용 적응성을 고려한 체계적 설

계가 필요하다 (Hussain & Ficuciello, 2024). 그러나 기존 연구는 구동 성능에 초점을 두고 의복 변형을 제약

하는 강성 소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착용감을 고려한 구조 설계 변수와 동작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허리 부위는 인체 동작 시 전·후면에서 상이한 변형 특성이 나타나므로, 부위별 

변형 특성을 고려한 구조 설계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허리 전·후면 구조를 설계하고, 인장시험을 통

해 기계적 특성을 비교하여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고령자의 체형 변화는 의복 착용 시 부위별 압박과 변형을 유발하며 표준 치수 기반 설계와의 불일치를 초

래할 수 있다 (Kim & Lee, 2023). 장시간 앉은 자세는 척추 굴곡, 허리선 이동 및 하체 압박 증가를 유발하며 

(Sau-Fun et al., 2011), 관절 인접 부위에서는 큰 변형이 발생한다. 따라서 허리 부위 설계에서는 부위별 변형

을 수용할 수 있는 신축 구조 적용이 필요하겠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허리 전면의 변형 제약과 후면 및 관절 인접 부위의 변형 수용 특성을 설계 기준으로 설정하

였다. 설계 대상은 FAC 3–4 수준의 고령자 및 보행 기능 저하자로 설정하고, 관절 가동 범위와 체형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반영하였다. 허리 전면에는 구조적 지지를 위해 비신축 Oxford 원단을, 후면 및 관절 인접 부

위에는 변형 수용을 위해 양방향 신축 CDP 원단을 적용하였다. 전·후면 구조를 모사한 시험편을 제작하였으

며, 전면은 Oxford–웨빙 적층 구조(3.7mm), 후면은 CDP 단층 구조(2.16mm)로 구성하였다. 이는 실제 착용 시 

하중 전달 및 변형 특성을 단순화하여 반영한 것이다. 원단 특성 비교를 위해 Oxford 및 CDP 시험편을 추가 

제작하였으며, 시험편 크기는 원단 50×100mm, 허리 구조 65×100mm로 설정하였다. 인장시험은 UTM(MCT- 

1150)을 이용하여 300 mm/min 조건에서 수행하였고(n≥3), 최대하중과 파단하중을 기준으로 구조 간 특성을 

비교하였다.

4. 결과

허리 전면 구조는 최대하중 487.19±24.90 N으로 후면 구조(297.34±60.43 N)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다. 전면 

구조는 최대하중과 파단하중이 동일하게 나타나 최대점에서 즉시 파단된 반면, 후면 구조는 최대하중 이후 파

단하중이 60.47±14.01 N으로 감소하여 점진적인 파단 특성을 보였다. 단면적을 고려한 응력은 전면과 후면 구

조에서 각각 약 2.03 MPa와 2.12 MPa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파단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후면 구조

가 최대하중 이후에도 하중을 점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변형 수용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

본 연구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HK23C0057호, RS-2023-KH141196)의 지원을 받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을 통해 

한국보건기술연구개발사업의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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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허리 전면의 변형 제약 구조와 후면의 변형 수용 구조를 구분하여 설계한 결과로, 부위

별 기능에 따른 차등적 구조 설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CDP 원단(엉덩이·무릎 적용)은 최대하중 132.10 

±7.55 N, 파단하중 56.32±10.63 N을 나타낸 반면, Oxford 원단(허리 전면 적용)은 502.4±6.62 N과 481.42 

±30.86 N으로 약 3.8배 높은 최대하중을 보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변형 제약과 변형 수용을 설계 변수로 적용하여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 구조를 설계하였다. 인장시

험 결과는 부위별 기능에 따른 차등적 구조 설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허리 전면 조절 구조를 통해 다양

한 체형에 대응 가능한 착용 적응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변형 특성 기반 구조 설계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생체신호 및 사용자 평가를 통해 성능과 사용자 경험을 통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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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골반 전방 경사의 인체측정학적 특성과 의류 설계 연구

- 연령, BMI 및 APT 수준에 따른 하반신 형태의 정량적 분석 -

Ziying Liu*·최윤지·유민지·구수민⁺
연세대학교

1. 서론

골반 전방 경사(Anterior Pelvic Tilt, APT)는 여성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며, 하반신 체형과 의복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세 변수이다. 그러나 기존 APT 관련 연구는 주로 의학 및 운동학적 관점에서 수행되

어 왔으며, 연령, BMI 및 골반 기울기 수준에 따른 여성의 인체측정 차이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인체측정 데이터(Size Korea)를 활용하여 여성의 골반–하반신 형태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APT 여성 의복 설계를 위한 정량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APT는 자세 정렬과 근육 균형에 영향을 미쳐 요부 근육 긴장과 통증 등 신체적 불편을 유발하는 흔한 자세 

이상으로. 건강한 성인 여성의 약 75%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APT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Mullerpatan et al., 2025). 의류 관점에서 APT는 단순한 자세 변화에 그치지 않고, 복부 윤곽, 허리–엉덩이 비

율, 골반–하지 형태 변화를 수반하여 의복 적합성과 외관 및 착용 편안함에 영향을 미친다(Chrimes et al., 

2023). 그럼에도 현재 여성 하의 설계는 표준화된 치수 체계와 경험적 방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APT 여성의 체

형 특성을 반영한 전용 치수 설정 및 패턴 설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Size Korea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20–39세 여성의 3차원 인체측정 데이

터를 분석하였다. 연령은 20–29세, 30–39세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BMI는 WHO 아시아 인구 기준에 따라 

저체중(BMI < 18.5), 정상체중(18.5 ≤ BMI < 25), 과체중(25 ≤ BMI < 30), 비만(BMI ≥ 30)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WHO Expert Consultation, 2023). 총 68개의 원시 인체측정 변수(높이, 길이, 둘레, 너비, 깊이, 체

중)와 의학 및 생체역학 문헌에 근거하여 구성한 8개의 Proxy 지표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각도 지표 2개, 변위 

지표 4개, 비율 지표 2개로 구성되었다(Suits, 2021). 모든 Proxy 변수는 3차원 인체측정 원시 데이터(위앞엉덩

뼈가시높이, 엉덩위높이, 허리아래높이, 엉덩이 높이, 앉은넙다리높이, 엉덩이최대둘레높이, 앉은배두께, 앉은엉

덩이배두께)로부터 산출되었으며, 의학 문헌을 바탕으로 정의되었다. APT 수준은 Proxy 1(θPTA)을 기준으로 

1,547개 표본을 그룹화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28.0을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

원분산분석, Duncan 및 Games-Howell 사후검정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4. 결과

본 연구는 Proxy 1(θPTA)을 기준으로 1,547개 표본의 골반 기울기 수준을 posterior tilt( < 0°), neutral(0°–
15°), mild APT(15°–20°), marked APT(≥ 20°)로 구분하였다. 분류 결과, posterior tilt 1명(0.1%), neutral 358명

(23.1%), mild APT 925명(59.8%), marked APT 263명(17.0%)으로 나타났다. 연령, BMI 및 APT 수준은 모두 

여성의 하반신 형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01). 높이 관련 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 골성 수직 

구조는 연령과 BMI의 영향이 제한적임을 시사하였다. 반면, 길이, 둘레, 너비 및 깊이 지표에서는 보다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연령과 BMI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허리, 복부, 둔부 및 하지의 연부조직 체적과 전체 신

체 치수는 체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5). 또한 APT 수준이 증가할수록 ASIS 높이(F=12.507, 

p<.01)는 감소하고 PSIS 높이(F=15.991, p<.01)는 증가하는 한편, 허리와 둔부의 둘레(p<.01), 너비 및 깊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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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p<.01)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여성 하반신 형태는 연부조직 분포와 골반 자세의 상호작

용에 의해 형성되며, 연령, BMI 및 APT 수준에 따라 상이한 형태적 특성을 나타낸다.

5. 결론

본 연구는 연령, BMI 및 APT 수준을 패턴 구성과 기능적 구조에 반영한 단계적 설계 전략을 제안한다. 연

령, BMI 및 APT 수준이 증가할수록 앞밑위 길이의 연장, 복부 및 둔부의 돌출을 고려한 입체 패턴 구조, 높은 

압박 수준, 요추 지지 및 다방향 텐션 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집단별 체향 특성에 기반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3차원 인체 스캐닝 및 근골격 체형 분석 장비(Exbody)을 활용하여 형태적·자세적 효

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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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성 하이드로겔 패드의 구조 설계 및 전기적 특성 분석을 통한 

의류 적용 가능성 연구9)

황혜령*·박순지⁺
영남대학교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헬스케어와 웨어러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인체에 직접 부착할 수 있는 전

도성 패치와 이를 의류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근육통 완화나 생체신호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전도성 패치는 단순히 전기가 잘 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피부에 안정적으로 밀착

되고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시간 착용 시에도 불편함이 적고 피부 적합성이 

우수해야 하므로, 소재와 구조를 함께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전도성 하이드로겔은 높은 함수율과 생체친화성

을 바탕으로 피부 밀착성이 우수하고, 전도성 소재와 결합할 경우 웨어러블 센서나 스마트 텍스타일 분야에 활

용 가능성이 높다(Ji et al., 2025).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의료기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의류학적 

관점에서 전도성 패치의 구조와 착용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도

성 하이드로겔 패드의 구조를 의류 적용 관점에서 설계하고, 중층 전도성 지지체의 종류에 따른 전기적 특성과 

착용 적합성을 비교·분석하여 기능성과 착용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본론

기존 상용 패치를 분석한 결과, 패치는 상층·중층·하층으로 이루어진 3층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상층 

프린팅 영역에는 Ti와 Al 기반 무기물이 포함되어 전도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하층은 피부와 밀착되는 접착층의 

역할을 하였고, 중층은 전기 전도 경로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의류 적용에 적합한 새로운 3층 구조의 전도성 하이드로겔 패드를 설계하였다.

상층과 하층에는 PVA(polyvinyl alcohol) 하이드로겔을 적용하고, 아크릴산(acrylic acid)을 첨가하여 점착성과 

기계적 안정성을 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PVA 12 wt%와 아크릴산 0.5 wt% 조성을 사용하였으며, 열풍 건조

와 냉동 건조 공정을 통해 패드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조성은 피부 밀착성과 형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의류 

부착형 패드에 필요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Wang et al., 2025).

중층은 전도성 확보를 위해 금속 필름, 메쉬 원단, 도전사 함유 편직 원단 등 총 12종의 전도성 지지체를 대

상으로 전기저항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리 필름과 스테인리스 스틸 메쉬 원단은 매우 낮은 초기 전기

저항을 나타냈으며, 하이드로겔 적용 후에도 약 0.9 Ω 수준의 낮은 저항을 유지해 우수한 전도성을 보였다. 반

면, 구리사 함유 편직 원단은 약 31 kΩ 수준의 높은 저항값을 나타냈지만, 편직 구조 특유의 유연성과 신축성

이 뛰어나 착용 적합성 측면에서는 장점을 보였다. 특히 인체의 곡면 부위에 부착되거나 움직임이 많은 환경에

서는 편직 구조가 의류용 소재로서 더 유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Fang et al., 2025).

이처럼 전도성 지지체의 구조적 형태인 필름, 메쉬, 편직에 따라 전기적 특성과 착용 특성이 뚜렷하게 다르

게 나타났다. 금속 기반 소재는 낮은 저항과 안정적인 전도성을 제공하는 반면, 섬유 기반 소재는 유연성과 신

축성이 우수하여 인체 친화적 착용에 적합하였다. 따라서 전기적 성능이 우수한 금속 기반 소재와 착용성이 우

수한 섬유 기반 소재의 장점을 결합한 복합 구조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원으로 범부처전주기의료기

기연구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과제고유번호 : RS-2022-00164617). 또한 2025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

구조성비에 의한 것임(225A38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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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는 의류학적 관점에서 전도성 하이드로겔 패드의 3층 구조를 설계하고, 중층 전도성 지지체 종류에 

따른 전기적 특성과 착용 적합성을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 상·하층에 적용된 

PVA 하이드로겔과 아크릴산 조성은 점착성과 기계적 안정성 확보에 효과적이었으며, 중층 소재에 따라 전도성

과 착용성이 크게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구리 필름과 스테인리스 스틸 메쉬는 우수한 전도성을 보였고, 편직 원

단은 높은 저항값에도 불구하고 유연성과 신축성 면에서 뛰어난 착용 적합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향후 의류 적

용을 위해서는 금속 기반 소재의 전기적 장점과 섬유 기반 소재의 착용성 장점을 결합한 복합 구조 설계가 필

요하다. 본 연구는 웨어러블 헬스케어 의류와 기능성 스마트 텍스타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세탁 내구성, 반복 굴곡에 따른 전도성 안정성, 장기 피부 밀착성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Fang, Y. et al. (2025). Ionic conductive textiles for wearable technology. Advanced Materials. https://doi.org/10.1002/ 

adma.202502140

Ji, X. et al. (2025). Electrically Conductive Hydrogels for Flexible Wearable Devices: Materials, Design, and Appli- 

cations. Advanced Materials Technologies. https://doi.org/10.1002/admt.202501044

Wang, H. et al. (2025). Multifunctional flexible MXene/TA@CNC electronic hydrogel patch with robust adhesion and   

self-healing properties for wearable electronics.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https://doi.org/10.1016/j.cej.2025.

160329 

https://doi.org/10.1002/


- 146 -

웨어러블 데이터 기반 성별 맞춤 LSTM 성장 예측 모델을 활용한 

지속가능 아동복 사이즈 패턴 설계

이재연*·유민지·구수민⁺
연세대학교

1. 서론

아동복은 성장기에 둘레와 길이 비율이 빠르게 변화하여, 연령 중심의 단일 사이즈 쳬계만으로는 착용 적합

성과 사용 지속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0세부터 만 13세까지는 성장 속도와 체형 변화가 시기

별로 차이가 있어 조기 사이즈 이탈과 잦은 의류 교체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 범위를 0세부터 

만 13세까지로 설정하고, 이를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전기,학령기 후기로 나누어 사이즈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이즈 전환 시점과 부위별 치수 변화 특성을 반영하는 지속가능 아동복 사이즈 패턴 

그레이딩 체계 제안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성장 주기별 치수 변화를 반영한 다층적 사이즈 

구분과 성별 맞춤 그레이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연령 중심 획일적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아동복의 착용 지

속성 향상 및 조기 폐기 감소에 기여하는 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최근 아동복 연구에서는 성장 대응형 설계와 직접 계측 기반 치수 설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Aflatoony & Morris, 2025), 인공지능 기반 패턴 연구는 인체치수로부터 설계 변수와 증감 규칙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Oh & Kim, 2023). 또한, 시계열 신체지수 예측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변화가 

집중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공개 데이터를 활용한 모형은 임상적 성장 판정보다 설계 의사결

정을 돕는 보조 도구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성장치를 직접적으로 예측하기보다는, 성장

주기별 치수 구분과 성별 맞춤형 패턴 그레이딩 기준 설정에 중점을 둔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아동의 성장 특성과 체형 다양성을 반영한 사이즈 그레이딩 체계 도출을 위해, 공개 성장 데이터

(NHANES)와 인체치수 데이터(Size Korea)를 결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성장 패턴 분석에서는 NHANES에서 

제공하는 신장, 체중 및 일부 연령 구간에서 수집된 ActiGraph 기반 활동량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NHANES는 

단면 자료이므로, 연령 및 성별 평균값을 기반으로 연속적인 성장 흐름을 가정한 의사 시계열 형태로 재구성하

였다. 이후 재구성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LSTM 모형을 학습하여 성장 변화 패턴을 분석하였다. 체형 구분 단계

에서는 Size Korea 아동(0~13세) 인체치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장,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어깨너비

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하고, 적정 군집 수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장 패턴과 체형군을 통합하여 변

수 간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분석으로 검증하고,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부위별 치수 증감 비율을 산출하여 패

턴 그레이딩 규칙으로 구조화하였다.

4. 결과

분석 결과, 사이즈 전환 주기는 영·유아기(약 4~5개월)가 학령기 후기(약 7개월)보다 짧게 나타나 성장 속도

의 차이를 보였다. 체형 구분 결과, 동일 신장 내에서도 부위별 편차가 존재하여 단일 사이즈 체계의 한계가 

확인되었다. 그레이딩 규칙 도출 결과, 주요 부위 간 높은 상관관계(결정계수  0.753 ~ 0.929)가 확인되었으

며,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된 부위별 치수 증감 비율(엉덩이둘레 Y=0.373  + 18.633 등)을 바탕으로 성장 

단계별 패턴 그레이딩 규칙을 구조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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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성장 주기별 변화 패턴과 체형 특성을 통합하여 아동복 사이즈 패턴 그레이딩 체계를 제안하였다. 

연령 중심의 획일적 구분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부위별 증감 규칙(   ≥ 0.753)을 반영함으로써 착용 적

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 기준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동복의 사용 주기 연장 및 조기 폐기 감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패션 산업 기여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실착 평가를 통한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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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교정 및 재활 보조기의 척추측만 교정 적용에 대한 고찰10)

이지해*·박순지⁺
영남대학교

1. 서론

현대 사회에서는 장시간 좌식 생활과 스마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자세 불균형과 다양한 근골격계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체형교정 보조기와 재활 보조기가 활용되고 있으며 신체에 압박

과 지지를 제공하여 자세 교정과 기능 회복을 유도한다. 한편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측방으로 휘어지는 변형을 

특징으로 하며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보조기 착용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성장기 환자에서 보조기 치료

는 만곡 진행 억제를 위한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Negrini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체

형교정 보조기와 재활 보조기의 기능적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척추측만 보조기의 교정 구조와 비교하여 적

용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체형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요법이나 교정 치료가 활용되고 있으나 치료 중단 시 교정 효과

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보고되고 있으며(Kim et al., 2024),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정 상태 유

지를 보조하는 장치의 활용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체간 압박을 통한 체형 조정 개념은 복식에서도 확인되는

데 대표적으로 코르셋(corset)은 패널 구조와 끈 조임 시스템을 통해 체간에 압박을 가하여 체형을 조정하는 구

조적 의복으로 알려져 있다(Han, 2021). 이러한 방식은 현대의 체형교정 보조기에서도 활용되며 체간 압박을 

통해 자세 교정을 보조한다. 재활 보조기는 발목, 무릎, 요추 등 신체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로 

관절 안정화와 지지 구조를 통해 신체 안정성을 확보한다. 재활 보조기에서는 스트랩이나 다이얼 시스템을 이

용한 조절형 압박, 구조적 지지, 그리고 압박 및 감각 자극을 통한 고유감각 피드백 기능이 활용된다(Yoo et 

al., 2022).

3.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체형교정 및 재활 보조기의 기능적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척추측만 보조기의 교정 구조와 비

교하기 위해 문헌 조사와 시판 제품 사례 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 조사는 Google Scholar 학술 데이터베이스

를 활용하여 “체형교정 보조기”, “재활 보조기”, “posture correction brace”, “rehabilitation orthosis”, “scoliosis 

brace” 등의 검색어로 관련 선행연구 약 20편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시판 제품 조사는 네이버와 구글 검색 

포털을 활용하여 국내(서울의지, Dr.Med, Orteck)와 해외(SpineCor, ScoliBrace, Spinal Technology) 총 6개 브

랜드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브랜드의 척추측만 교정 보조기 중 최소 3개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제조사 홈페

이지를 통해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척추측만 보조기 제품은 척추 만곡 교정을 위해 3점 압박 원리(three-point pressure sys-

tem)를 기반으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간 움직임을 고려하여 패브릭 소재를 적용하고 만곡 부위에

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 보강재를 사용하여 국소적 압박을 제공하는 구조가 확인되었다. 모든 제품에서 스트랩

이나 탄성 밴드를 통해 압박 위치와 강도를 조절하는 구조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체형교정 및 재활 보조기의 조

절형 압박 및 지지 구조와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조절형 압박 기능은 스트랩이나 밴드 장력 조절을 통해 척추

측만 보조기에서도 활용되며 개인 맞춤형 압박 시스템 설계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재활 보조기의 지지 및 안

정화 기능은 체간 고정 구조나 패널 설계를 통해 척추 정렬을 유지하는 교정 구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압박 및 감각 자극을 통한 고유감각 피드백 기능은 자세 인지를 유도하여 교정 효과를 보조할 수 있으며 최근

이 논문은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RS-2021-NR0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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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센서 기반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확장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Gu et al., 2026). 나

아가 재활 치료에서 적용되는 단계적 지지 개념은 척추측만 보조기의 착용 시간 관리나 압박 수준 조절과 같은 

치료 프로토콜 설계와도 연결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체형교정 보조기와 재활 보조기의 작용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척추측만 보조기의 교정 구

조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체형교정 보조기의 체간 압박 기능과 재활 보조기의 지지 및 안정화 기능은 척추

측만 보조기의 교정 구조와 공통적인 원리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절형 압박, 구조적 지지, 감각 

피드백 및 단계적 지지 개념은 척추측만 보조기의 설계와 치료 관리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접근은 향후 척추측만 보조기 설계 방향을 논의하는 데 기

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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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1인 헤어 서비스 방문의도 형성11)

- 기능적·심미적 품질 지각과 리뷰 수준의 영향 -

유진우*·장세윤⁺
국립군산대학교

1. 서론

오늘날 경쟁이 심화된 서비스 환경에서 1인 헤어샵과 같은 소규모 사업자는 오프라인 홍보에 구조적 한계를 

가지며, 신규 고객 유입과 가시성 확보를 위해 네이버 플레이스와 같은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에 점점 더 의존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플레이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1인 헤어샵의 마케팅 신호가 

소비자의 신뢰 형성과 신규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뷰티 소상공인의 마케팅 활동에 있

어서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기반 정보 탐색과 예약이 주요 고객 접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1인 헤어샵과 같이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력과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소비자가 플랫폼 

내 다양한 단서를 기반으로 신뢰를 형성하고 방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정보 품질과 시스템 품질이 소비자의 신뢰 및 행동 의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왔으며, 동시에 시각적 매력성과 같은 감성적 요소 역시 소비자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분석되어 왔으며, 플랫폼 환경에서 소비자가 이를 어떻게 통합적

으로 지각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 연구는 신뢰를 단일 차원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으

나, 서비스 맥락에서는 플랫폼 기반 신뢰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전문성 평가가 구분되어 작용할 가능성이 존

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네이버플레이스 상세페이지에서 지각되는 품질을 기능적 품질과 심미적 품질의 이원적 구조

로 재개념화하고, 이들이 매장 신뢰와 시술자 전문성을 각각 매개로 신규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 한다. 또한 소상공인이 제공하는 마케팅 활동 수준 및 리뷰 수준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품질과 신뢰 형성 

간 관계가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1인 헤어샵에서 운영하는 네이버플레이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2026년 2월 중 온

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00부의 유효 표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험 설계는 마케팅 활동 수준(고 

vs 저)과 리뷰 수준(고 vs 저)을 조작한 2×2 요인설계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조건별로 71~78명이 배정

되었다.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적 품질은 서비스 가격, 위치, 예약 시스템의 연동성과 같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편의성으로 정의하고,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플랫폼의 심미적 품질은 상세 페이

지 내 매장 외관 정보, 디자이너 정보, 시술 결과물 등 매장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매력성으로 정의하였고, 4문

항으로 측정하였다. 매개 변수인 매장 신뢰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믿

을만한지에 대한 평가로 4문항, 시술자 전문성은 1인 헤어샵 사업자가 가진 기술적 숙련도나 예술적 감각에 대

한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정의하였고,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규 방문 의도는 홍보된 헤어샵

에 신규 유입되는 의도로 정의하였고,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문항은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정·보

완하여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아주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3. 결과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모든 변수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정보성과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혁신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20026643, 미래 시장 서비스를 위한 지능

화 기술 기반 개인맞춤형 스타일 디자인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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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편의성 문항이 동일 요인으로 묶이며 기능적 품질 차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각적 매력성 

문항은 별도의 요인으로 분리되어 심미적 품질 차원을 구성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으며,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조작점검을 위해 수행한 2×2 

분산분석 결과, 지각된 마케팅 활동 수준과 지각된 리뷰 평가에서 모두 높은 조건이 낮은 조건보다 해당 인식

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실험 자극이 성공적으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SPSS와 PROCESS macro(Model 4 및 Model 7)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각된 품

질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기능적 품질은 매장 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매장 신뢰는 신규 방문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능적 품질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심미적 품질의 경우, 시술자 전문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시술자 전문성은 신규 방문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미적 품질의 간접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상을 종합하면, 기능적 품질은 매장 신뢰를 통해, 심미적 품질은 시술자 전문성을 통해 신규 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렬 매개효과가 지지되었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기능적 품질과 매장 신뢰 간의 관계에서는 리뷰 수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또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능적 품질이 매장 

신뢰를 통해 신규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리뷰 수준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반면, 심미

적 품질과 시술자 전문성 간의 관계에서는 리뷰 수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가설과 반대로 리뷰 

수준이 낮은 조건에서 심미적 품질의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소비자의 품질 지각 구조를 기능적 품질과 심미적 품질의 이원적 차원으

로 재정립하고, 이들이 매장 신뢰와 시술자 전문성을 매개로 신규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

하였다. 특히 기능적 품질을 기반으로 한 인지적 경로와 심미적 품질을 기반으로 한 감성적 경로가 동시에 작

동함을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이중 경로 구조를 따른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리뷰 수준의 조절효과는 경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능적 품질과 매장 신뢰 간의 

관계에서는 리뷰 수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심미적 품질과 시술자 전문성 간의 관계에서는 리뷰 

수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리뷰 수준이 낮은 조건에서 심미적 품질의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

났으며, 리뷰 수준이 높아질수록 해당 효과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리뷰가 감성적 단서를 대체하는 정

보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서비스 마케팅 연구에서 품질 지각의 이중 구조와 비대칭적 조절 메커니

즘을 확장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1인 미용실과 같은 소규모 서

비스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적 품질과 심미적 품질을 동시에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리뷰는 정보 유형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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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여성 한복의 구조적 전환

- 착용성과 신체-의복 인터페이스 관점을 중심으로 -

이미경·박주연⁺
서울대학교

1. 서론

근대기 여성 한복의 변화는 근대화와 서구화, 신여성의 등장, 여성 교육의 확대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다(Kim et al., 2005 ; Hong, 1990). 이러한 논의는 복식의 외형적 변화와 사회적 의미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나, 의복이 실제 신체에 착용되어 움직임과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의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

였다. 의복은 착용자의 신체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매개체로서 환경과 활동의 변화에 따라 상이한 기능

적 요구를 수반한다(Dunne & Smyth, 2007; Gemperle et al., 1998). 특히 근대기 여성의 사회 활동과 체육 교

육의 도입은 전통적 한복 구조가 수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수준의 신체 가동 범위와 역동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근대 여성 한복의 구조적 변화를 착용성과 신체-의복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 여성 한복의 변화를 기능적·인간공학적 적응의 산물로 규명하고, 복식사 연구를 인간공학적 해석의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착용성은 의복이 착용자의 움직임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쾌적성과 기능적 요구를 충족하는 개념이다(Gemperle 

et al., 1998). Gemperle 등(1998)은 웨어러블 디자인의 주요 고려 요소로 착용 위치, 부착 방식, 안정성, 하중 

분배, 이동의 자유, 접근성, 열적 쾌적성, 장시간 착용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 중 고정 안정성, 하중 분배, 이동

의 자유는 의복의 물리적 구조와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요소로 신체-의복 인터페이스의 기능적 상태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기능한다. 또한, 의복 착용은 압박감, 열감, 움직임 제약과 같은 심리물리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

되어 착용자의 인지 및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Dunne & Smyth, 2007). 본 연구에서 신체-의복 인터페이스는 

신체와 의복 간의 물리적·구조적 상호작용 관계를 의미하며, 착용성은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신체 움직임 속에

서 안정적이고 기능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 문헌 연구와 복식 구조 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 대상 시기는 개화기 이후 여성 교육이 본격

화된 1886년부터 광복 이전인 1945년까지로 해당 시기 여성 한복의 개량 과정과 교복 체계의 변화를 다룬 선

행 연구(Kim, 2014; Kim & Cho, 1997; Kim et al., 2005; Hong, 1990)를 활용하였다.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저고리와 치마의 구조적 변화 요소인 길이, 착용 위치, 지지 방식, 여밈 형태 등을 추출하였다. 둘째, 

이를 착용성의 세 가지 분석 요소와 대응시켜 구조적 변화를 해석하였다. 셋째, 저고리와 치마의 개별적 변화가 

신체-의복 인터페이스 차원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통합적으로 검토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분석 결과, 근대 여성 한복의 구조적 전환은 신체 활동의 다양화 및 착용성 개선 요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변화는 치마 지지 방식의 변화, 이동성 향상을 위한 길이 조정, 상하 복식 비

례의 재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치마의 지지 방식 변화는 고정 안정성과 압박 완화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통적인 치마는 허리나 가슴 부위를 조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착용되었기에 가슴 부위의 조임

과 압박감, 착용 중 고정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었다. 통치마와 어깨허리의 도입은 치마의 지지점을 가슴 부

위에서 어깨 부위로 이동시켜 하중을 분산시키고 착용 안정성을 높였다(Kim et al., 2005). 이는 단순한 외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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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가 아니라 신체 부하 구조를 재조정하여 기능적 안정성을 확보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둘째, 치마 길이

의 단축과 여밈 구조의 간소화는 신체 가동 범위의 확장을 통한 이동성 개선으로 해석된다. 개화기 여학생 교

복 치마 길이가 종아리 중간 수준으로 짧아진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Kim & Cho, 1997). 이는 착용자의 가동

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로, 단순한 미적 변화가 아니라 신체 운동 범위에 대한 기능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저고리와 치마의 변화는 상하 복식 비례의 재조정으로 나타났다. 치마 착용 위치의 변화와 길이의 

단축에 따라 저고리 길이가 길어지고 품과 진동이 넉넉해졌다. 이는 치마와 저고리가 독립적으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 착용자의 움직임과 신체 비례에 맞춰 함께 조정된 결과로 해석된다(Hong, 1990). 즉, 근대 여성 한복의 

구조적 변화는 단순한 시대적 변형이나 서구화의 결과가 아니라, 신체-의복 인터페이스 차원에서 하중 분배, 가

동성, 비례의 균형을 조정하는 구조적 재구성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근대 여성 한복의 변화를 착용성과 신체-의복 인터페이스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를 지닌다. 기존의 미적·복식사적 접근을 넘어, 한복을 신체와 상호작용하는 구조로 이해함으로써 전통 복식 

연구에 새로운 분석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전통 복식을 고정된 형태가 아닌, 변화하는 신체와 환경에 따라 

기능적으로 조정되는 동적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수

행되었기에 실제 착용성 변화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착

의 실험, 동작 캡처 분석, 압력 분포 측정 등을 통해 구조 변화와 착용성 개선 간의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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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한복 AI 학습데이터구축의 윤리적 책임 문제

- 지적재산권 귀속과 문화적 편향성을 중심으로 -

김여경* 

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AI 플랫폼에서 '한복'을 키워드로 이미지 생성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치파오·기모노 요소가 혼재되

는 오표현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화적 오해가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수집 대상의 선정과 권리 귀속의 문제, 그리고 수집과정의 분류 체계와 메타데이터 설계의 문제가 복합

적으로 얽힌 구조적 결과이다. 이제까지 전통 한복 AI 데이터 연구는 진행되었으나(오선희·이정수·김여경, 

2026) 지적재산권·편향성을 윤리적 책임의 관점에서 통합 분석한 국내 복식학 연구는 전무하다. 이러한 상황

에서 본 연구는 NIA 2023년도 전통 한복 3D 데이터 구축사업에 복식전문가로 참여한 실증적 경험을 토대로, 

질적 문헌 분석과 사례 기반 분석을 병행하여 지적 재산권 귀속과 문화적 편향성의 두 범주를 검토하고 제도적

인 부분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전통한복은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한복 생활'로 지정된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전통한복의 제작 기술과 

디자인은 공동체가 세대를 거쳐 전승한 집합적 지식이라는 점에서 배타적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설정하기 어

렵다. 그러나 전통한복이 AI 학습 데이터로 전환되는 상황에서는 박물관 소장 유물 이미지·공공사업 촬영 이

미지·AI 생성 이미지 등은 각각 서로 다른 권리관계가 발생한다. 또한 AI 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화적 

편향성은 학습 데이터의 수집 과정과 구성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특정 문화 공동체

가 자신의 문화 데이터가 AI 생태계에서 어떻게 표현·활용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AI 주권(AI sovereignty)의 

문제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3. 전통한복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나타난 윤리적 문제

1) 지적 재산권의 귀속과 책임

전통한복 AI 학습 데이터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하는 이미지는 세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박물

관 유물 이미지는 유물 자체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디지털화 이미지에 기관의 복제권이 성립할 수 

있어 AI 학습 목적 공정이용 해당 여부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현행 국내 저작권법이 AI 학습 목적 

이용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서 비롯되는 법적 불확실성으로, 실질적인 법원 판단과 제도적 확

인이 요구된다. 공공사업시 획득된 이미지는 용역 계약상 저작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되지만 장인 재현품은 

장인의 권리가, 영화·시대극 무대의상의 경우 디자이너의 저작권이 성립된다. AI 생성 이미지는 현행법상 저작

물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오표현 이미지가 새로운 학습 데이터로 재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법적 책임 주체

를 상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권리 귀속의 불명확성은 단순한 법적 미정립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질 주

체가 불명확해진다. 결과적으로 지적 재산권 귀속의 명확화는 법적 보호의 차원을 넘어, 데이터 품질의 유지와 

문화적 오표현의 책임 있는 교정을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책임의 토대가 된다.

2) 데이터 편향성의 구조와 문화적 오표현

전통한복 데이터셋(NIA, 2023) 구축 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 구조적 오류가 나타났다. 첫째, 전통한복의 착

장 순서와 레이어드 착장의 미반영이다. 아이템 위주의 이미지 수집으로 단계별 착장 정보가 부재하고, 속옷·

버선 등 보이지 않는 아이템은 제외되어, 레이어 순서와 전체 실루엣에 오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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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색채 체계의 미반영이다. 오방색에 근거한 전통 색채 체계는 실제 색상이 아니라 철학적 개념에 기반한 

분류 체계로 현대적 색상 코드로 직접 전환이 불가능하며, 색상 범주의 폭이 넓어 데이터 작성자의 판단에 따

라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셋째, 착용의 문화적 맥락 부재이다. 신분·성별·의례 맥락 정보 및 복식 금제 정보

가 기록되지 못하여 AI가 착용 규범과 착장 단계를 학습하지 못하고 신분·의례 등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 부적절한 복식 조합을 생성할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적 재산권 귀속과 데이터 편향성을 전통 한복 AI 데이터의 두 윤리적 축으로 분석하였다. 두 문

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데이터 기술의 문제를 넘어 전통문화에 대한 AI 주권 확보의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첫째, 유형별 저작권 지위를 반영한 사슬적 활용 동의 체계 구축이다. 데이터 공개 후 상업 플랫폼·해외 

재학습으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에서 장인·박물관·연구자의 권리를 보호할 Opt-out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다

만 이 제도의 도입에 앞서 몇 가지 법적 쟁점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국내 저작권법은 AI 학습 목적

의 이용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Opt-out’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며, 해외 플랫폼의 이용약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권한과 책임의 기준이 아직 형성 중이기 때문에 추후 논의가 필요

한 상황이다. 둘째, 복식학 중심의 전통한복 AI 데이터 표준 지침 수립이다. AI가 단순 시각 패턴이 아닌 전통

한복의 문화적 맥락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가 차원의 전통한복 AI 학습 데이터 생산 환경 조

성과 국제 범주 독립성 확보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연계한 AI 주권 확립이 필요하다. 

넷째, 복식학 전문가의 연구 설계 단계 참여 의무화와 장기 연구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 구조와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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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움직임 보조를 위한 공압식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의 

압력 분포 기반 착용 적합성 평가12)

- 가상 피팅 기반 성별 체형 비교 -

송지현*·조현선·오주현·조유민·최윤지·구수민⁺
연세대학교

1. 서론

웨어러블 보조 시스템은 신체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보고되어 왔으나, 사용자 간 신체 특성 차이에 따른 

성능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공압 기반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은 인체와 직접 상호작용하며 힘을 전달하

므로, 사용자-장치 인터페이스 조건에 따라 착용 적합성과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Xavier et al., 2022). 이러한 

상호작용은 신체 표면의 접촉 압력 분포로 나타나며, 착용 쾌적성과 보조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러

나 신체 형상 차이에 따른 압력 분포의 정량적 비교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D 

의복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성별에 따른 접촉 압력 분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의 착

용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은 신체와의 밀착을 통해 힘을 전달하므로, 구조적 디자인에 따른 착용 적합성은 접촉 

압력 분포 및 힘 전달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et al., 2025; Shi et al., 2022). 특히 국부적 압력 집

중은 착용 불편감과 피부 부담을 유발할 수 있어 장시간 착용 시스템의 주요 설계 고려 요소이다. 접촉 압력은 

신체 표면 곡률, 체형, 의복 및 장치 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동일한 시스템이라도 사용자 신체 형상에 따라 압

력 분포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압식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 설계에서는 신체 형상에 따른 압력 분포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접근이 필요하다.

3.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3D CLO 기반 가상 착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압식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의 착용 적합성을 평가

하였다. 사이즈코리아 데이터를 기반으로 20-30대 남녀 표준 아바타를 생성하였으며, 실물 규격 및 원단 물성을 

반영하여 개발된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면, 측면, 후면 3개 뷰의 압력 분포를 ImageJ로 

정량 분석하였다. 압력 분포는 CLO 컬러맵 이미지를 기반으로 ImageJ의 Hue, Saturation, Brightness 임계값을 

적용하여 고압, 중·고압, 중압, 저압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압력 구간은 절대 압력 단위가 아닌 컬

러맵 색상 범위에 기반한 상대적 압력 수준으로 해석하였으며, 각 구간의 면적 비율(%)을 통해 성별에 따른 압

력 분포 특성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 아바타는 고압 영역이 전체의 4.85%로 나타난 반면, 남성 아바타

에서는 고압 영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압력 분포 영역 역시 여성(37.01%)이 남성(28.78%)보다 크게 나타

났다. 특히 여성은 흉부 및 허리-골반 부위에서 국부적인 고압 및 중·고압 영역이 형성된 반면, 남성은 전반적

으로 압력이 분산된 형태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벨크로 타입 허리 복대와 어깨 및 허벅지 하네스는 탄

성 밴드를 활용한 체형 적응형 구조로 설계되었으나, 여성 아바타의 경우 공압 구동기를 목표 위치에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조임력이 요구되었다. 이에 실제 디자인 수정 과정에서는 허리 압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허리 복대 면적을 기존 대비 약 50% 축소하고, 복대가 골반 및 하부 허리 중심에 배치되도록 구조를 수

정하였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흉통 및 허벅지 둘레가 작아 허벅지 앵커링 부위에 과도한 압박이 발생할 

수 있어, 탄성밴드의 소재, 두께 및 배치 조정을 통한 압력 분산 설계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2025, 2026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RS-2023-0021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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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3D 가상 착의 환경에서 성별에 따른 접촉 압력 분포를 정량 분석하고,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의 

착용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국부적인 고압 영역과 더 큰 압력 분포 면적을 보

여 체형에 따른 압력 집중 현상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체형에서 발생하는 허리 압력 집중

을 완화하기 위해 허리 복대 면적을 축소하고 골반-하부 허리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설계 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허벅지 앵커링 부위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 탄성밴드의 소재, 두께 및 배치 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

였다. 본 연구는 압력 분포 기반 착용 적합성 평가를 통해 공압 기반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의 성별 및 체형별 

구조 설계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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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재봉 산업의 생산 연계형 교육 모델 연구

- 마톨라 지역 수요 분석을 중심으로 -

박성미*·최영림⁺
대구대학교

1. 서론

모잠비크 마톨라(Matola)는 산업 요충지이나 제조업 교육 인프라는 미비하다. 전국 산업학교의 급증(258개소)

으로 실습복 수요가 높으나, 양산 체계 부재로 수입에 의존하여 부가가치가 유출되는 실정이다. 기존 TVET 역

시 시설 노후화로 이론에 치중되어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를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여 재

정 자생력을 확보하는 ‘생산 연계형 교육(Factory-cum-School)’ 모델을 제안하고, 마톨라 지역 실증 데이터를 통

해 그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본론

본 연구는 2025년 6월 30일부터 5일간 마톨라 산업학교 구성원 및 지역 주민 404명을 대상으로 실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86.4%가 청년층, 55.4%가 여성으로 나타나 해당 계층의 높은 학습 수요를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재봉 교육 참여 의사는 76.5%로 매우 높았으며, 선호 유형은 맞춤 의류(23.3%)와 작업복·유니폼

(22.5%)이 핵심 수요를 형성하였다. 이는 카풀라나(Capulana) 원단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시장과 지역 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기관 대상 수요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68%에 달하는 여성 문맹률 등 사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84.9%가 기술 교육을 통한 자립 가능성을 긍

정하였다. 현재 전문 인력 부족(41.6%)과 비공식 경로를 통한 기술 습득(40.6%) 실태는 생산 수익을 교육 인프

라에 재투자하는 본 모델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선호 교육 기간은 효율성을 고려한 3~6개월(41.6%)이 가장 

높았으며, 창업 희망(62.4%)과 소득 증대 기대(83.8%)는 재봉 기술이 실무적 가치를 지닌 핵심 생계 수단임을 

나타낸다. 지역사회 측면에서도 일자리 증가(35.6%) 등 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인식되어, 본 모델이 공익적 요

구와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3. 결론

마톨라 지역은 교육과 생산이 결합된 TVET 모델을 수용할 충분한 시장 지향성을 보유하고 있다. 제안된 모

델은 소규모 창업(맞춤복)과 대량 납품(작업복) 수요를 동시에 수용하여 교육생에게는 실전 경험을, 국가적으로

는 수입 의존적 공급망 개선을 통한 경제적 자생력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산업 요충지의 실증 데이터를 기반

으로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구체적인 커리큘럼 설계와 시범 운영을 통한 정량

적 검증이 지속되어야 하며, 본 결과가 모잠비크 TVET 정책 수립 및 ODA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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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보행 시 밀착 팬츠 착용이 경미한 발달장애 성인의 뇌파 반응에 미치는 영향

- 발달 장애인의 보행 보조용 밀착 팬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13)

김남임*·최연주·이효정⁺
국립공주대학교

1. 서론

발달장애 성인은 일반 성인에 비해 보행 변이성이 크고 보행 안정성이 낮으며, 감각-운동 통합 및 자세조절

의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ppewal et al., 2018;). 특히 경사 보행과 같은 부하가 증가된 상황

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중재로 밀착의복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

는 고유수용성 감각 입력을 증가시켜 신체 인지와 운동제어를 향상시키고 보행 효율성을 높인다(Weakley et 

al., 2022). 그러나 경사 보행과 같은 운동 조건에서의 뇌파 반응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장애인을 

위한 보행 보조용 밀착의복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사 보행 시 밀착 팬츠 착용이 경미한 발달장

애 성인의 뇌파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능성 밀착의복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피험자는 20대 남성 경미한 발달장애인 8인(키 167.3±3.5, 체중 63.5± 2.8kg)으로 구성되었으며, 

트레드밀 경사각 15°, 속도 3.5 m/h 조건에서 보행 시 의복압 1.0∼2.0 kPa 수준의 밀착 팬츠 착용(with)과 비

착용(without)을 비교하였다. 뇌파는 BioBrain Inc.의 BIOS-S8 8채널 다원생체신호 계측 시스템을 사용하여 측

정하였으며, 전극은 10-20 system에 따라 F3, F4, T3, T4, O1, O2, Cz에 부착하였다. 기준전극(A1)은 좌측 귓

불 뒤, 접지전극은 이마에 부착하였으며, 직류전원 성분과 불필요한 고주파 대역의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1-40Hz 

사이의 대역통과필터를 적용한 후 전력선의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노치필터는 60 Hz 대역으로 필터링 하였다

(Gwin et al., 2010). 또한 트레드밀 보행 시 머리는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컨트롤 하였으며, 분석 과정에

서 근육 활동에 의한 잡음은 30 Hz 이상의 고주파 성분과 불규칙한 신호 패턴을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신체 

움직임에 의한 잡음은 여러 채널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저주파의 큰 변동으로 판단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이용하여 paired t-test로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연구결과는 <Table 1>과 같이 밀착 팬츠 착용 시 전두 영역의 상대 알파(RA)가 비착용 시보다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p=.045). 두정 영역의 RA 또한 비착용 시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44). 상대 빠른 알파(RFA)

는 전두 영역에서 비착용 시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36), 두정 영역에서도 비착용 시보다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p=.003). 반면, 두정 영역의 상대 베타(RB)는 비착용 시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p=.047), 측두 영

역의 상대 감마(RG)는 비착용 시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29). 결과적으로 전두 및 두정 영역에서의 

알파 및 빠른 알파 증가는 불필요한 정보 처리를 억제하고 안정적인 주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압박의복이 운동제어를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Miyashita et al., 2021).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재원으로 수행되었음(No. RS-2023-00211608).



- 160 -

EEG Index–Sensor Location
Mean(SD)

p
Wearing Not wearing

RA-Frontal lobe 0.021±0.026 0.05±0.002 .045*

RA-Parietal lobe 0.016±0.018 0.005±0.006 .044*

RFA-Frontal lobe 0.014±0.011 0.006±0.006 .036*

RFA-Parietal lobe 0.003±0.002 0.002±0.001 .003*

RB-Parietal lobe 0.841±0.163 0.959±0.046 .047*

RG-Temporal lobe 0.009±0.007 0.003±0.002 .029*

<Table 1> Analysis of EEG Changes in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uring Inclined Walking 

with and without Compression Pants

*p<.05

4. 결론

밀착 팬츠는 경사 보행 시 경미한 발달장애 성인의 뇌 활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성 의복으로서 활

용 가능성이 있으며, 보행 보조 및 스포츠용 밀착 팬츠 개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가진

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보행 수행 지표와의 연계 분석 및 의복압 수준에 따른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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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문양 기반 텍스타일 디자인의 예술적 오브제화 가능성 연구

박지윤*·조윤진⁺
경상국립대학교

1. 서론

K-Culture의 확산으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전통 문양의 현대적 재해석 

시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텍스타일 제품을 공간 연출이나 전시 요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텍스타일 디자인의 역할이 감상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전통 문양을 활

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은 색채, 반복, 구성 등의 조형성을 지니고 있으나, 주로 실용적 목적으로 활용되었고, 예

술적 오브제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오브제란 텍스타일이 의복 및 액세

서리와 같은 기능적 목적을 넘어, 독립된 조형성과 심미성을 지닌 시각적 감상의 대상으로 확장되는 개념을 의

미한다. 예를 들어 스카프가 착용 목적을 넘어 액자나 벽면 장식으로 활용될 수 있듯이, 전통 문양 기반 텍스

타일 역시 조형성과 상징성을 바탕으로 평면 전시 형태의 예술적 오브제로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오브제의 

활용 방식의 경우 공간 디자인 또는 예술 작품 등 다양하게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평면 전시형 오브제로 한

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 문양 텍스타일이 지닌 기능적 가치를 넘어, 조형적·시각적 가치를 예술

적 오브제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패턴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단청 문양으로 한정하였다. 단청 문양은 기하학적 구조와 상징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 현대

적 디자인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고 패턴화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양의 색

채 구성, 반복 구조, 대칭성, 기하학적 배열을 중심으로 조형적 특성과 구성 원리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현대

적 감각의 패턴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인 미드저니(Midjourney)를 활용하여 여러 패

턴 시안을 생성한 후 예술적 오브제로 적합한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이후 선정된 패턴 디자인을 수정·보완하

여 텍스타일에 적용한 시각적 결과물을 제작하고, 패턴의 크기, 배치, 색상 조합을 조정하여 감상 중심의 효과

를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오브제 형태로 재구성해 평면 전시와 공간 연출이 가능한 시각적 오브제로 구

현하고, 텍스타일의 예술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패턴 개발 과정에서 단청 문양은 고유한 조

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변형되었으며, 다양한 시각적 표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전통 문양 기

반 패턴을 텍스타일 디자인에 적용한 결과, 전통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 가능하였

다. 셋째, 오브제 형태로 구현된 텍스타일 디자인은 시각적 감상의 대상으로 확장될 수 있었으며, 평면 전시 형

태로 재구성되면서 색채와 패턴의 조형성을 더욱 드러냈다. 넷째, 착용을 전제로 한 텍스타일 디자인과 비교할 

때, 오브제 형태 활용 방식은 기능성보다 시각적 구성과 조형성이 우선되므로 전통 문양의 의미와 미적 가치를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데 유리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전통 문양 기반 텍스타일의 오브제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를 예술적 오브제로 확장할 수 있

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전통 문양은 현대적 패턴으로 재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디자인이 적용된 

텍스타일은 착용의 기능을 넘어 시각적 감상의 대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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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단순한 장식 요소가 아닌 독립적인 시각 표현 매체로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전통 

문양 텍스타일 디자인이 예술적 오브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K-Culture 상품 및 디자인 분야에서 새로

운 활용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문양과 평면 전시형 오브제에 집중했으나, 

향후에는 다른 전통 문양을 활용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연구 결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사용자 인식 연구를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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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메트릭 기반의 스커트 패턴 자동설계 적용에 관한 연구

- CLO 시스템을 중심으로 -

김민경

한경국립대학교

1. 서론 

의류 패턴 설계는 수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2D CAD 기반 설계로 전환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초기 원형 설계 

과정에서는 시간 소요에 따른 비효율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형태를 고정된 도형으로 정의하지 않고 수학

적·논리적 관계에 기반한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Jeong, 2019)을 적용한 패턴 

설계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패턴 설계 자동화를 통해 시간 단축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류 산업 전반과 교육 기관의 2D 패턴 설계 교육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D 패턴 CAD와 CLO의 파라메트릭 자동 패턴 설계 기능을 비교·분석

하여, 스커트 패턴 설계에서의 파라메트릭 패턴 설계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스템의 정확도 향상

을 위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교육용 패턴 설계 교재를 기준으로 스커트 기본형과 180도 플레어 스커트 각 5종을 선정하였다. 

패턴 설계에 적용한 인체 치수는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사업’의 20~24세 성인 여성 평균값을 적용하였

다. CLO(CLO 2025.2.256((주)클로버추얼패션))의 파라메트릭 자동 패턴 설계 시스템과 2D 패턴 CAD인 YUKA

(슈퍼알파플러스 2.90(Youth Hitech Co., Ltd.; Korea)를 활용하여 동일 조건에서 패턴을 설계하고, 패턴 치수

의 정확도, 곡선 형태 재현성, 설계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제언

연구 결과, CLO의 파라메트릭 기능은 치수 입력만으로 스커트 패턴을 신속하게 생성할 수 있어 설계 효율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장점을 보였으나, 옆선 곡선 부위에서 형태 재현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CLO

의 자동 설계 시, 적용 값은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값에서 여유량을 포함한 값을 입력하도록 구성되었으며, 다

트의 위치와 수량은 최소 1개에서 2개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뒤허리선 위치 낮춤 값을 적용

함으로써 허리선 낮춤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파라메트릭 기반 스커트 패턴 설계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향후 CAD 기반 자동 패턴 설계 시스템의 정밀도 향상 및 개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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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 보조기 설계에서 혈류 고려에 관한 고찰14)

김정은*·황혜령·박순지⁺
영남대학교

1. 서론

척추측만증은 성장기 청소년에서 발생하는 3차원적 척추 변형으로,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보조기 착용이 

널리 활용된다. 보조기는 체간에 압박을 가해 척추 만곡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교정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치

료 효과는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Weinstein et al., 2013). 또한 척추측만증 보조기 치료에 대한 표준

화된 접근과 임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으며, 치료 적용 기준과 방법이 정립되어 있다(Negrini et al., 

2018).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교정 효과와 치료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장시간 착용으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혈류 변화와 같은 생리학적 영향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Negrini et 

al., 2018). 특히, 외부 압박에 의해 혈류 감소 및 조직 허혈과 같은 생리학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이 보고되

었으나(Partsch, 2012), 이는 주로 전신적 관점에서 다루어졌으며, 보조기와 직접 접촉하는 체간 부위의 국소 미

세혈류와 조직 반응을 설계 요소와 연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2. 본론

압박 의류 및 의료용 압박 치료 연구에 따르면 외부 압력은 피부 및 조직 내 미세혈류에 영향을 미치며, 일

정 수준 이상의 압박은 모세혈관을 압박하여 혈류 저하 및 조직 손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Partsch, 2012). 

이러한 혈류 감소는 조직 내 산소 공급 저하와 대사 산물 축적으로 이어져 통증 및 불편감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장시간 착용이 요구되는 보조기 치료에서 착용 순응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Partsch, 

2012).

지속적인 압박은 국소 허혈 상태와 피부 손상 위험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반응은 체형 및 조직 특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압력의 크기뿐 아니라 분포와 적용 방식의 고려가 중요하다(Partsch, 2012). 

또한 외부 압력은 조직의 기계적 변형과 미세순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Lachenbruch, 2005), 지속적

인 압박은 연부 조직의 변형을 유도하고 이러한 변화는 장시간 착용 환경에서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리학적 변화는 착용자의 주관적 불편감과도 관련되며, 척추측만 보조기의 착용 순응도는 치료 효과

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고 있다(Katz et al., 2010). 착용 시간 감소는 치료 효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착용 시 발생하는 불편감은 착용 지속성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치료 효과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조기 설계는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과 병행하여 생리적 부담을 보완적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반면, 척추측만 보조기 연구는 교정력 확보와 압력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구조적 설계와 교정 효과 간의 관

계 규명에 집중되어 왔다(Negrini et al., 2018). 패드 위치 조정이나 형상 설계를 통해 척추 만곡을 제어하는 

접근이 주를 이루며, 이는 교정 효과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압력이 인체 조직에 미치는 생리학적 

영향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현재 설계 역시 주로 압력 분포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Negrini et 

al., 2018; Partsch, 2012).

따라서 보조기 설계에서는 압력의 크기뿐 아니라 작용 시간, 반복성 및 분포를 고려하여 혈류 저하를 최소화

하고, 개인별 체형과 생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설계는 의료인의 처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적 판단을 지원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22R1A2C209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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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척추측만 보조기 설계에서 혈류 고려는 장시간 착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순응도 저하를 완화하기 위한 중요

한 요소이다. 그러나 기존 척추측만 보조기 연구는 주로 교정 효과와 압력 분포에 초점을 두고 있어, 혈류 변

화와 같은 생리학적 요소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Negrini et al., 2018). 기존 연구에서 보

고된 전신 생리 변화와 달리, 본 연구는 보조기와 직접 접촉하는 체간 부위의 국소 반응에 초점을 둔다. 특히 

기존 압박 치료 연구에서 보고된 혈류 감소는 일반적인 압박 환경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척추측만 보조기와 

같이 국소적이고 비대칭적인 압력 구조를 가지는 상황에서의 조직 반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Partsch, 

2012).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체간 부위의 국소 미세혈류와 조직 반응을 설계 요소와 연계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보조기 설계에서의 혈류 고려는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을 대체하

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착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리적 부담을 보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보조적 설계 

요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보조기 설계에서는 압력과 혈류 간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교정 

효과뿐만 아니라 생리학적 안정성을 반영한 설계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접근은 보조기 치료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사용자 중심의 설계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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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복식의 구조적 특성을 적용한 현대 스노우웨어 디자인 개발 연구

이유림*·김성은⁺
덕성여자대학교

1. 서론

최근 아웃도어웨어는 단순한 스포츠웨어를 넘어 일상에서도 착용 가능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과도한 부

피감보다 기능성과 심미성을 함께 고려한 디자인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스노우웨어는 여전히 

슬로프 환경에 맞추어진 스포츠 중심의 실루엣이 강하여, 도심 환경에서의 활용성과 개인의 취향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따라 기능성과 일상성, 심미성을 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라이프스타일 스노우웨어를 지향하는 브랜드 ‘NAVA’를 개발하고, 한국 전통복식의 

구조적 특성인 여유로운 실루엣과 중첩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노우웨어 디자인 개발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컨셉 브랜드 ‘NAVA’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NAVA’는 도심 환경에서의 일상 착용

과 스포츠 활동을 동시에 고려한 라이프스타일 스노우웨어를 지향하는 컨셉 브랜드로, 기존 스노우웨어가 지닌 

슬로프 중심의 제한된 활용성을 보완하고자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기능성과 일상성을 동시에 고려한 Urban 

active snowwear를 디자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한국 전통 복식은 여유로운 실루엣과 중첩 착장 구조를 통해 

신체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활동성과 보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여러 겹을 덧

입는 방식은 착용 방식에 따라 형태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현대 스노우웨

어의 기능적 요구와 유사한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 또한 전통복식의 여유로운 실루엣은 최근 패션에서 강조되

는 릴랙스드 핏과 절제된 볼륨의 경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 스노우웨어의 핵심 요소

인 활동성, 보온성, 착탈의 편의성, 일상 활용성의 관점에서 전통복식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

유로운 품은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일상에서도 착용 가능한 실루엣으로 확장될 수 있었으며, 

중첩 착장 구조는 기온과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절가능한 레이어링 시스템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한 Firstviwe Korea의 2025 F/W 트렌드 분석을 통해 컬러, 실루엣, 소재, 착장 방식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기

능성 소재를 활용한 도시적 아웃도어 스타일과 레이어링 중심의 착장 방식, 탈부착 가능한 모듈형 구조, 저채도 

컬러의 사용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NAVA의 Core 라인인 'Frozen Current'를 전통복식의 중첩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릴랙스드 실루엣과 탈부착 가능한 멀티 레이어드 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컬러

는 아이스 블루, 쿨 그레이 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방수·방풍 기능의 나일론과 퀄팅 소재를 적용하였다.

3.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전통복식의 구조적 특성이 현대 스노우웨어 디자인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특히 전통복식의 여유로우 실루엣과 중첩 착장 구조는 기능적 요구와 일상적 활용성을 동시에 충족시키

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복식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라이프스타일형 스노우웨어 디자인

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현대 스노우웨어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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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Habitus 개념을 기반으로 한 젠더 플루이드 디자인 개발

이서은*·김성은⁺
덕성여자대학교

1. 서론

현대 사회에서는 성별 이분법이 약화되며 젠더 정체성의 다양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패션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성별의 경계를 초월하는 젠더 플루이드(Gender-fluid) 패션 시장의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Judith Butler는 젠더를 고정된 본질이 아닌 반복적 행위를 통해 구성되는 수행적 개념으로 설

명하였다. 이러한 수행성은 개인이 사회적 경험 속에서 내면화된 인식과 실천 구조에 기반하며, 이는 Pierre 

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과 연결된다. 아비투스는 개인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체화한 성향과 실천 

구조를 의미하며, 이는 젠더 수행이 반복되고 재구성되는 것으로 작용한다. 즉, 젠더 는 개인이 체화한 아비투

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젠더 수행성을 가능하게 하는 구

조로서 가상의 브랜드 ‘ME:SOO’를 설정하고, 젠더 아비투스 체현을 돕는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ME:SOO’

는 스스로를 지칭하는 목적격 단어 ‘ME’와 한자 ‘秀(빼어날 수)’를 결합한 이름으로, 개인의 정체성은 외부가 아

닌 스스로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누구나 고유하게 ‘빼어남’을 지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

며, 개인의 자율적 정체성 형성을 지향하는 브랜드 아이텐티티를 반영한다. 

2. 본론

젠더 아비투스는 개인이 사회적 경험을 통해 내면화한 젠더 규범뿐 아니라, 이를 수행하고 재구성하는 실천적 

성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패션은 이러한 젠더 아비투스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유체

적 젠더를 표현하는 패션의 체현 방식으로는 모호성, 다중성, 전복성 등이 있다.(Chung et al.,2023) 본 연구에서

는 기존의 개인을 규정 짓는 양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남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현 방식을 FW시즌 컬렉

션에 적용하였다. 첫째, 과한 볼륨 및 두꺼운 직물을 활용해 신체 실루엣을 과장 혹은 은폐하여 흉부 및 둔부와 

같은 선천적 신체의 성별 기호를 해체해 모호성을 드러냈다. 둘째, 의복의 다층적 구성으로 다양한 젠더 수행 

가능성을 열어주는 다중성을 고려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지정 성별의 의복 규범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시각화하

기 위해 로맨티시즘에 펑크 컨셉을 결합하여 러플과 스터드 병치를 통한 체제의 전복성을 표현했다.

3. 결론

본 연구는 젠더 수행성과 아비투스 개념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젠더 플루이드 패션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패션은 단순한 외적 표현을 넘어 개인의 젠더 정체성과 사회적 경험을 표현하는 매체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

는 단순 표현을 초월하여 개인이 고유의 자아를 확립할 수 있는 이상 체현의 경험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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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왕도>의 이미지를 활용한 염라대왕 복식 디자인 연구

양다혜*·박한비·이경미⁺
한경국립대학교

1. 서론

우리의 전통 복식인 한복에는 예로부터 색과 옷의 구성 등이 계급을 나누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한복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불교의 불화 속 지옥의 왕들 중 ‘제 5대 염라대왕’ 복식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옥의 가장 높은 통치자로는 ‘염라대왕’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런데 다양한 매

체에서 염라대왕을 형상화된 바 있지만, 불화 속에 실제로 도상화되어 표현된 이미지와 연관시켜 전통 복식으

로 구현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염라대왕이 묘사된 자료인 불화 <시왕도>를 통해 

복식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염라대왕 복식의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고려시대와 조선 후기의 <육중연의 시왕도>, <현왕탱화> 속 염라대왕 복식과 한국

적 요소를 고찰하고 통합하여 재해석한 디자인을 일러스트로 그려 염라대왕 복식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2. 본론

본 연구를 위해 불교의 ‘시왕 신앙’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현세의 삶과 질에 따라 사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불교의 심판 사상과 명부 신앙에서 전래되었다. 염라대왕은 시왕 중 가장 먼저 명계와 관련을 맺었으며 염라대

왕의 유래는 고대 인도 브라만 신화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로 죽은 자인 ‘야마’이며, 그는 인도에서 저승을 관장

하는 신으로 인식되었다. 이후 염라대왕에 대한 신앙이 중국으로 들어오며 제 1대부터 5대까지의 염라대왕으로

부터 열 명의 왕으로 늘어나며 ‘시왕’이라는 개념이 잡혔고 사상적 기반이 확고해지며 당대 이후 불상과 불화가 

조성되는 등 시왕 사상이 성행하였다. 이로부터 완성된 ‘시왕도(十王圖)’라는 형식을 통해 명부에서 시왕이 망자

가 현세에 저지른 죄업을 심판하고 육도윤회처(六道輪廻處)를 결정하는 모습과 죄업에 따른 형벌을 받는 지옥을 

그리게 되었다. 시왕 신앙을 중심으로 한 시왕탱화는 지옥에서 죽은 자의 죄를 심판하는 시왕(十王)을 그린 불

화(佛畵)이다. <육중연의 시왕도>, <현왕탱화>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육중연의 시왕도> 속에서는 면복 형태 복식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사를 지낼 때 착용한 방

심곡령까지 보이며 폐슬을 착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왕탱화>에서도 면복 착용이 확인되고 금강경을 머

리에 얹고 있으며, 왕이 집무시에 착용한 곤룡포의 양 어깨에 부착한 보가 변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삼국시대 왕이 의례에서 착용한 대수포와 신라 제42대 흥덕왕 복식 금제에 나오는 소매가 없거나 짧은 형태

의 반비로 보이는 복식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승세계 속 염라대왕의 복식을 다음과 같이 디자인하였다. 염라대왕은 최고의 

통치자인 만큼 무게감의 중요성을 위해 디자인한 모든 복식에 십장생, 운문과 같은 한국의 전통문양이 들어간 

양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전통 복식의 계급적인 특징을 참고하여 현세의 인물 중 가장 높은 계급

인 황제를 표현하기 위해 가슴, 등, 양어깨에 네 가지의 곤룡문이 있는 보를 양 어깨에만 붙이는 것으로 재해

석하였고, 시왕도에 공통으로 묘사되는 면복을 참고하여 디자인하였다. 

또한 삼국시대 대수포와 그 위에 착용한 길이가 긴 반비를 디자인하고 속옷으로 바지, 저고리를 착용하며, 

면복의 구성품 중 폐슬, 옥대, 대대, 방심곡령을 활용하여 장식하였다. 또한 황제 계급을 나타내기 위해 오방정

색을 복식에 활용하였다. 첫 번째 겉옷인 대수포에는 황제의 색, 사방의 중심인 황색, 반비에는 신비로움, 위엄

을 나타내는 흑색, 마지막으로는 국운과 직결되어 황제의 복색으로 사용된 적색을 도련 및 전체 복식에 선(襈)

으로 둘렀다. 또한 금강경과 관모인 보관을 합치고 폐슬에 삼태극 문양을 그려 넣어 상징성을 표현하였다. 업

경대의 소품을 활용하여 염라대왕만의 상징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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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는 시왕도 중 <육중연의 시왕도>, <현왕탱화>에 묘사된 저승의 제 5대 염라대왕의 이미지를 고찰하

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염라대왕의 이미지와 연구자의 상상을 합쳐 창작하여 일러스트로 표현하였다. 염라대왕

에 대한 이미지 및 신화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매체에서 한국 복식과 연계하여 표현한 자료가 없는 점, ‘염라

대왕’ 복식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에 대한 연구의 가능성과 다양한 미디어에서 표현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육중연의 시왕

도>와 <현왕탱화>에 표현된 염라대왕 이미지에 대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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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복식을 활용한 단군신화 인물 복식 디자인 연구

김예빈*·이유민·정가빈·홍유빈·이경미⁺
한경국립대학교

1. 서론

단군신화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한국 최초의 건국 신화로, 천신의 아들 환웅과 곰에서 인간으로 변신한 웅

녀의 결합을 통해 고조선의 시조 단군왕검이 탄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군신화는 한민족의 기원과 정체성

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서사로, 문화적 원형을 탐색하는 중요한 기반이자, 한국 고대사의 시원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의 출발점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단군신화를 비롯한 고조선 시대 복식에 대한 직접적인 사료는 매우 제

한적이어서 그 형태와 구조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중국학계에서는 한국적 맥락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군신화를 중국 중심의 해석을 지속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을 통해 본 연구는 단군신화에 나타난 상징성과 더불어 고구려 및 삼국시대의 고분벽화와 문헌 자료에 나타난 

의복 양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동아시아 의복 문화 속 정체성과 차별성을 조명하고 신화와 역사, 상징과 고

증이 결합된 복식 디자인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삼국사기, 고구려 고분벽화인 무용총, 쌍

영총, 안악 3호분, 덕흥리 고분 등과 천마총 출토 금직물 등의 삼국시대 유물을 활용하고 신화적 상상력을 병

행한 복식 디자인을 시도했다. 더불어 단군 부인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창작하여 환웅과 웅녀, 단군과 단군 부인

으로 구성하여 환웅과 웅녀는 신화적 상징성과 초월적 이미지를 강조하여 재해석하고 단군과 단군 부인은 삼국

시대 복식과 기존 단군 도상을 참고하여 보다 현실적인 복식 디자인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복식

의 역사적 기원과 조형적 특성을 재해석함으로써 한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과 민족적 기원을 고찰하고자 하였

다. 신화적 서사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 접근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전통의 현대적 계승 가능성을 제시

하고, 향후 창작 및 문화 콘텐츠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2. 본론

삼국사기와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고조선 시대 의복을 분석한 결과 공통으로 저고리의 길이는 대체로 엉

덩이둘레 선까지의 넉넉한 길이였고, 바닥까지 끌리는 포의 형태도 있었다. 중국 한족의 대수포는 그 자체로 몸

을 감싸는 일체형인인데 비해 고대 우리나라의 복식은 ‘저고리(유)'와 '바지(고)'를 먼저 입고 그 위에 대수포를 

덧입는 형태이다. 서민층과 달리 고위층은 소매와 바지의 폭이 넓었고 여밈방식은 주로 직령 좌임으로 치마는 

허리부터 단까지 주름이 잡혀 있고 폭이 넓어서 착용 시 A라인의 실루엣을 이루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고구려

를 포함한 삼국시대의 초기 유적에서 의복의 공통점이 유기적으로 보인다는 점을 통해 고조선 시대 의복을 유

추해 보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단군신화 속 인물들의 의복을 신화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였다. 먼저 환웅의 복식은 유와 대구고 위에 대수포를 걸치는 형태로 대수포의 겉감 하단에 백제 금동 

대향로 속 구름 문양을 더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머리 장식으로는 장천1호분에

서 나타난 깃털을 꽃은 조우관과 경주 황오동 쪽샘지구 신라 고분에서 발견된 신라 은제 모관을 재해석하여 하

늘과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스타일링 했다. 웅녀의 복식도 환웅과 동일한 형태로 치마는 아래로 갈수록 퍼지는 

A라인 형태의 삼실총 속 고구려 시대 여자 치마에 현대 퓨전 한복의 갈래 치마를 결합하여 보행 시 하늘하늘 

움직이는 몽환적 실루엣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허리띠는 환웅의 배우자이자 단군의 어머니라는 최고 신분의 여

성임을 나타내고자 고위층의 폭이 넓은 포백대를 적용하였다. 환웅과 웅녀는 쌍영총 부부도에 보이는 것처럼 

저고리의 깃, 도련, 부리 등에 다른 색의 천을 덧대는 ‘선’ 장식과 그 위에 쌍영총에서 나타난 구름, 부여 능산

리 벽화분에서 나타난 연꽃 등의 상징적인 문양을 넣어 천인의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삼국사기 속 오방

색에 근거하여 우리 민족의 기질과 풍토 환경에 순응하는 색상인 백색을 바탕으로 환웅은 모든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청색, 웅녀는 부부애와 다산을 상징하는 분홍에 청색을 포인트로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단군의 복식은 삼국시대 귀족 남성 복식인 대수포, 저고리, 폐슬, 대구고 등의 요소를 재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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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금관총 금관 속 하늘과 땅을 잇는 신성한 나무를 상징하는 나뭇가지 모양을 상징적으로 디자인하여 신성

성과 통치자의 위계를 드러냈다. 단군 부인의 복식은 무용총에 나타난 귀족 여성 복식을 기본 형태로 삼고, 삼

국시대 여성 복식의 구조인 유(저고리)·상(치마)·포(겉옷)를 기반으로 재구성하였다. 머리 장식은 쌍영총 벽화

에서 머리를 높게 틀어 올린 형태와 함께 비녀 및 장식이 사용된 모습을 바탕으로 장식성을 강조하여 재해석하

였다. 단군과 단군 부인은 천마총 출토 금직물 연구와 삼국사기를 참고하여 허리띠 위에는 금제 과대 장식과 

신라 왕실 복식의 화려한 금직 문양과 색채를 공통적으로 반영하였다.

3. 결론

본 연구는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인물 복식의 재현을 위해 삼국시대 복식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

화적 상상력과 역사적 고증을 병행한 복식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고대 복식의 공통된 조형적 특징을 

도출하고, 고조선 시기 복식의 형태를 유추하였다. 또한 환웅과 웅녀, 단군과 단군 부인의 복식 디자인 표현 방

식을 차별화하여 신화성과 역사성이 결합된 디자인을 구현하여 일러스트로 제작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복식의 역사적 기원과 조형적 특성을 재해석하고, 한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과 민족적 근원을 재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더불어 기존에 고정된 이미지로 소비되어 온 단군신화 속 인물들의 복식에서 벗어나, 전

통 복식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향후 삼국시대 복식에 대한 역사적, 예술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

아져 패션 디자인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연구와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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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통실크의 현대화와 패션문화산업 사례 연구

- 상하이(上海), 쑤저우(蘇州), 항저우(杭州) 지역을 중심으로 -

공혜민*·신고은·이다인·하예진·은진⁺
경상국립대학교

1. 서론

본 연구는 실크를 로컬리티로 잘 활용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 쑤저우, 항저우의 전통실크의 현대화와 패션문

화산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진주실크의 로컬리티를 강화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진주실크 산업은 지난 100년간 국내 최대의 실크 산업을 이끌어 왔다. 1900년대 초반 양잠업이 활성화되었

고, 1970년대까지 전성기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로 인해 쇠퇴하기 시

작하였다. 진주실크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에 기여한 진주의 핵심 전통 산업이다. 그러나, 현재 홍보 플랫폼

의 활성화가 저조하고 마케팅 및 신제품 개발 역량 부족이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Soohyun Jang and Eunjin 

Lee (2022). Current status of the silk industry in Jinju. Dept. of Clothing & Textil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orea) 최근 기사에 따르면 현재 실크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실크를 다양한 콘텐츠에 접목시키는 시

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젊은 세대층 즉 미래를 열어갈 세대층을 공략하는 방법이 필

요하다. 

본 연구를 위해 2026년 1월 6일부터 1월 14일까지 중국 상하이, 쑤저우, 항저우를 방문 조사하였다. 방문 기

관은 상하이 박물관, 쑤저우 실크 박물관. 항저우 실크박물관과, 동화대학교, 쑤저우대학교 등의 대학과 IFC몰 

난징루, 우쟝루 패션 거리 가두점 등이다. 대학생, 실크 매장 직원 등을 대상으로 현지인 15명에게 실크 인식 

조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 연구 내용

1) 전시 콘텐츠의 현대화

현재 중국의 실크 및 패션의 거점 지역인 상하이, 항저우, 쑤저우를 방문, 조사한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

다. 항저우 실크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관람객이 각각 축소형 직기, 누에고치가 실크 원단이 

되기까지의 실사 모형 등 가시적인 전시 및 유물 복원 과정 공개를 통해 관람객의 몰입성을 높여 비전공자와 

남녀노소 이해하기 쉬운 전시 구조이다. 쑤저우 실크 박물관에서는 IT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콘텐츠를 제작하

여 현대적인 방법으로 중국 실크를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관람객들이 박물관에 오래 머무를 수 있

는 다채로운 체험형 전시를 진행하고 있었다. 

2) 실크 상품 라인업의 다양화

박물관뿐만 아니라 패션 시장에는 항저우의 원슬리(Wensli)를 비롯한 상하이의 아틀리에 인티모(Atelier in-

timo), 광저우의 비앙(Vieaing) 등 실크 상품을 주요 품목으로 하는 의류 브랜드들이 많고, IFC몰 등 백화점이

나 가두점 등에서 실크 전문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실크로 생산된 의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실크 제품

이 스카프나 넥타이 등 액세서리에 편중되고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하기에는 디자인 다양성이 부족한 국내 실

크 패션문화상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3) 패션과 전통문화의 융합

상하이 박물관은 치파오 전시회 등 전통 의복을 현대적 문화콘텐츠로 승화시켜 실크가 사용된 전통 의복을 

전시하여 오랫동안 사용된 소재임을 알리고 치파오만의 고유함을 중국 관광객에게 알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전 

지역에서 현재 치파오를 입고 메이크업, 헤어 등을 갖추고 촬영을 하는 왕홍체험이 대유행 중이며, 중국 각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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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공간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3. 결론

분석 결과, 중국 상하이, 쑤저우, 항저우의 전통실크 현대와와 패션문화산업 사례 분석을 통해 진주실크 산업

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진주실크 박물관 내 체험형 전시 콘텐츠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현대적 감각을 담은 실용적 패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연령대, 라이프스타일, 소비 형태 등에 따라 

세분화된 제품군의 라인업과 패키징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에서 현재 대유행 중인 왕홍체험처럼 진주의 

대표적인 축제인 유등축제 기간 동안 진주실크로 제작된 한복과 메이크업, 헤어 등 토탈코디네이션을 통해 K-

뷰티까지 체험해볼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10대~30대의 연령이 진주실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새롭고 트렌디한 방법을 통한 홍보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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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교복과 근로복의 이념적 상징성과 시대별 변화

심세나*·강서영⁺
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북한의 의생활을 분석하는 것은 단순히 의복의 양식이나 유행을 살피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주민의 생활 전

반을 어떻게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특히 교복과 근로복

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복식이라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미래 세대에게 사회주의적 인간상을 주입하기 위한 

대표적 도구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교복과 근로복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이념이 북한주민들에게 

주입 및 내면화되는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년복식이 상징성을 갖게 된 배경을 고찰하며, 이후 

교복과 근로복의 개념 및 상징성, 그리고 각 복식의 시대별 변화를 비교 · 분석함으로써, 북한 당국이 복식을 

통해 청년들에게 사회주의적 인간상을 형성시키는 과정을 규명한다. 궁극적으로는 복식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개인의 삶과 가치관에 미치는 사회통제적기능과 그 시대적 흐름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본론

북한의 복식 정책은 단순한 의복 규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창조하려는 이념적 실천의 한 축이다. 

북한은 복식을 체제 선전의 매개이자 사회주의 생활양식 확립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가치

관과 정체성을 통제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의 사상적 토대에는 ‘주체미학’이 자리하고 있다. 주체미학은 미적 

현상을 물질적·정신적 측면에서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가치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미학의 기본 사명

을 “사람들에게 미와 추를 가를 수 있는 올바른 척도를 주어,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하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

는 미적 활동의 근본 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미학의 틀 안에서 전개된 것으로, 

미를 사회적 실천과 혁명적 의식의 도구로 간주하는 것이다(Lee, 2003, p.169). 

본 연구는 이러한 주체미학적 관점을 근간으로 북한의 복식 정책이 교복 및 근로복의 형성과 변화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체제가 청년 세대에게 사회주의적 인간상을 주입하는 시각

적·상징적 방식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로동신문, DPRKToday, 조선중앙TV 보도영상 등 공개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분단이후부터 2000년대까지의 청년교복과 근로복 이미지 약 20건을 중심으로 시각기호학적 분석과 사

회주의 미학적 해석을 병행하였다. 우선 시각기호학적으로는 복식의 색채, 형태, 상징어, 인물 배치, 착용 맥락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코딩하여, 복식이 내포하는 이념적 메시지를 분석한다. 그 후 주체미학의 이론적 틀

을 적용하여 각 복식이 ‘사회주의적 인간상’ 형성에 기여하는 의미를 해석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복식정책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검약·단정·근면·집단성’이라는 사회주의

적 미덕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통제적 복식정책을 유지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50~60년대에는 전후 복

구기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인민복과 간편복, 작업복이 확산되었으며, 평등성을 강조하고 계층 간 차이를 최

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1970~80년대에는 근로복의 표준화가 확립되고 집단성이 더욱 강조되었으

며, 통일된 복식 규범을 통해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에는 산업 침체의 영향으로 실

용성이 중시되면서 제한적 범위 내에서 단정한 복장이 유지되었다. 2000~2010년대에는 시장의 영향으로 소재가 

다소 다양화되었으나 청년 복식 규율이 다시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2020년대에는 교복 디자인의 일부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통제와 제한적 자율이 병존하는 특징을 보인다.(Kim, 2012)

둘째, 북한의 교복은 단순히 학생의 외형을 통일하기 위한 제도를 넘어 사회주의적 인간상을 조기에 내면화

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시각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 제도 전반에 교복이 의

무화되고 사복 착용 범위는 제한된다. 동일 학년과 학교 학생들은 동일한 형태의 교복을 착용하여 계급이나 경

제력 차이를 최소화하고 집단 정체성을 강조한다. 교복 디자인은 성별 구분을 명확히 하면서도 체형이 드러나

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단정함을 강조하며, 계절별로 큰 변화 없이 제한된 색상과 형태를 유지한다. 또한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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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은 최소화되어 규율과 평등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특징을 가진다.

셋째, 인민복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요구하는 근로인민상을 형성하기 위한 복식으로, 노동 중심의 생활양식을 

전제로 한 실용적 구조를 지닌다. 인민복은 생산·농업·사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착용되며 직업 간 외형 차이

를 최소화하여 계급적 구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의복을 통해 개인의 사회적 위치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고, 생산과 노동 중심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국가 선전적 기능도 수행한다. 디자인은 직선적이고 여유 있

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며 실용적 소재를 사용하고 장식을 최소화한다. 색상 역시 회색이나 남색 등 제한된 범

위 내에서 사용되며, 단추형 상의와 기능성 중심의 구조를 통해 단정하면서도 활동성이 강조된다.

3.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의 교복과 인민복을 통해 복식이 사회주의적 인간상을 형성하고 고정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시각적 통치 장치로 기능함을 밝혔다. 교복은 청소년기의 규울과 단정함, 집단성을 조기에 내면화시키는 수단으

로 작동하며, 인민복은 성인기 근로 주체로서의 역할와 위계를 시각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체제가 요구하는 ‘근로

인민상’을 일상 속에 정착시킨다. 이처럼 북한 복식은 개인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이념 관리 구조 속에서, 입는 

행위를 통해 사회주의적 가치와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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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편복포(便服袍) 창의(氅衣)의 구조와 특징을 활용한 

여성 오버핏 코트 개발 연구

백연하*·강서영⁺
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최근 현대 소비자들, 특히 젊은 층은 한복을 지키고 계승해야 하는 전통적 가치 산물로 인식하기보다는 패션

과 놀이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창작하고 착장하며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한복에 대한 인식

이 변화함에 따라 한복 디자인 역시 전통에서 패션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 전통적 요소를 활용한 한

복 디자인이 ‘신한복’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철릭과 저고리 패턴에 기

반한 새로운 신한복 디자인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Cha et al., 2021; Cho et al., 2013). 이와 같은 흐름은 한복

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가 특정 복식 유형

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전통복식을 활용한 디자인 전개 가능성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신한복 디자인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조선시대 편복포(便服袍)의 일

종인 창의(氅衣)의 구조와 특징을 활용하여 여성 오버핏 코트의 디자인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신한복 디자인의 

범주와 활용 가능성을 확장해보고자 한다.

2. 본론 

창의는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인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생겨난 포이다. 조선 후기 창의의 깃은 직령교임

(直領校任)이며, 소매가 넓고, 양쪽 길에 삼각형의 무가 달려있다. 창의는 뒷자락의 중심이 트여있는데, 이 점은 

다른 편복포와 구별되는 창의만의 독특한 구조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창의는 벼슬하는 사람들이 공복(公服)을 

입을 때, 단령(團領) 안에 받쳐 입는 옷이기도 하면서, 사대부가 평상시 한가롭게 지낼 때 입는 옷이기도 했다. 

창의는 도포(道袍) 만큼은 아니었지만, 착용한 사람의 위엄을 나타낼 수도 있는 옷이었으므로 여러 차례의 금제

(禁制)에도 불구하고 신분에 관계 없이 남성들 사이에 널리 성행했다(Kim, 2024).

이처럼 조선시대 관복의 받침옷에서 편복을 오가는 창의의 착용 범위는 포멀(formal)과 캐주얼(casueal)을 동

시에 추구하는 현대 직장인들의 복장과도 유사성을 지닌다고 생각된다. 또한 창의의 뒤가 트인 점은 활동성을 

요구하는 바쁜 현대인의 의복에 유리한 구조로 이해된다. 따라서 창의의 조형 원리는 현대 일상복 디자인에 적

용하기 위한 모티브로 적합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추구하며, 현재 유행하

고 있는 신한복의 유행 흐름에도 익숙한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들을 타겟으로, 창의의 구조와 특

징을 활용한 코트 1점을 디자인·제작 해보고자 한다. 

코트 디자인은 가을철 외출복임을 가정하여, 창의의 구조와 실루엣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최근 유행하고 있

는 오버핏 코트의 실루엣을 참고하여 설계했다. 코트의 색상은 가을의 정서를 반영하도록 뉴트럴 컬러로 계획

했으며, 겉감은 트렌치 코트에 사용되는 코튼 개버딘Gabardine)을, 안감은 인견 자카드(Jacquard)를 사용하였다. 

특히 안감은 경사와 위사의 조직 변화를 통해 문양을 나타내는 문직(紋織) 특성을 지니는데, 이는 빛의 각도에 

따라 무늬가 은은하게 드러나는 한복의 단(緞)류 원단과 유사한 시각적 효과를 주어 전통적인 미감을 더한다.

코트의 패턴은 유경종(柳慶宗, 1565-1623) 묘 출토 창의의 도식화에 기반하면서 현대 여성의 신체 치수를 고

려하여 제도했다. 유경종의 창의를 주요 모티브로 삼은 이유는 이 창의가 다른 창의 유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

로 소매 너비가 비교적 좁고, 무는 상대적으로 넓어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 활동이 편한 오버핏 코트 디자인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패턴은 전통 복식의 제작 방식인 평면 패턴을 기본으로 하여, 창의의 전통적인 

실루엣과 구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뒷트임, 무, 배래의 곡선, 소매 중간의 봉제선 등은 유지하되, 현

대적인 감각과도 조화를 이루기 위해 깃은 스탠딩 칼라로 변경하고 섶은 생략하여 앞중심에서 여밀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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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봉제는 두루마기 제작 방식과 같이 겉감과 안감을 각각 봉제한 후 합봉했다. 또 형태 안정성을 위해 트

임 부분과 앞길, 등판, 소매 끝부분에 겉감과 동일한 소재로 안단(facing)을 대어 보강함으로써, 전통 복식의 평

면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외투로서의 견고한 외형이 유지되도록 제작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전통적인 창의의 구조와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여성에게 적합한 오버핏 코트 

제작을 완성했다. 이로써 창의의 구조와 특징이 현대 의복의 디자인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론

본 연구는 조선후기 창의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여 현대 여성 코트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창의의 

평면 재단 구조와 고유의 실루엣, 뒷트임이라는 독특한 구조가 현대 기성복 디자인에서도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한국 전통 복식에 기반을 둔 다양한 패션 디자인이 전개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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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한복 업사이클링을 활용한 일상용 소형 굿즈 개발 프로세스 연구

문유진*·강서영⁺
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현재 패스트 패션 확산으로 의류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한복 또한 명절이나 행사를 중심으로 일회적으로 

착용된 후 장기간 보관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다른 의류와 비교하여 회수·재활용 시스템이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착용 빈도가 낮은 한복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형태로 재사용할 수 있는 업사이클

링 기반의 디자인 접근이 요구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폐한복을 활용하여 문화상품이나 아동복 디자인 개발이 

시도되기는 했으나(Ahn&Kim, 2013; Song&Bae, 2024), 폐한복을 수급·분해·재구성하여 활용도가 높은 일상용 

굿즈로 전환하는 실천적 프로세스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폐한복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패

션 디자인 모델을 구축하고, 일상용 굿즈 제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문헌 고찰하여 업

사이클링의 개념을 정리, 폐한복의 구조와 소재 분석, 한복의 원단 분류, 재단 및 재구성, 프로토타입 개발의 

과정으로 수행된다. 이로써 폐한복 재활용 방안을 일상용의 소형 굿즈 영역으로 확장하고, 수급–분해–재구성 과

정을 구조화하여 실천 가능하고 확장성 있는 업사이클링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2. 본론

업사이클링은 폐기 직전 자원을 새로운 가치로 전환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전략으로, 소재의 물성과 구조를 

재해석해 폐기물 저감과 윤리적 소비를 지향한다(Eum & Oh, 2023). 한복은 직선 재단, 넓은 폭, 색동·자수 

등 독자적 요소를 지녀 업사이클링 소재로 적합하며, 고름·동정·색동 등의 전통 조형성은 현대 제품에 적용

될 때 상징성과 미적 효과를 제공한다(Kim, 2017).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폐한복을 일상용 소형 굿즈로 업사이클링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탐색해 보았

다. 폐한복은 대여점·사진관 등의 업체의 협조와 개인 기증 등의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수집된 한복은 다시 

색·문양·손상도를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제작 적합 한 소재별로 재선별되었다. 선별된 한복에서 활용 가능한 

부분은 해체되어 활용 가능한 원단으로 준비되었다.

본 연구는 폐한복의 업사이클링을 시도하는 만큼 디자인 중점을 원단 손실 최소화와 한복의 조형성 활용에 

맞추었다. 이에 가급적 직사각형·정방형 패턴을 적용하며, 재단 후에도 남는 작은 원단 조각은 키링·브로치 

등 소형 굿즈로 제작하도록 디자인 계획했다. 비교적 크기가 큰 파우치나 가방 등은 치마폭을 패널로 활용하며, 

소매 자수·고름은 장식 요소로 재배치하여 업사이클링을 시도하고 전통적 조형성을 굿즈 디자인에 반영하도록 

계획했다. 크기가 작은 파우치·케이스·키링·카드지갑 등 소형 굿즈는 저고리의 길과 소매폭 등을 패널로 활

용하고, 고름, 매듭, 동정 라인, 색동 등도 함께 활용하여 한복 고유의 배색을 담으면서도 실용성을 높일 수 있

는 방향으로 디자인 했다. 

이와 같이, 폐한복의 부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스크런치·매듭가방·파우치·카드지갑·패치 등 일상용 소형 

굿즈를 제작한다. 자수가 남은 원단은 전통 문양의 입체감을 살린 자수 스크런치로, 무늬가 없는 단색 원단은 

미니멀 스크런치로 재구성하였다. 치마 폭의 직선 구조는 매듭가방으로 전환하여 전통 조형성과 현대적 실용성

을 결합하였다. 저고리 몸판은 S·M 두 가지 사이즈의 파우치로 개발해 소형 가방류에서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였으며, 남은 직사각 패널은 카드지갑으로 확장하였다.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자수 조각과 색동 파편은 

심지 보강을 통해 패치·브로치로 재구성하여 원단 손신율을 최소화하였다. 이와 같은 진행 과정과 결과물은 

폐한복이 전통적인 조형성을 간직한 다양한 일상용 패션 굿즈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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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는 폐한복을 수급–분해–재구성하는 과정과 원단 손실율 최소화 기반 제작 방식을 통해 일상용 소형 

굿즈로 전환하는 디자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스크런치·파우치·매듭가방·카드지갑 등의 결과물은 기존 

문화상품 중심 연구와 차별화되며, 폐한복의 실용적 활용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의 프로세스는 지속가능 패션 실천에 적용 가능한 제작 기준을 제시하며, 전통미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한복

이 일상적 패션 오브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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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강동 고분 출토 토용에 기반한 통일신라 여성 복식의 3D 재현 연구

박은정*·강서영⁺
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료(史料)가 많지 않은 고대(古代) 복식은 그 구조와 조형, 착장 방식을 파악

하고 이를 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용(土俑)은 통일신라시대 복식의 형태와 구조를 파악

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이에 토용을 토대로 통일신라 복식을 분석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Kim, 

2008; Kweon, 2017). 그러나 이를 3차원의 가상 착장 방식으로 구현하여 복식의 구조와 착장 방식을 입체적으

로 검증하려는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용강동 고분에서 출토된 토용 중 복식의 형태가 섬세

히 잘 묘사된 토용 2점(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소장품번호 7504, 7520)의 복식을 고증하고 가상 착장 프로그램 

CLO 3D를 활용하여 3D 이미지로 재현해 보고자 한다. 특히 통일신라가 엄격한 신분제를 유지한 국가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신분에 따른 양식적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3D 이미지로 구현하여 각 복식의 구조와 착장 방식

을 확인하고자 한다.

2. 본론

흥덕왕(興德王) 9년(834) 복식령(服飾令)에 따르면, 통일신라 여성들은 상의로 단의(短衣)를, 치마는 표상(表裳)

과 내상(內裳)을 겹쳐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치마와 저고리를 입는 방식은 이전 시기까지와 같이 허리에서 치마

를 여미고 그 위에 저고리를 입는 방식도 있었으나, 저고리를 입고 치마를 가슴 위로 높이 묶어 입던 국제적 유

행을 따르기도 했다. 치마를 저고리 위에 입으면서 요대(腰帶)·요반(腰襻)으로 화려한 장식을 더하기도 했고, 

현대의 숄과 같은 긴 천인 표(裱)를 두르기도 했다. 복식의 소재는 신분별로 세세한 구별이 있었는데 6-5두품 

여성들의 단의에는 계라금라포방라야초라금은니(罽羅錦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 등이 금지되었으며, 4두품 이하는 

견(絹)을 쓰도록 하였다. 내상과 표상의 경우 6-5두품 여성들에게는 계수금라(罽繡錦羅) 등이 금지되는 한편, 4두

품 이하는 내상 없이 표상만이 허용되었으며, 표상의 소재는 소문능시견(小紋綾絁絹)을 사용하도록 했다.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반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강동 고분의 귀부인상과 여자상은 기록과 같은 통

일신라 여성 복식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귀부인상은 긴 치마를 가슴 높이 끌어올려 입었으며, 그 위에 넓고 

긴 소매가 달린 표의(表衣)를 입고, 어깨에는 넓고 긴 표를 두르고 있는 차림새로 표현되었다. 반면, 일반 여자

상은 착수(窄袖)의 상의 위에 긴 치마만을 올려 입은 차림새로 표현되었다. 두 여성 토용은 모두 치마를 가슴 

높이까지 끌어올려 입은 것으로 표현되었으나, 소매의 너비와 길이, 복식의 종류 등이 상이하여 이는 신분에 따

른 복식 해석의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토용은 음각(陰刻)으로 표현되어, 당시의 복식 구조와 구성, 직물 문양의 종류를 완전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통일신라가 실크로드를 통해 당나라와 활발한 교역을 이루었으며, 복식, 절차 등 당 문화에 많은 영

향을 받았다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당대 벽화, 도용, 회화자료, 직물 유물 자료 등을 수집하여 토용에 묘

사된 옷차림과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귀부인상의 복식 구성은 표상·표의·표로, 일반 여자상의 복식 

구성은 표상·단의로 도출하였으며, 직물문양으로는 통일신라 시기에 널리 쓰였던 보화문(寶花紋)과 화조문(花

鳥紋), 소기하문(小幾何紋) 등의 도안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CLO를 활용하여, 패턴을 그리고 직물 물성과 문양을 적용하여 통일신라 시대 여성

복식 2점의 착장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향후 패턴과 착장 결과물의 대중적인 활용을 위해, 아바타의 신장은 

대한민국 평균 여성 신장인 158cm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상세 치수는 신장을 기준으로 산출된 기본값을 

따랐다. 귀부인상과 여자상의 봉제 패턴은 선행 연구(Chae, 2005)와 당나라 복식 도식화 자료를 참고하되, 가상 

착장 과정을 반복하며 최대한 토용에 보이는 특징과 유사하도록 수정·보완되었다. 직물은 CLO에서 제공하는 

기본 견직물을 활용하되, 보다 사실적인 재현을 위해 직물의 구조를 png 텍스쳐로 제작해 적용하였다. 색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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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왕의 복식금령을 바탕으로 신분에 따른 규범을 반영하여 귀부인상은 자색과 황색, 일반 여자상은 녹색과 

청색의 색조를 적용했다. 문양은 통일신라 시기 널리 쓰였던 보화문과 화조문, 소기하문 등을 Adobe illustrato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래픽으로 제작 후 적용하였다. 그 결과 각 토용에 따른 가상 착장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실물로도 제작할 수 있는 패턴 및 직물 문양 자료 정보를 구축할 수 있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토용에 기초하며, 유사 시기 사료를 종합 검토 함으로써 신분에 

따른 통일신라 여성 복식을 고찰하고, 그 내용은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 착장한 이미지로 제작하

였다. 이로써 토용에 표현된 통일신라시대 여성 복식의 구조와 착장 방식, 소재와 문양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통일신라 복식을 단순히 도상적으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패턴과 직물, 문

양을 모두 포함한 조형적 재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가상 착장 이미지와 

봉제 패턴, 직물 문양 자료 등은 향후 전통의상 제작,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문화 콘텐츠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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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사 양말의 상품 분석 및 디자인 기획15)

- Product Analysis and Design Planning of Hanji Socks -

김현주*·김강훈·염혜정⁺
전북대학교*·쌍영방적(주)·전북대학교⁺

1. 서론

발은 신체를 움직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이다. 오랜 시간 걷거나 서 있으면 발바닥 조직 손

상이나 다리 피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 이유로 압력과 마찰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적절한 온도와 습

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양말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Chicharro-Luna et al., 2022). 양말에 사용되는 

소재는 다양한데, 그중 한지사는 항균성과 소취성, 흡수성, 통기성 등이 탁월해 쾌적한 촉감을 유지할 수 있는 

천연소재로 양말 제품에 적합하다(Park, 2013). 그러나 지금까지 한지사 양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거나 기능

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지사 양말의 장단점과 상품 현황을 파악하여 새로운 디

자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최근의 트렌드와 다양한 소비자층을 고려한 한지사 양말의 디자인 

사례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를 두었다.

2. 연구문제 및 방법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지사 양말의 개념 및 장단점은 무엇인가. 둘째, 현재 시판 중인 한지

사 양말의 디자인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셋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한지사 양말 디자인은 어떻게 기획, 개발

될 수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 첫

째, 문헌 연구로 선행연구에서 양말, 한지사, 한지사 양말의 개념 및 장단점을 분석했다. 둘째, 양적 연구로 인

터넷 상에서 판매 중인 한지사 양말 총 201개의 상품 디자인을 수집하여 그 종류 및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였

다. 셋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한지사 양말을 위한 디자인 컨셉을 기획한 후 세 개의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3. 결론

첫째, 한지사란 삼나무, 닥나무, 마 등을 원료로 기계식 한지를 제조한 뒤. 그 종이를 가늘게 절단한 후 꼬아 

제조한 실이며(Lee et al., 2025), 한지사 양말이란 한지사로 제작한 양말이라는 개념을 지닌다. 한지사는 모우

가 적어 쾌적한 촉감과 항균성, 소취성, 흡습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고강성 저신도 때문에 편직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Kim & Song, 2013). 최근 양말의 기능성 외에도 장식성이 중요시 되면서 스타일

링 목적과 이미지에 따라 디자인도 다양화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내용과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 플랫폼 중 하나인 ‘무신사’의 상품 설명 내용을 토대로 양말의 분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먼저, 

착장자 성별에 따라 남성용, 여성용으로 나뉘며, 연령에 따라 성인용, 유아동용, 그리고 용도에 따라 비즈니스 

및 캐주얼용, 스포츠용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길이에 따라 발만 가리는 덧버선형의 풋커버, 발목 길이의 앵클

릿, 종아리의 1/4까지 올라오는 길이인 미들삭스, 장딴지까지의 길이인 크루삭스로 분류된다. 그 외 색상과 문

양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분류된다. 

둘째, 현재 온라인상에서 시판 중인 한지사 양말의 상품 디자인을 분석하기 위해 유통망, 제품수, 다양성을 

기준으로 ‘로하스’ 업체 21개, ‘정상한지’ 168개, ‘경인상사’ 업체 15개의 총 201개의 상품 디자인을 수집하였다. 

그 특징을 분석하면 먼저 소재는 대부분 한지사, 나일론 스판덱스, 폴리에스터, 코튼, 스판덱스 혼용으로 구성되

었다.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용 111개(55.2%)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가운데, 용도상 비즈니스 및 캐주얼용

이 74개(66.7%), 스포츠용이 37개(33.3%)였다. 여성용 양말은 전체 201개 중 78개(38.8%)를 차지한 가운데, 용

본 과제(결과물)은 2026년도 교육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원으로 전북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결과입니다. (2026-RISE-13-J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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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 캐주얼용이 45개(57.7%), 스포츠용이 33개(42.3%)였다. 다음으로 길이 기준으로는 남성 비즈니스 및 캐주

얼 양말의 경우, 총 74개 중 미드삭스(43개, 58.1%), 풋커버(25개, 33.8%)의 두 종류가 전체 91.9%를 차지한 

반면, 스포츠용은 미드삭스(20개, 54.1%), 앵클릿(7개, 18.9%), 풋커버(6개, (16.2%), 크루삭스(4개, 10.8%)로 보

다 다양한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여성 캐주얼 양말은 총 45개 중 앵클릿(27개, 60.0%), 풋커버(17개, 

37.8%), 미드삭스(1개, 2.2%)의 순이었던데 반해, 여성 스포츠 양말은 총 33개 중 미드삭스(17개, 51.5%), 풋커

버(8개, 24.2%), 크루삭스(6개, 18.2%), 앵클릿(2개, 6.1%)의 순으로 용도별로 길이에 차이를 보였다. 기타 양말

은 전체 201개 중 12개(6%)를 차지한 가운데, 유니섹스용, 아동용 외에·발가락 양말 등이 포함되었다. 길이를 

기준으로 보면 미드삭스(8개, 66.7%), 풋커버(2개, 16.7%), 크루삭스(2개, 16.7%)의 순이었으며, 앵클릿은 없었

다, 다음으로 색상의 경우 성별, 용도별 구분없이 블랙과 그레이 계열을 주조색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약 

75%), 아이보리, 화이트 계열은 약 15%, 블루, 그린, 핑크, 오렌지 등 유채색 계열은 5%이었다. 단 보조색과 

강조색에서 성별, 용도별로 차이를 보였다. 무늬의 경우 대부분 로고와 그래픽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 스트라

이프, 도트, 헤링본 등이 나타났다. 단, 기타용에서 컬러 블록, 플라워 패턴이 일부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한지사 양말을 디자인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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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디지털 패턴 설계 및 문양 개발 연구16)

- 안동, 예천, 상주의 인문-생태-산업 콘텐츠를 중심으로 -

김수연*·박신미⁺·권수영·윤예원

국립경국대학교

1. 연구 제안

안동, 예천, 상주는 경상북도 전통문화 핵심 보존지구인 경주, 지리적·정치적 이슈로 주목받는 독도와 다르

게 전통, 자연, 인문, 생태가 어우러진 융합형 도시로 글로컬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지역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연구 대상에서 소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특화의 인문-생태-산업이 융합된 안동, 예천, 

상주의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패턴을 설계하고 문양을 개발하고

자 한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안동, 예천, 상주의 지역 콘텐츠를 분석하여 상품 디자인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패턴을 설계하고 문양을 개발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립중

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내 뮤지엄숍 시제품 현황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 동안 당선된 대

한민국 관광기념품공모전 작품 분석을 통해 추출된 국내 문화 디자인 콘텐츠 개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이다. 

둘째는 안동, 예천, 상주의 공시 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추출된 각 도시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이다. 

셋째는 국내 문화 디자인 콘텐츠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디지털 패턴 설계 방안은 무엇인가이

다. 넷째는 안동, 예천, 상주의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디지털 패턴 설계와 문양 개발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구체

화되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결과물은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내용분석, 현장조사이

며 패턴 설계 및 디자인 개발을 포함한다. 연구자들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내 뮤지엄숍 시제

품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선행 제품 분석 대상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민국 관광기념품공모전 
대통령상 7작품, 국무총리상 12작품, 문화체육관광부상 18작품,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26작품, 총 63작품이다

(Korea Tourist Souvenir Association, n.d.). 다만,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업숍의 시제품 중 대한민국 관광기

념품공모전 수상작 일부가 포함되어 중복제품을 제외한 시제품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더불어, 본고는 공

시 자료 및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추출된 안동의 <도산서원>, 예천의 <용문사>, 상주의 자전거 도로길 및 <중덕

지 자연생태공원> 등을 현장 조사하여 인문-생태-자연이 융합된 지역 문화 콘텐츠를 추출한다. 연구자 A, 연구

자 B, 연구자 C는 각각 안동, 예천, 상주 지역의 선행연구, 공시 자료 등을 기반으로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고찰

하고 이를 적용한 디지털 문양 패턴을 설계하여 연구의 결과물을 도출한다.

3. 결론

본 연구의 결과, 연구 대상인 경상북도지역 중 안동은 전통문화 도시로 그 입지를 다지고 있지만 전통의 현

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으며 예천과 상주는 콘텐츠 자체가 부재하였다. 또한, 이들 지자체에서 제작한 상징

물들은 전통 혹은 대표농산물에 국한되어 있거나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와 캐릭터에 제한되어있

어 글로벌화 및 20대와 30대 청년층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디자인 콘텐츠 개발과 대표 문양 설계 등이 부

족하였다. 더불어,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시제품 그리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민국 관광기념품공모전 당선작들은 전통적 모티프를 변형하지 않고 차용하여 일상용품으로 

만든 ‘전통의 일상화’, 전통 모티프와 현대적 요소를 융합한 ‘전통과 현대의 절충’, 현대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전통을 재구성한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분류되었다. 선행 시제품 분석을 통해 추출된 문제점은 첫째로 연

본 연구는 ｢국립경국대학교 글로컬대학 추진 사업단｣ ‘2025 URP 및 GRP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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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별로 전통 모티프를 차용한 방대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성공 사례가 극소수였다는 점, 둘째로 같은 유형

의 아이디어에 모티프만을 변형하여 제품의 다양성이 부재하다는 점, 셋째로 지속가능한 디자인 설계가 아닌 

단발적 상품 판매에 치중되어 전통문화의 향유라는 본질적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지역 박물관의 

중앙 종속화와 개성의 상실로 지역적 특성의 부재와 일체화가 심각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연구자들은 선행 시제품 분석을 통해 추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동, 예천, 상주의 현장답사를 실시하

여 건축물, 유물, 자연경관의 유형 자원과 현장 기록으로 패턴 개발을 위한 도시 아이덴티티를 추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지역 중심의 디지털 패턴 설계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다. 첫째로 연구자 A는 인문학의 도시인 안

동 <도산서원> 현판과 <유교문화박물관> 보유 현판의 타이포그래피 조형성을 분석하여 지역 특화 타이포그래

피 패턴을 설계하고 안동의 대표 상징인 하회탈을 팝아트(Pop Art)로 재해석하여 디지털 문양 패턴을 개발하였

다. 둘째로 연구자 B는 예천 곤충생태원의 주요 연구 대상인 꿀벌과 호박벌을 디지털 패턴으로 설계하고 이를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6)의 wall paper 양식으로 재해석하여 디지털 문양 패턴을 개발하였다. 

더불어, 용문사 건축물과 보유 보물의 형태를 디지털 패턴으로 설계하고 팝아트로 재해석하여 문양을 개발하였

다. 셋째로 연구자 C는 상주의 자연생태공원, 자전거 도로길 등의 인간과 어우러진 자연과 생태의 특성을 핸드

드로잉으로 기호화하고 이를 디지털 문양 패턴으로 개발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자 A는 안동 특화 타이포그래피인 Meet Andong I: 도산체(陶山體)와 하회탈 모티프 디지

털 패턴인 Meet Andong II: Pop Mask를, 연구자 B는 꿀벌, 호박벌과 자연을 영감으로 한 wall paper인 
Meet Yecheon I: Spring Bee Series와 용문사 목어(木魚)의 모티브로 한 Meet Yecheon II: The Sound of 

Awakening을, 연구자 C는 자연생태공원 연꽃과 양귀비꽃을 문양화 한 Meet Sangju I: Lotus and Poppy와 

자전거도로길을 기호화한 Meet Sangju II: Cycling Trail Series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별 문화 콘텐츠 관련 고서 이론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이 한계이며 이에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Korea Tourist Souvenir Association (n.d.). http://www.ktopsa.or.kr/default/05/05/0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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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아동복 시장에서의 친환경 섬유 활용 유형 분석17)

- 4P 관점의 브랜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심은진*·심수인⁺
전북대학교

1. 서론

최근 패션산업 전반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친환경 섬유의 활용이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

상하고 있다(Fletcher, 2014; European Commission, 2022). 특히 유아동복 피부 안전성, 착용감, 위생 등 기능

적 속성이 강조되는 제품군이므로, 친환경 소재에 대한 소비자 및 브랜드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국내 유아동복 시장에서 판매되는 국내·해외 브랜드들이 친환경 섬유를 실제 제품과 마케팅 전략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유아동복 브랜드를 대상으로 친환경 섬유 활용 양상이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관점에서(Kotler & Keller, 2016)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친환경 섬유 활용 전

략의 유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유아동복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탐색적 사례 분석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대상은 국내 온라인몰 또

는 국내 소비자가 접근 가능한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품 정보 확인이 가능한 브랜드 중, 유아동복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친환경 섬유 또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시한 브랜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브랜드 선정 시에는 시장 내 인지도, 제품 정보의 접근 가능성, 친환경 섬유 관련 정보 제시 여부, 국내 유통 

여부를 고려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가 모두 포함된 총 36개 브랜드를 사례 분석 대상

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는 2026년 1월 5일부터 31일까지 각 브랜드의 공식 온라인몰, 제품 상세페이지, 브랜드 소개 페이지, 

ESG 또는 지속가능성 관련 자료,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분석 항목은 브랜드의 국내외 구분, 주요 

제품군, 친환경 섬유 활용 여부, 활용 소재, 인증 제시 여부, 가격대, 유통 방식, 친환경 관련 커뮤니케이션 표

현으로 구성하였다. 친환경 섬유 활용 여부는 제품 상세정보에 제시된 소재명, 친환경 관련 설명, GOTS, blue-

sign, GRS 등 인증 정보의 제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4P 분석틀을 적용하여 Product는 친환경 섬

유의 적용 범위와 인증·정보 제시 방식, Price는 친환경 섬유 제품의 가격 수준 및 가격 프리미엄 여부, Place

는 친환경 제품의 유통 방식과 별도 카테고리 구성 여부, Promotion은 친환경성과 안전성 관련 메시지의 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36개 브랜드의 친환경 섬유 활용 양상을 비교하고, 주요 유

형을 도출하였다.

3. 연구 결과

분석 결과, 유아동복 브랜드의 친환경 섬유 활용은 Product 측면에서 적용 범위와 정보 제시 방식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전반적 적용 및 인증 기반 유형은 다수의 제품에 친환경 섬유를 적용하고, 

GOTS, bluesign, GRS 등 공신력 있는 국제 인증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다. 둘째, 전반적 적용 및 감성적 커

* 본 과제(결과물)은 2026년도 교육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원으로 전북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혁신중

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결과입니다. (2026-RISE-13-JBU)

** 본 연구는 동일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성실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 설계, 데이터 분석 및 해석, 논문 작성 등 학술적 연구 수행은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해석 및 보고에 있어 기업의 개입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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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케이션 유형은 친환경 섬유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되, 인증보다는 ‘유기농’, ‘자연’, ‘안전’, ‘순함’과 같은 직관

적 표현을 통해 제품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셋째, 부분 적용 유형은 특정 제품군이나 일부 라인에 한정하

여 친환경 섬유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넷째, 제한적 적용 및 정보 부족 유형은 일부 친환경 소재가 확인되나, 

소재의 구체적 특성이나 인증 정보 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Price 측면에서는 친환경 섬유 활용이 일관된 가격 프리미엄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친환경 소재 사용 여부

보다 디자인, 브랜드 포지셔닝, 제품 구성, 수입 여부 등이 가격 형성에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lace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브랜드가 친환경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기보다는 기존 제품군 내에서 판매하고 있

었으며, 일부 브랜드만이 친환경 섬유 활용을 브랜드 정체성 또는 지속가능성 전략과 연결하여 일관되게 제시

하였다.

Promotion 측면에서는 ‘친환경’, ‘지속가능성’, ‘인증’과 같은 직접적 표현과 ‘자연’, ‘안전’, ‘순함’, ‘아이 피부에 

적합함’과 같은 감성적·기능적 표현이 병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동복 시장에서 친환경 섬유 활용이 단순한 소재 사용 여부만으로 구분되기보다, 적용 범

위, 인증 정보 제시, 가격 포지셔닝, 유통 방식,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결합 방식에 따라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유아동복 시장에서 판매되는 국내·해외 유아동복 브랜드 36개를 대상으로 친환경 섬유 활용 

양상을 4P 관점에서 분석하고, 브랜드별 친환경 섬유 활용 전략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인증 기반의 객

관적 정보 제공 전략, 감성적 표현 중심의 안전성 강조 전략, 특정 제품군 중심의 부분 적용 전략, 정보 제시가 

제한적인 소극적 활용 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이는 유아동복 시장에서 친환경 전략이 소재 적용뿐 아니라 

정보 제공 방식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의해 차별화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소비자 반응 및 인식과의 관계

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European Commission. (2022). EU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 European Commission.

Fletcher, K. (2014). Sustainable fashion and textiles: Design journeys (2nd ed.). Routledge.

Kotler, P. & Keller, K. L. (2016). Marketing management (15th ed.). Pe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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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머스 플랫폼 유형(C2C vs. 브랜드 기반 B2C)에 따른 

소비자 인식과 구매의도 영향요인 비교

윤효상*·최유빈·이미영⁺
인하대학교

1. 서론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발달로 중고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뿐 아니라 패션 브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브랜드 기반 B2C 리커머스 플랫폼도 확대되고 있다. 브랜드 기반 리

커머스는 브랜드 경험 통제, 중고제품의 품질 불확실성 완화, 그리고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의 정렬이 가능한 플

랫폼으로 논의되고 있으나(Li & Sundararajan, 2024), 아직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

는 리커머스 플랫폼 유형(C2C vs. 브랜드 기반 B2C)에 따른 소비자 인식의 차이와 구매의도 영향요인을 비교

하고, 중고거래 경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2025년 5월 20‧3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03부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동일 응답자가 C2C와 브랜드 기반 B2C 리커머스 플랫폼을 모두 평가하는 피험

자 내 설계로 진행되었다. 플랫폼 유형 간 소비자 인식 차이는 동일 응답자의 두 플랫폼 평가값을 비교하는 것

이므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동일 응답자가 두 플랫폼 유형을 모두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순서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문 시 플랫폼 제시 순서를 두 조건으로 구성하였다. 즉, 일부 응답자에게는 C2C 

플랫폼을 먼저 제시한 후 브랜드 기반 B2C 플랫폼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응답자에게는 브랜드 기반 B2C 플랫

폼을 먼저 제시한 후 C2C 플랫폼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플랫폼 유형이 항상 먼저 제시됨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응답 편향을 완화하고자 하였다.자료 분석은 SPSS 30.0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먼저 플

랫폼 유형에 따른 소비자 인식 차이는 대응표본 t-test로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플랫폼 유형별 구매의도 영향요

인을 비교하기 위해 C2C 플랫폼과 브랜드 기반 B2C 플랫폼에 대한 응답을 각각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중고거래 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90% 이상

은 중고거래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은 의류 및 잡화 거래 경험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결과 및 고찰

분석 결과, 첫째, 플랫폼 유형에 따라 경제성, 플랫폼 신뢰성, 플랫폼 위험지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C2C 플랫폼을 브랜드 기반 B2C 플랫폼보다 더 경제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

였으며, 브랜드 기반 B2C 플랫폼에 대해서는 더 높은 츨랫폼 신뢰성을 인식하였다. 유희성과 환경성에서는 두 

플랫폼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플랫폼 유형별 소비자 인식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C2C 플랫폼에서는 경제성과 플랫폼 신뢰성이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플랫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브랜드 기반 B2C 플랫폼에서는 경제성, 유희성, 플랫폼 신

뢰성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 중 유희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C2C 플랫폼의 

경우 거래 상대방, 제품 상태, 사기 가능성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플랫폼 신뢰성이 구

매의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브랜드 기반 B2C 플랫폼에서는 브랜드가 제공하는 안정성뿐 아니라 

탐색과 소비 과정에서의 즐거움이 구매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중고거래 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C2C 플랫폼에서는 환경성과 구매의도 간 관계를 강화하는 정적 조절효과와 플랫폼 신

뢰성과 구매의도 간 관계를 약화하는 부적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중고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일수록 중

고거래의 환경적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거래 경험을 통해 나름의 판단 기준과 대처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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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게 되어 플랫폼 신뢰성이 구매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반면, 브랜드 기반 B2C 플랫폼에서는 경제성과 구매의도 간 관계에서 부적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중고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다양한 거래 대안을 비교할 수 있어 가격적 이점만으로는 구매의도를 충

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4. 결론

본 연구는 리커머스 플랫폼 유형에 따라 소비자 인식의 차이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C2C 플랫폼에서는 플랫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브랜드 기반 

B2C 플랫폼에서는 유희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플랫폼 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고거래 경험은 일부 소비자 인식과 구매의도 간 관계를 조절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비자의 거래 경험 수준에 따라 플랫폼이 강조해야 할 핵심 가치가 달라질 수 있

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C2C 플랫폼은 중고거래 경험이 적은 소비자에게는 신뢰 확보를와 거래 안전성을 강

조할 필요가 있으며, 경험이 많은 소비자에게는 환경적 가치와 거래 효율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반면 브랜드 

기반 B2C 플랫폼은 경제성뿐 아니라 신뢰성과 즐거운 소비경험을 함께 제공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피험자 내 설계(Within-subject design)를 적용하여 응답자 개인차의 영향을 배제하고 플랫폼 유형 

간 인식 차이를 직접 비교하였다. 다만, 플랫폼별 회귀분석은 동일 응답자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해당 결

과는 독립된 두 집단 간 차이 검증이라기보다 각 플랫폼 유형에서 두드러지는 구매결정 요인의 구조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분석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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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중심 스트리트 감성 K-패션 브랜드의 

소셜미디어 콘텐츠와 브랜드 세계관 전략 분석18)

문유승·문종원·이동원·정혜정⁺
부경대학교

글로벌 패션시장에서 K-패션이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특히 MZ세대 소비자의 

패션 구매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은 충동구매와 브랜드 인지도 형성에 핵심

적인 역할을 한다(Djafarova & Bowes, 2021). 또한 브랜드 커뮤니티 기반의 소셜미디어 참여는 소비자의 브랜

드 애착과 팬덤 형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arma et al., 2022). 최근 패션 브랜드는 브랜드 서사와 세

계관을 중심으로 소비자와의 몰입형 경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브랜드 참여와 구매의도를 증가시

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Romero, Lim, & Park, 2025). 특히 패션 브랜드는 정체성과 자기표현의 특성으

로 인해 브랜드 세계관 전략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브랜드 세계관을 활용한 전

략은 단순 의류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스트리트 감성 K-패션 브랜드의 소셜미디어 콘텐츠 전략과 브랜드 세계관 구축 

방식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소셜미디어 마케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MZ세대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스트리트 감성 K-패션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유니섹스 

스트리트 스타일, 활발한 인스타그램 운영, 브랜드 세계관 및 스토리텔링 전략, 최근 인지도 상승 여부로 설정

하였다. 이에 따라 디스이즈네버댓, 산산기어, 슬로우애시드, 아더에러, 카미엔, 9999아카이브를 최종 연구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패션 비즈니스에서 인스타그램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브랜드 경험 제공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MZ세대의 구매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와 콘텐츠 분석 방법

을 활용하여 각 브랜드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최근 

2년간이며, 각 브랜드별 주요 게시물 40개씩 총 240개의 콘텐츠를 수집하였다. 콘텐츠 유형, 비주얼 스타일, 브

랜드 세계관, 소비자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브

랜드의 설립 배경과 핵심 가치를 포함한 브랜드 개요를 분석하였다. 둘째, 게시물, 스토리, 릴스 등 SNS 콘텐츠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이 전달하는 메시지 특성을 평가하였다. 셋째, 이미지 레이아웃, 색감, 모델 활용 방식 

등 비주얼 스타일을 분석하고, 좋아요, 댓글, 공유 등의 데이터를 통해 소비자 참여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

로 단순 제품 노출을 넘어 브랜드만의 고유한 서사를 구축하는 세계관 전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브랜드들

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단순 제품 홍보를 넘어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세계관을 구축하는 콘텐츠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더에러는 예술적 비주얼과 브랜드 세계관 중심 콘텐츠를 통해 차별화된 이미지

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디스이즈네버댓과 산산기어는 스트리트 문화와 유스(Youth) 문화를 강조한 콘텐츠 비중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미엔과 9999아카이브는 스타일링 중심 콘텐츠와 트렌디한 비주얼을 활용하여 MZ

세대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었으며, 슬로우애시드는 감성적 색감과 미니멀 이미지 중심 콘텐츠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콘텐츠 유형 분석 결과, 브랜드 스토리텔링과 감각적 비주얼 중심 콘텐츠, 숏폼 콘

텐츠는 높은 좋아요와 댓글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K-패션 브랜드가 MZ세대 소비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브랜드 세계관 기반의 스

토리텔링, 감각적인 비주얼 이미지, 그리고 숏폼 중심 콘텐츠 전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MZ세대 중

심 스트리트 감성 K-패션 브랜드의 소셜미디어 콘텐츠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 논문은 국립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25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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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코어 소비트렌드: Z세대 웰니스 의식과 러닝웨어 구매행동19)

허아진·박미소·장효정·정혜정⁺
부경대학교

최근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안녕을 추구하는 ‘웰니스(Wellness)’가 전세계적으로 Z세대 중심

으로 중요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McKinsey & Company, 2025).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가로 국내 러닝 인구가 약 1,000만명에 육박하며 관련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5). 트렌드에 민감하고 자기관리를 중시하는 Z세대 대학생들 사이에서 러닝(Running)은 하

나의 문화로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러닝웨어는 기능성 중심의 일상복을 넘어 일상복과 패션 아이템으로 활

용되는 ‘러닝코어(Running+Core)’라는 새로운 소비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기존의 스포츠웨어 연구가 주로 기능적 측면에 집중된 반면,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Z세대는 자신의 웰니스 의

식과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개인별 쇼핑성향에 따라 차별화된 구매 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

는 Z세대 대학생의 웰니스 의식 및 라이프스타일, 쇼핑성향이 러닝웨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제 러닝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러닝웨어 소비행태까지 포함하여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Z세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 28.0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러닝웨어 구매시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리뷰, 인플루언서 콘텐츠가 주요 정보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숏폼 콘텐츠 활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품구매 시 중요고려속성은 기능성, 착용감, 디자인, 브랜드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 브랜드

로는 나이키가 가장 높았으며, 그 이유는 기능성, 브랜드이미지, 디자인, 착용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웰니스 

의식과 라이프스타일이 높고 패션성, 기능성 추구성향이 높을수록 러닝웨어 구매의도가 증가하였으며 스포츠브

랜드와 스트리트 패션브랜드 협업 및 한정판 콜라보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Z세대 대학생의 웰니스 의식과 라이프스타일이 러닝웨어 구매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러닝

이 단순한 운동을 넘어 웰니스와 러닝문화 중심의 소비트렌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셜미디어 

기반 정보탐색과 브랜드 협업, 기능성과 디자인 요소를 모두 중요하게 고려하는 소비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Z세대 중심 러닝웨어 소비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러닝컬처 기반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에 실무적 시사

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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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경량패딩 시장 분석

문예준*·박관우*·백서진*·지혜경·신은정⁺
한성대학교

1. 서론

최근 패션 시장에서 데이터는 패션 시장의 현재 흐름을 읽어내고 미래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의 소비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기 쉽지 않았지만, 오늘날은 다양한 프로그램

을 통하여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용이해졌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프로그램인 텍스톰(TEXTOM)을 

통해, 2025년 가을부터 겨울 패션 시장에서 소비자의 큰 인기를 끌었던 경량 패딩이라는 아이템을 분석 주제로 

진행하었다. 최근 경량 패딩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해 가을이 짧아지면서 초겨울부터 착용가능한 

아이템으로 인기가 상승하였고 일상 아우터로써 자리매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기 패션아이템인 경량 패딩

과 연관된 키워드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후 변화와 소비 트렌드가 패션 아이템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경량 패딩과 연관된 데이터 수집은 텍스톰(TEXTOM)을 활용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년도별, 월별로 세분화

하였다. 2023년 10월 6일부터 2025년 12월 6일까지의 뉴스, 블로그, SNS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단어 빈도와 

TF-IDF, Bi-GRAM 기반으로 키워드 분석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당 데이터들의 연관성을 찾

아내었으며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집된 불용어들은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을 통해 상위 데이터 10개를 선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량 

패딩 아이템이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얻게 된 시점 및 이유, 정점에 이른 시기 등 패션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결과 및 고찰 

연구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5년 F/W 시즌 경량패딩의 시장 확대는 환경적, 

경제적, 소비 트렌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가을', '겨울', '날씨', '기온' 등 계절 및 기후와 관련된 키워드가 상위 10개 빈출어에 포함되었

으며, 이는 기후 변화가 패션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025년은 가을 기온의 급

격한 하락과 겨울철 온화한 날씨가 교차하며 계절 경계가 모호해진 해로, 소비자들은 기존의 헤비 아우터보다 

기온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량 패딩을 선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단순한 아이템 유행이 아니

라, 기후 불확실성이 소비 구조를 재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요인의 영향 또

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성비', '세일', 'SPA' 등의 키워드와 함께 탑텐, 유니클로와 같은 SPA 브랜드의 언급 

빈도가 기존 아웃도어 강세 브랜드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5년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소비

자들이 가격 대비 효용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을 강화했음을 보여준다. 과거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 중심의 

패딩 시장 구조가 SPA 브랜드 중심의 실용적 소비 구조로 일부 이동하는 현상이 데이터상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는 패션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보다 가격 접근성과 실용성이 우선되는 소비 국면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

다. 셋째, 기능 중심에서 디자인 중심으로의 소비 인식 변화가 확인되었다. '핏', '컬러', '그래픽', '코디' 등의 키

워드가 함께 도출된 점은 경량 패딩이 더 이상 보온을 위한 기능성 제품이 아니라 스타일링의 핵심 아이템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레이어드 활용 가능성, 슬림한 실루엣, 다양한 컬러 옵션 등은 소비자가 경량

패딩을 패션적 표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는 패딩이 '방한용 아우터'에서 '일상적 스타일 아이

템'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상품기획 단계에서 디자인 다양성과 스타일링 확장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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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경량패딩의 대중화는 단일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없으며, 기후 불확실성, 경기 침체, 

가치 소비 트렌드, 패션성 강화라는 다층적 구조 속에서 형성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패션 산업

이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임을 재확인시켜 준다. 향후 기후 및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지속

될 경우, 시즌 경계가 더욱 약화되며 트랜지셔널 아이템(Transitional Item)의 중요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패션기업은 단순한 판매 데이터 분석을 넘어, 빅데이터 기반의 소비 인식 분석을 통해 제품 기획․물
량 조절․가격 전략․브랜드 포지셔닝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SPA와 아웃도어 브랜드 간 경쟁 구도 변화는 

향후 시장 세분화 전략과 차별화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기후 및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시즌 경계가 더욱 약화되며 트랜지셔널 아이템(Transitional Item)의 중요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

다. 이에 따라 패션기업은 단순한 판매 데이터 분석을 넘어, 빅데이터 기반의 소비 인식 분석을 통해 제품 기

획․물량 조절․가격 전략․브랜드 포지셔닝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SPA와 아웃도어 브랜드 간 경쟁 구도 

변화는 향후 시장 세분화 전략과 차별화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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